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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극지역은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북극 예외주의’ 원칙을 기반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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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 정책은 국제협력과 과학연구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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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i

❚분석 내용 및 방법

1. 우리나라 및 북극권 국가의 청색경제 여건을 STEEP을 활용하여 분석하고,

우리나라 및 북극권 국가의 북극정책, 청색경제정책, 분야별 동향분석을

통해 협력 가능 분야를 도출함

2. 전문가 AHP 분석을 활용하여 우리나라와 북극권 국가 간 전문가 수요를

분석함

3. 우리나라-북극권 국가와의 경제협력을 위한 법ㆍ제도적 개선방안과

정책제언을 제시함

❚정책제안

1. 한-북극권 청색경제 국제R&D사업 추진 및 지원

2. KoARC의 경제협력 기능 확대

3. 기업의 북극 청색경제 관심 제고를 위한 지원 정책 마련

4. 북극 경제활동 법적 기반 마련

정책제안





요약

iii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 북극 온난화는 일반 지역보다 4배 이상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2030년경 얼음 없는 북극 여름이 도래할 것으로 예상됨

- 북극의 기후변화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뿐만 아니라 가뭄, 폭우, 폭염 등의 

자연재해 문제의 원인이 되며, 도서 국가들의 국토 상실 문제도 야기하는 

등 한반도를 포함한 전지구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2) 국정과제 연계성

§ 우리 기업의 북극권 시장 진출을 위해 정부의 북극정책을 토대로 경제적,

외교적 지원 기반 구축

- 국정목표 40. 세계를 선도하는 해상교통물류 구축

- 국정목표 41. 해양영토 수호 및 지속가능한 해양관리 

요 약

한-북극권 청색경제 협력사업 추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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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 국정목표 73. 풍요로운 어촌, 활기찬 해양 

- 국정목표 98.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 추진

- 국정목표 99. 국격에 걸맞은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

3)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북극권 국가의 청색 경제 정책을 검토하여 협력 가능한 

분야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체계적인 한-북극권 청색 경제협력 모델을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제1차 극지활동진흥기본계획의 Arctic-8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제시하고자 함

2. 연구의 방법

1) 학술적 방법

§ 본 연구에서는 청색경제 환경분석을 위해 STEEP(Social, Technological,

Economic, Environmental/Ecological and Political analysis) 분석기

법을 활용했음

- 우리나라와 북극권 국가의 북극정책과 청색경제정책, 북극이사회 및 북극

경제이사회의 청색경제와 관련한 정책을 분석했음

§ 환경분석을 통해 도출된 청색경제 협력 분야에 대한 우리나라와 북극

권 국가간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설문조사 

결과는 전문가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를 활용하여 분석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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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HP 분석을 통해 도출된 협력 분야 중 우선순위를 도출하고, 상위권 

협력분야에 대한 추진계획을 제안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음

2) 정책화 방법

§ 본 연구는 추진 가능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우리

나라 정부뿐만 아니라 북극권 국가 대사관, 북극이사회, 북극경제이사회,

북극원주민 단체, 관련 분야 전문가, 북극 정책 전문가 등과 정책협의회,

면담, 인터뷰 등을 수시로 진행했음

- 양자북극협의회1)에 참석하여 우리나라와 북극권 국가간 협력 의제를 파

악하고, 정책적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우리나라2)뿐만 아니라 북극권 국가3)의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양국의 

정부관계자, 연구자, 교수, 해당 분야 종사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자문을 실시했음

- 설문조사 및 자문 내용을 바탕으로 외교적, 정책적, 산업적 협력 가능성을 

분석했음

1) 극지활동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 지원(연중), 북극이사회 옵서버국가 회의(24.6.6), 제6차 한-노르웨이

북극협의회(24.10.17), 제3차 한-덴마크 북극협의회(2024.10.18.), 제3차 한-덴마크 북극협의회

(10.18), 제2차 한-캐나다 북극협의회(2024.10.19.), 미 알래스카 상원이원 면담(2024.10.17.), 미국 

북극대사 면담(2024.10.18.), 북극이사회 작업반 PAME 정기회의(2024.6.10., 2024.10.10.)

2) 해양수산부, 극지연구소, 인천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배재대학교, 국가녹색기술연구소, 한국풍력산

업협회, 부산연구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등

3) 북극이사회, 북극경제이사회, ABB, AIA, Aker Arctic, EWC, FNI, Granaefl, NORCE, 노드 대학교

(Nord University), 트롬소 대학교, PAME, 주한북극권국가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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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제1장 서론은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 방법, 선행연구

와의 비교 등을 통해 본 연구의 차별성을 제시함 

§ 제2장에서는 STEEP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및 북극권 청색 경제 여건을

분석했음

- 우리나라 및 북극권 청색경제 여건을 분석 및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와 

북극권 국가들은 모두 청색 경제를 미래 성장 동력으로 인식하며, 친환경 

에너지 전환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추구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신속한 정책 결정 시스템을 기반으로 

북극권 국가들과 협력하여 기술 혁신과 지속가능한 해양 산업 발전을 도모

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

§ 제3장에서는 평가 항목을 분석하고, 정책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북극

지역에서의 청색 경제협력 분야를 도출했으며, 분야별 우선순위를 선정

했음

- 우리나라와 북극권 국가 간 청색경제협력 분야 선정 시 평가 기준에 대한 

관점이 상이했음 

- 이에 따라 경제성과와 실현가능성을 중시하는 한국의 관점과 지속가능성과

연구개발을 중시하는 북극권의 관점을 조화시킨 세부적인 전략적 접근이 

필요함

- 국제기구 및 국가별 청색경제를 다르게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연구에서

의미하는 청색경제 범위를 선정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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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우선 협력사업은 ① 친환경 연료 기반 추진 선박 개발ㆍ건조 사업, 

② 극한지 특화 조선기자재 개발ㆍ생산 사업, ③ 녹색 해운 항로 개발 

사업, ④ 해상풍력 인프라 구축 사업 ⑤ 해양 수소 생산ㆍ저장 기술 개발ㆍ

적용 사업, ⑥ 스마트 항만 구축 사업으로 선정되었음

§ 제4장에서는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3을 통해 총 6개의 상위 우선순위 

사업의 협력 모델을 구축했음

- 본 연구는 2025년부터 2050년까지 세 가지 패키지로 구성된 로드맵을 

통해 북극권과의 협력 범위를 청색 경제로 확대하고, 그린수소 공급망 

구축 및 북극이사회 옵서버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 

- 첫 번째 패키지는 북극항로를 녹색해운항로로 개발하고 수소 기반 선박을 

활용한 수소 운송을 중점으로 함

- 두 번째 패키지는 해상풍력을 활용한 수소 생산단지 조성 및 관련 기술과 

기자재 수출을 추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춤

- 세 번째 패키지는 북극 스마트 항만과 해운정보센터 구축, 초소형 위성을 

활용한 데이터 수집을 통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북극항로 운영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춤

§ 제5장에서는 정책제언을 통해 우리나라와 북극권 국가간 청색경제 

협력 추진을 위해 국내외적으로 필요한 제도ㆍ법 개선, 지원 방안을 

제시함 

2) 정책화 방안

§ 북극권 국가와의 국제 R&D 사업을 통해 북극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지원하고, 친환경 해운 및 조선 기술을 확보하며, 양국 간 연구개발 

성과를 국제표준화하여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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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위해 KoARC, 양자북극협의회, 국제회의 등을 활용하여 연구개발의 

기획, 수행, 활용 단계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외교적 및 경제적 성과를 

동시에 도출하도록 함

§ 우리나라는 과학연구와 국제협력을 위한 체계는 마련되어 있으나, 북극

경제협력을 위한 체계는 부족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KoARC 산업

분과의 기능을 확대해 연구 성과가 경제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업 전문가의 참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북극 경제협력의 다양한 분야와 이해관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정책, 경제 전문가와 소관 부처가 참여하는 범부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양자협의회 및 북극이사회 의제를 체계적으로 제안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연구 성과의 사업화를 위해 기업이 연구개발 초기 단계부터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로 인한 재정적ㆍ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함

- 이를 위해 탄소 감축 사업 참여를 촉진하고, 자발적 탄소시장 및 파리협정 

제6조에 근거한 탄소 배출권 인정 협정을 통해 기업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현행 극지활동 진흥법은 북극 경제활동의 범위와 필요한 시책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부족해 기업들의 참여를 촉진하기 어려운 상황임 

-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제10조에 북극 경제활동의 구체적 영역을 명시하고, 

시행령과 부령에 초기사업 지원 등 정부 지원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제2차 극지활동진흥기본계획에 민간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포함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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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대효과

1) 정책적 기대효과

§ 우리나라의 ‘제1차 극지활동진흥기본계획’ 중 경제ㆍ산업 협력사업

(Arctic-8 프로젝트)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가능함

- 우리나라는 북극이사회 옵서버 국가로서 북극권 국가와의 협력을 통한 

북극이사회 협력 확대 방안 도출을 기대함

§ 국제사회의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저탄소 녹색경제를 주도하여 우리

나라 외교 저변을 확대할 수 있음

2) 사회ㆍ경제적 기대효과

§ 북극권 국가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북극이사회 협력사업 및 북극경제

이사회-KoARC 협력사업으로 제안할 수 있음

§ 우리나라는 북극이사회 옵서버 국가로서 지속가능한 북극에 기여하고,

우리 기업은 해외시장 진출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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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ackground and Purpose

1) Background

§ The Arctic region is warming more than four times faster 

than the global average, with projections suggesting that 

ice-free Arctic summers could occur as early as 2030.

- Climate change in the Arctic is a key catalyst for global supply 

chain disruptions and natural disasters such as droughts, heavy 

rains, and heat waves. It also poses existential threats to island 

nations through land loss, impacting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entire planet.

EXECUTIVE SUMMARY

A Study on the Plan for Promoting 

Korea-Arctic Blue Economy 

Cooperation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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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Yeong KimㆍMin-Su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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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elevance to National Projects

§ Establishing a foundation for economic and diplomatic 

support to facilitate the successful market entry of Korean 

businesses into the Arctic region, in alignment with the 

government's Arctic policy.

- National Project 40: Leading the world in maritime transportation

and logistics.

- National Project 41: Protecting maritime territories and ensuring 

sustainable ocean management.

- National Project 73: Building prosperous fishing villages and 

vibrant oceans

- National Project 98: Pursuing proactive economic security 

diplomacy.

- National Project 99: Enhancing Korea's role as a pivotal global 

leader.

3) Purpose

§ This study seeks to examine the blue economy policies of 

Arctic nations, explore potential areas for collaboration, and 

present a systematic model for Korea-Arctic blue economy 

cooperation.

- The study intends to present specific action plans aligned with 

the Arctic-8 Project under the 1st Basic Plan for Polar Activities 

Pro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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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ethodology

1) Academic methodology

§ The study employed the STEEP analysis (Social, Technological, 

Economic, Environmental/Ecological, and Political analysis) to 

assess the blue economy environment.

- Analyzed Arctic and blue economy policies of Korea and Arctic 

nations, as well as blue economy-related policies from the Arctic 

Council and Arctic Economic Council.

§ To identify the demand for potential blue economy cooperation

areas between Korea and Arctic nations, a survey was 

conducted based on the findings of the environmental 

analysis.

§ Using 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the study prioritized 

these cooperation areas, focusing on developing actionable 

plans for the most highly ranked opportunities for 

collaboration.

2) Policy-making methods

§ This study established actionable policies and enhanced 

their effectiveness through regular consultations, interviews, 

and discussions with various stakeholders, including 

representatives from the Korean government, embassies of 

Arctic nations, the Arctic Council, the Arctic Econo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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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cil, Arctic Indigenous organizations, relevant experts, 

and Arctic policy specialists.

- Attended the bilateral Arctic Council meetings4) to identify 

cooperation agendas between Korea and Arctic nations and to 

ensure policy effectiveness.

§ Surveys and consultations were conducted with diverse 

stakeholders, including government officials, researchers, 

professors, and industry practitioners from both Korea5) and 

Arctic nations6), to assess the needs of both sides.

- Based on the findings from these consultations and surveys, the 

study analyzed potential opportunities for diplomatic, policy, 

and industrial cooperation.

4) Supported the formulation of the Polar Activities Basic Plan Implementation Strategy 

(ongoing) and participated in key meetings, including the Observer Country Meeting of the 

Arctic Council (June 6, 2024), the 6th Korea-Norway Arctic Council (October 17, 2024), the 

3rd Korea-Denmark Arctic Council (October 18, 2024), the 2nd Korea-Canada Arctic 

Council (October 19, 2024), meetings with the Alaska State Senate (October 17, 2024) and 

the U.S. Arctic Ambassador (October 18, 2024), and the PAME Working Group Meetings 

(June 10 and October 10, 2024).

5)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Korea Polar Research Institute, Incheon National 

University,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Paichai University, National Green 

Technology Research Institute, Korea Wind Energy Industry Association, Busan Institute 

for Regional Development, and Ship and Offshore Research Institute.

6) The Arctic Council, Arctic Economic Council, ABB, AIA, Aker Arctic, EWC, FNI, Granaefl, 

NORCE, Nord University, Tromsø University, PAME, and Arctic nation embassie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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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esult

1) Summary

§ Chapter 1: Explains the necessity and purpose of the study, 

and research methods, and highlights its uniqueness in 

comparison to previous studies.

§ Chapter 2: Applies STEEP analysis to examine the blue 

economy conditions in both Korea and Arctic nations.

- The analysis shows that both Korea and Arctic nations view the 

blue economy as a future growth engine and pursue the common 

goal of transitioning to eco-friendly energy.

- Korea has the potential to collaborate with Arctic nations for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sustainable marine industry 

development, leveraging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ies 

and a rapid policy-making system.

§ Chapter 3: Evaluates criteria and identifies priority areas for 

blue economy cooperation in the Arctic based on policy 

analysis.

- The analysis highlights significant differences in evaluation criteria: 

Korea emphasizes economic feasibility and practicality, while 

Arctic nations prioritize sustainability and research and development, 

underscoring the need for a harmonized strategic approach.

- This chapter provides a clear definition of the blue economy 

due to varying definitions among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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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x priority cooperation projects were identified: ① Development

and construction of eco-friendly fuel-based propulsion ships, 

② Development and production of polar-specialized ship equipment,

③ Green shipping lane development, ④ Offshore wind infrastructure 

construction, ⑤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marine hydrogen

production and storage technology, ⑥ Smart port construction.

§ Chapter 4: This chapter develops cooperation models for the 

six priority projects using the Business Model Canvas+3 

framework.

- It proposes a roadmap (2025-2050) to expand Korea-Arctic 

cooperation in the blue economy, focusing on green hydrogen 

supply chain development and strengthening Korea's role as an 

Arctic Council observer.

- The first package emphasizes developing Arctic sea routes into 

green shipping lanes and transporting hydrogen using hydrogen 

-powered ships.

- The second package focuses on creating offshore wind-based 

hydrogen production clusters and exporting related technologies

and equipment.

- The third package aims to establish Arctic smart ports, and 

maritime information centers, and use micro-satellites for data 

collection to support safe and efficient Arctic route operations.

§ Chapter 5: This chapter presents policy recommendations 

for institutional and legal improvements and support measures

needed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to promote blue 

economy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Arctic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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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olicy recommendations

§ Support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Arctic through 

international R&D projects with Arctic nations, secure eco- 

friendly shipping and shipbuilding technologies, and standardize

joint R&D outcomes to enhance global competitiveness.

- Utilize platforms like KoARC, bilateral Arctic councils, and 

international conferences to systematically plan, execute, and 

apply R&D efforts, ensuring both diplomatic and economic 

achievements.

§ Although Korea has established a framework for scientific 

research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its framework for 

Arctic economic cooperation remains underdeveloped.

- To address this, expand the industrial division of KoARC to 

ensure that research outcomes lead to economic cooperation, 

and enhance the participation of corporate experts.

- Establish an inter-ministerial cooperation system led by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involving policy and economic 

experts and relevant agencies, to effectively address various 

fields and stakeholders in Arctic economic cooperation and 

systematically propose agendas at bilateral councils and Arctic 

Council meetings.

§ Create an environment for businesses to participate in the 

early stages of R&D and implement policies to alleviate the 

financial and administrative burdens of the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xviii

- Promote participation in carbon reduction projects and explore 

agreements for carbon credit recognition under voluntary 

carbon markets and Article 6 of the Paris Agreement to reduce 

corporate burdens.

§ The current Polar Activities Promotion Act lacks specific 

regulations on the scope and necessary measures for Arctic 

economic activities, making it difficult to encourage corporate

participation.

- Amend Article 10 to specify areas of Arctic economic activities, 

define detailed government support measures such as initial 

project funding in enforcement decrees and rules, and include 

practical cooperation plans such as private-sector support 

programs in the 2nd Basic Plan for Polar Activities Promotion.

4. Expected Outcomes

1) Policy effects

§ This study provides foundational data for devising detailed 

strategies to implement the economic and industrial cooperation

projects (Arctic-8 Project) outlined in Korea's 1st Basic Plan 

for Polar Activities Promotion.

- Korea's role as an Arctic Council observer can be boosted by 

identifying strategies to expand cooperation with Arctic nations 

through strengthened partnersh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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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blue economy policies of 

Arctic nations, identify opportunities for collaboration, and 

propose a structured model for Korea-Arctic blue economy 

cooperation.

2) Social and economic effects

§ This research lays the groundwork for proposing cooperative 

projects under the Arctic Council and collaborative initiatives

between the Arctic Economic Council and KoARC.

§ As an Arctic Council observer, Korea contributes to a sustainable

Arctic while offering domestic businesses the opportunity to 

access emerging growth markets and expand their international 

pres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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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북극 지역의 기후변화는 한반도를 포함하여 지구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극지연구소는 북극 지역의 소용돌이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북반구에 극단적 

한파를 일으킨다는 것을 증명했다.1) 또한, 북극 지역의 온난화는 일반 지

역보다 4배 이상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연구가 발표되었다. 그 밖에도 

포항공대의 연구 내용에 따르면, 기존 2050년으로 예상되었던 얼음 없는 

북극 여름의 시작이 2030년으로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했다.2) 이처럼 온난

화 현상은 현재진행형이며, 예상보다 더 빨리 진행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기후변화가 급격하게 진행된 결과, 호주에서는 폭우가,

브라질에서는 폭염이 발생했고, 파나마 운하는 가뭄으로 통행이 제한되어 

글로벌 공급망이 위기를 겪은 바 있다. 또한, 북극 지역에서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산불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그 밖에도, 극지방의 얼음이 녹으면서

1)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1.3.4.)(검색일: 2024.10.30.)

2) POSTECH(2023.7.17.)(검색일: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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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한 해수면 상승 문제는 도서 국가의 국토 상실 위기를 야기한다. 따라서,

북극 지역에서의 ‘탄소중립’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

한편, 북극권 국가는 북극해 및 북극 지역을 온전히 환경보호만 해야 하는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다. ‘지속가능성’이라는 기본적인 원칙을 중심에 

두고 북극 지역의 경제 발전을 위한 투자를 추진할 뿐만 아니라 녹색 해운, 

친환경 에너지 등 청색 경제 산업 육성 정책 역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스

마트 기술, AI, 무인기술, 로봇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북극 기후를 극복함

과 동시에 환경을 보호하고자 한다. 러시아, 핀란드, 노르웨이는 북극 지역 

및 북극해에 해상풍력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아이슬란드

는 어선을 전면 전기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핀란드와 덴마크의 경

우, 암모니아, 수소 등 친환경 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선박을 개발 및 상용

화하고 있다. 특히 핀란드의 바르질라 사(社)는 영하 52도 이하의 환경에서

도 작동되는 쇄빙 LNG 추진 유조선의 무선 및 통합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개발했다. 그뿐만 아니라 핀란드는 북극해를 통과하는 스마트 해저케이블

을 설치하여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인터넷을 연결하는 동시에 북극해 변화

에 대한 실시간 데이터를 수집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수에

즈 운하 사고, 남중국해 미ㆍ중 충돌 가능성, 카스피해 지정학적 리스크 상

승, 중동 위기로 인한 홍해 리스크 발생, 가뭄으로 인한 파나마 운하 통항 

불가 사태 등으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발생함에 따라 전통적 해운 

노선을 대체할 수 있는 북극항로가 제안되고 있다. 이에 러시아는 북동항

로 관련 인프라 및 전후방 산업을 개발하고 있으며, 노르웨이, 핀란드 등 

주요 북극권 국가 또한 장기적 관점에서 북극항로 활성화를 예상하고 북극 

녹색 해운(Arctic Green Shipping)을 주요 아젠다로 활발히 논의하고 있다.

북극이사회 의장국인 노르웨이는 북극이사회 추진 과제 중 하나로 녹색 해

운을 포함했으며, 덴마크,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등 북극권 국가는 암모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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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 등을 기반으로 하는 북극해용 선박 개발 및 운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북극경제협력에 있어서 북극항로와 연계하여 주로 러시아와 

쇄빙LNG선 분야에서 협력해왔지만 러ㆍ우 전쟁의 여파로 러시아와 경제

협력 추진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러ㆍ우 전쟁 종료 및 그 여파가 진정

되기 전까지 우리나라는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등 북극권 국가와의 경제협

력 기반을 조성하고, 협력 외연을 확대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2050 북극활동전략’, ‘제1차 극지활동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서, 국제협력, 원주민 협력, 외교, 법, 국제규범 등 기존 협력 분야에서 북

극권 국가와의 지속가능한 경제협력으로 외연을 넓히고자 했다. 특히, 북극

권 8개 국가와 경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Arctic-8’ 프로젝트를 제시했으

나, 이를 실현할 구체적인 방안이 부재한 실정이다. 더불어, 북극 지역은 

타 지역과 다르게 고유한 거버넌스(북극이사회, 북극경제이사회, 북극원주

민단체 등)가 존재하기 때문에 외교적 지원이 필수이므로 국제협력 및 외

교적 관점이 반영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경제협력사업 추진 전략이 필요

하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북극권 국가와 청색 경제 협력 기반을 조성

하여, 한-북극권 경제협력의 외연 확대 및 우리 기업의 새로운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북극권 국가와 ‘북극’지역에서 협력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앞서 설명했듯 극지활동진흥기본계회의 

‘Arctic-8’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청색경제 협력방안을 구체화하는 것을 목

표로 함에 따라 양자협력을 전제로 연구를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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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Arctic-8 프로젝트 주요 내용

자료: 관계부처합동(2022), 제1차 극지활동진흥기본계획

2. 연구목적 및 필요성

중국의 경우,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북극 에너지, 조선 등 다양한 시장

에 적극적으로 협력사업을 도출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북극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일본은 JAMSTEC를 중심으로 지분투자 등 다양한 방식으

로 북극권 경제협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북극권 국가와 경제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 및 로드맵이 부재하다. 따

라서, 본 연구는 한-북극권 청색 경제협력 모델 개발 및 추진 방안을 제시

하여 우리나라 또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북극 경제협력을 제안하고 추

진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북극권 국가의 청색 경제 

정책을 검토하고, 북극해, 북극 연안 등에서 추진 및 협력 가능한 분야를 

파악함으로써 제1차 극지활동진흥기본계획을 기반으로 하는 한-북극권 국

가 협력 가능 모델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모델은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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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 체계적으로 북극 경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본 연구는 현 정부의 국정목표 40. 세계를 선도하는 해상교통물류 

구축, 41. 해양영토 수호 및 지속가능한 해양관리, 73. 풍요로운 어촌, 활

기찬 해양, 98.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 추진, 99. 국격에 걸맞는 글로벌 중

추국가 역할 강화를 실현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방안을 제시하고, 우리 

기업이 북극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

한, 극지활동진흥기본계획의 Arctic-8 프로젝트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행할 수 있을지 방법을 제안하고,  북극경제이사회 및 북극이사회와의 면

담, 북극권 국가와의 양자북극협의회 등 국제회의에서 본 연구에서 도출된 

협력사업을 신규 협력 어젠다로 제안하고자 한다. 

제2절 선행연구

1. 청색 경제 관련 선행연구

Andreas Østhagen et al.(2022)3)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노르웨이

외교부에서 지원한 프로젝트(Opportunities for Blue Growth in Alaska 

and North Norway(AlaskaNor))를 추진하여 북노르웨이와 알래스카 지역

에서의 청색 경제 활동에 대한 관리 규제에 대해 분석했다. Apostolos 

Tsiouvalas et al.(2022)4)는 노르웨이 지역의 수산업 및 양식업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지속가능한 거버넌스의 방안을 제시했다. Rosa Maria 

3) Andreas Østhagen et al.(2022), p. 107.

4) Apostolos Tsiouvalas et al.(2022), pp.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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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tinez.Vazquez 외(2021)5)는 청색 경제에 포함되는 기술, 과학 등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의 키워드를 조사하여, 청색 경제의 동향을 분석했다. 

Kufera, Caleen et al.(2023)6)는 북극 지역에서의 청색 경제 전략을 분석

하고, 지속가능성과 경제 성장간 균형을 맞춘 청색 경제 전략을 도출했으며, 

청색 경제 통합 정책 실행 방안을 모색했다. Gao Tianming et al. (2021)7)는 

청색 경제 개념이 지자체 개발 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러시아 연

안 북극 지역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청색 경제 전략을 수립했다.

Irina Makarova et al.(2023)8)는 항만 인프라 개발에 관한 문헌을 검토

하고, 스마트 항만, 신기술 및 발전 전망에 대해 분석했다. 이를 통해 북극 

해역과 관련된 청색 경제 안에서의 운송 및 관련 인프라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Ruth Branch et al.(2022)9)는 북극 해양 재생에

너지 자원과 전력 생산방법을 분석해 북극 지역에서의 활용을 위한 해양 

재생에너지의 잠재력을 평가 및 분석했다. Maaike Knol.Kauffman 외(2023)10)

는 해상 양식업 개발 및 해상풍력 에너지 개발 계획에 따른 청색 경제를 

둘러싼 노르웨이의 갈등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갈등 관리 방안을 제시했

다. Wenhai Lu(2019)11)는 청색 경제의 개념을 정의하고 청색 경제의 이

론적 적용 사례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청색 경제의 미래를 전망

했다. Mathias Carlsson(2020)12)은 북극권 8개 국가의 청색 경제 전략과 

거버넌스, 레짐, 블루 거버넌스 등 이론적 프레임워크를 분석했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초국가적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Vasilii Erokhin 

et al.(2021)13)는 중국의 북극 연구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고, 북극 청색 경제

5) Rosa Maria Martinez.Vazquez et al.(2021), p. 1

6) Kufera, Caleen 외(2023), p. 14.

7) Gao Tianming et al.(2021), p. 1.

8) Irina Makarova et al.(2023), p. 1.

9) Ruth Branch et al.(2022), p. 1.

10) Maaike Knol.Kauffman 외(2023), p. 1.

11) Wenhai Lu(2019), p. 1.

12) Mathias Carlsson(2020),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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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랑과 러시아 간 관계 및 노르딕 국가와의 관계를 분석했다. 이를 통해 

북극 청색 경제 회랑에 중국이 향후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 홍성범 외

(2013)14)는 청색 경제 개념 및 배경을 설명하고 청색 경제 협력 거버넌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과학 기술 외교, 협력과제 발굴 전략을 제시하였다. 

2. 북극 경제 관련 선행연구

Benjamin D.Trump(2018)15)는 그린란드 광산 사례 분석을 통해 의사

결정 분석 도구가 정책 및 프로젝트를 식별하는 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했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북극 개발을 위한 의사결정 전략을 제시

했다. Nikolaj Bock et al.(2012)16)는 북극 지역의 메가 트렌드와 변화의 

동인, 기후변화의 핵심 요인, 북극 해운, 어족자원, 오염, 생물다양성 등을 

분석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북극 지역의 거버넌스를 위한 국제사회

의 참여 확대를 제안했다. Lise Smed Olsen 외(2016)17)는 북극의 북유럽 

지역의 고용 현황과 지역의 대규모 산업, 바이오산업, 관광업 및 창조산업 

분석을 통해 이 지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기회와 과제를 제시했다. 

Sergei Nikonorov 외(2021)18)는 북극의 지속가능한 개발, 산업 공생의 

개념, 경제 및 환경을 분석하고 극지 지수(Polar index)를 평가했다. 이를 

통해 북극 기업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산업 간 공생을 위한 균형 잡힌 접근

법을 제시했다. Dmirieva, Diana 외(2023)19)는 최근 북극 광물자원의 특징을

분석하고, 러시아의 북극 전략에 대한 GAP를 분석했다. 이를 통해 국제 정세

13) Vasilii Erokhin et al.(2021), pp. i~ⅶ.

14) 홍성범 et al.(2013), pp. 15-25.

15) Benjamin D.Trump(2018), p. 1.

16) Nikolaj Bock et al.(2012), p. 37.

17) Lise Smed Olsen et al.(2016), pp. 9~10.

18) Sergei Nikonorov et al.(2021), p. 1.

19) Dmirieva, Diana et al.(2023),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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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에서의 러시아 북극 광물자원의 개발 방향에 대한 예상 시나리오를 제시

했다. Muhammad Aamir Mahmood 외(2023)20)는 아시아의 포용적 성장

개요를 제시하고, 경제, 환경, 사회 지표의 영향력을 분석했다. 또한 어업 

및 양식업을 분석하고, 산업 발전과 지속가능한 개발 간 포용적 성장 촉진

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Ronald U. Mendoza 외(2013)21)는 

지역 공공재와 청색 경제의 개념을 소개하고, 국제협력 사례를 분석해 지

속가능한 천연자원 관리 방안을 모색하며 향후 국제협력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서원상(2013)22)은 북극의 특징을 반영한 북극의 지속가능한 개

발을 분석하였다. 윤승환(2018)23)은 북극해의 상업적 이용가능성과 우리

나라의 대응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으며, 한종만(2019)24)은 북극에서 

지속가능한 개발 협력과정에서 나타나는 기능 분석과 우리나라의 대북극 

진출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3. 경제협력 및 비즈니스모델 관련 선행연구

Malte Humpert 외(2022)25)는 알래스카와 북노르웨이의 해운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해운 활동에 대한 잠재력을 제시하여, 두 지역을 비교

했으며,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한철환(2011)26)은 북극항로와 수에즈 운하를

비교 분석해 북극항로의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했다. 김엄지 외(2021)27)는 

러시아 북극 지역의 비교 우위를 분석하고, 점-선-면 전략관점에서 경제 

20) Muhammad Aamir Mahmood et al.(2023), p. 1.

21) Ronald U. Mendoza et al.(2013), pp. 45-60.

22) 서원상(2013), p. 63.

23) 윤승환(2018), p. 1.

24) 한종만(2019), p. 1.

25) Malte Humpert et al.(2022), p. 12-14.

26) 한철환(2011), p. 583.

27) 김엄지 외(2021), p.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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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이 가능한 지역과 분야를 도출했다. 윤승환(2018)28)은 북극해의 상업

적 이용 가능성과 자원 개발 가능성을 검토하고 북극해 연안국들의 대응 

현황을 분석했다. 이를 통해 북극권 국가와 우리나라간 협력 방향과 시사

점을 도출했다. 김민수 외(2018)는 국내외 문헌조사, 전문가 자문을 통해 

북극 내 4차산업혁명 현황 및 북극권 국가의 정책을 조사했다. 또한, 설문

조사를 통해 4차산업혁명 인식 및 필요성을 제고하고, 북극권에서의 4차산

업혁명 기술 수준 및 기술 발전을 위한 필요 요인을 분석했다.29) 심기섭 

외(2017)30)는 AHP분석법을 이용해 국내 신ㆍ재생에너지 정책과 항만에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항만구역 신ㆍ재생에너지 도입에 대한 결정요

소를 분석했다. 홍현표 외(2014)31)는 북극해 지역의 수산 분야 동향을 기

반으로 북극해 진출 가능성을 분석했다. 또한 북극해 진출을 위한 국내법 

개정 (안)과 단계적 액션플랜을 마련했다. 하지희 외(2014)32)는 북동항로

를 활용했을 때 부산항의 경쟁력에 대한 평가 요소를 도출하기 위해 AHP 

분석을 진행했다. 정대환 외(2021)33)는 북극항로의 상용화 시 동북아 5개 

대표 항만 중 가장 경쟁력 있는 항만을 선정하기 위해 AHP 분석을 진행했

다. 상위계층 평가 항목으로 항로, 항만 시설, 항만 운영 간 중요도를 평가

한 결과 북극항로 절약 시간이 최대 가중치로 평가되었고, 가장 경쟁력 있

는 항은 상하이항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홍균 외(2014)34)는 북극항로 개설 

시 광양항의 적합한 화물 형태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을 위해 Fuzzy-AHP 

분석을 사용했다. 의사결정의 계층구조 중 최상위 계층을 광양항 북극항로

에 적합한 화물 형태로 설정해 분석한 결과 광양항 북극항로 평가 기준에 

대한 상대적 가중치는 시급성 기준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를 통해 

28) 윤승환(2018), p. 1.

29) 김민수 외(2018), pp. I~ⅸ.

30) 심기섭 외(2017), pp. i~ⅳ.

31) 홍현표 외(2014), pp. i~ⅻx.

32) 하지희 외(2014), pp. 207~209.

33) 정대환 외(2021), p. 177.

34) 박홍균 외(2014), p.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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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항로 개척으로 광양항에 미치는 영향과 대처방안을 수립해 새 비즈니

스 모델을 제시했다. 한편, 광양항의 비즈니스 모델 개발이라는 항목구성은 

연구 목적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을 한계점으로 제시하였다. 권재연

(2011)35)은 부산항과 상해항, 닝보항, 청도항의 비교 연구를 통해 부산항

의 우위와 열위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산항이 허브항으로 발전할 

수 있는 항만 경쟁력 확보 방안을 제시했다. 연구 방법은 각 항의 경쟁력을 

전문가집단의 설문조사와 문답을 통해 추출했고, AHP로 정성적 의사까지 

객관적 분석이 가능한 수치로 경쟁력 요소를 도출했다. 최영석 외(2018)36)

는 해운, 조선, 에너지, 자원 등의 분야에서 러시아 등과 실물경제 협력을 

위한 기반 구출을 통해 북극항로 협력사업을 모색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했다. 김형주 외(2016)37)

는 개발도상국의 수요와 우리나라의 국익을 동시에 반영할 수 있는 맞춤형 

기술 우선순위 마련을 위한 3단계 방안을 제시해 연구를 추진했다. AHP 

분석을 이용해 1단계에서 다기준 의사결정 방법론에 대한 선행연구 및 적

용 사례를 분석하고 2단계에서는 4가지 범주에서 기술 협력 우선순위 평가 

항목과 지표를 도출했다. 3단계에서는 도출한 우선순위 도구를 개도국에 

적용해 우리나라와의 기술 협력을 위한 기술 우선순위를 도출했다.

35) 권재연(2011), pp. 1~4.

36) 최영석 외(2018), pp. 1~3.

37) 김형주 외(2016), pp. I~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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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앞서 선행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많은 연구에서 북극개발과 지속가능한 

환경 이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본 연구는 북극과 지속가능한 개발

을 내용으로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 결과와 연결성을 가지고 

있으나,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첫째,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2020년 이후 ‘청색 경제’라는 단어에 주목하고

있긴 하지만 청색 경제를 키워드로 북극 지역에 대한 시장변화나 모델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청색 경제’ 또는 

‘북극’ 중 하나 요소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청색 경제를 중심으로 하는 

북극 경제 모델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본 연구는 ‘청색 경제 + 북극’을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북극권 국가가 

바라보는 청색 경제와 그 범위에 대해 검토하고, 북극 지역에서의 청색 경

제 분야를 정의하고자 한다. 

둘째, 북극 노르웨이 북부, 알래스카, 러시아 북부 등 특정 국가나 지역을

연구 대상으로 현황을 파악하고 전망한 연구는 다수 있지만 북극권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한국과 북극권 국가간 경제 협력 모델을 구상하거나 추진 

방안을 모색한 연구는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북극권 지역 전체를 대

상으로 국가 계획과 연계하여 협력 모델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

고자 한다.

셋째, 북극 해양 재생에너지, 북극 해운, 바이오산업 등을 연구 대상으로 

한 현황 파악 및 전망 분석에 대한 연구는 있지만 청색 경제 중 협력 가능

한 분야를 도출한 연구는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북극권 협력 분야를 

설문조사를 통해 도출하고, 협력 모델 간 우선순위를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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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선행연구

본 연구
요약 참고문헌

청색 경제

연구목표
�해양에 의존하는 경제활동을 포함

하는 청색 경제에 초점을 맞춰 이
들 연구 경향과 연구자료를 분석

� Rosa Maria 
Martinez.Vazq
uez et al.(2021)

� Kufera, Caleen 
et al.(2023)

�북극권 해양수산 연관 청
색 경제 분야 정의

연구대상

�청색 경제 연구 키워드

�청색 경제 개념

�지속가능한 개발의 개념

�Wenhai 
Lu(2019)

�서원상(2013)

�해양수산 연관 청색 경제 

�북극권 지역

연구범위

�청색 경제 정의

�청색 경제 이론적 사례 정의

�청색 경제 프레임워크 내 국제협
력사례

�청색 경제 협력 거버넌스

�북극해의 상업적 이용 가능성

� Ronald U. 
Mendoza et 
al.(2013)

�홍성범 외(2013)

�북극권 국가가 보는 청색 
경제 정의 

�북극 지역에 한한 청색 경
제 해양수산 연관 산업

연구방법

�문헌연구

�사례조사

�키워드 분석

�윤승환(2018)

�문헌조사 

�전문가 자문

�설문조사 

�인터뷰

북극 경제

연구목표

�알래스카와 북노르웨이에서 청
색 경제가 어떻게 관리되고 규제
되는지 분석 제시

�알래스카와 북노르웨이의 수산
업 및 양식업 산업에 대한 현 상
태를 평가하고, 협엽과 지속가능
한 거버넌스 방안 제시

�노르웨이의 청색 경제 성장 산업 
분석(해상풍력 에너지 개발, 해
상 양식업 개발) 

� Kufera, Caleen 
et al.(2023)

� Andreas 
Østhagen, 
Andreas 
Raspotnik et 
al.(2022)

� Apostolos 
Tsiouvalas et 
al.(2022)

�Malte Humpert 
et al.(2022)

�북극권 국가 8개국을 대상
으로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북극 지역에서의 경
제협력분야 제시

<표 1-1>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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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

�러시아 북극 지역

�알래스카/노르웨이 북부

�오츠크해/베링해

� Apostolos 
Tsiouvalas et 
al.(2022)

� Ruth Branch et 
al. (2022)

� Lise Smed 
Olsen et 
al.(2016)

�한종만(2019)

�김엄지 외(2021)

� 8개 북극권 국가(미국, 캐
나다,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아이슬란
드, 러시아) 협력 모델

�청색 경제분야

연구범위

�러시아 연안 북극 지역에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청색 경제 
전략을 계획하는 과정 검토 

�러시아 북극의 스마트 항만, 신
기술 및 발전 전망에 대한 연구 
분석

� Gao Tianming 
et al.(2021) 

� Irina Makarova 
et al.(2023)

� Nikolaj Bock et 
al.(2012)

�한종만(2019)

�지역적 범위: 8개 북극권 
국가 

�연구 범위: 청색 경제 분야 

연구방법

�문헌연구

�사례조사

�키워드 분석

�Maaike 
Knol.Kauffman 
et al.(2023)

�라미경(2020)

�문헌조사 

�전문가 자문

�설문조사 

�인터뷰

북극의 청색 경제

연구목표

�북극 지역에서 청색 경제(BE, 
Blue Economy) 정책의 실행
을 평가

�북극 해양 재생 에너지의 잠재력
을 평가 분석

�북극 해역과 관련된 청색 경제 
안에서 운송 및 관련 인프라의 
지속가능한 개발 방안 연구

�북극 지역에서 청색 경제 전략의 
도전과 발전 분석   

� Kufera, Caleen 
et al.(2023)

� Andreas 
Østhagen, 
Andreas 
Raspotnik et 
al.(2022)

� Apostolos 
Tsiouvalas et 
al.(2022)

�Malte Humpert 
et al.(2022)

�북극권 국가 8개국을 대상
으로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
해 경제협력 분야 도출 및 
협력분야 우선순위 도출

�한-북극권 국가 청색 경제 
협력 모델 추진을 위한 정
책 제언 및 제2차 극지활동
기본계획 반영을 위한 기
초자료 제공

연구대상

�청색 경제 정책

�북극 해운업

�북극 해양 재생에너지

�바이오 산업/관광업/창조산업

� Apostolos 
Tsiouvalas et 
al.(2022)

�한-북극권 국가 청색 경제 
협력모델

�북극권 국가의 북극정책 
및 청색 경제 정책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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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KMI 작성.

�우주개발/해양과학기술/극지
과학기술

�해양자원 관레 관련 국제법

� Ruth Branch et 
al. (2022)

� Lise Smed 
Olsen et 
al.(2016)

�Wenhai Lu et 
al.(2019)

� Rosa Maria 
Martinez et 
al.(2021)

�제1차 극지활동진흥기본
계획 분석

연구범위

�지속가능한 개발과 해안 청색 경
제 개념이 지자체 개발 전략에 
미치는 영향 분석

�초국가적 청색 경제에 대한 국가
적 협력의 필요성 강조

� Gao Tianming 
et al.(2021) 

� Irina Makarova 
et al.(2023)

� Nikolaj Bock et 
al.(2012)

�한종만(2019)

�지역적 범위: 8개 북극권 
국가

�분야 범위: 북극정책 및 청
색 경제분야

�북극에서 추진 가능한 한-
북극권 국가 청색 경제 협
력 분야 도출 

연구방법

�문헌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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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청색 경제 정의38)

“해양경제(Ocean Economy)”혹은 “청색 경제(Blue Economy)”의 개념은

2012년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유엔 지속가능한발전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Sustainable Development)에서 유래되었다. 청색 경제

는 해양이라는 도메인에서 사회 경제적 발전과 환경 지속성 사이의 균형을 

필요로 하는 새로운 접근 방식에서 비롯한다.39) 전 세계적으로 청색 경제

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해양 및 연안 지역과 관련한 전 세계 입안자 

및 연구기관은 청색 경제에 대한 분석을 내놓고 있다. 특히 각국과 국제기

구에서는 청색 경제를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하고 해석하고 있다.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는 ‘The Blue Economy: Growth, Opportunity and

a Sustainable Ocean Economy’ 보고서를 통해 “지속 가능한 해양 경제는 경제

활동이 해양 생태계의 장기적 역량과 균형을 이루며, 이러한 활동을 지원하고

탄력적이고 건강하게 유지될 때 나타난다.”라고 청색 경제에 대해 실무적 

정의를 내리고 있다.40) 세계은행(World Bank)에서는 청색 경제를 “해양 

38) United Nations, Blue Economy Definitions(검색일: 2024.4.25.)

39) Smith-Godfrey, S.(2016), p. 2.

40) Green Growth Knowledge Platform(검색일: 202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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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의 건강을 보전하면서 경제 성장, 생계개선,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해

양 자원을 지속가능하게 이용하는 것”41)이라고 정의한다. 유럽연합 집행위

원회(European Commission)에서 청색 경제는 “해양, 바다 연안과 관련

된 모든 경제활동과 상호연결된 기존 및 신흥 부문”을 광범위하게 포괄하

는 개념이다.42) 또한 영연방(Commonwealth of Nations)은 “해양 또는 

‘푸른(Blue)’자원에 대한 더 나은 관리를 장려하는 새로운 개념”이라고 정의

한다.43) 비영리 환경보호기구인 국제보호협회(Conservation International)는

청색 경제는 에너지, 해운, 어업, 양식, 광업, 관광 등 해양 및 연안 자원의 

다양한 경제적 활동을 의미하며, “탄소 저장, 연안 보호, 문화적 가치, 생물

다양성 등 시장화되지 않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도 포함된다.”라고 정의한

다.44) 특히 유엔은 소도서개발도상국(SIDS)과 최빈개도국(LDC)의 생계를 

위한 필수 요소로서 청색 경제에 초점을 맞춰 식량안보, 영양, 고용, 경제 

성장을 위한 해양 자원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유엔은 해양 자원의 이

용이 지속 가능한지 청색경제에 대한 유엔의 접근 방식에는 어업, 관광, 재

생에너지, 해양 생명공학 등 다양한 분야가 포함되며, 사회적 형평성 환경

보호 및 경제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이러한 자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의 필

요성을 강조하였다.45) 2018년 9월 세계 12개국 정상들과 유엔 사무총장 

해양 특사(Special Envoy for the Ocean)인 피터 톰슨(Peter Thomson)

은 해양 건강과 부를 위한 과감한 해결책 추진을 위한 ‘지속 가능한 해양 

경제를 위한 고위급 패널(High-level Panel for a Sustainable Ocean)’

을 출범시켰으며, 청색 경제는 지속 가능한 어업에서 생태계 건강, 오염 방

지에 이르기까지 해양 지속가능성의 많은 측면을 이해하고 관리하는 것으

로 정의했다. 또한 해양자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를 위해 이전에 달성되지 

41) World Bank(검색일:2024.4.25.).

42) European Commission(검색일: 2024.4.25.).

43) Commonwealth of Nations(검색일: 2024.4.25.).

44) Conservation International(검색일: 2024.4.25.).

45) United Nations(2022.6.28.)(검색일: 202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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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던 다양한 파트너십을 통해 국경 부문에 걸친 협력이 필요하다고 언급

했다.46) 유엔 지속 가능 발전 회의에서 시작된 이 개념은 전 세계적으로 

해양 및 연안 지역의 중요성과 그 자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세계 각국과 국제기구는 청색 경제를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 범위는 에너지ㆍ해운ㆍ어업ㆍ양식ㆍ광업ㆍ관광 등 해양 및 연안 자원을 

활용한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있다. 이러한 정의들은 해양자원의 지속 가능

한 사용을 통해 사회적 형평성ㆍ환경보호 및 경제발전을 지원하는 것을 공

통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 즉, 청색 경제에 대한 다양한 정의들은 ‘해양’과 

‘지속가능성’이라는 두 가지 핵심 요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세계 일

부 지역에서는 청색 경제를 지속 가능성을 제외한 해양에 의존하는 모든 

활동을 수용하는 ‘해양 경제’로 정의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청색 경제는 해

양 생태계의 장기적인 건강과 회복력을 유지하면서 경제활동을 조화롭게 

수행하는 ‘지속 가능한 해양 경제’를 목표로 한다. 이는 경제 성장ㆍ생계개

선ㆍ일자리 창출을 해양자원의 지속 가능한 사용과 연결 짓는 것을 의미한

다. 결론적으로, 청색 경제는 해양의 지속 가능한 어업부터 생태계 건강, 

오염 방지에 이르기까지 해양 지속가능성의 여러 측면을 포함한다.

46)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2019.1.16.), Diving into the 

blue economy(검색일: 202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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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북극권 청색 경제 여건

우리나라와 북극권 국가 간 청색 경제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양 지역의 청색 경제의 사회ㆍ문화적, 기술적, 경제적, 환경ㆍ생태학적, 

정책적 여건을 분석하여 전략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북극 지역은 지

구상에서 가장 독특하고 중요한 지역 중 하나로, 우선 지속가능한 북극의 

측면에서 청색 경제의 조건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STEEP 분석했다. 

STEEP 분석은 어떠한 현상을 사회적, 기술적, 환경적, 경제적, 정치적 다

섯 가지 영역에서 살펴보고 각 영역에서의 분석을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하

는 데 목적이 있다. 이 분석 기법은 주로 국가의 미래전략이나 기업의 경영

전략을 수립하는 데 활용된다.47) 여기서 STEEP는 각 알파벳의 첫 글자를 

딴 것으로 사회적(Sociological), 기술적(Technological), 경제적(Economical),

환경적(Environmental), 정치적(Political) 측면에서의 분석 방법을 일컫는다. 

1. 사회ㆍ문화적 측면(S)

북극 지역에 청색 경제가 중요한 이유 중 하나로 북극 원주민을 꼽을 수 

있다. 북극의 환경이나 기후가 변화하면 북극 원주민의 전통적인 삶이 훼

손되기 때문에 북극에서 진행되는 모든 활동에는 북극 원주민 단체가 개입

하고 있고, 이에 따라 북극이사회, 북극권 정부, 기업 등은 원주민의 의견

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한다. 따라서, 사회 문화적 측면으로 북극 원주

민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47) Babette E. BensoussanㆍCraig S. Fleisher(2013), pp. 194~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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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북극 지역에는 약 400만 명의 원주민(indigenous peoples)이 

살고 있다. 그중 세계 최북단 지역에 사는 소수 토착민은 전체 북극 인구의 

10분의 1로, 이들의 정착촌은 캐나다, 미국, 러시아, 핀란드, 스웨덴, 노르

웨이, 아이슬란드, 덴마크 등 8개국에 걸쳐있다. 북극 원주민은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러시아 북서부 지역에 사는 사미족, 러시아 네네츠족, 

한티족, 에벤크족, 축치족, 알래스카의 알류트족, 유픽족, 캐나다의 이누이

트족, 그린란드의 칼라알리트족 등 40여 개 다양한 토착민으로 이루어져 

있다. 북극 원주민들은 농업의 기후한계를 극복해 어업, 순록사육, 해양포

유류(물개, 고래, 바다사자 등) 수렵 등의 전통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수천 

년 동안 생계를 유지해 왔다. 이들은 수 세기 동안 북극 환경에 적응하면서 

그들만의 독특한 공동체의 생계, 문화, 전통, 언어 등을 가지게 되었으며, 

북극의 땅, 물 등 자연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북극 

대부분은 인구밀도가 낮고 인구의 약 2/3가 도시지역에 살고 있다.48) 북극 

원주민들이 가진 문화는 인류의 문화를 다양하고 풍성하게 해주며, 이들의 

생활방식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왔기 때문에 인류에게 자원을 효율

적으로 사용하면서 환경에는 최소한의 영향을 미치는 지속가능한 모델을 

제공한다. 또한 수천 년간 북극 환경을 살아오면서 깨달은 생태 지식은 현대

과학연구와 환경보호에 큰 도움이 된다. 따라서 북극의 원주민과 그들의 

삶을 이해하는 것은 청색 경제 여건을 알아보는데 사회ㆍ문화적 측면에서 

중요하다. 

원주민의 전통적인 삶은 자연을 섬기며, 자연과의 순응 및 조화를 이루

려 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들은 거주한 땅과 특별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

가고 있다. 일례로 사하공화국 원주민들은 샤먼 의식을 바탕으로 태양과 

불을 숭배하며 자연에 순응하기 위해 순록사냥이나 낚시 등으로 경제활동

48) Arctic Council, About Permanent Participants(검색일: 2024.8.29.); University of Lapland, 

Arctic Region(검색일: 202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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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며 전통을 지킨다.49) 춥고 척박한 환경에서 생활하지만, 원주민들은 

자연에 동화되어 지속가능한 생태순환이 되도록 자연에 영향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생활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극한 기후조건에서 전통을 지켜나

가기는 쉽지 않다. 낙후한 교육여건, 의료 서비스 부족, 발전된 교통 인프

라의 부재, 불만족스러운 전력공급 상태, 낮은 소득ㆍ소비수준 등으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 젊은 인구가 도시로 이주해 북극 지역의 인구밀도는

점점 더 낮아지는 추세에 있다.50) 1900년부터 2019년까지 북극권 8개 연

안국가(러시아, 서유럽, 북미)를 대상으로 한 공식 인구 통계 데이터에 따

르면,51) 북극의 세계 인구는 1950년대 천연자원 발견으로 정점을 찍은 후 

현재는 거의 절반으로 수치가 줄었다. 8개 북극권 인구는 1900년대 130만 

명에서 1989년 610만 명으로 증가한 후 2019년 540만 명으로 감소했

다. 이들이 고향을 떠나는 원인은 당시 자연 자원개발 완료와 낮은 삶의 

질 때문이었다. 여기에 기후 위기가 더해져 바다 사냥, 어업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소수 토착민은 해양생물 개체 수가 급감하고, 어업ㆍ목축업 수확

량이 급감하면서 전통적 방식의 생계유지가 어려워졌다.52) 또 기후변화로 

인프라 유지ㆍ보수비용 상승, 때로는 인프라 재배치 필요성 등의 문제도 발

생하였다.53) 뿐만 아니라 원주민 마을은 해빙으로 인한 해안선 붕괴로 위

협받고 있다. 결국 북극 원주민의 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젊은 층이 대도

시로 몰리고 여기에 기후 위기까지 더해져 소수 토착민이 거주하는 농어촌

지역은 인구 감소가 더욱 심화하고 있다.

49) 박종관ㆍ최주화(2022), pp. 49~70.

50) IV SamsonovaㆍM S Malysheva(2020), pp. 2020~2025.

51) Jungsberg, Leneisja et al.(2019)(검색일: 2024.5.15.)

52) 박종관ㆍ최주화(2022), p. 58.

53) University of Lapland, Arctic Indigenous Peoples(검색일: 2024.5.15.)



STEEP 기반 청색 경제 여건 분석 02

21

2. 기술적 측면(T)

북극권 국가는 지리적으로 북극에 영토를 접하고 있어 이들 국가의 산업

ㆍ기술 등은 직접적으로 북극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 이에 노르딕 국가는 

지구환경의 기후변화 위기를 시급히 여기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4

차산업 기술을 선도적으로 추진 중이다. 스웨덴은 현재 ICT융합 지능형 선

박기술, 해양플랜트 설계 기술, 엔진 자동화 등에, 핀란드는 자율운항선박

(MASS, Maritime Autonomous Surface Ship) 분야에서 바르질라((Wärtsilä)

社가 노르웨이 콩스버그(Kongsberg Gruppen), 영국 롤스로이스 마린

(Rolls-Royce Marine), 스위스 아에비비(ABB)와 함께 업계를 선점하고 

있다.54) 덴마크는 스마트 로봇 기술을 도입해 북극에 환경보호 및 기후변

화에 대응하고 있다. 또 덴마크 해사청 주도로 연안 도서를 운항하는 무인 

자율운항 하버 버스(Harbour bus) 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해 2022년 12월 

실증을 마쳤다. 복잡한 해안선과 도서 지역을 이루어진 노르웨이, 덴마크 

같은 북유럽 국가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도서 지역을 운항하는 차도선이나

페리호, 중소형 화물선 등을 위주로 하는 기술 개발에 앞서고 있다.55)

노르웨이의 해운회사 윌헬름센(Wilhelmsen)은 콩스버그와 함께 마스터

슬리(Mastersly)라는 새로운 회사를 설립해 2017년 5월 세계 최초로 완전 

전기 및 자율운항 컨테이너 선박을 발표해 전 세계의 이정표가 되었을 정도

이다. 노르웨이는 자율 및 원격 운영은 해사 산업의 중요한 발전으로 여겨 

국가 차원에서 자율운항선박을 주도하겠다고 밝혔다.56) 노르웨이는 북부 

타나(Tana) 광산 채굴 및 터널링에 로봇이 원격으로 탐사해 위험지역에 더 

이상 사람이 이동하지 않도록 하였다.

54) 삼성SDS(2023.4.12)(검색일: 2024.5.15.)

55) KIMST(2024), p. 20.

56) KMI 해양수산 해외산업 정보포털(검색일: 202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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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제적 측면(E)

1) 자원ㆍ에너지

기후변화로 인해 변화하는 경제환경 중 또 하나의 이슈는 자원개발이다. 

북극은 풍부한 수산자원을 비롯해 석유, 가스, 희토류 금속, 구리, 아연, 석탄과

같은 광물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 U.S. Geological Survey)

에 따르면 북극에 매장된 석유는 500EJ57)로, 이는 2015년 전 세계 원유 

생산량의 약 3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또 액화천연가스를 포함한 가스는 

1,850EJ로, 2015년 세계 총 가스 생산량의 11배이다. 특히, 북극 지역의 

석유와 가스는 84%가 연안에 매장되어 있다. 국가별로 석유와 가스 매장

량을 살펴보면 러시아 북극에 각각 22%와 69%, 미국 북극에 각각 40%와 

12%, 캐나다 북극에는 각각 13%와 5%, 노르웨이 북극에 각각 4%씩 묻혀

있다.58) 이에 따라 각 국가는 자원개발에는 환경문제가 동반됨에도 불구하

고 자국의 자원증대를 위한 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 

특히, 러시아는 에너지 산업을 통한 경제 성장 전략에 따라 자원 수출을 

핵심 정책으로 삼아 북극 자원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대표적으로 

러시아의 에너지 기업 노바텍은 2017년부터 기단반도에서 270억 달러를 

투자해 Arctic LNG-2 프로젝트를 추진했으며, 2023년 말 가스 생산을 목

표로 하였다.59) 그러나 미국의 경제 제재로 인해 노바텍은 가스 운반선 부

족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프로젝트 운영을 축소하고 생산량을 줄

여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60) 또한, 2024년 6월 유럽연합(EU)은 러시

아의 LNG 부문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러시아에서 건설 중인 LNG 프로

젝트에 대한 투자와 수출을 금지하고, 일부 항구에 러시아 LNG의 수입을 

57) 세계가 하루 쓰는 총 에너지, Joule: 1W 전구의 1초간 소비량(검색일: 2024.5.15).

58) Ying Zhang et al.(2024)(검색일: 2024. 5. 15)

59) CSIS(2023), pp. 1~7.

60) Reuters(2024. 4. 4.)(검색일: 202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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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하였다.61) 에너지 개발을 위한 또 하나의 흐름은 노르웨이가 유럽 최대의 

천연가스 공급국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러시아에 에너지 의존도

가 높았던 유럽연합(EU)은 러ㆍ우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산 LNG에 수입제

한조치를 취하며 경제 제재를 강화하였다. 하지만 유럽연합은 대체 에너지 

공급원을 찾기 어려워 러시아로부터의 가스 수입을 완전히 중단하지는 못

했다. 이 가운데 노르웨이는 북극해와 노르웨이해에서 석유와 가스 탐사프로

젝트를 확대하며 2023년에는 유럽의 가스 수요 중 약 5%를 충당했다.62)

노르웨이 의회는 2024년 1월 북극해 스발바르 제도 인근 수역에서 해저 

자원 탐사 계획을 승인했으며, 매년 진행되는 APA(Awards Pre-Defined 

Areas: 새로운 탐사 구역 허가) 프로그램을 통해 석유와 가스 생산을 위한 

탐사 구역을 확대하여 효율적인 개발을 촉진하고 있다.63)

<그림 2-1> 시나리오별 2000-2050년까지 화석연료 소비량

자료: IEA(2023), p. 26(검색일: 2024.5.15.)

위와 같이 전통적 화석연료에 대한 개발을 유지함과 동시에 친환경 에너

지에 대한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북극권 국가들은 산업에 친환경 기술을 

61) European Union(2024.6.24.), “EU adopts 14th package of sanctions against Russia”

(검색일: 2024.8.20.)

62) KMI(2024), 극지해소식지 132호, pp. 9~10. 

63) KMI(2024), 극지해소식지 131호, p.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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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 도입해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를 목표로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하

고 있다. 일례로 덴마크는 풍력발전을 핵심 기반으로 전체 전력의 80% 가

까이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였다. 세계 해상풍력 시장 1위인 덴마크 오스

테드(Orsted)는 녹색 선진기술을 바탕으로 영국, 한국, 대만에 풍력산업을 

수출하고 있다.64) 노르웨이도 해상풍력, 수소 에너지, 탄소포집 기술 분야

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갖고 있어 한국과도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하였다.65) 아이슬란드는 에너지 안보가 뛰어난 국가로, 대부분 재생에너지

를 통해 전력을 생산한다. 아이슬란드는 지열 발전(약 25%), 수력 발전(약 

75%), 나머지는 풍력발전을 통해 전력을 생산한다. 따라서 전기자동차, 전

기선박, 전기 배터리 충전소 등 재생에너지 관련 인프라 및 기술이 선진화

되어 있다. 

<그림 2-2> 아이슬란드 전력 생산 구도 

자료: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검색일: 2024.7.5)

64) THE KOREA ECONOMY DAILY(2023.12.1), Orsted wins 1.6 GW offshore wind power 

license from Korea(검색일: 2024.5.15.)

65) 연합뉴스(2023.7.11), Yoon, Norway PM discuss cooperation in renewable energy, defense

(검색일: 2024.5.15.); POLITICO(2024.4.23.), Fossil fuel giant Norway pitches itself as 

Europe’s ideal green partner(검색일: 202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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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극 해운

기후변화로 인해 해양 지형이 변하면서 바닷길의 패턴도 달라지고 있다. 

북극의 빙하가 빠르게 녹으면서 북극권에서의 활동이 점점 더 활발해지고, 

이에 따라 비즈니스 환경도 크게 변화하는 것이다. 과거 북극항로(Northern

Sea Route, NSR)66)는 두꺼운 빙하로 인해 여름철을 포함해 통상적으로 

연간 약 5개월 정도만 운항이 가능했다. 그러나 2020년 무더위가 심해지

면서, 연간 7개월까지 이상 이 항로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북극의 해빙이 가속화되면서 자연스럽게 

항로 운항 여건이 개선된 결과이다. 

<그림 2-3> 북동항로와 남방항로 비교

                            자료: Economist Intelligence Unit(검색일: 2024.7.5.)

66) 북극항로는 북동항로(Northeast Passage)와 북서항로(Northwest Passage)가 있다. 복동항로는 러

시아의 북부 해안을 따라 이어지며 상대적으로 더 안정적인 해빙 조건을 갖는다. 여름철에 해빙이 더 빨리 

녹고 더 오랜 기간 열려 있어 선박 운항이 용이하다. 반면 북서항로는 캐나다 북부를 지나며 여전히 두꺼

운 해빙이 많이 남아있어 항로의 개방 기간이 짧고 위험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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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간 북극항로의 이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특히 2015

년부터 2023년까지 화물처리량이 급격히 증가한 그래프에서 뚜렷하게 확

인된다. 러시아의 원자력 국영기업 로사톰은 북극항로를 관리하며, 항로 운

항 허가와 기상 정보, 화물처리량 등의 정보 제공을 담당하고 있다. 로사톰

의 자료에 따르면, 1987년부터 2023년까지 36년 동안 북극항로를 통해 

운송된 연간 해상운송 규모가 약 6배 증가했으며, 해빙이 빠르게 줄어들면서

선박의 항행 가능한 기간이 더욱 길어졌다.67) 예를 들어, 2019~2021년 

동안 항행 기간은 9월에서 10월까지 이어졌으며, 11월이 되어서야 항로가 

휴면기에 들어갔다. 이는 해빙이 감소함에 따라 북극항로의 안정성이 높아

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로사톰은 2022년에 1,163건의 운항 허

가를 발급하였으며, 2023년에는 이 수치가 1,218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외국기업에 발급된 운항 허가는 2022년 55건에서 2023년 115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최근 북극항로를 통해 운송된 화물은 주로 석유, LNG와 

같은 에너지 자원, 석탄, 철광석 정광 등이다.

<그림 2-4> 북동항로를 이용하는 연간 화물처리 규모

자료: Rosatom(검색일: 2024.5.15.)

67) Rosatom(2024.1.11.), Historical record of the Northern Sea Route(검색일: 202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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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이사회 워킹그룹인 PAME(Protection of the Arctic Marine Environment)

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북극해에서 운항된 선박 수 기준으로 러

시아가 885척으로 1위, 노르웨이(180척), 덴마크(122척), 미국(88척), 캐나다

(55척) 등 순으로 집계되었다.68) 즉, 러시아가 압도적으로 많은 수를 차지

했으나, 그 외 다른 국가 또한 북극해를 일부 구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선박 유형으로 봤을 때는 어선이 전체 선박(729척)의

44%를 차지하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일반화물선(182척), 벌크선

(114척)이 2위, 3위를 차지했다.69) 즉, 아직 화물 운송보다는 어업을 위한 

활용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처럼 북극 환경의 변화로 인해 북극항로를 활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그 밖에도 북극항로를 새로운 물류 루트로 주목할 수밖에 없는 또 다

른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했다. 전통적인 물류 루트인 남방항로가 위험에 노

출되어 전 세계 물류 공급망에 차질이 빚어진 것이다. 2021년 3월 23~29

일까지 초대형 컨테이너선 에버기븐(EVER GIVEN)호가 좁은 수에즈 운하 

내에서 좌초된 데 이어, 2023년 11월부터 하마스를 지지하는 親이란 성향

의 예멘 후티 반군(Houthi rebels)이 민간 선박에 공격을 가하면서 세계 5

대 해운사 중 4곳이 수에즈 항로 이용을 중단하기로 선언하였다.70) 해운사

들은 홍해에서 선박을 우회하느라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화물 톤수는 

45%가 감소했으며,71) 희망봉 경유 노선을 활용함에 따라 운송 기간이 길어

지고 운임 비용이 증가했다.72) 이에 따라 글로벌 공급망 혼란에 대처하기 

위해 새로운 물류 루트 개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체 항로로 고려 중인 물류 루트가 바로 북극항로이다.73)

68) PAME(2023), Arctic Shipping Status Report: Flag States of Ships in the Arctic(검색일 2024.7.5.)

69) PAME(2024), Types of Ships in the Arctic (검색일 2024.7.5.)

70) 연합뉴스(2024.1.5.), 후티 미사일에 맞을라’…수에즈 운하 선박 운송 20%↓(검색일: 2024.4.5.)

71) Reuter(2024.1.26.), Freight through Suez Canal down 45% since Houthi attacks – UNCTAD 

(검색일: 2024.4.5.)

72) Financial Times(2024.2.11.), Ships shun Red Sea and Suez Canal despite reduced Houthi 

menace(검색일: 20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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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수에즈 운하와 희망봉 경유 물류 루트 비교

자료: S&P Global, Commodity Insight(검색일: 2024.4.5.)

이처럼 북극항로의 활용도 및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향후 더 많은 

선박이 북극해를 통항하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환경적 요소를 고려할 필요

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친환경 에너지 기반 선박, 운송 화물 제한, 친환경 

항만 구축 등이 필요한 실정이다.

73) The Economist(2024.1.18.), How viable is Arctic shipping?(검색일: 20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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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경ㆍ생태적 측면(E)

1) 북극 기후변화

북극의 기후와 생태계는 인류의 삶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어 우리는 북극

의 기후변화에 주목해야 한다. 빙상의 두께와 면적 축소는 철새, 포유류, 

상위 포식자 등 자연생태계의 심각한 변화를 초래하며, 영구동토층 감소는 

해안선 침식을 가속한다. 이는 앞서 살펴본 경제적 기회가 열리는 현상에 

대한 예측과 대응에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지반 붕괴와 인

프라 손상 등은 원주민의 전통적인 생활방식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영구동토층 감소로 인해 지반에서 배출되는 메탄(CH4)의 양이 증가하면, 

생태계 균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환경적 스트레

스가 가중된다.74) 기후변화는 지구의 경제적, 생태적, 사회문화적 여파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우리는 북극 연구를 통해 환경 시스템의 변화를 이

해하고, 북극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ㆍ생태적 변화를 예측하여 미래 대

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북극은 일사량, 지면 알베도, 기단 이동, 해류, 지형 등의 요인으로 인해 

겨울철 기온이 매우 낮으며, 지역에 따라 기온 차이가 크다. 특히 여름철의 

지역 간 기온변동이 겨울철보다 더 크다. 북극에서 가장 추운 지역은 시베

리아로, 1892년 시베리아 베르호얀스크에서 관측된 기온은 영하 67.3도

로, 이는 역대 최저기온 기록이었다.

주목할 점은 북극과 남극과 같은 극지방은 다른 지역에 비해 온난화에 

더 취약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은 여러 보고서와 논문을 통해 입증되

고 있다. 특히 북극의 기온이 세계 다른 지역 기온보다 빠르게 오르는 것에 

대한 원인으로 학자들은 해빙 손실을 꼽는다. 이에 대해 학자들은 알베도가

74) IPCC(2007), 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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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을수록 표면이 태양광의 열을 우주로 반사하는 대신 더 많이 흡수하는데, 

해빙은 알베도를 감소시키므로 얼음과 바다 표면의 빛 반사가 더뎌져 극지

역은 태양으로부터 점점 더 많은 열을 흡수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75)

이러한 현상을 북극 증폭(Arctic amplification)이라고 하며, 최근 북극은 

지구의 다른 지역보다 최대 4배 더 빠르게 온난화가 진행되고 있다.76) 아

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1940년부터 2023년까지 북극의 표면온도는 꾸

준히 상승하고 있다. 특히 2023년 여름(7~9월)에는 북극의 표면온도가 역

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북아메리카 서부, 그린란드 북부, 러시아 서부에

서 빠른 온난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77)

<그림 2-6> 2023년 7-9월(좌)과 1940-2020년 북극 표면 온도(우)

자료: NOAA(2023)(검색일: 2024.3.11.)

북극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전 세계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 북극 증폭 

현상은 제트기류가 더 많이 굽이치게 만들어, 특정 지역에 고기압 시스템(열

돔)이 오래 머물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리고 고기압이 장기간 머물면서 

지면에 축적된 열이 쉽게 해소되지 못해 더 강력하고 장기적인 폭염이 발생

하게 된다. 2024년의 폭염은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며, 북아메

리카, 유럽, 아시아 전역이 동시에 더위로 몸살을 앓았다.78)

75) NASA(2013), Arctic amplification(검색일: 2024.10.8.)

76) Petr Chylek et al.,(2022), pp. 1~9.

77) NOAA(2023), 2023 Arctic Report Card(검색일: 2024.3.11.)

78) The Invading Sea(2024.9.23.), What the jet stream and climate change had to do with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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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 기후변화는 단순한 기온 상승에 그치지 않고 북극 생태계에 중대한 

변화를 불러온다. 해빙 감소는 북극 해양환경의 구조적인 변화를 일으키며, 

이에 따라 다양한 해양 생물들이 새로운 서식지로 이동하거나 적응해야 하

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특히 북극 해빙이 줄어들면서 해수 온도가 상승

하고, 이는 해양 생물 분포의 변화와 어종의 이동을 불가피하게 만든다. 북극

생태계는 전 세계 해양 생태계와 연결되어 북극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지구 

전체 해양 시스템에 파급효과를 가진다. 이러한 환경적 변화는 생태계 균형

에 변화를 일으키며, 해양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데 새로운 과제를 제시한다.

2) 북극 해양생태계 변화

북극의 기후변화로 해빙이 줄면서 북극 해양 생물의 서식지가 급격히 변

화하고 있다. 특히 해빙이 줄고 해수 온도가 상승하면서 북극 해역에 서식

하는 플랑크톤의 종류와 분포도 재편되고 있다. 플랑크톤은 해양 생태계의 

먹이사슬에서 가장 아래 단계의 기초 역할을 하는데, 북극 해역에서 이들

의 분포와 번식 패턴이 달라지고 있다. NOAA 연구에 따르면, 해빙이 줄어

들면 플랑크톤의 생장 시기가 앞당겨지며, 생태계 내 상호작용의 타이밍이 

변화한다.79) 예를 들어, 북극의 해빙이 얇아지면서 더 많은 빛이 해수면에 

도달하여 플랑크톤의 성장이 이전보다 빨리 이루어져 대규모로 번성하게 

된다. 플랑크톤은 광합성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국지적인 산성화

를 일으킬 수 있으며, 이는 영양분 고갈과 산소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해수온도 상승과 더불어 남쪽에서 온 따뜻한 해수 및 산성화된 해수

가 북극으로 유입되면서, 생태계 상층부에 있는 어류에게도 중요한 변화를 

초래한다.

hottest summer on record − remember all those heat domes?(검색일: 2024.10.8.)

79) Gabriela Negrete-García et al.(2024), pp. 4951~4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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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플랑크톤의 변화는 상업적으로 중요한 어종, 특히 대구와 같

은 어종의 이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 대구는 플랑크톤을 먹이로 삼는 작은 

어류를 먹고 자라므로, 해빙 감소와 해수 온도 상승으로 플랑크톤의 성장

이 앞당겨지면 북대서양과 북극해에서 대구와 같은 어류는 더 차가운 북극 

해역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상업적으로 가치가 높은 어종들이 더 

북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북극 원주민에게 새로운 어업 기회가 생기기도 하

지만, 기존 어업 활동에 큰 변화를 강요한다. 따라서 기후변화에 따른 어종 

이동을 반영한 지속 가능한 어업 관리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요구가 증

대되고 있다.80)

또한, 해빙의 급격한 감소는 북극의 포유류에게도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 특히 벨루가, 북극곰, 물개, 바다코끼리 등의 포유류는 얼음을 기반

으로 생활하며 사냥과 번식을 하기 때문에, 해빙이 줄어들면서 이들은 서

식지와 가용한 식량 자원을 잃고 있다. 북극곰은 해빙을 따라 이동하면서 

먹이를 사냥하지만, 얼음 면적이 줄어들자 서식지와 먹이 자원이 크게 감

소하며 남쪽에서 북상하는 외래 침입종과 경쟁을 해야만 한다. 그동안 얼

음은 북극곰에게 안전한 출산과 보육 장소 역할을 해왔으나, 북극이 따뜻

해지면서 외래종이 북극으로 유입되며 조류독감을 퍼뜨렸고, 면역력이 없

었던 북극곰들은 감염의 위험에 노출되었다. 또 북극곰이 가장 좋아하는 

먹이인 고리무늬바다표범이 멸종 위기에 처함에 따라, 북극곰은 점점 더 

남쪽으로 이동해 육지에서 사냥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81)

그 외 과학자들은 북극 해수 온도상승이 해양 산성화를 가져올 수 있다

고 우려한다. 북극해는 다른 바다보다 해양 산성화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데 그 이유는 이산화탄소는 차가운 물에 더 빨리 녹기 때문이다. 특히 지구

80) Franz J. Mueter(2022); Martin Edwards et al.,(2013)

81) MONGABAY(2024.2.14.), The new Arctic: Amid record heat, ecosystems morph and wildlife

struggle(검색일: 202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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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난화로 북극해를 넓게 분포해 있는 해빙이 녹아버리면 이산화탄소의 흡

수가 빨라져 북극해 산성화가 더 빨리 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플랑크톤의 성장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이는 먹이사슬의 최상위 

포식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북극의 먹이사슬은 식물 플랑크톤에

서 동물 플랑크톤, 익족류에서 물고기나 물개, 곰으로 매우 짧은 고리로 연

결되어 있어 북극해 산성화 속도가 빨라질수록 해양 생태계는 크게 위험해

진다.82) 이렇듯 북극의 기후변화는 북극 해양 생태계의 구조적 변화를 촉발

하여, 생태계 기능의 붕괴와 함께 생물다양성 손실을 초래한다. 이는 북극을

넘어 지구 전체의 기후와 생태계에 파급되어, 연쇄적인 변화를 일으킨다. 

결국, 북극 기후변화는 지역적 현상에 국한되지 않고 전 지구적 기후시스

템과 생태계 균형에 순환적인 영향을 가하는 ‘피드백 루프’를 형성한다.83)

북극 지역의 청색 경제를 환경적ㆍ생태적 관점에서 살펴본 결과, 지구온

난화는 빠르게 진행 중이며, 기후 위기는 더 이상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눈앞에 닥친 현실이다. 지구온난화를 멈추기 위한 이상적인 방법은 

전 세계가 산업 활동을 중단하고 즉시 탄소배출을 중지하는 것이지만, 이

는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목표이다. 비록 북극의 해빙 속도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더라도, 우리는 지구온난화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이를 위해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접근과 전략이 필요하다. 구

체적으로는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에너지 효율성의 향상, 탄소배출 저감, 

그리고 청정기술의 연구 및 개발을 포함한 청색 경제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이러한 조치는 지구온난화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

한 경제 발전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82) 양은진ㆍ강성호, 북극지식센터 (검색일: 2024. 5. 15.)

83) Johnna Michelle Holding et al.,(2020)(검색일: 202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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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책적 측면(P)

1) 북극이사회 거버넌스

연안국 중심의 대표적인 거버넌스는 북극이사회(Arctic Council)이다. 

남극은 공유지로써 남극조약에 기반해 관리ㆍ유지되는 반면에 북극은 북극

해를 중심으로 연안국의 주권이 인정되어 연안국 중심의 북극이사회가 조직

되었다.84) 북극이사회는 1996년 9월 19일 오타와 선언(Ottawa Declaration)에

기반해 창설되었으며, 8개의 북극권 국가로 구성되었다.  북극이사회는 지

난 28년간 북극 문제의 핵심의제를 다루고 협력ㆍ해결하는 메인 거버넌스

로 거듭났다. 처음 설립 시기부터 북극이사회는 오타와 선언에 북극 예외

주의(Arctic Exceptionalism)85)를 명시해 군사적 안보에 관해서는 논하

지 않기로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ㆍ중 갈등과 같은 국제 정세가 북

극 지역에 투영된 것은 비단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니다. 

게다가 최근 발발한 러ㆍ우 전쟁은 북극이사회 거버넌스 변화의 촉매제가 

되었고, 전쟁이 장기화하자 북극이사회 회원국 간 대립은 첨예화되었다.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직후, 미국과 유럽은 일

제히 러시아의 침공을 규탄했고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이다.86) 러시아 인접국인 핀란드와 스웨덴은 러시아의 침공을 자국의 

위협으로 느껴 전쟁 이후인 2022년 5월 즉시 나토 가입을 신청했고,87) 가

입 절차가 마무리되어 공식 나토 회원국이 되었다. 핀란드가 모든 회원국의 

동의를 받아 2023년 4월에 가입을 완료한 것과는 다르게 스웨덴은 여러 우

84) 김석환 외(2014), pp. 42~44.

85) The Arctic Council should not deal with matters related to military security

86) FRANCE24(2024.2.25.), Half of Western military aid to Ukraine delivered late, defence 

minister says(검색일: 2024.3.3.)

87) USA TODAY(2024.2.27.), Sweden clears last hurdle to join NATO: Five graphics and maps

(검색일: 20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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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곡절을 거쳐 약 1년 뒤인 2024년 3월, 나토에 정식 가입하였다. 전쟁으로 

인해 7개 북극권 국가는 북극이사회 의장국이었던 러시아와의 모든 협력을 

중단했고, 북극이사회의 공식적인 활동은 중단되었다. 결국 북극 예외주의

는 전쟁으로 인해 위기를 맞이하였고, 북극이사회 내에서 러시아와의 실질

적인 협력은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 이러한 거버넌스의 영향을 받아 북극 

시장권 또한 나토 회원국과 러시아로 분리되고 있다. 

2) 북극권 국제규범

북극에서의 해양 환경 보호, 해상 안전, 어업 규제, 자원 관리 등의 다양

한 국제적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으며, 국제사회는 북극의 특수한 환경적 

요건을 고려하여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여러 규범을 마련해 왔다. 

북극에 적용되는 가장 보편적 국제규범은 「유엔 해양법 협약(UNCLOS,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이며, 그 외에 

「중앙 북극해 공해상 비규제 어업 방지협정(CAOFA, Agreement to Prevent

Unregulated High Seas Fisheries in the Central Arctic Ocean)」과 

「극지 해역 운항 선박의 안전기준(Polar Code)」 등이 있다. 

(1) 유엔 해양법 협약(UNCLOS)

1982년 체결된 유엔 해양법 협약은 해양의 평화적 이용, 해양자원의 공평

하고 효율적 활용, 해양 생물자원의 보존, 해양환경의 연구 및 보전의 촉진을

위한 각국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협약88)으로 ‘해양의 헌법(constitution 

for the ocean)’으로 불린다. 북극해도 이 협약의 적용을 받으며, 북극 국

가들의 해양에서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사항은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라 

규정된다. 

88) UNCLOS Pream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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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르면 북극 연안 국가들은 자국 연안에서 200해리

의 배타적 경제 수역(EEZ)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는 북극 연안국들이 해당 

해역 내 자원을 탐사하고 개발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한다.89) 특히 북극에

서 중요한 부분은 북극 대륙붕 확장 문제이다. 연안국들은 대륙붕이 200해

리 이원으로 확장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과학적 문서를 제출하고, 해양 자

원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이는 북극 해역에서 자원 분쟁의 예방과 

연안국 간 협력 촉진의 핵심 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90) 그 외에도 제194조

에서는 해양 환경 오염을 예방, 감소 및 통제하기 위한 조치를 규정한다. 

2024년 5월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는 기후변화 관련하여 유엔 해양법 

협약 당사국의 해양환경보호 의무가 있음을 권고적 의견(Advisory Opinion)

을 통하여 발표하였다.

(2) 중앙 북극해 공해상 비규제 어업 방지협정(CAOFA)

2018년 체결된 중앙 북극해 공해상 비규제 어업 방지 협정은 북극 해빙

이 감소함에 따라 상업적 어업의 범위가 넓어지고, 이에 따른 생태계 파괴 

위험에 대한 염려에서 체결되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미국, 러시아, 캐나

다, 노르웨이, 덴마크 등 북극 연안 5개국과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어업

국 10개국이 당사국으로 참여하였으며, 3개 옵서버 국가 및 기관(영국, 세

계자연기금(WWF), 국제해양개발위원회(ICES))가 참여하고 있다. 본 협정

은 발효 후(2021년 발효) 16년 간 상업적 어업활동을 금지91)하며, 그 기간 

동안 북극 생태계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통해 어업자원의 지속 가능성을 

평가92)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북극의 취약한 생태계를 보호하고 장기적으

로 지속 가능한 어업 관리 보장을 위한 협정이라고 할 수 있다. 

89) UNCLOS Article 55(Specific legal regime of the exclusive economic zone), Article 56

(Rights, jurisdiction and duties of the coastal State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90) UNCLOS Article 76(Definition of the continental shelf), Article 77(Rights of the coastal 

State over the continental shelf) 

91) CAOFA, Article 3(Interim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s Concerning Fishing)

92) CAOFA, Article 5(Review and Further Imple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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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극지 해역 운항 선박의 안전기준(Polar Code)

Polar Code93)는 국제해사기구(IMO)에서 2017년부터 시작된 규정으로, 

극지 해역에서 운항하는 선박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국제 기준이다. 극지방

(북극ㆍ남극) 해역은 기후와 지형 특성상 선박 운항의 위험성이 있어 선박

의 설계, 건조, 장비 및 운항 절차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본 규정은 극지 해역에서 선박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 규정 뿐만 아니라 해

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 규제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선박 발생 오염

물질 배출을 금지하고 유해 물질의 해양 투기 방지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3) 북극권 국가의 청색 경제

북극권 국가별 추진하고 있는 청색 경제 정책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노르웨이의 경우, 현재 노르웨이 수출의 70%는 청색 경제를 기반으

로 하고 있을 정도로 청색 경제에 대해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그 이유는 

일찍부터 노르웨이는 바다에서 경제활동을 하면서 청색 경제 정책과 활동을

전개했기 때문이다. 특히 수산업은 1970년대부터 생물다양성 보존과 지속

가능한 개발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추진했다. 노르웨이 수산국은 2014년부터

해조류 생산 허가증을 발급하는 방식으로 해양을 보호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산업을 육성시키고 있다. 또 해초 이용을 위해 노르웨이 북극대학(Arctic 

University of Norway, UiT))과 해양ㆍ북극센터(Centre for the Ocean 

and the Arctic)와 함께 산ㆍ학이 연계된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진하고 있

다. 노르웨이 정부가 2019년 6월 발표한 청색기회(Blue Opportunities)

에 따르면 국가의 해양 정책의 주요 전략을 ①국제 해양법의 촉진 및 개발, 

②해양 생태계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 촉진, ③지식 기반 경영 달성, ④

국제 해양 관련 문서의 이행, ⑤지속가능한 해양 경제를 달성하기 위한 해양

93) MEPC 68/21/Add.1 Annex 10 International Code For Ships Operating in Polar Waters(Polar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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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방안 모색, 다섯 가지로 제시하였다. 이 보고서는 북극 지역, 북극해 

전략도 포함하는 가운데 기술 발전과 디지털화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또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해빙의 가속화가 안전 문제를 야기하자, 그에 대한 

대응 시스템 SAR(Search and Rescue)을 도입해 기후, 환경, 해양 자원에 

대해 종합적으로 관리한다. 

덴마크는 세계적인 해양 국가로 큰 해양 영역을 기반으로 원자재 수출, 

해상풍력 발전소 운영, 수산물 수출 등 해양수산기업이 덴마크 전체 수출

액의 25%를 차지한다. 해양산업의 국제적 입지를 바탕으로 덴마크는 기술을

활용한 청색 경제 실현을 목표로 한다. 덴마크의 디지털 기술은 유럽에서 

상위를 달리고 있어 청색 경제 관련 산업에 디지털 전환을 바탕으로 다양

한 시도를 도모하는 중이다. 특히 정부의 적극적 지원으로 해운 분야에서 

2027년까지 EU와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해 8억 8백만 유로의 투자지원을 

받아 녹색ㆍ디지털 전환을 추진 중이다. 이 과정에서 EU의 청색 경제 정책의

영향을 받고 있다. 덴마크의 청색 경제 관련 정책은 해양청(Danish 

Maritime Authority) 주도로 수립된다. 덴마크 해양청은 해양 클러스터를 

관할하며 북극 지역에서의 해운 산업을 위한 친환경적 방안 모색 등 청색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에 주목하고 있다. 2012년 발표된

블루 덴마크 성장계획(Plan for Growth in Blue Denmark)은 덴마크의 

해양 전략을 소개하고 있는데 2018년 개정되어 현재 해양 전략의 근간을 

이룬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덴마크는 석유, 가스, 해상풍력 등의 에너지 

관련 산업과 해운 운송 산업을 환경친화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전환하

는 청색 경제 부문에서 유럽을 대표해 주도하고자 한다. 또한 노르웨이 역

시 마찬가지로 디지털화로 국제적 성장을 달성해 주요 해양 허브 국가로 

발돋움하고자 한다. 

스웨덴의 경우, 스웨덴 환경연구재단의 자금 지원으로 C2B2(Co-Creating

Better Blue) 프로젝트94)가 추진되고 있다. 해당 프로그램은 지속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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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민주적인 사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부문에서 청색 경제를 실현하

고자 하는 목표하에 만들어졌다. 또한, △스웨덴과 바다 관계의 재편, △스

웨덴 부문 간 대화 활성화, △스웨덴의 해양공간계획 강화, △스웨덴의 디

지털화 전략, △스웨덴 산업 경쟁력 번영 촉진 등 다섯 가지를 선순환하여 

국가 발전을 이끌도록 설계하였다. 그중 해양공간 계획은 경제 발전과 해

양환경에 이익이 되는 해양공간 이용을 최적화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또 디지털화 전략은 데이터에 기반해 지식, 의사결정, 행동을 결정한다고 

언급해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의 현실화는 노르웨이의 정책과 맥을

같이한다. 

핀란드는 유럽의 일원으로 유럽 기조의 영향을 받아 사회, 환경, 인간을 

고려한 철학이 청색 경제 정책에도 반영되었다. 핀란드의 청색 경제는 주

로 농림부(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of Finland)가 주관하

여 수립한다. 그리고 재생가능한 수자원의 이용과 청색 경제를 결합해 정

책을 세운 것이 특징이다. 수자원 전문 지식을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 활동, 

수상 기반 관광, 수생 바이오매스 활용 등을 활용한 친환경적 방향으로 청

색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한다. 특히 최근 역동적으로 추진하는 바이오 경

제전략이 대표적인 청색 경제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2035년까지 약 10

년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바이오 경제전략은 지식 및 기술 기반의 

확대, 운영 환경의 경쟁력 제고, 바이오 자원 및 기타 생태계의 지속가능성 

연구 진행 세 가지를 중점 전략과제로 선정해 친환경 청색 경제의 부가가

치를 확대하고자 한다. 

미국의 국립해양관리청 NOAA(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는 2021년 청색 경제 전략을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는 해양

운송, 수산업, 해양탐사, 해양환경보호, 해양관광업의 청색 경제 실현 방안 

및 활성화 방향성을 담고 있다. 그리고 분야별 청색 경제 실현을 위한 주요 

94) Mistra C2B2(2024), Co-Creating Better Blue(검색일: 202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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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가지 전략을 제시하는데 ①미국의 청색 경제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및 

기술 자원 강화, ②미국 전역에서 청색 경제 발전을 위해 지속가능한 사업에

의 투자 및 협력, ③국가 경제 회복을 가속화하기 위한 청색 경제의 이해가 

바로 그것이다. 이 전략은 2021~2025년까지 5개년계획으로 구성되어 총 

7가지 세부 이행사업을 제시한다.95) 이 전략도 유럽의 북극권 국가들과 마

찬가지로 데이터 및 기술 활용, 무인 시스템 사용 기술 개발을 추진 중이다.

캐나다는 2024년 6월, 캐나다의 블루 이코노미 전략(Canada’s Blue 

Economy Strategy) 다음 단계를 발표하며, 블루 이코노미 규제 로드맵을 

공개했다.96) 해당 전략에 따르면, 캐나다는 청색 경제 영역이 점차 중요해

질 것으로 예측되므로, 북극 지역의 천연자원탐사, 원주민 거주와 어업, 선

박의 접근성 증가, 관광산업개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에 기대

한다. 자국의 청색 경제 성장을 위해 과학, 환경, 규제 및 기업지원 영역에

서 지속가능한 성장과 번영을 달성하고자 한다. 또 청색 경제 성장에 원주

민의 협조를 바탕으로 의사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내포하고 있다. 북

극 지역을 활용한 청색 경제의 확대가 기본적으로 원주민과 북극의 지역사

회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캐나다의 기본 입장이다. 그 외 캐

나다는 과학연구를 지원해 청색 경제 전략을 실현하고자 한다. 항해 서비

스 개선, 온실가스 배출이 북극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한 연구를 지속하는 상황이다. 이렇듯 캐나다는 북극해를 이용하는 데 

해양 환경보호 중심의 청색 경제 전략이 중요한 요소임을 인지하고 있다.

러시아는 탈탄소화 및 에너지 전환 등에 대해 심각하게 대응하지 않았으

나, 탄소중립 논의가 국제화되자 이에 대응하는 차원으로 유럽 국가들과 

비교해 비교적 늦은 2021년도에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목표를 전략적으로 

추진하였다. 러시아 정부는 2021년 10월 29일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95) NOAA(2021.1.19.), NOAA Blue Economy Strategic Plan 2021-2025(검색일: 2024.5.15.)

96) Government of Canada(2024.6.3.)(검색일: 202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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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을 채택하고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

다. 이를 위해 기존 석유, 가스, 석유화학 중심의 전통적 화석 연료 이용 

중심에서 수소, 헬륨 등의 새로운 에너지원을 사용해 자동차, 선박, 열차, 

기계 생산을 늘리겠다는 목표를 수립했다.97) 이 발전 전략에 따르면 러시아는

수소 생산 지원 및 수소 에너지 안보 분야를 법제화하고, 천연가스로부터 

추출한 수소 생산을 확대해야 한다. 인프라 부문에서는 수소ㆍ수소화합물 운

송ㆍ소비ㆍ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부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수출 부문

에서는 2024년까지 20만 톤의 수소를, 2035년까지는 200만 톤의 수소를 

수출하겠다는 방침이다. R&D 부문에서는 해외 기술의 러시아 현지화 등 

러시아 자체 저탄소 수소 생산 기술 개발과 국제협력 부문에서는 수소에너

지 개발 분야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모색하기로 하였다.98) 실제 러

시아는 북극 야말반도에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수소에너지로 연구기지를 운

용할 수 있는 ‘스노우플레이크(Snowflake)’ 건설사업을 추진했다. 중국 하

얼빈 공과대학을 파트너로 선정해 현재 이 프로젝트를 설계하고 있다.99)

결국 러시아는 유럽 국가와 비교해 북극권 개발에도 매우 관심 있어 하지

만, 선도적으로 청색 경제 정책을 실현하는 것이 아닌 수동적으로 대책 마

련에 고심하는 태도이다.

마지막으로, 아이슬란드는 유럽과 EU와 유사한 정책 기조를 가지고 있다.

2019~2021년 북극이사회 의장을 맡았던 당시 북극이사회 활동 우선순위

를 통해 아이슬란드의 정책을 엿볼 수 있다. 세 가지 우선순위는 북극 해양 

환경보호,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문제 해결, 북극이사회를 통한 건설적 

협력 구상이다. 특히 아이슬란드는 국회 결의안을 통해 북극 해양 환경보호와

97) 연담린(2023), pp. 77~120; Russia NIS Center(2019), Russia’s energy strategy-2035

(검색일: 2024.5.15.); KMI(2022), p. 332.

98) 법무법인 지평(2021), pp. 1~8.

99) SPUTNIK(2023.9.17.), Russia, China to Sign Cooperation Agreement on Arctic Station 

Project(검색일: 202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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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해 직접적으로 블루바이오이코노미(blue bioeconomy)를 명시하였

다.100) 본 결의안은 북극이사회 내에서 수년간 블루바이오이코노미의 혁신 

가능성을 찾고 고립된 지역사회에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 공급에 대한 지식

을 공유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주도해 왔다고 강조한다. 아이슬란드 정부는 

국가 계획이 아닌 의회 결의안만 발표했지만, 기존자원을 사용하거나 해양 

바이오 폐기물을 새로운 상품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는 것을 목표

로 하는 다양한 프로젝트와 이니셔티브가 진행 중이다. 특히 미세 플라스

틱 등 해양쓰레기 이슈를 포함해 북극 해양 환경을 저해하는 요소를 파악

해 지속가능한 운송업 시행을 위한 청색 경제 실현에 주목하였다. 일례로 

아이슬란드 내부적으로 기존 자원 활용, 해양 폐기물의 적극적인 이용과 

같은 프로젝트가 시행되고 있다. 수산업 의존도가 높은 국가의 산업구조 

상 어류부산물ㆍ폐기물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를 활용하기 위해 해양 클러

스터를 조성해 민간 이니셔티브를 설립하는 활동이 두드러지고 있다. 보도

에 따르면 이러한 민간 이니셔티브를 통해 지난 25년간 아이슬란드는 700

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5억 달러의 시장 가치를 창출하는 등 청색 경

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101)

이처럼 북극권 국가들은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해양자원을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전략을 수립했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 해양자원의 고갈을 막

고, 환경을 보호하며, 미래세대를 위한 경제 성장을 추구할 수 있다. 북극

권 국가가 북극을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첫째, 친환경 기

술을 적극 개발하고 상용화하고자 한다. 북극권 국가는 R&D 지원, 인력 

양성 등 정책을 통해 자동화 및 디지털화를 통해 해양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고자 한다. 둘째, 전통적 에너지에서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

100) Government of Iceland, Iceland’s Policy on Matters Concerning the Arctic Region Parliamentary

Resolution 25/151(2021), p. 23.

101) EUROPEAN COMMISSION, Iceland and the blue bioeconomy: making the most from 

fish(검색일: 202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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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한 움직임이 뚜렷하다.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와 수소ㆍ암모니아

와 같은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여 탄소배출을 줄이고, 기후변화에 대응하

고자 한다. 이러한 움직임은 러ㆍ우전쟁의 여파로 에너지 독립성을 제고하

기 위한 전략으로도 판단된다. 셋째, 청색 경제를 통해 지역 및 국제협력을 

강화하여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자 한다. 캐나다와 러시아는 북극 지역 개

발 및 원주민 협력, 국제협력 등을 강조한다. 이는 북극 원주민, 지역사회,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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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청색 경제 주요 정책

정책문서 주요 산업 주요 전략

노르웨이
�청색기회(Blue 

Opportunities, 
2019)

�수산업

�에너지(석유ㆍ가스)

�수출의 70%가 청색 경제 
기반일 정도로 청색 경제
경쟁력 구비

�기술화와 디지털화에 따
른 지속가능한 해양 경제 
발전 달성

덴마크

�블루 덴마크 성장계획
(Plan for Growth in 
Blue Denmark, 
2012, 2018 개정)

�해상풍력 발전소 

�수산물 수출

�해상운송

�친환경에너지로의 전환

�해운산업의 친환경적 방
안 모색

스웨덴
� C2B2 프로젝트

(Co-Creating Better 
Blue)

�선박 설계 및 건조

�해양풍력발전

�수산업

�해양공간계획 강화

�디지털화 강화

�친환경산업경쟁력촉진

핀란드
�바이오 경제전략

(2035년까지)

�재생가능한 수자원 이용

�수생바이오매스

�지식ㆍ기술 기반 확대

�운영환경 경쟁력 제고

�지속가능성 연구

미국
� NOAA 청색 경제 전

략(2021-2025)

�해상운송

�수산업

�해양탐사

�해양관광

�데이터ㆍ기술자원강화

�지속가능한 사업 투자 및 
협력

캐나다

�캐나다 블루 이코노미 
전략(Canada’s Blue 
Economy Strategy, 
2021)

�천연자원탐사

�수산업

�관광업

�북극 지역개발 및 원주민 
협력 강화

�해양보호 계획 추진

�과학연구 및 해양환경보
호 강화

러시아
�탄소중립 달성목표

(2021)
�천연자원(수소, 헬륨, 석

유, 가스)

�수소생산 및 인프라 구축

� R&D지원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진출

아이슬란드
�블루 바이오 이코노미

(국회 결의안)

�해양쓰레기 저감 기술

�지속가능한 운송업 

� 기존 자원 활용

�해양 폐기물 재활용

�북극원주민, 지역 사회, 
국제사회와의 협력 기반 

<표 2-1> 북극권 국가의 청색 경제 정책

자료: KMI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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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우리나라 청색 경제 여건

1. 사회ㆍ문화적 측면(S) 

우리나라 국민의 해양 환경에 대한 인식은 계속 변화하고 있다. 과거에

는 바다를 단순히 자원 채취의 대상으로만 여겼지만, 최근에는 해양 보호

에 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 전국 19세 이상 성인 3,000명에게 조사한 

“해양수산 국민인식도” 결과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우리나라

를 해양 국가로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다.102)  70% 이상이 ‘해양수산이 생

태계와 인류문명에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103)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른 해양수산에 대한 평가 항목에서는 어촌 인구 소멸 위기(72.9점), 국제 

정세 변화의 영향(71.0점)의 뒤를 이어 극지의 얼음이 녹으면서 환경보호 

인식이 증가하였다는 답변(69.8점)도 3위로 높게 나타났다.104)

이러한 국민 인식의 변화는 정책과 법률의 제정으로 이어져 해양 환경 

보전을 위한 법적 기반의 강화로 이어졌다. 그 예로 「해양 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는데,105) 이 법은 해양환경종합계획, 해양 

환경정책의 조성, 해양환경교육 진흥 등 해양환경보전에 관한 내용을 포괄

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최근 개정을 통해 해양 환경 정책의 근간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또한 「해양 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의 제정으로 

해양 폐기물에 특화된 문제에 대한 대응 체계가 구축되었다.106)

우리나라 교육과정에는 2007년 실과(기술ㆍ가정)과목 교육과정부터 고

등학교 1학년에 해당되는 10학년 진로 선택과목으로 ‘해양 과학’이 개설되

102) KMI 보도자료(2024.4.22.), 국민의 80%이상, 우리나라를 해양국가로 인식(검색일: 2024.7.20.)

103) 위 자료 

104) 위 자료

105) 해양환경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18469호, 2021.9. 24.)

106) 해양 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법률 제18965호, 202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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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고, 2015년 개정 실과(기술ㆍ가정)/정보화 교과목인 ‘해양문화와 기술’

이 초등학교 5학년부터 6학년의 실과 및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

년의 기술ㆍ가정 교과와 연계성을 가진 진로 선택과목으로 확대되었다.107)

해양교육은 이후 2020년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더욱 체계화되었다.108) 동 법은 해양교육의 정의와 범위를 명확

히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함으로 체계적인 해양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특히 해양문화의 활성화를 함께 다루고 있어, 교

육과 문화를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제1

차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기본계획(2021년~2025년)」의 이행의 일

환으로, 해양교육센터를 운영, 생애주기별 해양교육과정으로 유아용 해양

교육 놀이교재 및 고교 통합해양교과서인 ‘인간과 해양’을 개발109), 해양인

문, 해양환경, 해양안전 등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을 통해 약 120만 명의 

학생이 해양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110)  향후 ‘바닷속 교실’, ‘바닷가 교실’ 

등 영유아 대상 교육, 늘봄학교 프로그램 통한 초등학생 교육, 해양진로 교

보재(敎補材) 제작ㆍ보급을 통한 중학생 교육 등 연령별 교육을 확대하고, 

통합 해양교과서 제작과 교과서 활용을 위한 직무연수 등 교원양성과정을 

추진할 계획이다.111) 2024년 해양수산부의 「주요업무 핵심추진계획」에는 

공식 교육과정에 해양 교과목을 신설하고 교육 현장에 상반기 내 해양교육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112)

해양산업 종사자의 변화도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조선업 종

사자 수는 2022년 7월 기준 9만 2,394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던 2014년 

107) 교육부(2015), 고교학점제 홈페이지(검색일: 2024.7.20.)

108)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19807호, 2024.5.1.)

109) 해양교육센터(검색일: 2024.7.20.)

110) 찾아가는 해양안전교실 웹사이트(검색일: 2024.7.20.)

111) 해양수산부(2024), 주요 업무 추진계획

112) 2024년 완도수산고를 시작으로 해양수산 고교를 전국단위로 순차 확산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해

양수산부(2024), 주요 업무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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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 3,441명에 비해 절반으로 줄었다.113) 반대로 해양 신산업 분야의 종

사자가 증가하는 추세로, 해양바이오, 해양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새로운 일

자리가 창출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2030년까지 해양수산 신산업 시장 

규모를 2018년 3.3조 원의 3배 이상인 11.3조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했

다.114) 이러한 해양수산 인력의 변화는 전통적인 해운, 수산업에서 벗어나 

해양 분야의 산업구조가 다각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해양 바이오산업의 

경우, 해양생물자원을 활용한 식품, 의약품, 화장품 개발 등으로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115) 해양에너지 분야에서는 해상풍력, 조류발전, 파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전문 

인력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116) 또한 해양관광, 해양레저 산업의 성장으로 

관련 서비스업 종사자도 늘어나는 추세이다.117)

이러한 산업구조의 변화와 인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해양수산과

학기술 육성법」(법률 제18669호, 2022.1.4. 시행)이 제정되었다.118) 이 

법은 해양수산 분야의 과학기술 발전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제도적 기

반을 마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 수립, 연

구 개발 사업 추진, 전문 인력 양성 및 국제협력 강화 등을 규정하고 있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인력 양성이 가능해졌다. 

더불어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해양 신산업 분야에서 6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제

시하였다.119) 이를 위해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 구축, 창업 지원, 규제 개선 

113) 아시아타임즈(2023.12.28.)(검색일: 2024.7.20.)

114) 해양수산부(2021) 제3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제3차 계획은 '2030 해양한국, 전환의 시대, 생명의 

바다 풍요로운 미래'를 비전으로 6대 추진전략, 18대 정책목표, 50대 정책과제, 146개 세부과제를 제

시했음.

115) KMI(2023), 2024 해양수산전략리포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p. 77, 

116) 해양수산부(2021),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p. 141. 

117) KOSIS 국가통계포털(검색일: 2024.7.20.)

118)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법률 제18669호, 2022.1.4.)

119) 해양수산부(2021),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대책, 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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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우수 신기

술의 조기 발굴 및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양수산 분야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이나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ㆍ개량한 기술”에 대해 인

증서를 발급하고, 홍보를 지원하기로 했다.120) 해수부 지원 사업에 지원할 

경우, 가점을 주거나, 시험 시공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간접 지원도 제공된다.

북극권 국가들은 초등교육부터 체계적인 해양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해

양의 환경보호와 지속가능성에 대해 높은 인식을 갖고 있다.121)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국민의 해양산업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편이다. 따라서, 해양 

교육을 유아교육까지 확대하는 등 국민의 해양 환경에 대한 인식을 변화하

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해양산업에서 중점적인 

역할을 한 조선업과 해운업에서 해양 바이오, 해양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

로 확대 및 다각화하고자 한다. 

2. 기술적 측면(T)

우리나라의 해양기술 개발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해양수산 R&D 중장기계획(2014-2020)」을 통해 해양과학기술 분야에 대

한 투자를 확대했으며, 세계 7위 수준의 해양과학기술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122) 해양수산부는 「제2차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2023- 

2027)」을 통해 지난 10년(’13년~’22년) 동안 R&D 예산의 연평균 증가폭

인 5.8%를 유지하여 ’25년에는 1조 원의 예산, 향후 5년간 5조 원의 연구

개발 예산 투입을 계획하고 있다.123)

120)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4.8.7.)(검색일: 2024.8.7.)

121) Frønes et al.(2020)

122) 해양수산부(2014), 해양수산 R&D 중장기 계획(2014-2020), p. 3; IMEMO(2023),  Sea Powers 

Rankings 2.0, p. 11.

123) 해양수산부(2023), 제2차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2023-2027), pp.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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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제2차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 비전 및 전략

자료: 해양수산부(2023), 제2차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

본 계획은 “해양수산과학기술 혁신으로 글로벌 해양강국 실현”이라는 비

전에 따라 4대 전략 및 12대 중점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자율운항선박, 친

환경해양기술, 스마트 양식 등 블루 이코노미 구축을 위한 기술 개발에 중

점을 두고 있다.124)

124) 해양수산부(2023), 제2차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2023-2027), pp.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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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항만 시스템에 대한 기술 개발도 활발하

다. 부산항은 올해 4월부터 부산항 신항 7부두를 우리나라 최초 완전 자동

화 부두로 배를 항만에서 대는 것부터 컨테이너를 쌓는 것까지 모두 원격

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125) 인천항은 ‘스마트 항만 통합운

영센터’를 구축하여 항만 운영의 실시간 모니터링과 최적화를 실현하고 있

다.126) 자율운항선박 기술 개발도 진행 중이다. 현대중공업그룹은 2022년 

대형 LNG운반선의 시험운항에 성공하며 자율운항 기술 상용화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127) 국내 첫 자율운항 실증선박 ‘포스 싱가포르로’를 성공적으

로 건조하여 지능항해시스템, 기관자동화시스템 등 자율운항 핵심기술을 

검증하였다.128)

해양교통정보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

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스마트 해상교통 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129) 동 법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무선통신망의 구축, 운영 방법, 국제교류 등을 

규정하고 있다.130) 동 법 이행을 위한 2024년 지능성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시행계획에 따르면, 21년부터 LTE-M 등을 통하여 제공했던 지능형 해양

교통정보서비스의 무중단 운영률을 99.75%까지 올리고, 해양 사고 예방 

등 안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바다내비’에 전자해도, 해저지형, 조석, 해수 

유동, 항행경보, 해양보호구역, 전파서비스, 교통관리정보를 포함한 차세대 

수료제품을 제작하고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131)

125) KBS 뉴스(2024.4.5.) 부산항을 세계 최고 스마트 항만으로(검색일: 2024.7.20.)

126) 기호일보(2020.2.5.)(검색일:2024.7.25.)

127) 연합뉴스(2022.6.2.)(검색일: 2024.7.20.)

128) 프라임경제(2024.5.15.)(검색일: 2024.7.20.)

129)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18957호, 2022.6.10.)

130)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해상무선통신망 구축 등), 제13조

(운영인력 및 시설 등), 제24조(국제협력)

131) 해양수산부(2024.2.) 2024년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계획 중 1-2-3 국제표준을 적용한 수로

제품 제작 및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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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산업의 고위험 작업과 재난 상황 대응하기 위해 대우조선해양은 선

박 배관 조정관을 용접하는 협동 로봇을 개발했다. 기존 산업형 로봇과는 

달리 충돌 안전 분석을 통해 안전 펜스나 안전 센서를 설치하지 않고도 작

업자와 함께 협업이 가능하여, 작업시간이 약 60% 줄었다.132) 또한, 수중 

환경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수중 IoT 시스템’을 개발해 해양 

생태계 연구와 해양 오염 모니터링에 활용하고 있다.133)

해양 빅데이터 분야에서는 국립해양조사원이 139개 국가해양관측망과 

천리안 위성을 통해 수집한 정보로 해양공간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해양재

난 예방, 해양기후대응, 해양레저 등에 활용하고 있다. 조사원은 ‘개방해

(海)’라는 해양공간정보 홈페이지를 운영하여, 국민에게 해당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134)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해양 데이터의 수

집, 관리,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강화되었다.135) 동법은 해양조사의 

범위와 방법(제3조), 해양정보의 보관ㆍ품질관리ㆍ활용(제42조 내지 제44

조), 해양정보 활용을 위한 간행물(제47조)에 대해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해양조사와 해양정보의 활용법을 체계화하여 선박의 교통안전, 해양

의 보전ㆍ이용ㆍ개발 및 해양에 대한 관할권 확보의 근거(제1조)를 마련하

였다. 이러한 제도적 혁신은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해양 분야 전반의 

구조적 변화를 의미한다. 

132) 세계일보(2023.1.10.)(검색일: 2024.7.20.)

133) KBS 뉴스(2021.8.26.) 해양오염 안돼!... 세계 첫 수중 IoT 감시망 구축한다(검색일: 2024.7.30.)

134) 데일리나(2023.10.30.), 망망대해, 북극성 대신 바닷길 그려내는 ‘국립해양조사원[D:로그인]

(검색일: 2024.7.20.)

135)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18670호, 2022.1.4.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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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제적 측면(E)

우리나라는 해양 신산업 육성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있다.136)

해양수산부는 세계 해양 신산업의 시장 규모를 2030년에는 4,749억 달러로

2022년 기준 약 2배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137) 이에 따라 2022년 수립 

「해양수산신산업 육성전략」에서는 국내 신산업 시장을 15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확대하고 약 2,000개 기업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138) 동 

전략은 친환경ㆍ첨단 선박, 블루 푸드, 해양 관광, 해양 바이오, 해양에너지

ㆍ자원 등 5대 분야 기술개발과 기업 양성에 집중 투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의 제정으로 해양자

원의 고갈 문제 대응책인 해양에너지 개발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

다.139) 동 법은 재생에너지의 정의에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생물자원을 

변화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를 정의하고 있다(제2조 제2호).140) 정부

는 이러한 신ㆍ재생 에너지 기술 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장려하고 보호 육성

할 의무를 진다(제4조 제2항).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발표한 ‘해상풍력 경

쟁입찰 로드맵’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2년간 최

대 8GW 규모의 해상풍력을 입찰한다.141) 이는 현 기준 국내 해상풍력 설

136) 해양신산업의 개념에 대해 고정된 특정 산업군보다는 산업의 속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신기술ㆍ아이디

어 융복합ㆍ혁신으로 향후 고성장이 예견되는 해양산업(협의의 의미), 전통 해양산업이지만 신기술ㆍ아

이디어 융복합ㆍ혁신의 결합으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해양산업(광의의 의미)으로 해석할 수 있음. 

허윤수(2020), 해양신산업, 동북아 해양수도 구현의 신성장동력, 부산연구원 정책포커스, 제369호, p. 2. 

137) 해양수산부(2017), 해양수산 신산업 중장기 로드맵 수립, p. 218. 2017년 1,638억 달러 기준 2.9배, 

2022년 2,370억 달러 기준 1.9954배임.

138) 해양수산부(2022), 해양수산신산업 육성전략

13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법률 제19040호, 2022.11.15.)

14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음. 2. “재생에너지”란 햇빛ㆍ물ㆍ지열(地熱)ㆍ강수(降水)ㆍ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나. 풍력 다. 

수력 라. 해양에너지 바.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141) 전자신문(2024.8.8.) 해상풍력 시장 50배 키운다...8GW 입찰 확정(검색일: 202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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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량 158.5MW 대비 50배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지난해 선정한 1.4GW를 

포함해 10GW에 이르는 해상풍력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142)

4. 생태적 측면(E)

우리나라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북극권 국가들처럼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고 있다. 국립수산과학원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수행한 ‘생태계 기반 

수산자원 변동 예측 기술 개발’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평균 

기초생산력은 339mg C/m2/day, 식물 플랑크톤 중 초미세 식물플랑크톤의 

비율은 전체의 약 64%로 10년 전에 비해 기초생산력은 60% 수준으로 감소

한 반면, 초미세 식물 플랑크톤은 13%가 증가했다.143) 이러한 생태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해양 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해양

생물다양성 보전 대책인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

다.144) 동 대책은 ‘보전과 지속가능 이용을 통한 해양생물다양성 가치 실현’

이라는 비전 아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증진 △해양생물다양성 위험 요

인 관리 △해양생물다양성 지속가능한 이용 △국제협력 및 인식증진 등 네 가

지 전략을 담고 있으며, 중요갯벌ㆍ해양포유류 서식처 등 1,000㎢ 이상의 대

형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통해 23년 말 기준 우리 해양의 1.8%인 해양보호구

역을 2030년까지 3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145)

142) 연합뉴스(2023.12.20.)올해 해상풍력 설비경쟁서 1.4GW 낙찰...작년의 14배로 뛰었다

(검색일: 2024.8.8.)

143) Park, K. W. et al(2022) Effects of Miniaturization of the Summer Phytoplankton Community

on the Marine Ecosystem in the Northern East China Sea, Journal of Marine Science and 

Engineering, pp. 33~35.

144) 해양 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8045호, 2006. 10. 4., 제정) 제38조 (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의 수립 및 국제협력) ①국가는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 해

양생물자원의 적절한 관리와 국가가 가입한 해양 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국제협약(「생물다양성

에 관한 협약」,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및 「물새서식처로서 국제적으

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을 포함한다)의 이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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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폐기물 문제도 심각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연간 약 14만 5,000톤의 

해양 폐기물이 발생하며, 강을 통해 바다로 흘러 들어온 쓰레기가 65.3% 

정도로 가장 많고, 나머지는 해양 활동 중에 발생한다.146) 해양 폐기물 문

제에 대한 대응도 강화되고 있다. 작년에는 「해양 폐기물 및 해양 오염 퇴

적물 관리법」을 제정하여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

으며, 해양 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을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하고 폐기물

과 오염퇴적물의 발생 억제, 수거, 처리, 재활용 등에 관한 종합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제1조).147) 제3차 해양쓰레기 관리 기본계획(2019- 

2023)」을 통해 해양쓰레기 발생 예방, 수거 처리 강화, 관리 기반 구축 등 

3대 추진 전략과 10대 중점과제를 제시하고 있다.148) 특히 해양쓰레기 저

감을 위해 하천, 하구, 연안을 연계한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어구, 

부표 등 어업용 폐기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해양수산부의 「제1차(2021~2030) 해양 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은 2050년까지 해양 플라스틱 제로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149)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은 우리나라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립해양조사원에 따르면, 최근 34년간(1989년~2022년) 우리나라 연안 

해수면은 해마다 3.03mm 상승했으며, 최근 10년간(2013년~2022년) 해

수면 상승률은 연 4.51mm로 최근 10년간 1.3배 정도 상승률이 높아졌

다.150) 이러한 수면 상승은 연안 지역 침수, 해안 생태계 변화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데, 이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 제4차 기후변화대

응 해양수산 부문 종합계획(2022-2026)」이 수립되었다.151) 동 계획은 ① 

145) 해양수산부(2024) 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 

146) 국제신문(2024.7.22.) 부산 감천항ㆍ남항 일대에 바다 쓰레기 수거 진행 중 해양환경공단 보도 내용 

(검색일: 2024.8.8.)

147) 해양수산부(2021), 제1차 해양 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2021~2030).

148) 해양수산부(2019), 제3차 해양쓰레기 관리 기본계획(2019-2023)

149) 해양수산부(2021), 제1차 해양 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2021~2030).

150) 세계일보(2023.12.19.) 해양조사원 “최근 34년간 우리 연안 해수면 10.3츠 상승”

(검색일: 202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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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해양수산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70% 저감(‘18년 대비) ② 연안ㆍ해양

기후 재해로 인한 인명ㆍ재산 손실 최소화 ③ 해양 기후 위기 대응 정책의 

국민 체감도 제고를 정책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해양 생태계

가 흡수ㆍ저장하는 온실가스인 블루카본의 단계적 확대, 해운ㆍ항만 및 수

산업계의 저탄소ㆍ무탄소 에너지원 사용과 에너지 사용 효율화, 수산ㆍ어촌

기후 위기 영향평가 제도화, 해양 기후변화 관측ㆍ예측 역량 강화를 위해 

관측 체계를 개선 등이 있다.

2013년부터 10년간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관찰된 아열대성 어종은 60여 

종에 달하며, 이 중 일부는 이미 상업적으로 어획되고 있다. 이상 기후로 

인한 양식 피해액은 2,382억 원으로 ‘고수온’을 이유로 받은 피해가 1,250

억 원으로 53%를 차지했다.152) 해양 산성화 문제도 심각하다. 우리나라 

해역의 해역 표층수의 pH는 매 10년 단위로 0.019 정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153) 해양 산성화는 굴이나 전복 등 석회질 껍데기를 가진 해산물 

양식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해양 생태계

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해양 생태계 보호를 위한 제도

적 장치가 강화되었다.154) 이 법은 해양 생태계를 인위적인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해양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여 우리나라 해양자산

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한다. 동 법은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 생

태계 변화 모니터링, 외래해양생물종 관리 강화, 해양보호구역 지정 및 보

전 대책 수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기후변화 취약 해양 생태계에 

대한 복원 사업을 의무화하고, 해양 생태계 보전ㆍ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

151)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2.9.15.) 탄소중립대전환, 기후위기 대비태세 완비를 위한 새출발 –해양수

산부, 제4차 기분변화대응 해양수산부문 종합계획 수립-(검색일: 2024.7.20.)

152) 국립수산과학원(2023) 2023 수산분야 기후변화 영향 및 연구보고서; 신아일보(2023.10.1.) 국내 양식

업계 12년간 이상 기후로 2382억 피해(검색일: 2024.7.20.)

153) 경남일보(2022.11.15.) 국립수산과학원, 국내 처음 장기 해양산성화 관측 결과 발표(검색일: 2024. 

7.20.)

154) 해양 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20309호,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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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의 영향을 고려하도록 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조치들이 강화

되었다.

우리나라도 북극권 국가처럼 해수면 온도 상승과 해양 생태계 변화를 겪

고 있다. 이는 전 세계가 직면한 기후변화의 공동문제이다. 다만 북극권 국

가들은 영구동토층 융해, 해안선 변화 등 직접적인 영향을 경험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해수면 상승, 해양 생태계 변화 등 간접적인 영향에 주로 

대응하고 있다.

5. 정책적 측면(P)

우리나라는 청색 경제 실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21년

10월 국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이행을 위해 수립된 「해양수산분야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은 해양수산 분야의 탄소중립 정책과 실행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본 로드맵은 2050 온실가스 배출 목표를 탄소중립(Net 

Zero)에서 더 나아가 –324만 톤으로 설정하고 있다.155) 디젤연료를 사용

하는 선박을 단계적으로 저탄소ㆍ무탄소 선박으로 전환해 2050년까지 탄

소 배출량을 30만 7,000톤(2018년 기준 101만 9,000톤)까지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며, 항만 하역 장비 전동화, 무탄소(수소, 암모니아) 선박 기술을 

활용할 예정이다. 수산ㆍ어촌 부문에서는 노후 어선 교체 및 감척, 에너지 

고효율 장비 보급 확대 및 재생에너지 확대로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11만 5,000톤(2018년 기준 304만 2,000톤)까지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

다. 블루카본을 통한 탄소흡수의 극대화를 위해 갯벌 복원 사업과 갯벌 식

생 복원 사업으로 2050년까지 훼손된 갯벌 30㎢와 갯벌 식생 660㎢를 복

원하는 한편, 2030년까지 540㎢의 바다숲을 조성할 예정이다.156)

155)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1.12.16.)(검색일: 2024.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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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기본법으로 더 많이 알려진 2022년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은 해양 분야를 포함한 우리나라 전체의 

탄소중립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157) 동 법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국가

비전으로 명시(제7조)하고, 이를 위한 국가 전략과 이행 체계를 규정하고 

있다. 해양 산성화, 해양 생태계 붕괴를 ‘기후 위기’로 정의(제2조 제2호)하

고 있고, 해양수산 분야의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 구축(제36조)을 의

무화하였으며, 기후변화가 해양수산에 미치는 영향과 취약성, 위험 및 사회

적ㆍ경제적 파급효과를 조사ㆍ평가하는 기후 위기 적응 정보 관리 체계 구

축과 운영(제37조)도 의무화하고 있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청색 경제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해양영

토 수호와 지속가능한 해양경제 실현’이라는 과제를 통해 해양 신산업 육

성, 해양환경 보전, 연안ㆍ어촌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158) 이러한 정

책들은 단순히 해양수산 분야의 경제적 성장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적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포용성을 함께 고려하는 청색 경제의 이념을 

반영하고 있다.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통해 해양공

간의 통합적 관리 체계를 구축하거나, 「어촌ㆍ어항법」 제47조의 2의 ‘어촌

ㆍ어항 재생 활성화 계획’을 통해 어촌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과 경제 활성

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159) 본 계획은 2024년부터 2033년까지 10년

간 300개 어촌ㆍ어항을 대상으로 총 15조 원을 투자, 어촌의 혁신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청년 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160)

156) 이승력(2023), p. 22. 

15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법률 제19208호, 2022. 12. 31.)

158)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 41. 해양영토 수호 및 지속가능한 해양 관리 

159) 어촌ㆍ어항법(법률 제17893호 2022. 1. 13.)

160) 어촌어항재생사업 웹사이트, 어촌어항재생사업 소개(검색일: 202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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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시사점 

우리나라와 북극권 국가들의 청색 경제 접근 방식에 대해 STEEP 분석을 

한 결과를 통해 각국의 정책적, 기술적, 환경적 대응의 특징을 이해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와 북극권 국가들간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사회ㆍ문화적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바다를 단순 자원 채취의 대상으로 인

식했던 과거에서 최근에는 국민의 80% 이상이 우리나라를 해양 국가로 인식

하고 있을 정도로 해양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 북극권은 원주민들

의 전통적인 생활방식과 문화 보존에 집중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전 국

민의 인식 변화와 교육 범위와 대상을 확장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반면, 북극 원주민들 또한 전통적으로 수천 년간 어업, 순록사육, 해

양포유류 사냥을 해오며 환경에 적응하면서 독특한 공동체 생활방식과 문화

를 형성해 오고 있었다. 이들은 북극의 자연에 대한 깊은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자원 사용과 환경에 대해 잘 알고 있어, 이들과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즉, 우리나라는 교육과 인식 변화를 통해 해양 환경보

호에 접근하고 있는 반면, 북극권은 전통적인 생활방식을 유지하면서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환경보호에 접근하고 있다. 이 두 접근 방식은 각각

의 지역적,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으며, 서로 다른 배경과 방식이지만 

환경보호라는 공통된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기술적 측면에서 북극권 국가들은 친환경 기술을 선도적으로 도입해 지구

환경 문제에 대응하며 산업 개발을 추구하고 있다. 즉, 풍력발전, 수소에너지,

해양 풍력발전 등에 주력하며, ICT 기술과 4차 산업 혁명 기술을 통해 혁신을

이끌고 있다. 북극권의 노르딕 국가들은 AI, 무인 드론,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여 해양 환경 모니터링, 해양 자원 관리, 해상운송 최적화 등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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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노르웨이는 인공지능 해양감시시스템을 통해 무인 항공기(UAV)

군집을 활용한 추적 및 공격을 수행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161). 덴마크는

해운 분야에 스마트 로봇 기술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스마트 로봇 기술

을 도입해 환경보호 및 기후변화 대응에 주력하고 있다.162) 스웨덴과 핀란

드는 ICT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선박, 해양플랜트 설계, 자율운항 선박 분

야에서 선도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북극 해역의 혹독한 기후 

조건에 적합한 AI, 로봇, 무인화 기술이 결합된 결과이다.163) 우리나라도 

스마트 항만 시스템, 자율운항선박 기술 개발 등을 통해 유사한 방향으로 

기술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종합하면, 북극권 국가들이 극지 환경에 특화

된 기술 개발에 집중한다는 차이 외에는 북극권 국가들과 우리나라 모두 

AI, 빅데이터, 자율운항 기술 등 분야에 모두 투자하고 있다. 즉, 북극권 

국가들과 우리나라는 4차산업혁명 기술을 해양 분야에 접목하려는 노력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적 접근은 북극 해양 환경의 지속가능

한 개발과 보존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 북극권 국가들과 우리나라는 모두 청색 경제를 미래 성

장 동력으로 인식하고 관련 산업 육성에 힘쓰고 있다. 다만, 러시아는 가장 

적극적으로 북극의 경제개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색 경

제와의 연계성을 기반으로 한다기보다 석유, 가스 등을 자원 수출에 초점

이 맞춰져 있다. 이러한 동향은 러ㆍ우 전쟁 이후 더욱 뚜렷하게 보인다. 

반면,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등 유럽지역의 북극 국가들은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에너지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북극 지역의 친환경 

에너지 전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북극 해운에서는 친환경

선박 사용을 통해 환경 영향을 줄이고,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면서 연료 효율

성을 높이고자 한다. 

161) Octavian, A., & Jatmiko, W.(2020), pp. 1~8.

162) Herodotou et al.(2021), pp. 313~334.

163) 허윤수(2020),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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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적 측면에서 북극권 국가들이 좀 더 직접적인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지만, 우리나라도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고 있다. 연안 

해수면 상승, 해양 생태계 변화 문제에 직면해 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해양 생태계 보전 및 해양 폐기물 관리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2030년까지 

해양보호구역을 30%까지 확대하고, 2050년까지 해양 플라스틱 제로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북극권 국가와 우리나라는 청색 경제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

고 있다. 북극권 국가들은 북극이사회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한 협력 체계

를 구축하고 있으며, 각국의 북극 정책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보

호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해양수산분야 2050 탄소중립 로

드맵」을 통해 해양 분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북극권 국가가 추구하는 청색 경제 목표는 지속가능한 자원 관리, 해양 환

경보호, 기술 혁신과 연구 개발, 국제적인 해양 관리ㆍ협력 강화를 위해 국

제 해양 규범과 협약에 참여하는 등 국제협력과 규제에 동참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2019년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설립된 ‘기후 목표 상향동

맹’에 가입한 후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기초로 「해양수산분

야 2050 탄소중립 로드맵」,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등을 통해 해양 분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

을 마련하고 있다. 

반면, 러시아는 북극 지역에서 자원 개발과 수출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

다. 현재 지정학적 이슈로 인해 우리나라와의 협력이 쉽지 않은 상황임에 

따라 우리나라는 장기적 관점에서 협력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즉, 우

리나라는 북극 지역에 적용되는 국제적 환경 규범과 협약을 준수하는 동시

에 경제적 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투 트랙(Two-Track) 전략이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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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북극권 국가와 한국 모두 청색 경제를 국가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인식하며, 친환경 에너지 전환이라는 큰 경제 목표가 동일하다는 측면에서 

협력의 여지는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은 우수한 4차 산업혁명 기술, 

신속한 정책 결정 시스템 그리고 북극권 국가와 유사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북극권 국가와 협력한다면 극지 특화 기술 개발과 해양 산업 혁신을 추진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양측은 청색 경제와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면

서, 기술적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

이다. 더 나아가 양측의 협력은 전 세계를 선도할 청색경제 모델을 구축하

고 유엔의 지속가능한 발전목표(SDGS)를 함께 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

다. 다만, 러ㆍ우 전쟁으로 인한 위기관리 대응은 주의해야 할 것으로 평가

된다.

STEEP 우리나라 북극권 국가

사회ㆍ

문화

�국민의 해양 환경보호 인식 증가

�해양 교육 및 인식 변화 중점

�원주민의 전통 지식과 생활방식 보존

�전통과 조화를 이루는 환경보호

기술
� 4차산업혁명 기술(스마트 항만, 자율운

항선박 등) 및 친환경 기술을 해양산업
에 적용

� AI, 무인 드론, 빅데이터 등 기술 활용

�극지 환경에 특화된 기술 개발

경제 �청색 경제를 성장 동력으로 인식

� (북유럽)‘지속가능성’을 기본 원칙으로 친
환경에너지 전환 정책 추진

� (러) 북극해 자원 활용 및 수익 창출

환경ㆍ

생태

�해양 생태계 보전 및 해양 폐기물 관리 
정책 강화

� 2050년 해양 플라스틱 제로 목표

�기후변화 대응 정책 강화

�지속가능한 자원 관리 및 해양 환경보호

정책
�기후변화 대응 정책 강화

�제1차 극지활동진흥기본계획 추진

�북극이사회 거버넌스를 통한 협력 체계 
구축

�국제협력 및 규범 강화

<표 2-2> 우리나라와 북극권 국가의 청색 경제 STEEP 분석 결과 비교

자료: KMI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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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북극권 청색 경제 협력분야 우선순위를 도출하기 위해 총 5단계로 나

누어 진행하고자 한다. 우선, 문헌조사, 전문가 자문을 통해 평가 항목을 

정제했다. 그리고 설문조사와 AHP 분석을 통해 평가 항목당 가중치를 산

정했다. 그 이후, 선행연구 및 문헌조사를 통해 북극 지역에서의 청색 경제 

산업이 어떤 분야가 포함되는지 정의했다. 4단계는 북극권 국가의 북극정

책, 북극이사회 및 북극경제이사회의 프로젝트, 우리 정부의 북극정책 및 

국가계획 등을 분석하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 협력 분야를 도출했다. 마지

막으로 설문조사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한-북극권 청색 경제 협력분야 우

선순위를 도출했다.

단계 내용 방식

1단계 평가 항목 정제 문헌조사, 전문가 자문

2단계 가중치 산정 설문조사, AHP 분석

3단계 청색 경제 산업 정의 선행연구, 문헌 조사

4단계 협력 분야 도출 선행연구, 문헌 조사, 전문가 자문

5단계 우선순위 도출 설문조사, 전문가 자문

<표 3-1> 협력분야 우선순위 도출 도식화

출처: KMI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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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수행한 설문조사는 아직 일반인의 인식이 낮은 북극 청색 

경제 협력이라는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기에 설문 대상을 북극과 밀접한 

직업군에 속하거나, 전문 지식을 갖춘 대상자를 한정하였다. 수요조사는 

2024년부터 4월 20일까지 7월 30일간 직접 면담과 온라인 설문조사를 병

행하여 실시하였으며, 설문 대상자의 구성은 대학교수, 기업인, 연구원으로 

국내 전문가 30명, 해외 전문가 34명으로 총 64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

시하였다.164)

제1절 평가 항목 분석

본 보고서에서는 평가 항목 가중치 분석을 위해 AHP 분석기법을 활용했

다. Sirikrai & Tang(2006)은 AHP 방법론은 다른 성격을 가진 기관의 강

점을 최대한 반영한 산업 경쟁력을 가진 모델을 도출하는 가장 효율적인 

분석도구로 해석한다.165) 국내에서는 국가재정법 제38조와 동 법 시행령 

13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대상사업에 AHP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166)

AHP 방법론은 해양, 환경, 경제 등 여러 분야와 이익으로 복잡한 이익들의 

164) 국내 총 30명(대학 12명, 기업인 8명, 정부 및 공공기관 10명), 해외 총 34명(대학 13명, 기업인 4명, 

정부 및 공공기관 7명, 기타(연구기관,  NGO 등)10명)

165) Sirikrai, S.B., Tang J.C.S.(2006), pp. 71~83.

166)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2023. 6. 9., 법률 제19430호).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3조(예비타당성조사) ④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의 요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해당 사업 관련 중ㆍ장기 투자계획과의 부합성 및 사업추진의 시급성 등을 검토한 후 관계 전문가의 자

문을 거쳐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기획재정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예비타

당성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조사대상사업의 경제성 및 정책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

토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2023. 7. 7., 대통령령 제336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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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내용 계량화,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할 수 있는 의사결정 기

법이다. 또한 해당 방법론은 1972년 Saaty(1980)에 의해 개발된 다기준 

의사결정(Multi-Criteria Decision Making: MCDM) 기법 중 하나로서 

다수의 속성들을 분류하고 각각의 중요도를 파악함으로써 의사결정에 도움

을 준다.167) 의사결정의 여러 요소를 계층 구조화하고 같은 계층에 있는 

요소들에 대한 1:1 상대 평가를 통해 각 요소가 가지는 중요도(weight)를 

산출한다. 즉,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단계적으로 평가함으로써 복잡한 의사결

정을 단순화하여 비용 효율성 및 의사결정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의 AHP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전문가 자문과 연구진 

논의를 통해 아래 그림과 같이 선정된 평가 항목의 계층구조를 구축했다. 

이를 바탕으로 AHP 설문지를 북극 관련 전문가들에게 배포했다. 응답자는 

6개의 평가 항목에 대해 9점 척도로 수행했다.

<그림 3-1> AHP 계층 구조

자료: KMI 작성.

167) Saaty, T. L.(1980), pp. 1073~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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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가 항목 도출

정책적 우선순위 도출 관련 문헌조사를 통해 평가 항목을 1차 선정했다. 

단, 그 이후 전문가 자문을 통해 북극 지역에서의 청색 경제라는 특성에 

맞는 항목으로 최종 선정했다.

항목 세부 내용

중요성 북극정책 관점에서 A분야가 다른 분야들보다 상대적으로 중요한가?

실현가능성

A 분야 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관련 법, 규제, 제도가 방해요인으로 
작용하는가?

북극 지역에서 법, 규제, 제도적으로 실현 가능한가?  

경쟁력
타 협력분야에 비해 경쟁우위 및 상대적 이점을 갖고 있는지? 

(기술의 선진화 등)

경제성
해당 분야와 관련하여 국제협력을 함으로써 수익성이 확보되는가? 

비용이 절감되는 부분이 있는가? 

연구개발
해당분야의 R&D 투자 가능성이 높은가? 

해당 분야의 연구 지속성이 있는가? 

지속가능성
해당 분야가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해당 분야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표 3-2> AHP 평가 항목

자료: KMI 작성.
   주: 노민선 외(2022); Porter & van der Linde(1995); Stavins(2008); 여민주(2020)..

2. 평가 항목에 대한 AHP 분석

1) 우리나라 전문가 대상 조사 결과

우리나라 전문가 총 3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168)했다. 분석 결과 실

현가능성, 경제성, 경쟁력, 지속가능성, 연구개발, 중요성 순으로 중요한 것

168) CI(비교 수행자의 일관성 응답 수준 지표, Consistency Index), RI(일관성 검증 위한 무작위 일관성 

수준, Random Consistency Index), CR(일관성 수준 검증을 위한 비율 수치, Consistency Ratio)를

이용하여 일관성 검증을 실시했음. CR이 0.2보다 작을 경우, 용납할 수 있는 수준의 비일관성을 갖고 

있음에 따라 0.2보다 큰 응답은 제외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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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났다. 1위와 2위를 차지한 실현가능성과 경제성은 그 외 다른 항

목과 격차가 큼에 따라 상대적으로 중요한 항목임을 알 수 있다.

순위 평가 항목 가중치

1 실현가능성 0.237

2 경제성 0.228

3 경쟁력 0.155

4 지속가능성 0.139

5 연구개발 0.137

6 중요성 0.107

<표 3-3> AHP 평가 항목

자료: KMI 작성.

<그림 3-2> 평가 항목의 방사형 모형(한)

자료: KMI 작성. 



68

2) 북극 전문가 대상 조사 결과

북극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 기업인, 정책결정자, 대학 교수 등 전문가 총 

34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169). 검증 결과, 지속가능성, 연구개발, 경

제성, 실현가능성, 중요성, 경쟁력 순으로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속

가능성에 대한 평가 점수가 다른 항목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것이 특징이다.

순위 평가 항목 가중치

1 지속가능성 0.233

2 연구개발 0.190

3 경제성 0.155

4 실현가능성 0.151

5 중요성 0.144

6 경쟁력 0.125

<표 3-4> AHP 평가 항목

자료: KMI 작성

<그림 3-3> 평가 항목의 방사형 모형(북극)

자료: KMI 작성. 

169) CI(비교 수행자의 일관성 응답 수준 지표, Consistency Index), RI(일관성 검증 위한 무작위 일관성 

수준, Random Consistency Index), CR(일관성 수준 검증을 위한 비율 수치, Consistency Ratio)

를 이용하여 일관성 검증을 실시했음. CR이 0.2보다 작을 경우, 용납할 수 있는 수준의 비일관성을 갖

고 있음에 따라 0.2보다 큰 응답은 제외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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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합 결과

우리나라와 북극권 국가 전문가들의 평균 가중치는 아래 표와 같다. 실

현가능성, 경제성, 지속가능성 순으로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제성

과 지속가능성의 가중치가 비슷하다는 것은 경제적 효율성과 장기적인 지

속가능성이 모두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이는 단기적인 경제

적 이익뿐만 아니라, 환경적ㆍ사회적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전략이 필요하

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지속가능성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경제적 

성장과 환경보호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핵심 과제가 될 것이다.

순위 평가 항목 평균 가중치

1 실현가능성 0.194

2 경제성 0.191

2 지속가능성 0.186

4 연구개발 0.163

5 경쟁력 0.140

6 중요성 0.125

<표 3-5> AHP 평가 항목

자료: KMI 작성

<그림 3-4> 평가 항목의 방사형 모형(종합)

자료: KMI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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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사점

위 내용을 종합해 보면, 우리나라와 북극권 국가간 경제협력 분야를 판

단함에 있어서 양측의 관점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성과 실현가능성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반면, 북극의 경우, 지속

가능성과 연구개발이 중요하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시각 차이는 

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방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양측의 목표

와 우선순위가 일치하지 않으면, 협력 분야를 선정하고, 실행하는 단계에서 

협의하기가 어렵다. 이는 협력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제한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는데 방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양측의 목표와 

기본 원칙을 반영한 세부적인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보다 효

과적인 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상호이익을 도모할 수 있다.

<그림 3-5> 우리나라와 북극권 국가간 평가 항목 비교

자료: KMI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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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청색 경제 협력 분야 도출

1. 북극

북극권의 청색 경제는 해양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통해 경제 성장, 

생계개선,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면서, 동시에 해양 생태계의 건강을 보

전하기 위한 활동을 골자로 한다. 즉, 수십 년 동안의 해양 오염은 북극의 

자연환경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음과 동시에 해빙으로 인해 넓은 북극해

를 경제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다양한 기업들이 해저 자원 

개발 사업, 무인 잠수정, 친환경 어선 개발 등에 투자하고 계획하고 있다. 

이미 항만, 광업, 관광에 이르기까지 800개 이상의 북극 인프라 프로젝트

에 대한 제안이 있다.170) 다만, 일반적인 해양의 경우, 상대적으로 해양자

원을 개발하기 쉬운 편이나, 북극의 경우, 얼음과 극한의 기후 조건으로 인

해 고난이도 기술과 높은 비용이 필요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북극 지역은 일반적인 지역에서의 청색 경제와는 상이한 부분이 있다. 

즉, 이런 취약한 북극에 미치는 생태학적 영향에 대한 산업, 일자리와 수

익의 기회를 균형이 있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지속 가능한’ 

청색 경제는 북극에서 다른 지역보다 더 큰 의미와 긴급성을 띠고 있다. 

상대적으로 개발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해양인 북극해를 개방하는 것은 

지속가능하게 이용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이 마련되어있어야 한다.171) 따라

서, 북극이사회 워킹그룹, 북극경제이사회 워킹그룹, 북극권 국가의 북극 

정책 등을 기반으로 청색 경제 산업의 범위를 일차적으로 종합 및 분석하

고자 한다. 

170) WWF Arctic Programme(검색일: 2024.3.11.)

171) WWF Arctic Programme(검색일: 202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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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극이사회(Arctic Council)

노르웨이 의장국 하 진행 중인 6개의 워킹그룹은 총 111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북극이사회는 청색 경제를 명시적으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

지만,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북극 지역의 지속 가능한 해양 경제 활동에 

대한 접근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의 <표 3-6>은 워킹그룹 프로젝트 

중 청색 경제 활동을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프로젝트들이다. 

워킹
그룹

프로젝트 이름
시작
연도

참여국
(북극권)

내용

ACAP
Arctic Green 

Shipping - SLCP 
Mitigation

2017 러시아

�목표: 북극 지역의 친환경 선박 운영  

�단기체류 기후변화유발물질(SLCP) 
배출 감소, 친환경 선박 기술 도입 촉진, 
대기 및 수질 오염물질 배출 감소 방안 
연구 등을 주요 활동

ACAP

Community-base
d black carbon 

and public health 
assessment 

(IPCAP)

2016
AIA, 미국, 
러시아172)

�목표: 알래스카, 러시아 및 사미 마을에
서 발생하는 블랙 카본 배출을 평가하
고, 공공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
여 오염 방지 및 저감 방법을 탐색

�블랙카본 배출 및 건강 위험에 대한 커
뮤니티 기반 평가프레임 산출

EPPR, 

PAME

New Low Sulphur 
Fuels, Fate, and 
Behavior in Cold 
Water Conditions

2019

노르웨이
(캐나다,

미국,

핀란드)

�목표: 저유황 연료의 북극 해역 사용에 
따른 영향을 이해

�다양한 저유황 연료의 냉수 조건에서의 
거동 연구, 연료 유출 시 환경 영향 평
가, 북극 해역에서의 안전한 저유황 연
료 사용 지침 개발 등을 수행

ACAP

Phase-out of 
ozone-depleting 
substances and 

fluorinated 
greenhouse 

gases (HFC) at 
fish and seafood 

processing 
enterprises 
(SLCP EG)

2017
러시아

�목표: 수산물 가공 산업에서의 오존층 
파괴 물질 및 온실가스 사용 감축

�무르만스크 주의 수산물 가공 기업을 
대상으로 친환경 냉매 및 에너지 효율
적 기술 도입을 시범적으로 실시

<표 3-6> 청색 경제 관련 북극이사회 워킹그룹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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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Arctic Council(2023), AMAROK Project/Activity List for 2023-2025

위에 언급된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북극이사회는 청색 경제

를 △해양과 연안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 △해양 생태계 보호와 경제활

동의 균형, △혁신적 기술을 통한 환경 영향의 최소화, △지역사회와 원주

민의 이익을 고려한 해양 경제 활동,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적응적 경제 

모델로 보고 있다. 또한, 북극이사회는 이러한 접근을 통해 북극의 특수한 

환경을 고려한 청색 경제 모델을 추구하고 있다. 이는 북극 지역의 취약한 

생태계를 보호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식을 반

영하고 있다.

172) AIA: Aleut International Association

워킹
그룹

프로젝트 이름
시작
연도

참여국
(북극권)

내용

PAME

Underwater 
Noise in the 

Arctic: 
Understanding 
Impacts and 

Defining 
Management 

Solutions

2019,

2021

캐나다, 

미국

�목표: 북극 해역에서의 수중 소음이 해
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관리 방안을 개발

�상업 선박의 수중 소음 배출 현황 조사, 
해양 생물에 미치는 영향 연구, 소음 저
감을 위한 선박 설계 및 운영 지침 개발 
등을 포함

PAME

Develop an 
Implementation 

Plan for the 
Regional Action 
Plan on Marine 

Litter in the Arctic 
(ML-RAP)

2021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미국

�목표: 북극 해역의 해양 쓰레기 문제 해
결을 위한 지역 행동 계획 수립

�해양 쓰레기 현황 파악 및 모니터링 체
계 구축, 쓰레기 발생 예방 및 저감을 위
한 정책 개발, 수거 및 처리를 위한 협력 
체계 구축 등의 활동을 포함

ACAP

SDWG

Solid Waste 
Management in 
Remote Arctic 
Communities

2020

캐나다, 
AIA, 

핀란드, 

노르웨이, 
미국, 

Saami 
Council

�목표: 원격 북극 공동체의 폐기물 관리 
방안을 개선하고, 인프라 개선 및 교육
을 통해 더 건강한 북극 공동체를 구축

�폐기물 관리 도구 및 웹사이트, 공중 보
건 위협에 관한 보고서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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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극경제이사회(Arctic Economic Council)

북극경제이사회는 청색 경제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지속가능성과 비즈니

스의 균형을 맞추는 데 노력하고 있다. 북극경제이사회에서는 북극권 청색 

경제 산업을 다음의 <표 3-7>에서 제시하고 있는 4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구분 세부내용

해양 생명공학 바이오 제품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해양생물에 의한 물질가공에 
과학 및 공학적 원리를 적용하는 것

해양 식품 시스템 어업, 양식업, 해산물 무역의 가치사슬

해상운송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 영향 측면에서 해운 및 크루즈 산업의 
지속가능성 개선

해양기술 해양환경의 안전한 이용, 개발, 보호 및 개입을 위한 기술

<표 3-7> 북극경제이사회의 청색 경제 테마 분류

자료: Arctic Economic Council, Blue Economy Working Group(검색일: 2024.3.11.)

3) 북극권 국가의 북극 정책

앞서 제2장에서는 북극권 국가의 청색경제정책을 살펴보았다. 해당 절에

서는 북극권 국가의 북극정책이 청색경제정책과 교차되는 내용에 초점을 

맞춰 분석해 보고자 한다. 

북극권 국가의 북극 정책은 구체적인 분야가 아닌 지속가능한 북극을 위

한 목표가 주로 명시되어 있다. 예를 들어, 스웨덴의 경우, 온실가스 감축, 

생물다양성 보호, 해양쓰레기 통제 등 목표가 설정했으며, 노르웨이는 북극 

정책 기조는 국제협력, 지속가능한 발전, 북극 주민 보호, 기후변화 대응 

등을 목표로 설정했다. 따라서, 북극 정책 내용 중 청색 경제에 대한 개념 

및 범위를 분석했다. 아래 표는 북극 정책 중 청색 경제 관련 내용을 발췌

하여 국가별로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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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북극 정책 주요 내용

노르웨이 �북극이사회 의장국 전략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 추구 

�기후변화 대응과 저탄소 경제로 전환

�신ㆍ재생에너지 개발

�친환경 인프라 구축

�지속가능한 자원 관리

덴마크

왕국

그린
란드 � 2021~2030 북극에 대한 

새로운 통합적 전략

� 2024~2033 그린란드 외
교, 안보, 국방전략 

�페로제도 북극 전략

�친환경 에너지

�지속가능한 산업 발전

�환경보호와 경제발전의 균형

페로
제도

�지속가능한 어업과 양식업

�해양기술 산업 육성

�해운 및 해양 서비스업 강화

�해양 관련 연구 개발 및 혁신 투자

�지속 가능한 해양 관광 개발 전략

스웨덴 � 2020 북극 지역전략

�온실가스 감축 계획

�생물다양성 보호

�해양쓰레기 통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 지역 개발

핀란드 �핀란드 북극 정책 전략

�환경보호 및 경제적 성장의 상호보완성 
제고 

�순환 경제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미국 �북극 지역 국가 전략

�북극 환경보호와 새로운 기회 모색

�인프라 투자

�알래스카 신흥 경제 분야 개발

캐나다
�캐나다 북극 지역 정책 프

레임워크

�지속적ㆍ포용적 북극 경제 추구

�건전한 북극 생태계 및 환경보호

러시아

� 2035 북극 지역에서의 러
시아 연방국가 정책 원칙

� 2035 북극 지역 개발 및 
국가 안보 보장 전략

� 2022 해양독트린

�북극항로 인프라 개발과 화물 운송량 증대

� 에너지ㆍ정보통신 등 기반시설 확충

� 원주민 보호와 지속가능한 자원개발

� 첨단기술 개발과 과학연구 활성화

아이슬란드
�북극 지역 이슈에 대한 아

이슬란드의 정책

� 환경보호와 경제적 기회의 균형

� 책임감 있는 자원의 이용

자료: KMI 작성.

<표 3-8> 북극 정책에 언급된 청색 경제 관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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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노르웨이는 북극이사회 의장국으로서 발표한 전략에 명시된 중

점과제를 보면, 안정과 건설적인 협력을 촉진하여 기후변화의 영향을 핵심 

이슈로 하여 북극의 지속가능한 개발, 원주민의 복지향상 등이 포함되었다. 

해당 전략은 2021년 채택된 제1차 북극이사회 전략계획의 네 가지 주제

(①해양, ②기후와 환경, ③지속가능한 경제개발, ④북극의 사람)와 결을 같

이 했다. ‘해양’은 해양 관리, 북극 생태계 보호, 국제회의 개최, 북극 관측 

시스템 개발, 해양쓰레기, 북극 안전 운송에 협력 강화 등을 포함한다. ‘기

후와 환경’은 북극 기후와 환경에 대한 지식 향상, 북극 생물 다양성 보전

을 위한 협력 강화(블랙카본과 메탄 중심) 등을 포함한다. ‘지속가능한 경

제발전’은 친환경적인 북극 운송, 북극 식량 시스템과 기후변화의 영향 지

식 강화, 북극경제이사회와 협력 강화를 의미한다.

그린란드, 페로제도, 덴마크 정부로 구성된 덴마크 왕국은 현재 2021~ 

2030년 북극에 대한 새로운 통합적 전략((Kingdom of Denmark Strategy

for the Arctic 2021-2030)을 수립했다.173) 그린란드는 2024년 발표한 

그린란드의 외교, 안보, 국방전략(Foreign, Security, and Defense Strategy

2024~2033)174)을 통해 북극 북미지역과 더욱 긴밀한 관계를 형성해 북극

이사회 내 정치ㆍ경제적 활동에 있어서 주도적인 임무를 수행하겠다는 정

책을 세웠다. 그린란드는 미국과 운송 루트 개발, 교역 증진, 아이슬란드와 

수산 협력, 재생에너지, 관광, 교통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2021년 그린란드는 석유탐사를 중단하고 수력 발전 잠재력 활

용에 집중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는 친환경 에너지 산업으로의 전환을 의미

한다. 그린란드의 정책들을 미루어볼 때 그린란드의 북극 산업 전략은

환경보호와 경제 발전의 균형을 추구하며, 친환경 에너지와 지속 가능한 

173) Wikipedia, Arctic policy of the Kingdom of Denmark, https://en.wikipedia.org/wiki/Arctic 

_policy_of_the_Kingdom_of_Denmark(검색일: 2024.7.17.)

174) High North News(2024. 2. 27.), Greenland with New Arctic Strategy: Defense, Diplomacy 

and Peace(검색일: 202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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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175) 페로제도 북극 전략(The 

Faroe Islands in the Arctic)176)에서는 북극 지역에서의 안보와 안정을 

유지하고, 북극이사회의 역할 강화, 유엔해양법협약인 UNCLOS(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를 국제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기반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혔다. 페로제도의 북극 산업전략은 지속 가능한 

해양 경제 원칙을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다. 이 전략은 지속 가능한 어업과 

양식업, 해양 기술 산업 육성, 해운 및 해양 서비스업 강화, 해양 관련 연구

개발 및 혁신, 그리고 지속가 능한 해양 관광 개발을 핵심 요소로 삼고 있

다. 페로제도는 이를 통해 해양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과 해양 생태계 보

전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경제적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있다.

스웨덴 외교부는 북극의 평화적ㆍ안정적ㆍ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핵심 정책을 담은 2020 북극 지역 전략(2020 Sweden’s Arctic 

Region Strategy)177)을 2011년 11월에 발표한 이후 2020년 10월에 개

정하여 발표하였다. 스웨덴은 북극의 전략적 중요성을 반영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기반으로 한 국가의 안보 개념을 해당 전략에 도입했다. 해당 전략

에는 국제협력을 바탕으로 국가의 안보와 안정을 도모하고 기후, 환경, 극

지 연구, 지속가능한 경제개발과 비즈니스 부문의 이익 구현, 북극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을 중점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스웨덴의 

북극 지역 전략 우선순위는 6개로 ① 북극 내 국제 협력, ②안보와 안정, 

③기후와 환경, ④극지 연구, ⑤지속가능한 경제 발전과 비즈니스, ⑥양질

의 생활 환경 확보이다. 청색 경제와 관련 있는 우선순위는 기후와 환경 

및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과 비즈니스이다. 우선, ‘기후와 환경(Climate and

175) DGB Group(2024.1.12.), Greenland’s environmental commitment: joining the Paris 

Agreement(검색일: 2024.7.16.)

176) Arctic portal library(2024.3.8.), The Faroe Islands in the Arctic(검색일: 2024. 5. 15.)

177) The Arctic Institute(2019.4.16), Sweden’s Arctic Strategy: An Overview(검색일: 2024. 

5.15.); The Arctic Institute(2021.5.4.), Sweden’s New Arctic Strategy: Change and 

Continuity in the Face of Rising Global Uncertainty(검색일: 2024. 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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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nvironment)’은 온실가스 감축계획과 생물다양성 보호, 해양쓰레기 

통제를 골자로 한다. 지속가능한 경제발전과 비즈니스(Sustainable economic

development and Business sector interests)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 스웨덴이 가진 기술을 총동원해 노르보텐(Norrbotten)주, 베스

테르보텐(Vasterbotten)주 등 북동부 지역을 개발하겠다는 내용이다. 

핀란드는 2021년 6월 새로운 북극 정책 전략(Finland’s Strategy for 

Arctic Policy)178)을 채택해 2030년까지 북극 정책의 목표와 4가지 중점

분야를 선정해 주요 전략적 조치를 제시하였다. 큰 틀은 지속가능한 북극 

경제발전을 위해 자국이 보유한 북극 전문성과 경험을 적극 활용해 고부가

가치 북극 비즈니스 솔루션을 개발하고, 이를 북극 진출과 연계하겠다는 

것이다. 이 전략에는 지속 가능한 북극 경제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전략 

목표를 제시하였다. 특히 핀란드의 북극정책은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강조

하였으며, 환경의 보호와 경제적 성장이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핀란드의 지속 가능한 경제는 순환 경제와 새로운 경제활동, 

고부가가치 서비스와 제품의 생산,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지역사회와 원

주민의 참여, 디지털화와 혁신을 포함한다.179)

2022년 미국은 ‘북극 지역 국가 전략(National Strategy For the Arctic

Region)’을 발표하였다.180) 이 전략을 통해 북극에서 미국의 이익을 위하

여 4가지 핵심 요소로 안보 강화,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환경보호, 지속 가

능한 경제개발, 국제협력ㆍ거버넌스를 제시했다. 이 전략에서 북극에서 ‘지

속 가능한 경제’ 개발은 환경을 보호하면서 기회를 모색하는 것을 의미한

다고 볼 수 있다.181)

178) Arctic portal library(2024.3.8), Finland's Strategy for Arctic Policy(검색일: 2024.5.15.)

179) Government of Finland, Finland's Strategy for Arctic Policy(검색일: 2024.5.15.)

180) The White House(2020. 10), NATIONAL STRATEGY FOR THE ARCTIC REGION

(검색일: 2024.5.15.)

181) United States Government (2022), National Strategy For The Arctic Region, The Wh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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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정부는 2019년 9월 10일 북극의 평화ㆍ안정,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 및 북부 주민의 번영과 안전을 위한 캐나다 북극 지역 정책 프레임워

크(Canada's Arctic and Northern Policy Framework)182)를 발표하였

다. 캐나다의 북극 정책 8대 목표는 다음과 같다. ①복원력 있고 건강한 북

극 원주민, ②북극 인프라 강화, ③건전하고 지속적, 포용적인 북극 경제, 

④북극 원주민 지식과 경험, 정책 결정에 활용, ⑤건전한 북극 생태계 및 

환경보호, ⑥국제 질서를 기반으로 하는 북극 협력, ⑦북극 안보 및 주권 

수호, ⑧원주민 화해 및 관계 회복이다.183) 다만, 캐나다는 러시아의 우크

라이나 침공과 중국의 공세적인 북극 정책으로 인해 북극의 경제활동보다 

안보의 중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국방력 증대를 위한 국방비 증액 등 정

세변화에 대비하는 정책을 추구한다.184)

러시아는 북극권 국가 중 북극의 개발에 가장 전향적인 태도를 취한다. 

2020년에 발간한 “2035 북극 지역에서의 러시아 연방국가 정책 원칙

(Basic Principles of Russian Federation State Policy in the Arctic 

to 2035)185)”에서 러시아는 북극 주민 삶의 질 보장, 북극 경제발전 강화, 

북극 환경 및 원주민 전통 지식 보호, 상호이익이 되는 협력 관계 구축, 러

시아의 주권 보장을 표방하며 중점 추진 과제로 북극을 전략적 자원기지로 

개발, 국제협력을 통한 북극항로 발전을 내세운다. 그 밖에도 러시아는 

2035 북극 지역 개발 및 국가 안보 보장 전략(Strategy of development of 

the Arctic Zone of the Russian Federation and the provision of 

national security for the period to 2035)186)을 통해 북극 지역의 천연

House., pp. 11~13.

182) Government of Canada, Arctic and Northern Policy Framework(검색일: 2024.5.15.)

183) 외교부(2023), p. 118.

184) KMI(2024), 극지해 소식지 134호, p. 7.

185) 극지정책아카이브(2020.3), 북극 국제동향(검색일: 2024.5.15.)

186) NATO DEFENCE COLLEGE(2021. 6.25), Strategy of development of the Arctic Zone of 

the Russian Federation and the provision of national security for the period to 2035(검색일: 

202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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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 개발 및 북극항로 개발, 북극항로 인프라 구축, 북극 군사 방어력 강

화를 비전으로 내세웠다. 또한, 러시아의 ‘2022 해양독트린’187)에 따르면,

조선산업 발전을 우선 분야로 선정해 세계 시장에서 러시아의 핵 추진 쇄

빙선 운영 능력에서 우위를 차지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러시아의 북극 

경제개발에 대한 의지를 짐작할 수 있다.188)

2021년 아이슬란드의 ‘북극 지역 이슈에 대한 아이슬란드의 정책(Iceland's 

Policy on Matters Concerning the Arctic Region)’에서 정의하는 지

속가능한 경제는 환경보호와 경제적 기회의 균형, 책임감 있는 자원의 이

용, 지역사회와 원주민의 참여이다. 해당 정책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적응

하기 위해 새로운 친환경 기술을 개발 및 적용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하기 위해 자원을 사용하며, 지역주민과 원주민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2. 국내

1) 극지활동진흥기본계획189)

2022년 12월 발표된 제1차 극지활동진흥기본계획에는 ‘지속가능성’을 

바탕으로 한 추진 과제들이 포함되었다. 특히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극지 

산업 기반 마련’을 전략 3으로 정하고 여러 가지 친환경, 지속가능성을 바탕

으로 한 추진계획을 마련하였다. 첫째, 북극항로 운항을 위한 친환경 쇄빙

컨테이너선 건조 기반을 확보하며, 북극권 친환경 소형 선박, 친환경 에너지

187)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22년 7월 31일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해군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해

양독트린을 발표했다. 2015년에 발표했던 해양 독트린을 업그레이드한 것인데 2015년과 2022년의 

차이는 미국과 나토를 자국의 위협으로 규정했다는 점이다. 

188) 박종관(2023), pp. 67~98.

189) 관계부처합동(2022), 제1차 극지활동진흥기본계획, 대한민국 정부.



북극권 청색 경제 협력분야 수요조사 03

81

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지속가능한 극지 수산ㆍ생

명자원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 둘째, 제1차 극지활동진흥기본계획은 북극

권 8개국과 맞춤형 협력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Arctic-8 프로젝트를 추진

하고 있다. 국가별 북극정책의 우선순위 및 관심 분야를 특정하여 협력사

업을 설정하여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 중 북극에서의 ‘지속가능성’

에 바탕을 둔 국가별 청색 경제 분야는 다음의 <표 3-9>와 같다. 

국가 Arctic-8 세부내용 극지활동진흥기본계획 일부

러시아
태양광 등 에너지 산업

북극 수소 클러스터ㆍ에너지 자립기지

소형어선, 태양광, 
LNG 암모니아 연료추진

캐나다 캐나다 : 태양광 중심 마이크로그리드 친환경 기술 기업 육성 

노르웨이 수산, 수소 생산ㆍ저장ㆍ충전 기술 개발 협력 
양식기술, 자율운항, 

친환경선박 기술, 해양쓰레기 

아이슬란드 친환경 에너지ㆍ수산 소형 전기어선/수산식품 클러스터 

스웨덴 자율운항선박
자율운항 선박, 

ICT 융합 지능형 선박

핀란드 친환경선박/해저케이블 친환경 선박, 해저케이블

미국 -
NOAA 협력사업 해양환경관리, 

북극항로 안전 통항

기타
수소, 메탄올, 암모니아 등 ICT 융합 지능성 선박

**극한지 건설장비

<표 3-9> 극지활동진흥기본계획의 청색 경제 분야

자료: 관계부처합동(2022), 제1차 극지활동진흥기본계획, 대한민국 정부.

2) 2050 북극전략190)

2021년 11월 발표된 2050 북극 활동 전략은 북극권 환경변화와 정책 

여건 등을 감안하여, 기여와 신뢰를 기반으로 북극 시대에 대비한 범부처 

차원의 미래 북극 활동 전략이다.191) 본 전략에서 2050 북극 시대 대비를 

190) 관계부처합동(2021), 2050 북극활동전략. 대한민국 정부.

191) 같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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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지속가능한 북극 발전 동참’을 위해 △조선ㆍ해운 신기술 기반 안전한

북극항로 조성, △친환경 에너지 협력 강화, △지속가능한 북극해 수산업 

실현 동참, △북극권 상생 협력 모범과제 발굴ㆍ추진할 것을 제시하였다.

청색 경제 분야를 살펴보면, 북극권 국가와 함께 친환경 연료(수소ㆍ메탄

올ㆍ암모니아) 추진 선박 운항 기술과 북극해 선박 연료 규제 등 국제규범 

신설을 주도하고,192) 북극 수소 클러스터ㆍ에너지 자립기지(러), 마이크로

그리드(캐), 수소 생산ㆍ저장ㆍ충전 기술 개발(한-놀) 등 기술 협력 강화를 

계획하였다. 또한 북극 LNG사업 참여, 친환경 선박 공동개발, 수출과 연계

한 친환경 연료 공급망 확보 추진193)을 계획하였으며, 지속가능한 북극해 

수산업 실현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2050 북극 활동 전략에서 규

정하고 있는 청색 경제 산업 분야는 다음의 <표 3-10>과 같다. 

분야 내용 분야 내용

해양기술

블랙카본 저감기술

친환경 에너지

태양광

해양쓰레기 저감 기술 풍력

미세먼지 저감 기술 수소 

해양 폐기물 재활용 기술 통신 해저케이블

수산업
스마트 양식

선박기술

자율운항선박 

수산식품 클러스터
친환경 연료 기반 추진 선박

의학 바이오 의약

자료: 관계부처합동(2021), 2050 북극활동전략. 대한민국 정부.

<표 3-10> 2050북극활동전략의 청색 경제분야

192)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1.12.2.),(검색일: 2024.9.1.).

193) 같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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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결

앞서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한-북극권 청색 경제협력 분야에 대해 전문가

자문을 실시했다.194) 자문 결과에 따라 문헌조사를 통해 도출되었던 협력

분야에서 ①해조류 양식기술, ②통합운항정보시스템 구축, ③초소형위성 

개발, ④극한지 특화 조선기자재 개발 및 생산 등을 추가했으며, 총 21개의 

세부 협력분야가 도출되었다. 또한, 응답자별 세부 사업에 대한 이해가 다

를 가능성이 높아 아래 표와 같이 정의하여 조사를 실시했다.

194) 해양수산부, 외교부, 부산시, 극지연구소, 인천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소속 전문가 대상으로 자문 

실시(2024.4.22.)

분야 세부 사업 의미

해양

기술

블랙카본 저감 기술
�해양 환경에서 이산화탄소 (CO2)를 포획하고 저장

하는 기술

해양쓰레기 저감 기술 �해양쓰레기 수거 및 정화 기술 등

해양 폐기물 재활용 기술 �해양 폐기물 활용 의류, 가구 생산 등

해양 바이오 기술 �해양생물 활용 의약품ㆍ화장품 개발 

수산

제로웨이스트 수산식품 
생산 기술 개발

�수산물을 생산, 가공, 소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과 자원 낭비를 최소화하고, 최대한 모든 부분
을 활용하여 지속 가능한 해양자원 이용을 실현

스마트 양식 기술 개발
� IT 및 자동화 기술을 활용하여 양식농업을 더 효율적

으로 운영하고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기술

수산식품 클러스터 구축

�수산식품 수출가공 인프라를 중심으로 해당 권역에 
집적된 수산

�식품산업체, 기관, 연구소, 대학 등의 집합체

해조류 양식 기술
�해양 생태계 재생에 도움이 되고 탄소격리에도 효과

적인 역할을 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를 주는 기술

해상

운송
크루즈 관광

�운송보다는 순수관광 목적의 선박 여행으로 숙박, 음
식, 위락 등 관광객을 위한 시설을 갖추고 수준 높은 
관광상품을 제공하면서 수려한 관광지를 안전하게 
순항하는 여행

<표 3-11> 북극 관련 청색 경제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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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이태겸ㆍ윤병국(2015), p. 122,  AHA(검색일: 2024.4.25.)를 참고하여 KMI 작성.

분야 세부 사업 의미

해상

운송

녹색 해운
� 2개 이상의 항만을 연결하는 무탄소 선박을 통한 해

상운송 항로 개발

통합운항정보시스템 구축 �안전운항 실현을 위한 종합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

스마트 항만 구축
�자동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정보통신

기술(ICT) 등 4차산업혁명 기술을 통해 자동ㆍ자율
적으로 물류 흐름을 최적화하는 4세대 항만

친환경 
에너지

재생에너지 기반 인프라 �해상풍력단지, 해상 태양광 발전소 등

LNG, 암모니아, 수소 등 �해양수소저장 시스템, 해상수소 생산시스템 

에너지자립기지/

마이크로그리드

�소지역 특성에 맞게 적용한 전력망

� (재생에너지, 수소 등) 구축

통신

해저케이블 �북극~아시아를 연결하는 해저케이블 설치 사업

초소형위성 개발

�북극 전역 실시간

�해빙(海氷) 변화 관측 정보(두께, 면적, 거칠기, 이동
경로 등) 생산을 위한 초소형위성 개발

선박 

기술

자율운항선박
�스스로 항로를 탐색하고, 항해 및 조종을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는 선박

친환경 연료 기반 추진 선박 �수소, 암모니아 등을 기반으로 운항되는 선박 

소형 전기어선 �연안 및 근해용 완전전기어선

극한지 특화 조선기자재 

개발 및 생산

�얼음강화 강재, 보온재, 냉각재 등 북극환경에 활용 
가능한 기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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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청색 경제 협력 분야 우선순위

1. 분야별 우선순위

1) 대분야별 우선순위

대분야별 양측의 수요를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해양기술은 블루카

본 기술, 해양쓰레기 저감 기술, 해양 폐기물 재활용 기술, 해양 바이오 제

품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기술은 지속가능한 해양 환경을 유지하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는 북극정책을 이행함에 

있어서 해양기술 분야가 다른 분야 대비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

했다. 반면, 북극권은 연구개발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해당 분야가 국제사

회나 지역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북극을 위해 필

요하다고 판단했다. 실현가능성에서 점수가 차이 나는 것은 법적 규제나 

요구사항이 우리나라와 북극권이 다르고,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 영향을 

받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통신 분야의 경우, 북극 지역의 원주민이 교육, 의료 등 사회서비스에 접

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초소형 위성이나 해저케이블 설치가 필수적

이다. 인터넷을 통해 원격 교육, 원격 의료 방식으로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밖에도 북극 연구자, 정책결정자 등 이해관계자는 북극

해 관련 실시간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기 때문에 연구의 정확도, 정책의 

효율성 및 북극 해운의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분야에 비해

서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친환경 에너지 분야와 관련해서 북극권 전문가들은 중요성과 연구개발을 높게 

평가했다. 이는 북극권 국가의 북극정책과 청색 경제 정책은 연계성이 있으며,

정책을 기반으로 북극권 정부는 대규모 R&D를 투자하고, 연구 지속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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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실현가능성과 경제성에서 

높게 평가했다. 즉, 우리나라는 친환경 에너지와 관련하여 법, 규제, 제도

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며, 경제성이 확보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선박 기술은 북극권 보다 우리나라의 수요가 더욱 크다. 이러한 결과는 선진

화된 우리나라의 선박 기술을 통해 북극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글로벌 선박 시장 점유율이 높으며, 특히 

LNG 쇄빙선, 원유 운반선, 컨테이너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 분야에서 선도

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북극항로 활용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극지활동진흥기본계획을 기반으로 친환경 쇄빙연구선, 친환경 쇄빙

컨테이너선 등 북극해에 맞는 고부가가치 선박 건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수산 분야의 경우, 우리나라가 북극권 국가에 진출하는 방식이 아니라 

북극권 국가의 기술을 도입하여 적용하고, 관련 정책을 벤치마킹하여 수산

업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효율적인 자원 관리와 생산성 향상

을 도모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노르웨이, 아이슬란드와의 협력을 통해 

우리나라의 주요 수산물 생산품(김 등)을 수출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는 국내 수산업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다.

해상운송은 수요가 비슷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와 북극권 

경제에 있어서 모두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우리

나라의 경우, 수출입 물량 중 99.7%가 해상운송에 의존하고 있다. 덴마크

의 머스크(Maersk)와 핀란드의 바르질라(Wärtsilä)와 같은 세계적인 해운 

선사와 선박용 엔진 공급업체를 고려할 때, 해상운송 분야의 발전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특히 북극항로를 활용할 수 있는 시점이 

되면 우리나라는 유럽과 우리나라(아시아)간 최단 거리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 북극권은 북극 연안을 크루즈 관광, 수산업 등의 목

적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북극 해운은 북극권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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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따라서 양측 모두 해상운송에 대한 수요가 비슷하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양측의 수요가 비슷할 경우, 협력사업을 추진하기에 용이하다. 

이는 공통 목표를 설정하고, 자원을 적절하게 분배하며, 상호이익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래 그림은 우리나라와 북극권 국가간 대분류별 점수를 

비교한 것이다.

<그림 3-6> 대분류별 점수 비교

자료: KMI 작성. 

분야
해양 기술 수산 해상운송 친환경 에너지 통신 선박 기술

한 북극 한 북극 한 북극 한 북극 한 북극 한 북극

중요성 0.705 0.908 0.713 0.895 0.772 1.025 0.756 1.106 0.713 1.029 0.800 0.957

실현 

가능성
1.438 0.957 1.500 0.883 1.623 1.025 1.491 1.050 1.500 0.944 1.702 0.949

경쟁력 0.879 0.752 0.948 0.702 1.051 0.806 0.982 0.835 0.959 0.768 1.091 0.831

경제성 1.323 0.930 1.399 0.950 1.517 1.022 1.382 1.022 1.323 0.986 1.584 1.022

연구
개발

0.902 1.360 0.821 1.095 0.862 1.291 0.993 1.399 0.902 1.317 1.034 1.298

지속

가능성 
0.911 1.709 0.891 1.602 0.906 1.672 1.014 1.812 0.906 1.625 0.994 1.641

합계 6.158 6.616 6.272 6.127 6.731 6.841 6.618 7.224 6.303 6.669 7.205 6.698

자료: KMI 작성.

<표 3-12> 대분류별 평가 항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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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의 중요도에 대한 종합 점수를 정리한 결과는 아래의 <표 3-13>과 

같다. 우리나라가 북극권 국가와 청색 경제 분야 관련 협력을 추진할 경우, 

대분야별 우선순위는 선박 기술, 해상운송, 친환경 에너지, 통신, 수산, 해

양 기술 순이다. 북극권 국가 입장에서 우리나라와 청색 경제 분야 관련 

협력을 추진할 경우, 대분야별 우선순위는 친환경 에너지, 해상운송, 선박 

기술, 통신, 해양 기술, 수산 분야 순이다. 전체 점수를 기준으로 평가했을 

때 우선순위는 선박 기술, 친환경 에너지, 해상운송 분야가 상위권을 차지

했다. 즉, 언급된 세 개 분야는 상대적으로 기술적 혁신과 경제적 이익을 

위한 중요한 투자 분야라고 판단할 수 있다. 

대분류
우리나라 북극 종합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해양 기술 6.158 6 6.616 5 12.774 5

수산 6.272 5 6.127 6 12.399 6

해상운송 6.731 2 6.841 2 13.572 3

친환경 에너지 6.618 3 7.224 1 13.842 2

통신 6.303 4 6.669 4 12.972 4

선박 기술 7.205 1 6.698 3 13.903 1

자료: KMI 작성.

<표 3-13> 대분류별 우선순위

2) 세부 분야별 우선순위

(1) 해양기술 분야

북극권 전문가가 우리나라보다 높게 평가한 세부 분야는 해양쓰레기 저

감 기술, 해양 폐기물 재활용 기술, 블랙카본 기술이다. 해당 세부 사업이 

진행될 지역적 범위가 북극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북극권 전문가가 

해양쓰레기(6.755), 해양 폐기물(6.254)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로 판

단된다. 다만, 아래 그림을 살펴보면, 해양 바이오 기술 분야는 우리나라

(6.123)와 북극권(5.952)의 수요가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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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블랙카본 기술

해양쓰레기
저감 기술

해양 폐기물 
재활용 기술

해양 바이오 기술

한 북극 한 북극 한 북극 한 북극

중요성 0.760 0.938 0.745 0.996 0.590 0.884 0.590 0.812

실현 가능성 1.347 0.880 1.524 0.956 1.282 0.852 1.413 0.866

경쟁력 0.867 0.705 0.889 0.701 0.786 0.646 0.952 0.670

경제성 1.389 0.828 1.191 0.939 1.106 0.871 1.475 0.867

연구개발 0.901 1.312 0.798 1.347 0.722 1.288 0.873 1.228

지속가능성 0.949 1.764 0.983 1.816 0.849 1.713 0.820 1.509

합계 6.213 6.427 6.13 6.755 5.335 6.254 6.123 5.952

자료: KMI 작성.

<표 3-14> 세부 항목별 평가 항목 비교(해양기술 분야)

<그림 3-7> 세부 사업별 종합 점수 비교(해양기술 분야)

자료: KMI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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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북극권 국가와 해양기술 분야 관련 협력을 추진할 경우 아래의

<표 3-15>에서 보인 바와 같이, 세부 사업의 우선순위는 블랙카본 기술, 

해양쓰레기 저감 기술, 해양 바이오 기술, 해양 폐기물 재활용 기술 순이다.

반면, 북극권 국가 입장에서 우리나라와 해양기술 분야 관련 협력을 추진

할 경우, 세부 사업의 우선순위는 해양쓰레기 저감 기술, 블랙카본 기술, 

해양 폐기물 재활용 기술, 해양 바이오 기술 순이다. 이러한 평가를 종합한 

결과, 해양쓰레기 저감 기술이 한-북극권 협력 사업으로 1위를 차지했다. 

해양 폐기물 재활용 기술은 상대적으로 낮은 우선순위로 평가되고 있다.

분야
우리나라 북극 종합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블랙카본 기술 6.213 1 6.427 2 12.640 2

해양쓰레기 

저감 기술
6.130 2 6.755 1 12.885 1

해양 폐기물 

재활용 기술
5.335 4 6.254 3 11.589 4

해양 바이오 기술 6.123 3 5.952 4 12.075 3

자료: KMI 작성.

<표 3-15> 세부 사업 우선순위(해양기술 분야)

(2) 수산 분야

<표 3-16>에서 보인 바와 같이 해조류 양식 기술을 제외한 나머지 세부 

분야에 대해서 우리나라 전문가들은 북극권보다 더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북극권에서 해조류 양식 기술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으며, 특히 노르웨이

는 실험적 단계에서 벗어나 대규모 상업적 생산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하

고 있다. 이를 위해 SINTEF 등 연구소가 해조류의 산업적 활용 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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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제로웨이스트 
수산식품

스마트 양식 기술
수산식품 
클러스터

해조류 양식 기술

한 북극 한 북극 한 북극 한 북극

중요성 0.667 0.960 0.697 0.866 0.630 0.812 0.686 0.808

실현 가능성 1.429 0.894 1.560 0.875 1.421 0.823 1.511 0.861

경쟁력 0.808 0.693 0.889 0.736 0.786 0.666 0.952 0.662

경제성 1.389 0.934 1.191 0.978 1.106 0.881 1.475 0.799

연구개발 0.901 1.270 0.798 1.246 0.722 1.062 0.873 1.205

지속 가능성 0.949 1.713 0.983 1.582 0.849 1.400 0.820 1.597

합계 6.143 6.464 6.118 6.283 5.514 5.644 6.317 5.932

자료: KMI 작성.

<표 3-16> 세부 항목별 평가 항목 비교(수산 분야)

<그림 3-8> 세부 사업별 종합 점수 비교(수산 분야)

자료: KMI 작성. 

우리나라가 북극권 국가와 수산 분야 관련 협력을 추진할 경우, 세부 사

업의 우선순위는 해조류 양식 기술, 제로웨이스트 수산 식품, 스마트 양식 

기술, 수산 식품 클러스터 순이다. 반면, 북극권 국가 입장에서 우리나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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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 분야 관련 협력을 추진할 경우, 세부 사업의 우선순위는 제로웨이스트

수산 식품, 스마트 양식 기술, 해조류 양식 기술, 수산 식품 클러스터 순이다.

<표 3-17>에서 보인 바와 같이 우리나라와 북극권 국가 전문가들의 평

가를 종합한 결과, 수산 분야 중 제로웨이스트 수산 식품 기술이 한-북극권 

협력 사업으로 1위를 차지했다. 수산 식품 클러스터의 경우, 우리나라와 북

극권 모두 하위권을 차지했다. 

분야
우리나라 북극 종합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제로웨이스트 

수산식품
6.143 2 6.464 1 12.607 1

스마트 

양식 기술
6.118 3 6.283 2 12.401 2

수산식품 

클러스터
5.514 4 5.644 4 11.158 4

해조류 

양식 기술
6.317 1 5.932 3 12.249 3

자료: KMI 작성.

<표 3-17> 세부 사업 우선순위(수산 분야)

(3) 해상운송 분야

아래 <그림 3-9>를 살펴보면, 해상운송 분야 각 세부 사업별 양측간 관

점이 크게 차이 난다. 우리나라가 북극권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세부 

사업은 통합운항정보시스템 구축, 스마트 항만 구축이다. 통합운항정보시

스템은 향후 북극항로를 활용하게 될 경우, 북극해를 활용하는 모든 이해

관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 즉, 우리나라 뿐만 아

니라 북극권 국가에도 필요하다. 다만, 러시아의 경우, 이미 같은 유형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2024년부터 운영하고 있고,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역시

사이트를 통해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북극해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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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한 정보 시스템이 전무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수요가 더 큰 것으로 판

단된다. 녹색 해운의 경우, 북극권 정책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로서, 이러한 정책적 기조가 해당 설문조사에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분야
크루즈 관광 녹색 해운

통합운항정보
시스템 구축

스마트 항만 구축

한 북극 한 북극 한 북극 한 북극

중요성 0.524 0.785 0.734 1.068 0.800 0.938 0.833 0.969

실현 가능성 1.315 0.823 1.421 1.008 1.625 0.894 1.650 0.946

경쟁력 0.850 0.623 0.963 0.826 1.043 0.740 1.091 0.787

경제성 1.397 0.828 1.357 1.017 1.475 0.905 1.601 0.988

연구개발 0.656 1.009 0.911 1.353 0.967 1.312 0.972 1.312

지속 가능성 0.710 1.363 0.887 1.816 0.944 1.509 0.949 1.619

합계 5.452 5.431 6.273 7.088 6.854 6.298 7.096 6.621

자료: KMI 작성.

<표 3-18> 세부 항목별 평가 항목 비교(해상운송 분야)

<그림 3-9> 세부 사업별 종합 점수 비교(해상운송 분야)

자료: KMI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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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북극권 국가와 해상운송 분야 관련 협력을 추진할 경우, 세

부 사업의 우선순위는 스마트 항만 구축, 통합운항정보시스템 구축, 녹색 

해운, 크루즈 관광 순이다. 반면, 북극권 국가 입장에서 우리나라와 해상운

송 분야 관련 협력을 추진할 경우, 세부 사업의 우선순위는 녹색 해운, 스

마트 항만 구축, 통합운항정보시스템 구축, 크루즈 관광 순이다.

종합 분석 결과, <표 3-19>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스마트 항만 구축, 녹

색 해운, 통합운항정보시스템 구축, 크루즈 관광 순으로 순위가 도출되었

다.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4위를 차지한 크루즈 관광의 경우, 

양측 전문가 모두 지속가능성 항목에서 낮게 평가했다. 둘째, 북극권 전문

가들은 우리나라 전문가에 비해 녹색 해운이 다른 분야에 비해 더 중요하

다고 판단했다. 셋째, 해상운송 분야 전체적으로 수산, 친환경 에너지 등 

다른 분야에 비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양측 모두 해운 분야에서의 협력이 필요하고, 또 가능하다는 것으로 판단

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 항만, 녹색 해운, 통합운항정보 시스템 구축은 

연계하여 추진할 경우,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 녹색 해운은 항만과 항만

을 연결하는 항로를 이용할 때 탄소 배출을 줄이겠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따라서, 친환경 선박을 활용한다는 것을 전제해야 한다. 또한, 친환경 선박

은 스마트 항만과의 실시간 소통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 

또한, 통합운항정보 시스템을 통해 북극항로에 진입하는 선박이 배출하는 

오염물질에 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녹색 해운을 구축할 수 있다. 이처럼 녹색 해운, 스마트 항만, 통합운항정

보시스템 구축을 통합적으로 추진 가능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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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우리나라 북극 종합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크루즈 관광 5.452 4 5.431 4 10.883 4

녹색 해운 6.273 3 7.088 1 13.361 2

통합정보운영 시스템 6.854 2 6.298 3 13.152 3

스마트 항만 구축 7.096 1 6.621 2 13.717 1

자료: KMI 작성.

<표 3-19> 세부 사업 우선순위(해상운송 분야)

(4) 친환경 에너지 분야

친환경 에너지 분야의 경우, 세 가지 사업 모두 북극권이 우리나라보다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경제협력의 지역적 범위가 북극임에 따라 

친환경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단, 재생에너지 

기반 인프라 구축 사업의 경우, 우리나라와 북극권 전문가가 평가한 점수 

간 차이가 크지 않아 협력의 여지가 큰 아이템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아래 <그림 3-10>을 참고하면, 친환경 에너지 분야에 대한 수요는 북극권

이 더욱 큰 것으로 파악된다. 단, 우리나라와 북극권 국가의 수요가 가장 

근접한 세부 사업은 재생에너지 기반 인프라 부분이다. 

분야
재생에너지 기반 인프라 대체에너지(수소, 암모니아) 마이크로 그리드

한 북극 한 북극 한 북극

중요성 0.701 1.005 0.719 1.095 0.660 1.023

실현 가능성 1.503 0.937 1.454 0.956 1.380 0.923

경쟁력 0.979 0.767 0.941 0.783 0.920 0.736

경제성 1.428 0.973 1.357 0.978 1.295 0.915

연구개발 0.972 1.306 0.963 1.430 0.887 1.335

지속 가능성 0.988 1.706 0.978 1.743 0.916 1.677

합계 6.571 6.694 6.412 6.985 6.058 6.609

자료: KMI 작성.

<표 3-20> 세부 항목별 평가 항목 비교(친환경 에너지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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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세부 사업별 종합 점수 비교(친환경 에너지 분야)

자료: KMI 작성. 

우리나라가 북극권 국가와 친환경 에너지 분야 관련 협력을 추진할 경

우, <표 3-21>에서 제시한 종합 점수를 기준으로 세부 사업의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재생에너지 기반 인프라 구축, 대체에너지(수소, 암모니아), 마이

크로 그리드 순이다. 반면, 북극권 국가 입장에서 우리나라와 친환경 에너

지 분야 관련 협력을 추진할 경우, 세부 사업의 우선순위는 대체에너지, 재

생에너지 기반 인프라, 마이크로 그리드 순이다. 우리나라와 북극권 국가 

전문가들의 평가를 종합한 결과, 대체에너지(수소, 암모니아), 재생에너지 

기반 인프라 구축, 마이크로 그리드 순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우

리나라는 재생에너지 기반 인프라 구축을 최우선으로 평가했는데, 이는 우

리나라가 해상풍력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북극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여지가 가장 크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북극권은 대체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았다. 재생에너지는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안정적으로 

공급받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특히 북극권은 백야 및 극야 현상이 있고, 

낮은 온도 등 특수한 기후환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로는 더욱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에 어렵다. 그러나 수소, 암모니아 등의 대체에

너지는 에너지를 저장하고, 운송할 수 있어 재생에너지의 단점을 보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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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따라서, 북극권은 재생에너지와 신에너지를 함께 활용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분야
우리나라 북극 종합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재생에너지 

기반 인프라
6.571 1 6.694 2 13.265 2

대체에너지

(수소, 암모니아)
6.412 2 6.985 1 13.397 1

마이크로 그리드 6.058 3 6.609 3 12.667 3

자료: KMI 작성.

<표 3-21> 세부 사업 우선순위(친환경 에너지 분야)

(5) 통신 분야

아래 <표 3-22>는 통신분야와 관련하여 세부 항목별  북극해 해저케이

블과 초소형 위성 개발을 평가한 결과이다. <표 3-23>는 우리나라와 북극

권 점수를 종합하여 정리한 결과이다. 북극해 해저케이블 설치의 경우, 우

리나라는 정책적 중요성과 연구개발 항목에 대해서는 낮게 평가했으나, 경

제성 및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했다. 반면, 북극권 전문가는 경

쟁력과 경제성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했고, 연구개발, 지속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북극권 전문가 간 종합 점수는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초소형 위성개발의 경우, 우리나라 전문가가 더 중요하다고 평가

했다. 초소형 위성개발을 하여 활용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북극 해운에 필

요한 기상 정보, 해양 상태, 운송 경로 등 자세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비해 북극권 국가의 경우, 이미

위성을 통해 수집된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고 있다. 러시아는 북극 기후와 

환경 모니터링을 목적으로 한 위성 프로그램 Arktika-M 시리지를 운영 중

이며, 캐나다는 RADARSAT 시리즈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RADARS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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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와 RADARSAT Constellation Mission(RCM)은 해빙 상태 모니터링, 

해상 안전, 환경 감시, 자원 관리 등을 수행 중이다. 미국은 NOAA 위성을 

통해 북극 기후와 해양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비

해 상대적으로 위성에 대한 수요가 낮다고 판단된다. 

분야
북극해 해저케이블 설치 초소형위성 개발

한 북극 한 북극

중요성 0.678 0.943 0.719 0.952

실현 가능성 1.364 0.885 1.617 0.894

경쟁력 0.925 0.728 0.989 0.720

경제성 1.302 0.876 1.342 0.876

연구개발 0.807 1.246 0.981 1.312

지속 가능성 0.829 1.444 0.916 1.553

합계 5.905 6.122 6.564 6.307

자료: KMI 작성.

<표 3-22> 세부 항목별 평가 항목 비교(통신분야)

분야
우리나라 북극 종합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북극해 

해저케이블 설치
5.905 2 6.122 2 12.027 2

초소형위성 개발 6.564 1 6.307 1 12.871 1

자료: KMI 작성.

<표 3-23> 세부 사업 우선순위(통신 분야)

(6) 선박 기술

아래 <그림 3-11>을 살펴보면, 자율운항선박과 친환경 연료 기반 추진 

선박에서 양측 간 관점 차이가 큰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율운항선박과 소

형전기어선, 극한지 특화 조선기자재 개발 생산의 경우, 북극권보다 우리나

라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반면, 친환경 연료 기반 추진 선박은 

유일하게 북극권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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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자율운항선박

친환경 연료 기반
추진 선박

소형전기어선
극한지 특화 조선
기자재 개발 생산

한 북극 한 북극 한 북극 한 북극

중요성 0.771 0.880 0.741 1.041 0.678 0.911 0.752 1.032

실현 가능성 1.617 0.890 1.519 0.984 1.527 0.880 1.674 0.960

경쟁력 1.075 0.775 0.963 0.822 0.952 0.674 1.016 0.841

경제성 1.506 0.915 1.365 0.988 1.444 0.891 1.514 0.973

연구개발 1.024 1.252 0.972 1.389 0.906 1.199 0.991 1.359

지속 가능성 0.988 1.429 0.935 1.786 0.911 1.553 0.940 1.655

합계 6.981 6.141 6.495 7.010 6.418 6.108 6.887 6.820

자료: KMI 작성.

<표 3-24> 세부 항목별 평가 항목 비교(선박 기술 분야)

<그림 3-11> 세부 사업별 종합 점수 비교(선박기술 분야)

자료: KMI 작성. 

<표 3-25>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자율운항선박, 극한지 특화 조선

기자재 개발 생산, 친환경 연료 기반 추진 선박 기술 개발, 소형전기어선 

개발 순으로 중요성을 평가한 반면 북극권 전문가들은 친환경 연료 기반 

추진 선박, 극한지 특화 조선기자재 개발 생산, 자율운항선박, 소형전기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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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으로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해당 평가를 종합한 결과, 해상운송 분야 중 

극한지 특화 조선기자재 개발 생산이 한-북극권 협력사업으로 1위를 차지

했다. 반면, 소형전기어선의 경우, 우리나라와 북극권 모두 가장 낮게 평가

하여 마지막 순위를 차지했다.

분야
우리나라 북극 종합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자율운항선박 6.981 1 6.141 3 13.122 3

친환경 연료 기반

추진 선박
6.495 3 7.010 1 13.505 2

소형전기어선 6.418 4 6.108 4 12.526 4

극한지 특화 조선

기자재 개발 생산
6.887 2 6.820 2 13.707 1

자료: KMI 작성.

<표 3-25> 세부 사업 우선순위(선박 기술 분야)

3) 전체 우선순위 

(1) 우리나라

우리나라 전문가가 평가한 모든 세부 사업별 우선순위는 다음의 <표 

3-26>과 같다. 스마트 항만 구축, 자율운항선박, 극한지 특화 조선기자재 

개발 및 생산, 통합정보운영시스템 등 해운 및 조선 분야와 관련 있는 사업

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이는 우리나라의 강점인 해운 및 조선 분야를 중심

으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나타낸다. 북극에 

스마트 항만을 구축함으로써 화주, 선박, 항만 간 오가는 실시간 정보를 수

집 및 제공하여 물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선박이 항만에

서의 대기시간을 감축하여 탄소배출량을 줄이고,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 단, 북극의 극한 환경에 적용 가능하되,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기

술이 필수적이다. 자율운항선박과 친환경 에너지 기반 추진 선박의 경우, 

북극해를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고, 사고 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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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연료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또한, 극한지 특화 조선기자재 개발 및

생산의 경우, 우리나라 조선업의 기술력을 높이는 동시에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반면, 북극해 해저케이블 설치의 경우, R&D 투자 가능성과 연구 지속성 

면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후(後)순위를 차지했다. 크루즈 관광 또한 정책적 

중요성, 지속가능성, 경쟁력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아 낮은 순위를 

차지했다. 특히 크루즈 관광의 경우, 북극 지역에 사람들의 유입량이 많아

지면 폐기물, 배기가스, 소음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속가능성에 대한 평

가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해양 폐기물의 경우, 정책적 중요성 및 실현 

가능성 평가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순위 세부 사업 점수 순위 세부사업 점수

1 스마트 항만 구축 7.096 11 녹색 해운 6.273

2 자율운항선박 6.981 12 블랙카본 6.213

3
극한지 특화 

조선기자재 개발 생산
6.887 13 제로웨이스트 수산식품 6.143

4 통합운항정보 시스템 구축 6.854 14 해양쓰레기 저감 기술 6.130

5 재생에너지 기반  인프라 6.571 15 해양 바이오 기술 6.123

6 초소형 위성 개발 6.564 16 스마트 양식 기술 6.118

7 친환경 연료 기반 추진 선박 6.495 17 마이크로 그리드 6.058

8 소형전기어선 6.418 18 북극해 해저케이블 설치 5.905

9
대체에너지

(수소, 암모니아)
6.412 19 수산식품 클러슽 5.514

10 해조류 양식 기술 6.317 20 크루즈 관광 5.452

21
해양 폐기물 

재활용 기술
5.335

자료: KMI 작성.
주: 세부사업별 우리나라 점수 = ∑(각 평가 항목별 점수(우리나라)×가중치(우리나라))

<표 3-26> 세부사업 우선순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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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극

북극권 기준 모든 세부 사업별 우선순위는 다음의 <표 3-28>과 같다. 북

극권 역시 대체적으로 해운 및 조선 분야와 친환경 에너지 분야 세부 사업

이 상위 10위권 안에 포함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중

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북극권 국가들은 이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

를 부여했다. 또한, 북극권 전문가들은 해양쓰레기 저감 기술, 제로웨이스트 

수산식품 등 환경보호를 위한 분야를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했는데, 이는 북

극해의 민감한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해석할 수 있다. 

순위 세부 사업 점수 순위 세부사업 점수

1 녹색 해운 7.088 11 초소형 위성 개발 6.307 

2 친환경 연료 기반 추진 선박 7.010 12 통합운항정보 시스템 구축 6.298

3 대체에너지(수소, 암모니아) 6.985 13 스마트 양식 기술 6.283

4
극한지 특화 

조선기자재 개발 생산
6.820 14

해양 폐기물 

재활용 기술
6.254

5 해양쓰레기 저감 기술 6.755 15 자율운항선박 6.141

6 재생에너지 기반 인프라 6.694 16 북극해 해저케이블 설치 6.122

7 스마트 항만 구축 6.621 17 소형전기어선 6.108

8 마이크로 그리드 6.609 18 해양 바이오 기술 5.952 

9 제로웨이스트 수산식품 6.464 19 해조류 양식 기술 5.932 

10 블랙카본 기술 6.427 20 수산식품 클러슽 5.644

21 크루즈 관광 5.431

자료: KMI 작성.
주: 세부사업별 북극권 점수 = ∑(각 평가 항목별 점수(북극)×가중치(북극))

<표 3-27> 세부사업 우선순위(한)

(3) 종합

우리나라 전문가와 북극권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한 우선순위는 아래의 

<표 3-28>과 같다. 스마트 항만 구축과 극한지 특화 조선기자재 개발이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차지했다. 즉, 물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경제적 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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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출함과 동시에 극한 환경에 적용 가능한 친환경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밖에도 친환경 연료 기반 추진 선박과 대체에너지(수소, 암모

니아) 관련 기술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이는 스마트 항만과 같이 북극 해양

을 보호함과 동시에 에너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협력 분야이다. 또한, 

이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따라서 관련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와 투자가 지속적으로 진행될 가능

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같은 맥락에서 해양쓰레기 저감 기술과 블랙

카본 기술 등 환경보호와 관련된 기술들도 

중요한 우선순위로 나타났다. 이는 북극해의 민감한 환경을 보호하면서도

경제적 개발을 추구할 필요가 있음을 나타내며, 지속 가능한 개발을 목표

로 삼고, 환경과 경제의 균형을 맞추는 정책적 노력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순위 세부 사업 종합점수 순위 세부사업 종합점수

1 스마트 항만 구축 13.717 11 마이크로 그리드 12.667

2
극한지 특화 조선기자재 

개발 생산
13.707 12 블랙카본 기술 12.640

3 친환경 연료 기반 추진 선박 13.505 13 제로웨이스트 수산식품 12.607

4 대체에너지(수소, 암모니아) 13.397 14 소형전기어선 12.526

5 녹색 해운 13.361 15 스마트 양식 기술 12.401

6 재생에너지 기반 인프라 13.265 16 해조류 양식 기술 12.249

7 통합운항정보 시스템 구축 13.152 17 해양 바이오 기술 12.075

8 자율운항선박 13.122 18 북극해 해저케이블 설치 12.027

9 해양쓰레기 저감 기술 12.885 19 해양 폐기물 재활용 기술 11.589

10 초소형 위성 개발 12.871 20 수산식품 클러스터 11.158

21 크루즈 관광 10.883

자료: KMI 작성.
주: 종합점수 = ∑(2우리나라 점수i+북극 점수i×가중치i)

<표 3-28> 세부사업 우선순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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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별 주요 협력 분야

본 연구는 협력 가능 세부 사업의 우선순위를 도출하고, 추진 방안을 제

안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분야별 우선순위와 국가별 협력 가능 분

야를 반영하여 종합적인 전략을 수립하고자 한다. 국가별 협력 가능 분야를 

선정하기 위해 국가별 정부기관 관계자 의견과 설문조사 내용을 분석했다.

1) 국가별 정부기관 관계자 의견

우선, 한ㆍ북극 양자협의회 및 주한북극권대사관의 자문 내용을 정석적

으로 분석하여 국가별 협력 의제를 도출해 보고자 한다. 해당 자문 내용은 

각 국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책적, 경제적 목표에 대한 이해와 실질적

으로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과 협력이 가능한지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노르웨이는 주로 친환경 해운 분야에서의 협력과 해조류 양식 기술 분야 

관련 협력 의제를 제안했다. 노르웨이는 탄소 포집할 수 있는 해조류를 양

식하기 위해 선진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협력하고자 한다. 

스웨덴과 우리나라는 양자협의회에서 북극항로를 통항하는 선박이 많아

질수록 북극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친환경 해운을 위해 대

응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블랙카본 감축 (black carbon) 활동

에 동참할 것을 제안했다. 뿐만 아니라 현재 북극해 해저케이블 설치를 위

해 협력 파트너를 찾고 있다. 스웨덴은 ‘Polar Connect Vision 2030’을 

추진하고 있으며, 해당 비전은 북극을 통해 유럽과 아시아 간 디지털 연결

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해당 프로젝트는 관리, 설계, 기술 통합, 

상업 계획 등 단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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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스웨덴의 Polar Connect 프로젝트

자료: 주한스웨덴대사관 면담 자료(2024.4.30) 

덴마크의 경우, 해상풍력과 친환경 해운 분야에서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

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친환경 메탄올 연료 추진 선박 등 친환경 선박을 

개발 및 상용화하기 위해 덴마크의 머스크 사(社) 등에 투자하고 있다. 선

박 및 기자재에 적용되는 기술은 다양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기술을 개발

하기보다 국제협력을 통해 개발하고 있다. 따라서, 친환경 선박 기술 분야

는 국제협력 가능성이 큰 분야 중 하나이다. 

그린란드는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린란드 국영사인 누나그린(Nunagreen)은 그린란드의 재생에너지 전환

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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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는 고위도 위성 관측을 통해 북극항로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북극 

해운 환경을 모니터링하는 협력 사업을 제안했다.195) 그 외에도 핀란드는 

쇄빙선 설계 및 건조와 관련한 경험 및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로, 이와 

관련하여 조선 분야 협력이 가능하다.

미국은 북극에 안보적 개념에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활동이 적극

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다만, 기후변화 및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뭄

으로 인한 파나마 운하 통항 불가)로 인해 북극항로(북서항로) 활용 가능성

이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으며, 이에 미국은 북서항로의 활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알래스카의 놈(Nome) 항만을 건설하고자 한다. 또한, 미국은 

알래스카의 LNG 및 석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즉, 이러한 미국의 북극 

경제활동은 청색 경제 협력이라기보다 북극 원주민 삶의 질 제고와 글로벌 

공급망 확보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현재 알래스카, 캐

나다, 그린란드, 일본을 연결하는 북극 해저케이블 설치 프로젝트 ‘Far 

North Fiber’를 추진하고 있으며, 핀란드(Cinia Oy), 미국(Far North 

Digital), 일본(ARTERIA Networks Corporation)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이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다. 최근 케이블 경로 조사(CRS)를 착수했으며, 

2026년에 완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 해당 프로젝트는 기존의 아시아와

유럽/미주 간 해저케이블보다 짧은 경로를 제공함으로써 데이터 전송 시 

발생하는 에너지 소비를 감소하여 탄소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195) ‘ICEYE’ 사(社)는 고해상도 지구 관측을 위한 소형 레이더 위성을 개발하는 기업으로, 세계 최초로 소형 

위성(SAR 위성, Synthetic Aperture Radar)을 상업화했음. 해당 기업이 추진하고 있는 고위도 위성 

관측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협력 가능성이 제안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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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미국의 Far North Fiber 프로젝트

자료: Ik Icard, 2023 북극협력주간 한-북극 B2B 세션 발표 자료(2023.12.12)

한ㆍ캐 북극협의회 및 주한캐나다대사관과의 면담에서 양측은 저탄소에

너지 프로젝트, 친환경 선박, 미세플라스틱을 배출하지 않는 선박 개발, 해

양 폐기물 재활용 등과 관련하여 협력하기로 협의했다.

러시아의 경우, 미국과 마찬가지로 청색 경제의 관점이라기보다는 경제

개발의 관점으로 북극을 인식하고 있으며, 북극항로 상용화를 목표로 국제

협력을 추진하고자 한다. 따라서, 러시아는 북극 항만 개발, 쇄빙LNG선 수

주 등 인프라 개발과, 북극 자원 개발 등을 제안하고 있다. 다만, 러시아는 

북극 항로의 활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

해 친환경 자율운항선박을 개발하고자 한다. 러시아 정부 주도의 마리넷

(Marinet) 프로젝트를 통해 자율운항 시스템과 기술을 개발하고 테스트를 

추진하며, 북극해에서의 자율운항선 운항 가능성을 연구한다. 이와 관련해

서 러시아는 국제적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아이슬란드 정부는 완전 전기 어선으로 전환하기 위해 정책적 및 재정적 

지원, 연구개발 지원, 우리나라에 국제협력을 제안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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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청색 경제 협력 분야

노르웨이 친환경 해운 분야, 해조류 양식 기술 분야

스웨덴 해저케이블 설치, 블랙카본 감축 기술

덴마크(그린란드)
친환경 에너지 전환, 친환경 에너지 기반 선박 개발, 친환경 해운, 
친환경 어업 활동

핀란드 고위도 위성 관측, 친환경 쇄빙선 개발

미국 해저 케이블 설치, 전력망 구축

캐나다
저탄소에너지 기술, 친환경 선박, 해양 폐기물 재활용, 미세플라스틱을 
배출하지 않는 선박 개발

러시아 재생에너지, 친환경 자율운항선박 개발

아이슬란드 친환경 전기어선 전환 사업

<표 3-29> 국가별 협력 우선순위(정부기관)

자료: KMI 작성.

2) 국가별 전문가 의견

설문조사196) 내용을 기반으로 종합한 국가별 전문가 의견은 아래와 같다.

노르웨이는 이미 풍력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으며,

특히 해상풍력단지를 더욱 확장하고자 한다. 그 밖에도 노르웨이는 해양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해양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하

고자 한다. 예를 들어, 노피르(Nofir)는 버려진 어망과 밧줄을 재활용하는 

시스템을 개발했으며, 클린 씨 솔루션(Clean Sea Solutions)은 자율 수중 

로봇을 개발하여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을 수집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녹색 해운은 국가 간 해운 노선을 개발하고, 친환경 선박 연료의 표준화와

관련된 규제를 협의하는 등 국가 간 국제협력이 필수인 분야이다.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미국 전문가들은 녹색 해운을 주요 협력 분야로 평가했다. 

스웨덴의 경우, 2050년까지 해양 운송에서 탄소 배출을 제로로 만들기 위해

196) 응답자는 총 34명 중 미국 4명, 캐나다 2명, 덴마크 4명, 핀란드 6명, 노르웨이 3명, 스웨덴 6명, 아이슬

란드 1명, 러시아 8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한 국가당 5명 이상 응답을 받고자 했으나, 전체적인 북극 

경제 및 시장에 대한 지식이 있는 전문가를 섭외하는 것에 한계가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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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탄올을 연료로 사용하는 페리, LNG(액화천연가스) 추진 선박, 그리고 전

기추진선박 등 다양한 혁신적인 선박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타 북극권 국가보다 환경보호를 위한 조치가 강한 국가

로, 블루카본 기술과 제로웨이스트 수산식품 생산 기술 개발 분야에 대한 

중요성을 높게 평가했다. 또한, 북극 원주민의 삶의 질 제고와 국가 안보적 

차원에서 북극 지역의 정보를 실시간을 수집할 수 있도록 해저케이블 설치 

사업에 대한 관심도 높은 편이다. 

러시아는 친환경보다는 경제적 관점에 더 초점을 두고 북극을 개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러시아는 자율운항선박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러ㆍ우전쟁 전까지 자율운항 시스템을 시범 운항을 시행했다. 개발

된 자율운항 시스템은 선박의 항로 설정, 충돌 회피, 연료 소비 최적화 등

을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또한, 러ㆍ우전쟁의 여파로 협

력이 중단되었지만, 즈베즈다 조선소와의 협력을 통해 북극LNG선박을 공

동으로 건조하는 협력 사업 또한 추진되었다. 러시아 정부는 선박 건조 기

술 및 관련 기자재 생산과 관련한 자국 산업을 발전시키고자 우리나라와의 

협력을 추진했다. 그 밖에도 러시아는 에너지 자립기지를 구축하고자 하며, 

그 대표적인 사례는 스노우플레이크 프로젝트이다. 스노우플레이크

(Snowflake) 국제 북극 연구소 프로젝트는 야말 반도에 위치한 연구 시설

로, 재생에너지와 수소를 활용하여 독립적인 에너지 시스템을 기반으로 운

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해당 기지는 북극 지역에서 친환경 에너지 시스

템을 실험할 수 있는 장소로서 역할을 할 것이다. 

아이슬란드는 「One Sea」라는 글로벌 해양 자율운항 생태계의 일환으로 

자율운항선박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으며, 이 프로젝트는 2025년까지 상업

적 자율운항 해상 교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One Sea” 생태계는 여러 산

업 조직과 기업이 협력하여 자율운항선박의 안전성, 데이터 전송, 사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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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인공지능(AI) 등의 국제 표준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 밖에

도 아이슬란드는 어업이 발달한 국가로 어선 또한 완전 전기로 구동될 수 

있도록 기술을 개발하고 기존 어선을 전환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아이슬란드는 완전 전기 기반 어선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

으며, 이는 국가의 에너지 전환 및 탄소배출 감축 목표와 일치하는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 현재 아이슬란드는 2040년까지 어업 부문의 화석연료 사

용을 완전히 없애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

니다. 아이슬란드 정부는 소규모 어선 운영자들에게 재생 가능 에너지원으로

전환하도록 장려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전기 기반 어선 또한 

포함된다.

국가 세부 사업

노르웨이
재생에너지 기반 

인프라 구축
해양 폐기물 
재활용 기술 

제로웨이스트 
수산식품 생산 

기술 개발 

해양쓰레기 

저감 기술

극한지 특화 
조선기자재 
개발 생산

스웨덴 녹색 해운 소형전기어선
해양바이오
제품 개발 

스마트 양식 스마트 항만 구축 

덴마크 녹색 해운
대체에너지

(수소, 암모니아)

제로웨이스트 
수산식품 생산 

기술 개발

북극해 

해저 케이블 설치 
재생에너지 기반 

인프라 구축

핀란드 녹색 해운
친환경 연료 기반 

추진 선박

극한지 특화 
조선기자재 
개발 생산

대체에너지
(수소, 암모니아)

스마트 항만 구축

미국 녹색 해운 스마트 양식 기술
재생에너지 기반 

인프라 구축
친환경 연료 기반 

추진 선박
대체에너지

(수소, 암모니아)

캐나다
재생에너지 기반 

인프라 구축
대체에너지

(수소, 암모니아)

제로웨이스트 
수산식품 생산 

기술 개발 

에너지 자립기지/ 
마이크로그리드

북극해 해저케이블 
설치

러시아
대체에너지

(수소, 암모니아)

친환경 연료 기반 
추진 선박

극한지 특화 
조선기자재 
개발 생산

에너지 자립기지/ 
마이크로그리드

통합운항정보
시스템 구축

아이슬란드 소형전기어선 녹색 해운
대체에너지

(수소, 암모니아)

친환경 연료 기반 
추진 선박

자율운항선박

에너지 자립기지/ 
마이크로그리드

<표 3-30> 국가별 협력 세부 사업

자료: KMI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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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합 우선순위

앞서 분석한 분야별 우선순위와 국가별 협력 세부 사업을 종합하여 협력 

사업 우선순위와 사업별 협력할 수 있는 대상국을 도출했다. 협력 대상국

의 경우, 하나의 세부 사업과 관련하여 여러 국가와 협력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하여 아래의 <표 3-31>과 같이 정리했다. 6개의 협력사업은 ① 친환경 

연료 기반 추진 선박 개발ㆍ건조 사업, ② 극한지 특화 조선기자재 개발ㆍ

생산 사업, ③ 녹색 해운 항로 개발 사업, ④ 해상풍력 인프라 구축 사업 

⑤ 해양 수소 생산ㆍ저장 기술 개발ㆍ적용 사업, ⑥ 스마트 항만 구축 사업

이다. 

순위 협력 사업
노르
웨이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미국 캐나다 러시아
아이슬
란드

1
친환경 연료 기반 

추진 선박
o o o o

2

극한지 특화 
조선기자재 

개발 생산

o o o o

3 녹색 해운 항로 o o o o o

4
해상풍력 인프라 

구축 사업
o o o

5
해양 수소 

생산ㆍ저장 기술
o o o o o o

6 스마트 항만 구축 o o

<표 3-31> 협력 사업 우선순위 및 협력 대상(안)

자료: KMI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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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절에서는 산업구조분석 기법 중 하나인 마이클 포터의 산업구조 분석

을 활용하여 앞서 도출된 6개의 협력 사업의 현황을 분석하고자 한다. 산업

구조분석은 해당 분야에서 경쟁의 수준을 평가하고, 특성을 파악하여 전략

을 수립하는데 용이하다. 또한, 해당 절에서는 북극과 우리나라의 분야별 

특성을 비교 분석하여 상호보완하는 전략을 수립하고자 한다. 

마이클 포터의 산업구조분석 모형은 5 Forces Model로도 불리며, 산업 

내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강도를 파악하는데 유용하다. 특정 산업

의 기존 기업 간의 경쟁 정도, 신규 기업의 진입 위협, 대체재의 위협, 구매

자의 협상력, 공급자의 협상력 등 5가지 요인을 분석하는 방법이다.197) 기

존 기업 간 경쟁 정도의 경우, 제품 및 서비스 차별성, 고정비 비중 및 과잉 

설비 유무, 철수 장벽 등의 여부에 따라 경쟁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새로운 경쟁자가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울수록 수익성이 높은 경향이 있음

에 따라 신규 기업의 진입 정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규모의 경제를 실현

해야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어야 하는 경우, 특정

독점 기술이나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대체제 

위협 정도 또한 분석할 필요가 있다. 해당 산업의 제품이 다른 산업의 제품

197) 기획재정부(2020.11.03.), 5가지 경쟁요인 모델(검색일: 2024.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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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이다. 

마지막으로 구매자의 협상력과 공급자의 협상력 정도를 통해 산업구조를 

분석할 수 있다. 구매자의 협상력은 공급기업에 대한 구매 비중 및 규모, 

교체 비용, 제품의 특성 등에 따라 구매자가 행사할 수 있는 힘을 뜻한다. 

공급자의 협상력은 공급기업이 보유한 제품의 차별성, 대체재의 개발, 공급 

물량 등에 따라 공급자가 행사할 수 있는 힘을 뜻한다. 즉, 구매자의 매출

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공급하는 제품이 차별화되어 있으며, 다른 

대체재로 교체할 때 큰 비용이 발생할수록 공급자의 협상력은 커진다. 

<그림 4-1> 마이클 포터의 산업구조분석 모형

자료: KMI 작성. 

비즈니스 모델을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Business Model Canvas, BMC)198)를 활용할 수 있다.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는 핵심파트너, 핵심활동, 핵심자원, 가치제안, 고객관계, 채널, 

고객, 비용, 수익 등 9가지 구성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가치제안을 중심으로

전반부, 후반부로 구분되는데, 전반부는 주로 기업 혹은 주체가 어떤 가치를

소비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지, 어떻게 전달하는지 등에 대한 틀을 제공한다. 

198)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는 2010년 알렉산더 오스터왈더가 만들었으며, 비즈니스 모델을 9개의 핵심 요

소로 재구성한 것임.각 9개의 비즈니스 영역의 유기적인 연결을 통해 기업의 수익 창출 방안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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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반부는 기업 혹은 주체가 어떻게 가치를 창출할 것인가에 대한 틀을 제

공한다. 즉, 핵심 자원을 활용하여, 어떤 파트너와 어떤 활동을 할 것인가

에 대한 기본적인 요소를 결정한다. 

본 보고서는 일반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구상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간 

관계에 있어서 청색 경제 비즈니스 협력 모델을 구상하는 것이 목적임에 

따라 ESG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기반으로 정부 역할과 환경적 영향을 

추가하여 협력 모델을 구상하고자 한다. ESG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는 

Annesha Bhattacharya(2023)199)의 기존 방법론과 이완형(2023)200)을 

참고했다. 기후변화 리스크, 에너지 관리, 쓰레기 관리, 생물다양성 등을 

포함하는 환경적 영향을 포함했다. 그 밖에도 국가 간 협력 모델이라는 점

은 감안하여 추진 기간과 정부 역할 요소를 추가했다. 아래 표는 요소별 

정의를 정리한 것이다.

핵심 활동 가치제안 주체

�주체가 가치를 창출하고 전달
하며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중요한 활동

�제공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고유한 가치

�비즈니스를 구현하는 주체

핵심 자원 추진 기간 채널

�비즈니스 모델의 실행에 필요
한 중요한 자산

�비즈니스 모델의 구현 및 실
행에 필요한 시간적 범위

�가치를 전달하고 소통하는 
경로

핵심 파트너 정부 역할 고객 관계

�비즈니스 모델을 성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협력하는 외부 
기관, 기업 또는 개인

�정부가 비즈니스 모델에 미치
는 영향과 역할

�주체와 파트너간 상호작용 및 
관계 구축 방안

비용 환경적 영향 이익

�비즈니스 모델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주요 비용 요소

�비즈니스 활동이 환경에 미치
는 영향

�가치로부터 얻는 수익의 출처

<표 4-1>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3

자료: KMI 작성.

199) Bhattacharya, AnneshaㆍBhattacharya, Sonali (2023), p. 133

200) 이완형(2023), p. 183



116

제1절 친환경 연료 기반 선박 개발ㆍ건조 사업

1. 동향 분석

IMO가 2050년까지 해운 사업에서의 넷제로(Net Zero) 계획을 발표하

면서 암모니아, 수소 및 메탄올 등의 친환경 연료의 수요가 증가하기 시작

했다. 2018년 IMO의 ‘선박 온실가스 감축 초기 전략’ 채택과 2020년 선

박 황산화물 배출 0.5% 제한 규정 시행 확정 이후 대체 연료 채택 비율이 

급증했는데, 2022년 전 세계 친환경 연료추진 선박 발주량은 2020년 대비 

228.1%, 전년 대비 40.2% 증가했으며 전체 선박 발주량 중 66.5%를 차지

했다.201) 그린 메탄올 연구소(Green Methanol Institute)에 따르면 그린 

메탄올 생산 능력은 2027년까지 연간 8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2050년까지 석유를 대체하기 위해 5억 5천만 톤이 필요하다.202) 암모니아 

연료 추진 선박은 현재 개발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으며 2026-27년 상용화

되어 30~35년 이후에는 LNG 추진선을 대체하는 주력 선박이 될 전망이다.

우리나라 정부는 LNG 공급 인프라를 확충하고, 친환경 선박 보급을 촉

진함과 동시에 친환경 선박 시장을 주도하기 위해 ‘2021년 친환경 선박 보

급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친환경 선박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2020년 1월부터 시행했으며, 같은 해 7월 ‘친환경 선박 신시장 창

출 사업’을 한국판 뉴딜사업으로 선정했다. 2024년 친환경 선박 보급 시행

계획에 따라 공공부문에서 총 48척을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할 예정이며, 

이 중 28척은 전기추진 선박이나 하이브리드 선박 등 친환경 선박으로 건

조될 계획이다.203) 2021년부터 2025년까지 414억 원이 투입되고 있는 

연근해 저탄소 어선 기술 개발 및 실증사업도 지속된다. 

201) 해양수산부, 한국해사협력센터 편(2023), 탈탄소화 국제해사 동향 International trend for maritime

decarbonization, vol.6.,p. 11

202) The Conversation(2023.9.27.)(검색일: 2024.8.30)

203) 브릿지경제(2024.7.7.)(검색일: 2024.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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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해양수산부는 2023년 11월 ‘친환경 선박 연료 공급망 구축 방안’

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국내 항만에서 친환경 선박 연료 공급 비율을 

30% 확대하고 국내 항만에 입항하는 친환경 연료 추진 컨테이너 선박의 비

율을 20%까지 확대하며, 친환경 선박 연료의 항만 저장 능력을 100만 톤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204) 이를 위해 ‘친환경 선박 연료 시장 창출’, 

‘친환경 선박 연료 공급망 구축’, ‘민간 투자 유도’, ‘산업 기반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 4대 과제를 추진한다.205) 우리 정부는 울산항을 친환경 연료 

공급 거점 항만으로 지정하여 국내외 선사의 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다. 국내 

대형조선소는 국제 환경규제의 적용 시기를 고려하여 저탄소･무탄소 연료 

관련 기술 확보 로드맵을 수립하고, 대규모 투자 부담으로 단기적이고 부분

적인 기술 개발을 추진 중이다. 한국조선해양은 2021년부터 향후 5년간 친

환경 미래 선박 개발, 친환경 생산 설비 구축, 건조 기술 등에 1조 원을 투

자해서 수소･암모니아 등 저탄소 시대를 대비한 친환경 선박과 미래 첨단스

마트십, 자율운항선박 개발, 이중연료 추진선 고도화에 집중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현대 미포조선은 영국로이드선급(LR)으로부터 암모니아 연료추

진 선박에 대한 기본인증서를 취득하여(’20.7월) 2025년까지 암모니아 추

진선 상용화를 목표로 한다. 삼성중공업은 LR로부터 암모니아 추진 A-Max 

탱커에 대한 기본 인증을 획득하였고. 독자 암모니아 연료공급 시스템 개발, 

상세 선박 설계 등을 거쳐 2024년 상용화 목표이다. 지난 6월 암모니아 연

료 전지 추진 암모니아 운반선(VLAC) 설계에 대한 기본 인증을 획득하면서 

암모니아 추진 선박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2020년 6월

부터 LR 및 MAN 에너지솔루션즈와 공동으로 개발프로젝트 진행하고 있다.

LR로부터 23,000TEU급 암모니아 추진 초대형 컨테이너선에 대한 기본 인증

획득했으며 2025년 상용화가 목표이다.206)

204) 해양수산부(2023.11.15.)(검색일: 2024.8.20.)

205) 같은 자료.

206) 스마트ㆍ친환경선박 산업기술인력 전망 보고서(2019), pp.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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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을 토대로 우리나라 동향을 분석하면 아래 표와 같다. 친환경 선

박 시장은 성장하는 시장으로 기존 기업들이 경쟁하면서도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기술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며, 

이로 인해 기술 개발 및 연구에 대한 경쟁이 높은 편이다. 잠재적 진입자의 

위협의 경우, 고도의 기술력과 대규모 자본이 필요함에 따라 새로운 경쟁

자가 산업에 진입하기 어려운 편이다. 정부 정책은 주로 기존 기업들을 대

상으로 하며, 엄격한 환경 규제 및 관련 법률 등 또한 새로운 경쟁자가 진

입하기 어려운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할 수 있다. 친환경 선박의 경우, 기존

의 화석 연료 기반 선박을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친환경 선

박의 초기 비용이 높기 때문에 비용 효율적인 면에서 기존 선박이 대체재

로 인식될 수 있다. 해당 산업의 구매자는 주로 정부, 대형 해운사 등으로 

친환경 선박 단가가 높기 때문에 협상력을 갖고 있다. 또한, 공급자의 경

우, 핵심 부품 공급자는 제한적임에 따라 공급자의 교습력은 높은 편으로 

판단할 수 있다.

북극권 국가 역시 친환경 연료 기반 선박을 개발하고 있다. 북유럽각료

회의 산하의 북유럽 혁신 기구는 선박의 암모니아 연료 사용 가능성 연구

를 지원하고자 북유럽 그린 암모니아 추진 선박(NoGAPS) 프로젝트를 실

행했다. 암모니아를 연료로 사용할 때 암모니아의 특성과 암모니아가 인체 

건강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가연성 등을 고려하여 선박 설계 작업을 주도

하고 있으며 2026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글로벌 선급 인증기관 노르

웨이 선급협회에 따르면 2022년 발주된 298척의 대체 연료 추진 선박 가

운데(메탄올, LNG운반선 제외) 메탄올 추진선이 138척으로 가장 큰 비중

을 차지했다.207) 노르웨이의 경우, 공공-민간 파트너십인 녹색 선박 프로

그램(GSP)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프로그램은 친환경 선박을 건조하고 노

르웨이의 해양 전략 및 계획을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30년까지 

207) 현대자동차그룹(2023.2.12.)(검색일: 202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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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해운과 어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50% 줄이는 정부의 목표를 달

성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약 700척의 저공해 선박과 400척의 무공해 

선박을 배치해야 한다.208) 노르웨이의 야라 클린 암모니아(Yara Clean 

Ammonia), 노스 씨 컨테이너 라인(North Sea Container Line) 및 야라 

인터네셔널(Yara International)은 세계 최초 정정 암모니아 동력 컨테이

너선을 건조한다. 야라 에이데(Yara Eyde)라는 이름의 이 선박은 노르웨

이와 독일 사이를 무공해 항로로 항해하는 최초의 선박이다.209) 그 밖에도 

노르웨이의 노를레드(Norled AS)사(社)는 액체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최

초의 상업용 페리인 MF Hydra를 보유하고 있다. MF Hydra는 배터리와 

액체 수소 연료 전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연간 탄소 배출량을 최대 95%까

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210)

핀란드는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천연 광물 시장이 형성되어 있어 재생에

너지 통합을 위한 에너지 저장 시장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다. 수소-전력 

응용 분야에서 콘비온(Convion)과 같은 핀란드 기업들이 VTT와 협력하여 

이미 국내 및 수출 기업에 연료 전지를 공급하고 있다. 또한 연료 전환을 

활용하여 수소, 암모니아, 동력 연소 엔진 및 수소 압축 기술 제조 개발이 

진행 중이다. 핀란드는 이미 선박에서 메탄올과 암모니아 엔진을 제조하여 

최첨단 연소 엔진을 개척하고 있다. 다중 연료 연소 엔진, 터빈 및 장비 제

조는 2045년에 10억 유로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211) 핀

란드 해운회사인 메리아우라(Meriaura)는 Green NortH2 Energy 및 바르

질라(Wärtsilä)와 협력하여 녹색 암모니아로 운항하는 화물선을 건조하고 

있다. 바르질라(Wärtsilä)는 Meriaura가 주문하고 운영할 모듈식 다중 연료

주 엔진을 제공할 예정이다. Green NortH2 energy는 그린 암모니아를 

208) 같은 자료.

209) Yara(2023.8.15.)(검색일: 2024.8.20.)

210) Norled(2023.4.26.)(검색일: 2024.8.30.)

211) H2 Cluster Finland(2024)(검색일: 2024.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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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할 것이다. 이 선박의 인도는 2024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그린 암

모니아는 2026년에 장착할 예정이다.212)

북극권 국가의 친환경 선박 시장은 성장하는 시장으로 기존 기업들은 친

환경 연료 기술, 선박 효율성, 비용 절감 등의 차별화 요소를 통해 경쟁한

다. 또한, 북극권 국가 역시 초기 투자 비용이 매우 높아 신규 진입자가 해

당 시장에 진출하기 어렵다. 특히 북극권의 특수한 환경 조건 때문에 기술

적 요구사항이 더 높은 경향이 있다. 또한, 친환경 선박으로 빠른 속도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체재(기존 선박)의 위협 정도는 낮다고 

판단할 수 있다. 북극권 국가에서는 기업의 ESG 활동이 기업 이미지에 큰 

영향을 미치며, 정부 지원 가능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또한, 대형 해운사와 

정부 기관이 주요 구매자임에 따라 협상력이 크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해당 

산업의 공급자는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체할 수 없음에 따라 대

규모 생산 능력을 갖춘 공급자가 유리한 협상력을 갖는다. 

212) Ovcina Mandra, Jasmina(2022.9.21.)(검색일: 2024.8.30.)

요인 우리나라 북극권 국가

기존 
기업간 
경쟁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수준이며, 글로
벌 기업간 경쟁이 치열함

�친환경 연료 기반 추진 선박에 대한 수
요 증가로 인해, 기술 혁신 및 개발 경쟁
이 심화되고 있음

�북극권 국가의 주요 조선사와 기술 회사
들이 친환경 선박 분야에서도 경쟁하고 
있음

�친환경 연료 기반 추진 시스템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해 기술 혁신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잠재적 
진입자 
위협

�기술적 전문성, 대규모 자본 투자, 강력
한 규제 요건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진
입 장벽이 높음

�정부의 친환경 정책 및 지원이 진입 장
벽을 낮출 수 있지만, 여전히 초기 투자 
비용과 기술 개발이 큰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음

�높은 기술적 전문성, 대규모 자본 투자, 
엄격한 환경규제 등이 요구되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높음. 

�특히 북극권의 특수한 환경 조건 때문에 
기술적 요구 수준이 높음

�북극권 국가들은 경제발전과 환경보호
간 균형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표 4-2> 한ㆍ북극권 국가 친환경 연료 기반 선박 산업구조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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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KMI 작성.

<그림 4-2> 한ㆍ북극권 국가 친환경 연료 기반 선박 산업구도 비교

자료: KMI 작성. 
주: 우리나라: 선, 북극: 점선

요인 우리나라 북극권 국가

대체재의 
위협

�전통적인 화석 연료 기반 선박은 여전히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수소, 암모니아, 전기 등 다른 친환경 대
체 기술이 존재함

�기존 선박(대체재)으로 회귀할 가능성
은 상대적으로 낮음

�기존의 화석 연료 기반 선박 외에도 수
소, 암모니아, 전기 등 다양한 친환경 대
체 기술이 존재함

�이미 친환경 전환이 본격적으로 이루어
져서 기존 선박으로 회귀할 가능성은 상
대적으로 낮음

구매자의 
교섭력

�대형 해운사들이 주요 고객이며, 이들
은 대규모 주문을 통해 가격 협상력을 
갖고 있음

�해운사들은 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 선박을 선호하지만, 여전히 가
격 민감도가 높아 구매자들의 교섭력이 
강함

�대형 해운사들이 주요 고객이며, 이들
은 대규모 주문을 통해 가격 협상력을 
갖고 있음

�해운사들은 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 선박을 선호하지만, 여전히 가
격 민감도가 높아 구매자들의 교섭력이 
강함

공급자의 
교섭력

�친환경 추진 시스템(예: LNG 엔진, 수
소 연료 전지 등)의 핵심 부품 공급자는 
제한적이며, 이로 인해 공급자의 교섭
력이 높음

�친환경 연료(예: 수소 등)의 자급력이 낮
음에 따라 공급자의 교섭력이 큰 편임

�친환경 추진 시스템(예: 수소 연료 전지 
등)의 핵심 부품 공급자는 제한적이며, 
이로 인해 공급자의 교섭력이 높음

�친환경 연료(예: 수소 등) 공급자들도 중
요한 역할을 하며, 이들의 교섭력이 산
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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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공 사례

1) 삼성중공업 - 노르웨이 암모니아 추진 선박 개발 

삼성중공업이 노르웨이 야라(Yara)사(社)와 협업으로 암모니아 추진 선박

을 개발 중이다. 프로젝트에 따르면 2027년까지 최초의 순수 암모니아 추진 

선박인 오로라 클래스(Aurora Class)를 포함한 12척의 신규 선박이 건조될 

예정이다. 양사 간 협업은 노르웨이의 연료 공급 기술과 한국의 조선 기술을 

결합해 탄소 배출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213)

2) 현대중공업 - 덴마크 메탄올 추진 선박 협력

현대중공업의 중간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KSOE)은 덴마크 AP 몰러-

머스크와 협력해 17,000TEU 메탄올 추진 초대형 컨테이너선 6척을 건조

할 계획이다. 메탄올을 연료로 사용하는 이 선박은 기존 선박 연료 대비 

오염 물질 배출을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는 친환경적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다. 프로젝트에 따라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선박이 인도될 예정이

다.214) 2040년까지 머스크는 전체 공급망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로로 줄

이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으며, 2030년까지 컨테이너당 탄소 배출량을 절

반으로 줄이고 해상 화물의 25%를 친환경 연료로 운송할 예정이다.215)

3) 시사점

친환경 연료 추진선 협력은 한국과 북극권 국가 간 해양 환경보호, 기술 

혁신 및 경제 성장에 있어 중요하다. 첫째, 해양 환경보호의 면에서 살펴보

자면, LNG, 수소, 암모니아와 같은 청정 연료를 이용하는 녹색 연료 추진

213) A Sustainable Ocean Economy(검색일: 2024.7.20.)

214) HD HYUNDAI(검색일: 2024.7.20.)

215) Offshore Energy(2023.7.25.), Danish shipping: Over 80% of new ship tonnage to sail on 

green fuels(검색일: 202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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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은 기존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해양오염을 감소시킨다. 이러한 부분은 

해양 생태계 보호와 기후변화 대응에 중요하다. 둘째, 한국과 북극권 국가 

간 협력은 선박 기술의 발전을 끌어낼 수 있다. 특히 한국의 조선 기술과 

북유럽 국가의 친환경 연료 기술을 결합하면 고효율 저배출 선박의 새로운 

모델을 개발할 수 있다.216) 셋째, 국제 해운산업은 탄소 배출 규제의 강화

에 따라 친환경 연료 추진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북극권 국가들의 협력은 이러한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한다.217) 해운산업의 지속가능성에 장기적으로 기여할 친환경 연료 추진 

선박은 한국과 북극권 국가들이 해운산업에서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218) 이러한 협력은 해양 환경 보호와 경제 성

장을 모두 추구하는 지속 가능한 해운산업의 구축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3. 협력 모델

우리나라와 북극권 국가의 친환경 연료 기반 추진 선박 개발 및 건조 협

력 사업은 북극 조건에 적합한 친환경 기술을 개발 및 상용화하여 해양 산

업의 친환경 전환을 촉진할 수 있다. 또한, 북극항로의 상업적 가능성을 극

대화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글로벌 공급망 안보를 확보할 수 있다는 이점

을 가지고 있다. 그 밖에도 북극해 민감한 생태계를 보호하는 동시에 글로

벌 규제를 준수함에 따라 북극이사회 옵서버로서 북극의 지속가능성에 기

여할 수 있다. 

협력 범위는 친환경 연료 기술 및 추진 시스템 개발, 친환경 선박 설계, 

제조, 인증, 글로벌 친환경 선박 시장 개척 및 판매 전략 수립, 연료 공급망 

216) Deep Wind Offshore(검색일: 2024.7.20.)

217) Cryopolitics(검색일: 2024.7.20.)

218) Offshore Energy(2021.11.10.), South Korea, Norway to establish new Arctic shipping 

routes(검색일: 202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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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 정부 및 민간 부문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등을 포함한다. 정부간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업무협약(MOU) 체결, 공동연구개발 프로

그램 추진, 공동 펀드 조성, 민관 협력 촉진 등 정부 차원에서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또한, 양측 조선사, 해운사, 에너지 기업, 대학 등 관련 이

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조성하여 R&D 연구 프레임 내 협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노르웨이의 경우, 세계 4위의 선박 보유국이자 조선기자재 

기술력을 갖춘 해양 강국으로, 최근 한국에 다수의 선박을 발주했다.219)

핵심 활동 가치제안 주체

�친환경 연료 기술 및 추진 시스템 개발

�친환경 선박 설계, 제조, 인증

�글로벌 친환경 선박 시장 개척 및 판매 전략 
수립

�정부 및 민간 부문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대표적인 예: 친환경 쇄빙 컨테이너선 건조

�지속가능성

�경제적 효율성
(북극항로)

�기술 혁신

�국제협력 강화

�정부 및 공공기관

�대형 해운사

�해양진흥공사

�조선사(현대중공업, 삼성
중공업, 한화오션 등)

핵심 자원 추진 기간 채널

�친환경 연료 및 추진 시스템 개발을 위한 
R&D 역량

�조선사, 에너지 공급사, 정부 협력 네트
워크

�대규모 초기 투자 자본

�친환경 기술 전문가 및 엔지니어

� 2025~2039

�해운사~조선사 간 직접 
계약을 통한 판매

�정부간 협의체

�북극이사회

핵심 파트너 정부 역할 고객 관계

� (국제기구) IMO, 북극이사회

� (조선사) 아커아틱(핀), 울스틴 그룹(노) 

� (해양기술) 콩스베르그 그룹(노), 시트로닉
스 그룹(러), GMC Maritime(노) 등

� (해운사) 메리아우라(핀), 머스크(덴), 
북해컨테이너라인(노) 등

� (에너지) 야라 클린 암모니아(노), 
Norwegian Hydrogen(노), 콘비온(핀)

� (연구기관) KOTUG Canada(캐)

�환경 규제 조정

�세금 혜택 및 감면

�친환경 선박 연료 
인프라 구축 지원

� R&D 투자

�공동연구

�공동기술개발

<표 4-3> 친환경 연료 기반 추진 선박 개발ㆍ건조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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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환경적 영향 수익

�연구개발 비용

�설비 투자

�인력 비용

�파트너십 관리 비용

�탄소 배출 감소

�해양 생태계 보호 

�대기 오염 절감

�선박 판매

�유지보수 서비스

�기술 라이선싱

�정부 보조금 및 인센티브

자료: KMI 작성.

제2절 극한지 특화 조선기자재 개발ㆍ생산 사업

1. 동향 분석

조선기자재 시장은 선박 건조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다양한 장비와 부품

을 제공하는 산업으로 주로 선박의 설계, 건조, 수리, 유지 및 보수에 필요

한 기자재를 공급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요 구성 요소에는 엔진, 

추진 시스템, 전기 및 전자 장비, 선체 구조물, 안전 장비 등이 포함된다. 

현재 국내 조선기자재 시장 규모 연간 13~15조 원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

다.220) 현재 국내 조선소는 2026년까지 수주 잔고를 확보했으며, 기자재 

업체들은 아직 일부 물량만 수주했으나, 기자재 업체들 또한 최소 2026년

까지의 일감을 확보한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221) 특히, 최근 시행되고 있

는 환경 규제로 인하여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3년 주요 국내 3사의 매출은 흑자를 기록했다. 대형

LNG운반선, 대형컨테이너선, VLCC 등 고부가가치 선박의 경우, 전세계 

발주량 2,079만CGT(270척) 중 58%에 해당하는 1,198만CGT(149척)를 

219) 연합뉴스(2024.6.3.), 대한민국 정부,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새로운 정책 발표(검색일: 2024.8.4.)

220) Shipping News Net(2022.12.12.)(검색일: 2024.8.30.)

221) 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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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수주했다.222) 특히 최근 역대 최고 선가를 경신 중인 대형 

LNG운반선의 경우, 전세계 발주량 1,452만CGT의 70%를 우리나라가 수

주했다.223) 또 IMO 환경규제 강화로 전세계 발주 비중이 급증한 LNG, 메

탄올, LPG, 전기 등 친환경 선박도 우리나라는 전세계 발주량 중 50%인 

1,312만CGT를 수주해 전세계 수주량 1위를 달성했다.224) 친환경 선박의 

추진 연료별로는 우리나라 수주량 중 92%가 LNG추진선박이었다. 뒤를 이

어 메탄올 추진 선박 5%, LPG 추진 선박이 3%를 차지했다. 특히 친환경 

선박의 대표 주자인 LNG추진선박은 전세계 발주 물량 중 54%를 우리나라

가 수주해 해당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했다.225)

<그림 4-3> 전세계 선박 발주량(2018~2022)

자료: 한국기술감정원(2023.1.6.)(검색일:2024.8.20.) 

위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조선기

자재 시장에는 다양한 규모의 기업들이 존재한다. 대기업에서부터 중소

기업까지 다양한 업체들이 경쟁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비중이 크기 

222)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23.1.5.)(검색일: 2024.8.30).

223) 에너지플랫폼뉴스(2024.5.10.)(검색일: 2024.8.20.)

224)  KITA(2023.1.5.)(검색일:2024.8.20.)

225) 같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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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가격, 품질, 기술력을 중심으로 경쟁이 매우 치열한 편이다. 잠재적 

진입자의 위협의 경우, 설비 구축, 연구 개발, 인증 획득 등에 대규모 자본

이 필요하며, 또한, 초기 시장 진입 후에도 고객사와의 신뢰 구축, 생산 설

비 확장 등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신규 기업이 진입하는 데 장

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 조선기자재 산업에서는 현재로서는 대체

재의 위협이 크지 않은 편이다. 그러나 기술 혁신, 친환경 기술 도입, 국제 

경쟁사들의 시장 진출, 제품의 표준화와 같은 요소들이 잠재적인 대체재의 

위협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친환경 기술과 신소재 개발은 기존의 

기자재를 대체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향후 산업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리나라 조선기자재 산업은 대형 조선소들이 주요 고객이며, 세

계 시장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대형 조선소들은 대량의 기자

재를 한꺼번에 구매하는 경향이 있어, 구매자의 교섭력이 매우 강하다. 또

한, 조선기자재는 선박의 안전과 성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구매자들은 매우 높은 품질 기준을 요구한다. 이로 인해, 공급업체들은 품

질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적인 비용을 감수해야 하며, 이는 구매자의 교섭

력을 더욱 강화한다. 그 밖에도 공급자의 교섭력의 경우, 원자재 및 부품의 

중요성, 공급자 수, 대체 공급원의 존재 여부, 그리고 원자재 시장의 변동

성 등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따라서, 특정 핵심 원자재나 부품의 경우, 공

급자의 교섭력은 상대적으로 강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북극은 극한지 특화 기술 개발이 필수인 지역임에 따라 북극권 국가들은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노르웨이는 전 세계 선박 보유 4위인 국가로서 

조선기자재 기술력을 갖춘 조선ㆍ해양 강국으로, 우리나라와 협력을 추진

하고 있다. 2024년 6월 친환경 조선기자재, 자율운항선박 등에서 노르웨

이와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기로 합의

했다.226)

226) 에너지 신문(2024.6.3.), 한-노르웨이, 조선‧청정에너지 협력 방안 논의(검색일: 202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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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는 2021년까지 조선산업이 성장하고 있었으나,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및 서방 제재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이다. 러시아는 풍부한 천연가스 

자원을 바탕으로 LNG분야에 수준 높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 2월 

러시아의 즈베즈다 조선소에서 러시아의 ‘Arctic LNG-2’ 프로젝트에 쓰

일 LNG운반선을 자국 기술을 사용하여 독자적으로 진수하는 데 성공하긴 

했지만 최근 재제로 인한 LNG프로젝트 진행에 어려움이 생겨 난항을 겪고 

있다. 또한 러시아의 자본력에 문제가 생기면서 최근 삼성중공업으로부터 

17척의 선박을 발주한 계약에 대하여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등 

선박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핀란드의 조선산업 규모는 약 15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227) 핀

란드의 조선-해양 관련 기업들은 국제기구의 엄격한 환경 규제 도입과 이

에 따른 해운업계의 대응 전략에 앞서 디지털 및 친환경 관련 첨단기술을 

활발하게 연구하고 있다. 또한 친환경 선박 관련 기자재 부분에서도 핀란

드의 바르질라 사(社)는 녹색 해운을 주도하는 조선기자재를 개발하고 있으

며, 2020년 기준 46억 유로의 매출액을 기록 이후에는 LNG추진선용 엔진 

제조 점유율 1위 및 선박 스크러버 시장 점유율 2위를 기록하는 등 조선기

자재 부분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228)

극한지 특화 조선기자재 개발 및 생산 산업은 제한된 수의 기업이 참여

하는 특수한 시장이다. 특히, 북극 환경에 적합한 선박을 건조하기 위해서

는 고도의 기술적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새로운 기업이 해당 산업에 진

입하는 것은 제한적이다. 따라서, 신규 진입자는 상당한 자본과 기술적 역

량을 확보하지 않으면 시장에 진입하기 어렵다. 북극항로가 점차 상업화됨

에 따라 시장의 규모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초기 단계에서는 제한

227) IBISWorld(2024), Shipbuilding Industry in Finland(검색일: 2024.8.4.)

228) Wärtsilä(2021.4.15.), Wärtsilä caps record-breaking year with scrubber order at Japan 

Marine United shipyard(검색일: 202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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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수요로 인해 일반적인 선박 시장보다 경쟁의 강도가 낮다. 북극의 친환

경 연료 기반 선박 건조 산업은 고도의 기술 요구, 극한 환경에서의 운영 

경험, 친환경 연료 인프라 구축의 어려움 등 높은 진입 장벽을 가지고 있

다. 또한, 북극항로에서 사용될 선박은 극한 환경에 맞는 설계, 기술 사양, 

연료 효율성 등이 보장되어야 하며, 대체 공급원이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이는 공급자의 교섭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요인 우리나라 북극권 국가

기존 

기업간 

경쟁

�선박 건조와 유지보수를 위한 핵심 기자
재를 생산하는 기업들이 많아 매우 경쟁
적인 시장임

�또한, 표준화된 기자재를 공급할 경우, 
경쟁 강도는 더욱 높음 

�북극 환경에 적용 가능한 기술을 보유하
고 있어야 함에 따라 진입이 제한적이며, 
이로 인해 경쟁 기업의 수가 많지 않음

�단, 기술력과 경험을 갖춘 기업들 간의 
경쟁이 존재하며, 선도 기업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음

잠재적 

진입자 

위협

�이미 경쟁 강도가 높기 때문에 진입하기 
어려움

�대형 기업들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있기 때문에 잠재적 진입자의 위협은 낮
은 편임

�북극 지역의 조선기자재 산업은 고도의 
기술력과 경험이 요구되며, 진입 장벽이 
매우 높음 

�극한의 환경에서 작동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춘 기업만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어, 
신규 진입자의 위협은 낮음

대체재의 
위협

�선박 건조와 유지보수에 필요한 기자재
는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제품이나 기술이 제한적임. 
다만, 기술 혁신에 따라 일부 기자재가 
새로운 소재나 기술로 대체될 가능성은 
존재하며, 중국, 일본, 유럽 등지의 경쟁
사들이 저렴한 가격이나 유사한 품질의 
기자재를 공급할 경우, 이는 대체재로 
작용할 수 있음

�북극 지역의 특수한 조건을 대체할 수 있
는 다른 기술이나 제품이 거의 없음

구매자의 
교섭력

�한국 조선기자재 산업의 주요 고객은 국
내외 대형  조선소로서, 대규모 수주를 
통해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특
화된 기술 및 제품을 제공하는 경우, 구
매자의 교섭력이 낮을 수 있음

�북극 지역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은 제한
된 공급업체로부터 고품질의 기자재를 
구매해야 하며, 이는 구매자의 교섭력을 
높임

�북극항로 개발 및 자원 개발에 대한 의존
도가 높은 대형 프로젝트가 많아, 구매
자는 상당한 교섭력을 행사할 수 있음

<표 4-4> 한ㆍ북극권 국가 조선기자재 개발ㆍ생산 산업구조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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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KMI 작성.

    

<그림 4-4> 한ㆍ북극권 국가 조선기자재 개발ㆍ생산 산업구조 비교

자료: KMI 작성. 
   주: 우리나라: 선, 북극: 점선

2. 성공 사례

1) 삼성중공업-러시아 노바텍 쇄빙LNG 운반선 건조

현재 국내 기업과 북극권 국가 간 조선기자재 협력은 현재 진행 중이다. 

삼성중공업은 러시아 노바텍(Novatek)과 함께 북극 LNG 프로젝트를 위

한 쇄빙 LNG운반선을 건조했다.229) 이 선박은 극지방의 혹독한 환경에서 

요인 우리나라 북극권 국가

공급자의 
교섭력

�조선기자재 산업의 특성상 품질과 신뢰
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대체 공급처를 
찾기가 어려움. 

�특정 고급 원자재나 특수 부품의 경우, 
이를 공급할 수 있는 업체가 제한적임. 
이는 공급자의 교섭력을 강화시키는 요
인으로 작용함

�북극 지역에 필요한 특수 기자재와 기술
을 공급할 수 있는 업체가 제한적이기 때
문에 공급자의 교섭력은 상대적으로 강
함 

�특정 고급 원자재나 특수 부품을 공급하
는 업체는 높은 교섭력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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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이러한 협력은 한국의 선진적인 조선 기술과 러

시아의 북극 자원 개발 필요성의 일치로 양국 간 협력 시너지 효과를 보여

준 사례이다.230)

2) DSME-노르웨이 DNV 극지 기자재 기술 개발

DSME와 노르웨이 선박인증기관 DNV GL사 간 극지 운항 선박 안전기준 

연구 협력으로 국제 안전기준 준수와 극지 환경에 적합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231) DSME는 극지에서의 해양 구조물 설계 및 건설을 진행하고, DNV는

이러한 구조물의 안전성과 성능을 평가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이러한 양사 

간 협력은 북극 해양에서의 탐사와 자원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232)

3) 현대중공업-핀란드 아커아틱 극지 특수 선박 설계 공동 연구

현대중공업과 핀란드 아커아틱(Aker Arctic)사(社) 간 극지 운항 성능 

시험 및 특수 선박 설계에 대한 공동 연구가 진행되었다.233) 양사는 공동 

설계한 극지 선박 모델의 극한 환경에서의 내구성과 항해 성능 테스트를 

진행했다. 본 테스트를 바탕으로 설계 최적화를 위해 현대중공업은 LNG 

운반선과 부유식 설비 등에 사용가능한 극지방 특수 용접 기술을 개발했

고,234) 이를 아커아틱의 설계와 결합해 성능 최적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

다. 또한, 아커아틱은 현대중공업과 스웨덴 해사청과의 협력 프로젝트에 참

여해 친환경 연료로 메탄올을 사용하는 최초의 차세대 쇄빙선 설계를 진행

229) The Guru(검색일: 2024.8.1.)

230) Russia Business Today(검색일: 2024.8.1.)

231) Maritime Executive(검색일: 2024.8.1.)

232) Shippax(검색일: 2024.8.30.)

233) Aker Arctic(2023), Hybrid propulsion gains popularity(검색일: 2024.7.20.)

234) Offshore Energy(2023.8.24.), Hyundai Heavy lands order to build Shenandoah FPS for 

Gulf of Mexico(검색일: 202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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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이러한 협력 사례는 극지 운항 및 선박 설계 분야에서 양사의 기술력

을 높이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다. 양사는 친환경 기술을 목표로 하는 상호

보완적인 연구 및 개발로 미래 극지 해양 시장 선도를 위한 기술적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235)

4) 시사점

우리나라의 조선 및 기자재 기술 및 생산 능력과 북극 국가의 극지 항해 

경험을 결합하면 우리나라 조선사 및 기자재 생산기업에 새로운 수익 창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특히, 북극 지역의 환경규제가 엄격해지고 있음에 

따라 국제 안전기준 및 규제를 충족하는 친환경 기자재를 개발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236) 이를 위해 정책 지원 및 규제 완화 촉진을 위한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3. 협력 모델

기후변화로 인해 북극 해빙의 감소는 북극 해운 및 북극항로의 이용 가

능성을 높이고 있으며, 실제 북극해 진입 선박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그와 동시에 해양 환경 보존을 위한 규제 역시 강화되고 있다. 따라서, 국제 

환경규제의 요구사항에 맞는 친환경적이고 극한지 환경에 적합한 선박과 

기자재가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기자재 생산단지로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

축되어 있고, 북극권 국가는 선진화된 극한지 특화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235) Aker Arctic(2023), Swedish icebreaker proceeds to construction(검색일: 2024.7.20.)

236) Arctic Economic Council(2023.5.10.), Arctic Companies Strengthen ties with Korea

(검색일: 2024.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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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양국은 상호 보완적 관계로 협력할 수 있다. 따라서, 러시아, 핀란

드, 노르웨이, 스웨덴의 조선소, 해양기술 업체, 에너지 기업 등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저온 작동이 가능한 엔진, 내빙 선체 구조, 특수 코팅 및 

소재 개발 등 극한지 환경에서의 내구성을 강화하는 기술 연구 등 국제공

동연구를 수행하고, 북극 지역 내 테스트베드를 확보할 수 있다. 

핵심 활동 가치제안 주체

�기술 연구 및 개발 (R&D)

�생산 및 공급 체계 구축

�국제표준화

�고성능 극한지 기술

�친환경 솔루션

�운영 비용 절감

�지역 경제 활성화

�정부 및 연구기관

�우리나라 선박기자재 생산업
체

핵심 자원 추진 기간 채널

�극한지 기술 개발 능력

� R&D 시설, 테스트 베드

�연구개발 자금 

�설비 생산 인프라

� 2025~2039

�조선소~기자재 생산업체 직
접 계약

�정부간 협의체

�북극이사회/북극경제이사회

핵심 파트너 정부 역할 고객 관계

� (조선소)즈베즈다 조선소(러)

� (에너지)노바텍(러) 

� (해양기술)DNV(노), 아커아
틱(핀), 바르질라(핀), 알파라
바(스)

�정책 지원 및 규제 마련

�재정적 지원

�국제협력 주도

�극지 맞춤형 솔루션 제공

�지속적 기술 지원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비용 환경적 영향 수익

�연구 개발 

�생산 인프라 구축 및 운영 

�국제 표준 인증

�탄소 배출 저감

�북극 해양 오염 방지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통한 
자원 사용 절감

�선박기자재 판매

�유지보수 서비스 

�기술 수출

�정부 및 국제 보조금

<표 4-5> 극한지 특화 조선기자재 개발ㆍ생산 사업 내용

자료: KMI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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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녹색 해운 항로 개발 사업

1. 동향 분석

녹색 해운 항로는 항만 사이를 친환경 그린 메탄올ㆍ그린 암모니아 등 

무탄소 연료추진 선박으로 운항하는 노선을 말한다. IMO는 2050년까지 

국제 해운에서 탈탄소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고, 이에 맞춰 세계 

각 정부는 녹색 해운 항로 개발 사업에 나서고 있다. 세계해사포럼((Global 

Maritime Forum)은 2023년 11월 발표한 녹색 해운 항로 연례보고서에

서 로테르담 상하이 싱가포르 등 주요 거점 항만을 중심으로 세계 44개 항

로에서 녹색 해운 항로를 만들고 있다.237) 본 연구에서는 녹색 해운 항로

를 북극에 적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우리 정부가 수립한 국제해운 탈탄소화 추진 전략은 친환경 선박으로 전

환, 해운선사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 친환경 기술ㆍ미래 연료 인프라 확충, 

무탄소 항로 구축과 국제협력 등 네 가지 세부 전략을 포함하고 있다. 무탄

소 항로 구축의 일환으로 2022년 10월 유엔기후협약 제27차 당사국 총회

에서 한미 간 합의된 ‘녹색 해운 챌린지’ 선언을 발표했다. 2023년 부산~

미국 서부 간 무탄소 녹색 해운 항로를 구축하기 위한 타당성 연구를 착수

했으며, 2027년부터 녹색 해운 항로를 운영하고자 한다.238)

2024년 7월부터 북극해는 IMO의 북극 연안 중유 사용 금지 규정이 적

용되고 있다. 노르웨이 정부는 스발바르 제도 근처에서 중유 사용을 강력

하게 금지하고 있다. 중유(HFO)를 사용한 아일랜드 선박이 혐의로 기소되

어 벌금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이처럼 북극 해운은 이미 친환경 해운으로 

구축하기 위해 규제가 적용 중이다.239)

237) 한국경제(2024.7.2.)(검색일: 2024.8.1.)

238)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3.2.13.)(검색일: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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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의 경우, 바이킹 라인은 투르쿠와 스톡홀름 항만, 투르쿠 항만을 

포함하는 녹색 해상운송 통로를 만들기 위해 공식적으로 파트너십을 체결

했으며, 늦어도 2035년까지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해운 노선

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 프로젝트와 파트너십은 스웨덴과 핀란드가 서명한 

클라이드뱅크(Clydebank) 선언에 따라 녹색 운송 통로 자격을 갖추었

다.240) 이 사업은 EU의 Fit for 55 전략 일정보다 훨씬 앞서 있다. 클라이

드뱅크 선언은 2개 이상의 항구 사이를 연결하는 무공해 해상 항로인 녹색 

해운 회랑 설립을 위한 협력이다. 10년 안에 최소 6개의 녹색 해운 회랑 

구축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이며, 2030년까지 더 많은 녹색 회랑이 운영되

기 위해 데카트립(Decatrip) 프로젝트를 계획했다. 데카트립 프로젝트는 

2022년 투르쿠와 스톡홀름 간의 완전한 탄소중립 화물 및 여객 여행을 가

능하게 하는 탄소중립적인 녹색 회랑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비즈

니스 핀란드(Business Finland)는 프로젝트를 위해 라우마 해양 건설

(Rauma Marine Constructions, RMC), 바이킹 라인(Viking Line), 아보

아카데미 대학교(Åbo Akademi University) 및 켐파워(Kempower)에 

약 160만 유로를 지원했다.241) RMC는 선박 운영을 위한 에너지 효율적인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으며, 탄소 제로 운송을 위한 친환경 연료는 핀란드 

남서부 현지에서 제조된다. 최근 2024년 6월 데카트립 프로젝트가 완료

되어 세계 최초의 탄소중립 항로가 개발되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재생 

가능한 연료를 사용한 지속 가능한 운송이 실현되었으며, 이와 유사한 전 

세계의 다른 노선에서 친환경 운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덴마크, 스웨덴 등은 국제적 범위에서 국제 녹색 해운을 구축하고자 노력

하고 있다. 특히, 덴마크는 글로벌 녹색 해운 및 무공해 해운 개발에 기여

하기 위해 다양한 국가, 지역 및 글로벌 이니셔티브와 협력하고 있다. 첫째,

239) 한스경제(2024.7.2.)(검색일: 2024.8.30.)

240) Watson Farley&Willams(2022.3.28.)(검색일: 2024.8.30.)

241) RMC Finland 보도자료(2024.1.16.)(검색일: 202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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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년까지 무공해 선박을 개발 및 상용화하고,242) 2030년까지 녹색 페

리 항로에 대한 북유럽 비전을 수행하여 클라이드뱅크 선언을 수행할 계획

이다. 둘째, 덴마크 녹색 해운을 위한 국가 행동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

다.243) 셋째,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연료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르딕 로드

맵에 참여할 계획이다. 넷째, 2030년대 완전히 운영되고 상업화될 무공해 

항만에 대한 청사진을 개발하고 탄소중립 항만을 구축하기 위한 청사진 프

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244) 덴마크뿐만 아니라 캐나다 역시 클라이드뱅

크 선언에 서명했다. 몬트리올~앤버스, 핼리팩스~함부르크 및 퍼시픽 노스

웨스트~알래스카를 포함한 항로에서 녹색 해운을 추구하기 위한 계약에 

서명했다.245) 2023년에는 오대호, 세인트 로렌스 항로, 캐나다 동부 및 서

부 해안을 따라 녹색 해상 회랑을 구축하고, 해양 부문의 탈탄소화에 기여

하는 친환경 해운 회랑 프로그램(GSCP) 을 시작했다. GSCP는 저공해 또

는 무공해 연료 기술을 사용하는 선박 지원은 물론 무공해 항구 운영과 대

체 연료 보급 인프라 등을 지원한다.246)

스웨덴과 벨기에는 2022년 양국 간 운송 통로를 탈탄소화하기 위해 양

해각서를 체결했다. 2030년까지 덴마크 선사 DFDS의 암모니아 연료 추진 

선박 2척이 스웨덴과 벨기에 간 항로를 운항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웨덴과 

벨기에 사이의 녹색 해운 회랑은 2,500km로 북유럽의 노르웨이에서 남쪽

의 스페인까지 11개국을 연결할 수 있다.247) 이 회랑에서 예테보리 항구, 

북해 항구 및 앤트워프-브뤼헤 항구는 운송 허브뿐만 아니라 산업 활동의 

중요한 출발지 및 목적지 구역으로 작동한다. DFDS는 총 4척의 암모니아 

연료 선박에 대한 자금 지원을 신청했는데 자금이 지원되면 연간 2023년 

242) U.S. Department of Energy(2023.8.7.) (검색일: 2024.8.8.)

243) Danish Maritime Authority(2023.12.4.)(검색일: 2024.8.1.)

244) 연합뉴스(2023.12.4.)(검색일: 2024.8.1.)

245) Safety4sea 홈페이지(검색일: 2024.8.1.)

246) Transport Canada 보도자료(2023.12.5.)(검색일: 2024.8.1.)

247) 해양한국(2021.11.12.)(검색일: 202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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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FDS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약 11%인 32.8만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248)

미국 또한 COP27에서 정부, 항만 및 기업의 친환경 해운으로 전환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에 따라 국가, 항만 및 기업은 저공해 또는 

무공해 연료 확대, 친환경 해운 통로 개발 및 발전, 차세대 활용을 촉진하

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미국은 친환경 해운 회랑을 촉진하기 위해 세 

가지 양자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첫째,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통해 한국과 

미국 간 주요 항만 간 그린 에탄올 또는 암모니아 연료 기반 선박의 녹색 

운송 통로를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을 평가하는 타당성 조사에 착수했다.249)

둘째, 캐나다와 ‘오대호 및 세인트 로렌스 수로 시스템 녹색 해운 회랑 네트

워크 이니셔티브(Great Lakes/Saint Lawrence Seaway System Green 

Shipping Corridor Network Initiative)’를 발표했다.250) 미국 교통부

(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미국 국무부(U.S. Department of 

State) 및 캐나다 교통국(Transport Canada)은 주, 지방, 지방, 민간 부

문, 비정부 지도자 및 캐나다 및 미국의 원주민과 협력하여 항만 및 기타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주최하고 이러한 네트워크 구축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셋째, 영국과 친환경 해운 구축을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표명

하면서 영국-미국 녹색 해운 TF를 출범했다.251)

위 내용을 기반으로 녹색 해운 항로 관련 산업구조를 분석했다. 우리나

라와 북극권 국가 모두 글로벌 기업 및 세계 각국이 무탄소 기술 개발에 

참여하고 있음에 따라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그러나, 녹색 해운 항로 개발

은 대규모 자본, 기술 등을 필요로 하며, 이는 진입 장벽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 및 북극권 국가의 신입 진입자의 위협이 낮은 편이다.

248) North Sea Port 홈페이지(검색일: 2024.8.1.)

249) Green Shipping Challenge 홈페이지(검색일: 2024.8.1.)

250) Gcaptain(2022.6.7.),(검색일: 2024.8.1.)

251) UK Government 홈페이지(검색일: 202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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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권 국가 또한, 북극 지역의 지리적 및 기후적 특성 때문에 녹색 해운 

항로를 구축하기 어렵다. 우리나라의 해운 인프라는 여전히 전통적인 연료

를 기반으로 운용되고 있다. 반면 북극권은 상대적으로 전환이 빠른 속도

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친환경 해운 항로를 대체할 전통적 연료 기반 

해운 항로의 위협은 낮은 편으로 인식된다. 공급자의 교섭력의 경우, 우리

나라는 조선산업과 해운업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산업의 친환경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공급자의 수가 제한적임에 따라 공급자의 교섭력은 

상대적으로 강한 편이다. 북극은 특히 지리적 및 기후적 특성에도 작동 가

능한 기술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협상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

할 수 있다. 반면, 북극과 우리나라 모두 초기 비용 및 환경적 특성 때문에 

구매자의 교섭력이 일방적으로 높을 수 있으나, 정부가 녹색 해운 항로를 

개발하고자 주도하고 있고, 정책적 압력이 강화되고 있음에 따라 구매자와 

공급자 간 관계가 균형적이다.

요인 우리나라 북극권 국가

기존
기업간
경쟁

�정부 및 글로벌 기업이 무탄소 기술 개발
에 참여하고 있음에 따라 경쟁이 심화되
고 있는 추세임

�정부 및 글로벌 기업이 무탄소 기술 개
발에 참여하고 있음에 따라 경쟁이 심
화되고 있는 추세임

잠재적
진입자 
위협

�항만 시설과 특수 선박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함에 따라 진입 장벽이 높은 
편임

�항만 시설과 특수 선박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함에 따라 진입 장벽이 높
은 편임
�특히 환경적 지리적 요인이 추가되면서 

진입하기 더욱 어려울 수 있음

대체재의 
위협

�전통적인 화석 연료 기반 해운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지만, 제도적 압력으로 인해 
친환경 해운으로 전환되고 있음에 따라 
대체재의 위협은 낮아지고 있음

�이미 대부분의 해운 인프라(항만, 선박 
등)가 친환경으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
임에 따라 대체재(전통적인 화석 연료)
의 위협은 낮은 편임

구매자의 
교섭력

�초기 전환 비용으로 인해 구매자(해운사, 
물류사)가 우위를 차지할 수 있으나, 친환
경 해운 정책의 압력으로 인해 균형이 형
성되었음

�북극 해운의 특수성 때문에 구매자의 
교섭력이 낮은 편이며, 친환경 해운 정
책의 압력으로 인해 균형이 형성되었음

공급자의 
교섭력

�그린 메탄올 및 암모니아 기술은 아직 개
발 중이며, 널리 보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급자의 영향이 큼

�극한 환경에서 운영할 수 있는 기술과 
연료를 제공할 수 있는 공급자가 제한
적이기 때문에 공급자의 교섭력은 상대
적으로 높음

<표 4-6> 한ㆍ북극권 국가의 녹색 해운 항로 개발 산업구조 비교

자료: KMI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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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한ㆍ북극권 국가의 녹색 해운 항로 개발 산업구조 비교

자료: KMI 작성. 
   주: 선: 우리나라 점선: 북극

2. 성공 사례

1) 부산항-미국 녹색 해운 항로 협력

부산항과 미국 서부 타코마항 간 ‘무탄소 녹색 해운 항로’ 구축 계획이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2022년 9월 열린 한미 해운협력회의에서 양국은 

두 나라의 주요 항만 간 탈탄소 항로 구축을 합의했다.252) 해양수산부는 

정부의 탄소중립 목표에 따라 2023년 1월 부산항과 타코마항 간 녹색 해

운 항로 구축을 위한 타당성 연구에 착수했다. 타당성 연구 이후 무탄소 

연료 추진 선박을 시범 운항할 예정이며, ‘한국형 친환경 해운산업 모형’을 

만들어 유럽, 아시아, 호주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253) 이러한 계획은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실행 계획을 국제 해운에도 적용하자는 방침으로 해운산업의

252) Safety4sea(2022.11.23.), Green corridor to be developed between Port of Busan and Port 

of Tacoma(검색일: 2024.9.2.)

253) Busan Metropolitan City(검색일: 202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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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전환을 통해 연관 사업의 수출 기반과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254)

<그림 4-6> 녹색해운항로 구축 협력 확대

자료: Shippers’ Journal(2024.3.11.)(검색일: 2024.7.5.)

2) 울산항만공사-국제환경단체(PE) 친환경 해운항만 전환 MOU 체결

지난 4월 15일부터 19일까지 개최된 싱가포르해사주간(Singapore Maritime 

Week)에서 울산항만공사(UPA)와 국제환경단체인 PE(Pacific Environment)

간 친환경 해운ㆍ항만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MOU가 체결되었다. 양측은

아시아 및 환태평양 지역에서의 해운 항만 탈탄소화 정책, 녹색 해운 항로 

구축 설계 및 개발 지원, 해양에서의 청정에너지 사용 촉진, 해양 플라스틱 

254) KBS World(2022.11.22.),(검색일: 202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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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 문제 해결 등 기후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분석 및 개발 지원, 울산항

에서의 친환경 연료 벙커링 촉진 및 안전기준 개발과 항만근로자 교육 강

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255)

3) 시사점

우리나라 정부는 최근 국제적인 탈탄소화 및 에너지 전환을 위한 흐름에 

맞춰 해운 및 항만 분야에서의 투자와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세계적인 수

준인 한국의 조선 및 해운 기술 분야에서의 경쟁력은 녹색 해운 항로 및 

관련 친환경 기술 개발에 있어 지속가능한 해운산업의 국제적인 기준을 높

이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특히, 첨단기술 및 혁신 분야에서의 강

점을 가지고 있는 미국과의 녹색 해운 항로 협력은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양국 모두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강조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요한 무역 파트너로 경제적 이해관계가 상호 보완적으

로 작용한다. 따라서, 양국 간 협력은 전 세계 해운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와 북극권 국가 간 녹색 

해운 항로 협력은 해운산업 탈탄소화의 가속화 및 IMO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지원하는 등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이다.256) 또한, 신재

생 에너지와 디지털화 기술의 해운산업 도입으로 친환경 연료 사용을 장려

할 수 있다. 녹색 해운 항로 협력으로 인한 북극항로 개발은 안전한 해상운

송을 보장하고, 해양 사고 감소에도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협력은 해운산

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할 것이다.257)

255) 물류신문(2024.4.19.), UPA, 국제환경단체와 친환경 항만 MOU(검색일: 2024.5.7.)

256) DNV(2024.3.25.), Key Considerations for Establishing a Green Shipping Corridor(검색일: 

2024.5.7.)

257) Arctic Council(2021.05.10), Navigating the Future of Arctic Shipping(검색일: 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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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협력 모델

북극해는 다른 해양에 비해 환경적 요인이 더 중요한 지역이다. 따라서, 

북극항로를 해운 항로로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기술을 적용하는 것

이 필수이다. 우리나라의 글로벌 녹색 해운 항로 추진 전략에 따르면 덴마

크 등 주요 해운국과 녹색 해운 항로를 추진할 계획이다. 덴마크와는 기술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양해각서에 따라 친환경 선박 기술 협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따라서, 기술을 개발한 후 덴마크와 녹색 해운 항로를 북

극항로로 구축할 수 있다. 특히 러시아는 북극항로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

용하고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녹색 해운 항로 구축 협력 프레임 안에서 러

시아 또한 국제 규범 내에서 북극항로를 지속가능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유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북극항로를 통항하기 위해서는 일반 해양과 다르게 빙하 위치, 빙

하 두께, 파도 세기, 바람 세기 등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 따라서 해운

을 위한 실시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북극해운정보센터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우선, 북극 해운에 필요한 정보 및 데이터의 종류를 파악한 후, 우리

나라가 확보할 수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여 북극 해운 이해관계자가 모두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가 고유의 북극 

해운에 대한 고유한 데이터를 보유하게 되면, 극지 환경에 적합한 선박, 기

자재, 항로 최적화, 연료 효율성 등을 촉진할 수 있다. 다만, 북극권 국가만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의 경우, 정부 차원의 협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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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활동 가치제안 주체

�녹색 항로 설계 및 구축

�국제협력 및 표준화

�북극해운정보센터 운영

�탄소 배출 감소

�에너지 전환 촉진

�경제적 이익 창출

�정부 및 공공기관(항만공사 등)

�해운 및 조선 기업

�연구기관

핵심 자원 추진 기간 채널

�친환경 연료 기술

�친환경 선박 설계 및 건조 기술

�항만 등 인프라

� 2025~2044
�정부간 해운협력회의

�북극이사회 및 북극경제이사회 

핵심 파트너 정부 역할 고객 관계

�북극 항만 운영 기관

�정부간 협의를 통한 국제 
협력 촉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원 
제도 마련

�장기적 파트너십 구축

�지역사회(원주민)와의 협력 

비용 환경적 영향 수익

�인프라 초기 투자 비용

�연구 개발 비용

�탄소 배출 감소 

�공사 중 해양 생물 서식지 
영향 가능성 검토 필요 

�선박 통항으로 해양 오염 
가능성 존재 

�친환경 해운 운항 수익 

�기술 라이선싱  

�탄소 배출권 거래 

�해운 및 물류 비용 절감

<표 4-7> 녹색 해운 항로 개발 사업 내용

자료: KMI 작성.

제4절 해상풍력 인프라 구축 사업

재생에너지는 소비보다 더 높은 비율로 에너지를 내는 천연자원에서 파

생된 에너지이다. 예를 들어 태양열과 바람 등 지속적으로 보충되는 자원

은 그 에너지의 원천이 된다. 유엔은 재생에너지 공급원으로 태양, 풍력, 

지열, 수력, 해양, 바이오를 예로 들고 있다.258) 단, 본 절에서는 해상풍력을

258) United Nations(검색일: 202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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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 및 북극권 국가들은 특히 해상풍력 

발전에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해상풍력발전의 경우, 초기 투

자 비용이 많이 들고 건설 및 운영에 장기 투자가 필요하지만, 전기, 철강, 

조선, 제조 등 복합적인 대규모 산업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며 에너지 

안보 특면에서도 유리하기 때문이다.

1. 동향 분석

2017년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하여 2030년까

지 총 발전량의 2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지만, 재

생에너지 발전량이 다른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다.259) 다

만, 2020년 ‘해상풍력 발전 방안’을 발표하여 정부주도형 해상풍력을 본격

적으로 추진했다.260) 정부는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재생에너지 확대하

고자 했으며, 재생에너지 중 높은 잠재력과 대규모 단지 개발 가능성, 환경

에 미치는 영향이 낮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해상풍력에 주목하여 ‘해상

풍력 발전 방안’을 마련하였다. 

우리나라는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지속적으로 건설하고 있다. 2019년 7

건, 2021년 22건, 2023년 14건의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건수를 기록했

으며, 2019년 1.58GW, 2020년 2.25GW, 2021년 7.16GW 규모의 해상

풍력 발전사업이 허가를 받았다.261) 2023년 기준 탐라(30MW), 영광

(34.5MW), 서남해(60MW) 단지에서 전력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는 총 

124.5MW 규모이다.262) 세 개의 단지 모두 고정식 해상풍력 발전 시스템

259) 산업통상자원부(2017) p. 3.

260) 산업통상자원부(2020.7.21.)(검색일: 2024.8.3.).,p. 2.

261) EPJ(2024.8.8.), 해상풍력 시장 50배 키운다...8GW 입찰 확정(검색일: 2024.8.8.)

262) 정준환(2024.4),, p.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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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제주 한림 해상풍력 발전단지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단

지이다. 국산 기자재 비율이 80% 이상인 단지이며 전체 투자액 6,303억 

원에 달했다.263) 그 밖에도 전남 신안, 전국 서남권, 울산 및 동남권을 중

심으로 약 18.3GW 규모의 프로젝트가 추진 중이다. 울산 및 동남권은 부

유식 해상풍력을 중심으로 울산 1.4GW, 동남부 지역 4.6GW를 목표로 하

고 있다.264) sk오션플랜트는 2023년 12월 안마도 해상풍력(530MW)에 

대한 수주를 시작으로 신안우이해상풍력, 금일해상풍력, 금일해상풍력 등 

국내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수주를 본격화할 전망이다.265) 국내 해상풍력 

단지 프로젝트에는 우리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 또한 참여하고 있다. 

2024년 울산에서 국내 첫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사업(반딧불 해상풍력, 해

울이 해상풍력, 귀신고래 해상풍력)이 추진되고 있으며, 노르웨이 에퀴노르

가 2021년 발전사업허가를 획득하여 진행 중이다.266) 글로벌 그린에너지 

투자개발사인 CIP(코펜하겐 인프라스트럭쳐 파트너스)의 울산 해상풍력 

프로젝트 법인인 ㈜해울이 해상풍력 발전은 총 1.5GW 규모 부유식 해상

풍력 단지 3개의 발전사업 허가를 모두 획득했다.267) 귀신고래 해상풍력은 

영국 그린인베스트먼트그룹 산하의 코리오제너레이션, 프랑스 토탈에너지, 

SK에코플랜트가 합작하여 추진하고 있는 해상풍력 기업 ‘바다 에너지’의 

부유식 해상풍력 프로젝트로 총 1.5GW 규모다.268) 풍력발전기를 설치하

기 위해서는 전력계통이 구축되어야 한다. LS전선은 약 1조 원을 투자해 

미국에 해저케이블 공장을 건설한다고 밝혔다. LS전선 자회사인 LS마린솔

루션은 해상풍력 포설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해

외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269)

263) 한국전력기술(2023.9.13.)(검색일: 2024.8.8.)

264) 정준환(2024.4), p. 37.

265) 허재준(2023.), p. 11.

266) Equinor(2024.7.16.)(검색일: 2024.8.1.)

267) Haewoori Offshore Wind(검색일: 2024.8.1.)

268) 울산매일(2024.8.28.)(검색일: 2024.8.1.)

269) LS C&S(검색일: 202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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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발전 관련 국내 생산업체 또한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협력을 구축하고 있다. 씨에스윈드는 미국에 

총 6억 달러를 투자하여 현재 4GW 수준인 용량을 2027년까지 10GW로 

증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270) sk오션플랜트는 부유식 풍력에 쓰이는 

하부구조물 생산을 위한 신규 야드를 건설 중이다.271) 풍력 베어링 생산기

업인 씨에스베어링은 풍력 터빈 제조 세계 1위 기업인 덴마크의 베스타스

(Vestas)와 미국의 GE 등 메이저 터빈 제조사와 고용량 제품의 연구 개발

을 진행하고 있다. 2023년 11월 씨에스베어링 사(社)는 베스타스 윈드 시

스템(Vestas Wind System) AS와 24억 4,346만 원 규모의 공급계약을 체

결했다.272)

북극 지역은 풍력발전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

다. 비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바람이 시속 약 16km로 꾸준히 

불어야 하기 때문이다. 북극의 많은 지역이 이 기준을 충족하며, 화석연료

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한 마을에 풍력발전은 큰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노

르웨이는 해상풍력 에너지법 또는 석유 법에 근거하여 해상풍력사업을 추

진한다. 해상풍력 에너지법에는 연안에서부터 대륙붕까지 개발되는 해상풍

력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법적 근거를 기

반으로 노르웨이는 해상풍력의 점유율을 지속하여 높이고 있다. 특히, 노르

웨이 정부는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을 하고 있으며, 해양

을 이용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정부의 많은 소통을 제안하고 있다. 또

한 해상풍력 단지를 선정할 때 어업 지역, 산란장 및 서식지, 어류의 이동 

경로는 제외하며, 해상풍력 개발로 인한 잠재적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273) 이러한 정책적 기조를 기반으로 노르웨이는 

270) 허재준(2023.12.11.), p. 11.

271) SK Eco Plant(검색일: 2024.8.1.)

272) MTN(2024.8.10.)(검색일: 2024.8.1.)

273) 김태윤ㆍ맹준호(2023), p.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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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해상풍력 발전 용량을 증가시켰다. 노르웨이는 2021년 

672MW의 육상 풍력 발전 용량과 4MW의 해상풍력 발전 용량을 새롭게 

구축했으며, 2022년 풍력 발전 용량은 500MW이었으며, 그중 128MW가 

해상에 설치되었다. 부유식 해상풍력 단지인 하이윈드 탐펜(Hywind 

Tampen)274)은 총 60MW의 터빈 7개를 그리드에 연결했다, 2023년에는 

Hywind Tampen이 35MW를 연결하면서 세계 최대 규모의 부유식 해상

풍력 발전 단지에 올랐다. 노르웨이의 오드펠 오션윈드(Odfjell 

Oceanwind), 소스 갈릴레오 노르게(Source Galileo Norge), 바르 에네

르기(Var Energi) 3사(社)의 혁신적인 프로젝트 발표에 따르면 북극권 최

초의 부유식 풍력 발전소가 2026년에 가동될 계획이다.275) 그 밖에도 에

퀴노르와 RWE는 독일 발트해에 위치한 385MW 규모의 아르코나

(Arkona)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공동으로 개발했다. 이 발전소는 2019년

에 성공적으로 시운전을 마쳤으며, 독일 40만 가구에 해당하는 지속 가능

한 재생 가능 전기를 공급하고 있다.276) 다만, 노르웨이는 역설적으로 석

유 및 가스 개발에 필요한 전력을 해상풍력을 통해 공급하고자 한다. 2023

년 8월 노르웨이 국영기업 에퀴노르(Equinor)의 하이윈드 탐펜(Hywind 

Tampen)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공식 시운전을 시작했다. 이는 에

퀴노르의 5개 석유 및 가스 플랫폼(Snorre A, B 및 Gullfaks A, B, C)에서

연간 생산되는 전력의 약 35%이다. 그 밖에도 2022년 에퀴노르, 페토로

274) 하이윈드 탐펜은 북해의 주요 석유 및 가스 생산업체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중 연간 20만 톤을 감축

할 것으로 예상됨. 해당 프로젝트는 북해에 위치한 굴팍스(Gullfaks)-스노레(Snorre) 파트너십과 에

노바(ENOVA, 노르웨이 기후환경부의 친환경 지원 기관)가 추진했음. 에노바(Enova)와 노르웨이 기

업 부문의 녹스(NOx) 펀드는 해상풍력 발전 및 배기가스 저감 기술 개발 촉진을 위해 각각 23억 크로네

(한화 2,900억 상당)와 5억 6,600만 크로네(한화 714억 상당)를 지원했음. 현재 하이윈드 탐펜 프로

젝트의 투자금은 약 74억 크로네(한화 9,300억 상당)로 추산됨. 개발 기간 동안 투입된 계약 금액 중 

60%가 개발에 참여한 노르웨이 공급망 기업들의 수주 금액으로, 녹색 일자리, 지역 파급효과 및 향후 

신흥 산업군에서 부유식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위한 기술 개발에 기여했음.(출처: Equinor(검색일: 

2024.8.1.))

275) Recharge News(검색일: 2024.8.1.)

276) Equinort(검색일: 202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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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oro), 토탈에너지(TotalEnergies), 쉘(Shell), 코노코필립스(ConocoPhillips)

는 부유식 해상 풍력 발전소 건설 관련 연구를 시작했다. 2027년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해당 해상풍력단지는 트롤(Troll) 및 오세베

르그(Oseberg) 유전에 필요한 전기를 공급할 예정이다. 

<그림 4-7> 에퀴노르의 해상풍력단지 구상도

자료: OffshoreWind.biz(2023.5.22.)(검색일: 2024.8.25.)

이와 같이 해상풍력 단지를 조성한 결과, 노르웨이의 해상풍력 터빈당 

평균 전력은 8.8MW로 유럽에서 4번째로 높으며, 노르웨이의 총 해상풍력 

용량은 101MW에 달하는 성과를 도출했다.277) 향후 노르웨이 정부는 

2040년까지 30GW의 해상풍력 발전 용량을 할당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이

를 위해 약 1,500기의 해상풍력 터빈이 설치되어야 한다. 정부는 점진적으

로 해상풍력 단지가 들어설 지역을 모색할 예정이다.278)

277) Global Wind Energy Council(2023),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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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는 국가 에너지 및 기후전략(NECP, National energy and climate

plans)을 기반으로 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전체 에너지 

소비 중 재생에너지 비율을 55%로 늘리고, 전력 사용 부문에서 재생에너

지 비중을 100% 달성하여 석탄의 단계적 폐지를 목표로 하는 NECP를 제

출했다. NECP에 따르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전력 믹스 중 풍력이 

10GW로 51.4% 차지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279)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덴마크는 해상풍력 단지를 적극적으로 조성하고 있다. 1991년 덴마

크는 세계 최소의 해상풍력 발전단지인 빈데뷔(Vindeby)를 건설한 것을 

시작으로 해상풍력 규모를 확대하고 기술을 향상하여 전체 공급망에서 발

생하는 비용을 절감했다. 2021년 기준 덴마크에는 4.7GW의 육상 풍력과 

2.3GW의 해상풍력이 설치되었다.280) 특히 덴마크 연안 발트해에 위치한 

세계 최초 하이브리드 해상풍력 프로젝트인 크리에거스 플락(Kriegers 

Flak)이 약 600MW를 차지했다.281) 그 외에도 덴마크 정부는 추가적으로 

해상풍력 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2024년 4월 6개 부지에 걸쳐 6GW의 전

력을 생산하는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 입찰을 시작했다. 북해 3개 단지에서 

최소 3GW, Kattegat에서 1GW, Kriegers Flak II에서 1GW, Hesselø

에서 0.8~1.2GW 생산할 예정이다.282) 그 밖에도 펜션 덴마크(Pension 

Denmark)는 에스비에르 항만에 최대 70억 DKK(9억 400만 유로)를 투

자하여 북해의 대규모 해상풍력 확장을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283)

위 내용을 기반으로 산업 구조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우리나라의 해

상풍력 시장의 경우, 아직 초기 단계임에 따라 정부와 민간 기업의 협력을 

278) EPJ(2023.3.19.)(검색일: 2024.08.01.)

279) 세계에너지시장정보(2022.11.29)(검색일: 2024.08.01.)

280) Danish Energy Agency(2024), p. 10.

281) 위 자료 

282) Danish Ministry of Energy(2024.4.24)(검색일: 2024.8.1.)

283) PensionDanmark(2024.9.19.)(검색일: 202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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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공급망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다. 반면, 북극권 국가의 경우, 해상풍력 

단지 건설, 생산, 공급까지 공급망이 구축되어 있다. 그러나, 기업 간 경쟁 

구도로 형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협력을 기반으로 초국경 그리드를 구

축하고 있다.

북극권 시장에 진입한 기업은 이미 기술적 우위를 가지고 있어 새로운 

진입자를 방어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의 지원과 정책적 

변화로 인해 새로운 기술 및 대규모 자본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및 기관이 

진입할 수 있다.

대체재의 경우, 해상풍력의 효율성이 다른 재생에너지 대비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 및 북극권 국가에서 모두 해상풍력을 대체할 상품은 거의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우리나라는 아직 전통적인 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인프라가 

주축을 이루고 있어 해상풍력의 가격, 안정적 공급 등 면에서 경쟁력을 강

화할 필요가 있다.

북극권 국가 내 에너지 수요가 크지 않기 때문에 구매자의 협상력이 낮

은 편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 및 전력 관련 공기업이 주요 구매

자로서 정책 및 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교섭력이 높은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 기업의 참여가 증가하고 있어 구매자 간 경쟁이 발생하여 

교섭력이 낮아지는 추세를 보인다. 

공급자의 경우, 우리나라 및 북극권 국가 모두 소수의 기업 및 기관이 

중요한 기술과 자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자의 교섭력이 매우 큰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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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우리나라 북극권 국가

기존 
기업간 
경쟁

�국내외 기업이 진출하였으나, 산업 성
숙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경쟁 또한 아
직 낮은 수준임

�기본적으로 지역적 범위에서 국제협력
을 기반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때문
에 경쟁 강도가 낮음

잠재적 
진입자 
위협

�높은 초기 투자 비용과 기술적 장벽으
로 진입이 어려운 편임 

�단, 정부의 지원으로 새로운 기업이 진
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

�극지방의 특수한 환경 조건 및 높은 기
술적 요구로 인해 진입 장벽이 높은 편
임

대체재의 
위협

�해상풍력의 높은 효율성과 대규모 발전 
가능성으로 인해 다른 재생에너지 대비 
경쟁력이 있음

�단 아직 석유 및 가스 의존도가 높은 편
임에 따라 회귀할 가능성 또한 존재함

�해상풍력의 높은 효율성과 대규모 발전 
가능성으로 인해 다른 재생에너지 대비 
경쟁력이 있음

구매자의 
교섭력

�아직 주요 구매자가 정부 및 공기업으
로 협상력이 높은 편이지만, 점차 민간 
기업의 참여가 증가하면서 교섭력이 낮
아지고 있음

�북극권은 에너지 공급이 어려운 지역으
로 구매자의 협상력은 일반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낮음

공급자의 
교섭력

�일부 대기업 및 기술 보유 업체만 공급
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급자의 협상력은 
높은 편임

�중요한 기술과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공급자의 교섭력은 높은 편임

<표 4-8> 한ㆍ북극권 국가의 해상풍력 산업구조 비교

자료: KMI 작성.

<그림 4-8> 한ㆍ북극권 국가 해상풍력 산업구조 비교

자료: KMI 작성. 
주: 우리나라: 선, 북극: 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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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공 사례

1) 인천광역시 – 덴마크 해상풍력 발전소 프로젝트

2024년 2월 인천광역시와 웨스테드(Ørsted)사(社) 간 세계적 수준의 해

상풍력산업 개발을 위한 MOU가 체결되었다. 이 협정의 주 목적은 웨스테

드(Ørsted) 사(社)의 1.6GW 해상풍력을 인천 앞바다에 실현하는 성공적

인 지역 해상풍력 산업을 구축하는 것이다. 동 협력으로 인천시는 지역주

민의 이해 증진을 위한 행정 지원 및 해상풍력 정책과 인프라를 구축할 것

이며, 웨스테드(Ørsted) 사(社)는 30년간의 풍력발전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역주민, 기업 및 공급 업체에 이익을 제공하는 해상풍력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 프로젝트는 인천에서 70km 떨어진 해상에서 진행되며, 한국

의 에너지 전환 및 탄소중립 목표를 지원할 것이다.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약 100만 가구에 청정 에너지를 공급하고, 연간 약 400만 톤의 탄소 배출

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284) 또한 장기적인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2) 한국전력공사(KEPCO)-노르웨이 해상풍력 전력망 협력

한국전력공사(KEPCO)는 노르웨이 DNV(Det Norske Veritas)와 협력

하여 해상풍력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효율적으로 송전하기 위한 장기 

전력망 계획을 세우고 있다. KEPCO는 DNV와 공동으로 한국 서해안의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소에서 생성된 전력을 서울 등 주요 수요 지역으로 

송전할 고전압 직류(HVDC) 송전망을 구축하고 있다. 이는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소에서 생성된 전력을 주요 수요 지역으로 전달하기 위한 중요한 작업

이다. 또한, KEPCO는 DNV와 함께 송전망 경로의 환경적 영향을 평가하고

284) Ørsted(검색일: 202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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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동시에, DNV는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 용량을 전력망에 효과적으로 통합해 경제적이고 기술적으로 

최적화된 통합 시스템 제공을 위한 최적화된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2025년 중반까지 완료될 예정이며, KEPCO는 기술적, 환경적,

경제적 측면에서 프로젝트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동 협력으로 2030년까지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율을 20%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285)

3) 시사점

재생에너지 기반 해상풍력 분야에서 한국과 북극권 국가 간 협력은 환경

보호, 경제 성장, 기술 혁신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해상풍력은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탄소 배출을 크게 감축할 수 있는 청정 에너지 솔

루션이다. 이는 기후변화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북극 생태계 보전에 

일조할 수 있다.286) 해상풍력 프로젝트는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고용 창출

로 지역 사회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 특히 한국의 해상풍력 개발은 지역 

항만 인프라와 공급망 강화로 장기적인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287)  

해상풍력 기술 개발 촉진을 위한 북극권 국가와의 협력은 매우 중요하며, 

이는 국내 기업이 글로벌 해상풍력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는데 도움이 된

다.288) 2030년까지 한국은 해상풍력 발전 용량을 14.3GW급으로 확장해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이루고자 한다. 이는 한국의 탈탄소화와 에너

지 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289) 해상풍력 기술 개발 촉진을 위한 

북극권 국가와의 협력은 매우 중요하며, 이는 국내 기업이 글로벌 해상풍

력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한국은 글로벌 해상풍

285) Offshorewind.biz(검색일:2024.8.1.)

286) CORIO(검색일:2024.8.3.)

287) Energy Tracker Asia(검색일:2024.8.3.)

288) Mayer brown(검색일:2024.8.3.)

289) Deep wind offshore(검색일:202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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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프로젝트에 참여 및 북극권 국가와의 협력으로 국제 에너지 협력 네트

워크를 만들 수 있다. 이는 한국이 글로벌 재생에너지 시장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290) 한국과 북극권 국가 간 

해상풍력 협력은 청정에너지 전환, 경제 성장 및 기술 혁신을 동시에 이루

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이를 통해 한국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미래를 구축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3. 협력 모델

해상풍력 인프라 구축 사업은 북극해 환경에 맞는 해상풍력 단지를 설

계, 건설,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극지 환경에 맞는 기술을 

개발하고, 해상풍력 기술뿐만 아니라 해저케이블 설치, 해상풍력 설치선 공

급 등을 포함한다. 해상풍력 설치선의 경우, 터빈 블레이드 등의 기자재를 

운송하기 위해 사용되는데, 우리나라 산(産) 해상풍력 설치선의 수출량이 

증가하고 있다.291) 미국 등 해외에 우리나라 해상풍력 단지용 해저케이블 

공급 또한 증가하고 있다.292)

우리나라의 해상풍력 시장에는 노르웨이 에퀴노르가 진출했으며, 인천시

와 덴마크의 오스테드는 해상풍력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KMC해운과 덴마

크의 에스박트(ESVAGT)는 해상풍력 지원선을 공동운영293)하기로 하는 

등 우리나라와 북극권 국가 간 협력은 이미 구축되어 있다. 반면, 우리 기

업이 해외 진출한 사례는 소수이다. 만약, 우리나라가 GOWA294)에 가입

290) Aegir Insights(2021.5.28.)(검색일: 2024.8.1.)

291) 쉬핑뉴스넷(2024.8.22.)(검색일: 2024.8.30.)

292) LS C&S(2024.7.2.)(검색일: 2024.8.1.)

293) 오피니언뉴스(2024.2.27.)(검색일: 2024.8.1.)

294) 글로벌해상풍력연합(GOWA)는 미국ㆍ영국 등 20개 국가(중국 제외)와 글로벌 해상풍력업체 6곳이 

가입한 연합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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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된다면, GOWA는 터빈, 타워, 하부 구조물 등 풍력 발전의 주요 기자재

생산 및 운송에 필요한 선박이 필요하며, 우리나라를 공급처로 활용할 수 

있다.295) 더 나아가 우리 기업의 해외 시장을 진출하기 위해서 정부는 

MOU를 체결하거나, 북극양자협의회에 협력 의제로 제안할 수 있다. 

핵심 활동 가치제안 주체

�해상풍력 발전 설계ㆍ건설ㆍ
운영

�해상풍력 기자재 공급

�해상풍력 설치선 공급

�극지 환경에 맞는 기술 개발

�친환경 에너지 공급

�에너지 안보 강화

�일자리 창출

�글로벌 경쟁력 확보

�정부 및 공공기관(한국전략공
사 등)

� (에너지) 현대중공업, 두산중동
업, SK오션플랜트

� (연구기관) 선박해양플랜트연
구소

� (케이블) KTmarine, LS전선

� (조선) 한화오션 등

핵심 자원 추진 기간 채널

�해상풍력 터빈 기술

�부유식 플랫폼 기술

�해저케이블 기술

�전력 변환 및 송전 기술

� 2035~2049

�정부간 협력 채널

�글로벌 해상풍력 협의회 

�북극이사회 및 북극경제이사회

핵심 파트너 정부 역할 고객 관계

�북극권 국가 정부

� (에너지) 에퀴노르, 오스테드, 
RWE, Vattenfall, COP-CIP

� (기술) Siemens Gamesa, 
Vestas, GE Renewable 
Energy

�정책 및 규제 완화

�외교 양자협력 아젠다로 제안

�장기적 파트너십 구축

�지역사회(원주민)와의 협력 

비용 환경적 영향 수익

�초기 투자 비용

�운영 및 유지보수 비용

�연구 개발 비용

�탄소 배출 감소 

�지속가능한 자원 이용

�공사 중 소음에 의한 일시적인 
영향 및 해저지형 변화 가능성

�해상풍력단지 건설사업 수주

�해상풍력단지 운영권 및 지분
투자

�기술 라이선싱

�탄소 배출권 거래 

<표 4-9> 해상풍력 인프라 구축 사업 내용

자료: 김태윤ㆍ맹준호(2023)  참고하여 )KMI 작성.

295) 한국경제(2024.7.7.)(검색일: 202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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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해양 수소 생산ㆍ저장 기술 개발ㆍ적용 사업

앞 장에서 언급된 대체에너지(수소, 암모니아) 시스템 개발 및 적용 사업

은 해양 수소 생산 및 저장 시스템을 의미한다. 아래 동향 분석 결과, 북극

권 국가는 해상풍력을 활용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수소는 산업에서의 상용화 단계에 근접한 상태이지만, 

암모니아의 경우, 상대적으로 개발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대체에너지(수소, 암모니아) 시스템 개발 및 적용 사업을 해양 수

소 생산ㆍ저장 기술로 범위를 좁혀 협력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1. 동향 분석

우리 정부는 탄소중립의 중간 목표인 2030 NDC를 국제 수준으로 상향

하기로 발표했다. 2030 NDC는 2050 탄소중립 선언의 후속 조치로 2018

년 대비 매년 4.17%를 감축해야 한다.296) 2030 NDC 상향에 따라 2030

년 전력 믹스에서 신ㆍ재생에너지 비중이 30.2%가 될 전망이다.297)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그린수소 300만~550만 톤을 포함하여 2,740

만~2,790만 톤의 수소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대부분 산업 부문에서 

사용될 예정이다.298) 탄소중립 시나리오에는 수소 수요의 80% 이상을 외

국 수입으로 가정했지만, 규제혁신과 기술 개발을 통해 그린수소의 국내 

생산을 대폭 증가시킬 수 있다고 언급했다.299) 2019년 ‘수소경제활성화 

로드맵’ 발표를 시작으로 수소경제위원회를 출범했으며,300) 2021년 10월 

296)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검색일: 2024.8.26.)

297) 외교부(검색일: 2024.07.26.)

298) Korship(2022.7.15.)(검색일: 2024.8.26.)

299)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2021), 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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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선도국가 비전’을 발표하여 다양한 정책과 법령을 정비했다.301) ‘수소

선도국가 비전’은 수소 생산, 유통, 활용 전 주기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이다. 재생에너지와의 연계를 통한 그린수소 생산의 가속화 및 블루수

소 생산 확대가 목표이다. 특히 그린수소 비율을 2030년에는 50%, 2050

년에는 100%로 설정하여 수소 인프라 구축을 계획했다.302) 그 결과 수소

가 2050년 에너지 소비의 33%, 발전량의 23.8%를 차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303)

해양 수소와 관련해서 정부는 파력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생

산된 전력으로 그린수소를 생산하는 수전해 기술개발과 해상풍력 발전 등

을 지원할 예정이다.304) 국내 해양플랜트, 에너지 등 관련 기업은 컨소시

엄을 구성하여 그린수소 활용을 위한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2021년 

5월 현대중공업, 울산시, 한국석유공사 등이 합작하여 ‘부유식 해상풍력 연

계 100MW급 그린수소 생산 실증설비 구축’ MOU를 체결했으며 2025년

까지 동해 부유식 풍력단지에 100MW급 해양그린수소 실증설비를 구축하

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305) 그 밖에도 한국해양대학교와 한국선급 등은 해

상풍력을 이용하여 부유식 수소 생산 해양플랜트 개발사업(Hydrogen 

FPSO)을 추진하고 있다.306) 중부발전, 제주도, 한국가스공사, 지필로스, 

한국선급, 두산중공업, 제주대,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등은 제주 행원

풍력발전단지에서 3MW급 수전해 시스템을 통해 하루 200kg의 그린수소

를 생산 공급하는 ‘그린수소 생산 저장 활용 실증사업’을 진행 중이다.307)

2021년 11월에는 중부발전과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가 파력발전 등 해양

300) 이은창, 이슬기, 허선경(2022), pp. 40~41.

301)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21.10.7.)(검색일: 2024.8.30.)

302) 대한민국 정부(2024.10.8.)(검색일: 2024.10.10.)

303) 헤럴드경제(2024.11.26.)(검색일: 2024.8.30.)

304) 이은창ㆍ이슬기ㆍ허선경(2022), pp. 4.

305) 현대중공업(2021.3.22.)(검색일: 2024.8.30.)

306) H2 뉴스(2021.8.12.)(검색일: 2024.8.30.)

307) 두신중공업(2020.11.25.)(검색일: 2024.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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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및 해양그린수소 기술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308)

2023년 7월 한국의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는 수소 생산 해상플랫폼에 대한 

AIP 인증을 미국선급으로부터 획득했다.309)

북극권 국가의 경우, 역내 국가 간 국제협력을 통해 수소 에너지를 상용

화하고 있다. 2019년 헬싱키에서 북유럽 총리들은 북유럽 지역의 탄소중

립을 달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저배출 시스템에 대한 장벽을 제거하고 운송 

부문을 탈탄소화하는 데 협력하기로 결정했다. 북유럽 5개국은 재생에너지 

기반 수소 투자에 관심을 표명했으며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는 해양 부

문의 대체 연료로서 수소의 잠재력에 주목했다. 또한 노르딕 협력(북유럽 

각료회의 기후 및 환경 고위 공무원 위원회)을 통해 북유럽 지역의 녹색 

운송에 대한 북유럽 협력을 개발하기로 발표했다. 그 밖에도 2023년 1월 

독일 부총리와 노르웨이 총리는 에퀴노르와 RWE의 수소 생산 및 독일 수출을

위한 인프라 등의 공동 계획을 발표했다.310) 스타트크래프트(Statkraft)와 

독일 HH2E는 전해조 및 수소 생산 시설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311)

<그림 4-9> 에퀴노르의 수소 생산 및 수출 단지 구상도

자료: 월간수소경제(2023.1.6.)(검색일: 2024.8.25.)

308) 이은창, 이슬기, 허선경(2022), pp. 40~41.

309)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2024.7.20.)(검색일: 2024.8.30.)

310) Equinor(2023.9.4.)(검색일: 2024.9.10.)

311)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2024.7.20.)(검색일: 2024.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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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는 수소 분야에서 상당한 R&D 전문 지식을 축적했다. 알칼리 전

기 분해를 포함한 저온 연료 전지 및 전해조, 금속 하이브리드 수소 및 수소 

저장 연소 분야, 수소 탱크와 같은 해양용 수소 기술 개발 등 수소 산업의 

전체 공급망에 걸쳐 인프라 구축, 기술 개발 등에 투자하고 있다. 예를 들면, 

노르웨이의 화학 대기업인 야라(Yara) 사(社)는 선박용 암모니아 저장 및 급

유 플랫폼 운영을 2025년부터 시작할 예정이다.312) 또한, 노르웨이 정부는 

수소 공급망 구축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기술 개발을 위해 국가 보조금의 

규모를 2015년 860만 유로에서 2022년 1억 6,680만 유로로 증가했다.313)

에노바(ENOVA) 사(社)는 수소 및 암모니아로 구동되는 7척의 연안 선박이 

추가 기술 개발 및 최종 사용할 수 있도록 5개의 생산 시설을 포함한 해양 

산업의 수소 투자에 1억 2,000만 유로를 지원받았다.314) 또한 노르웨이는 

풍력 에너지를 사용하여 해수에서 녹색 수고를 추출하는 시스템인 딥 퍼플

(Deep Purple)을 개발했다. 딥 퍼플은 해상풍력 에너지를 사용해 해양 수소

를 생산하고 압축되어 해저에 저장된 수소는 필요에 따라 재생에너지를 제공

하는 데 사용된다. 딥 퍼플 프로젝트를 통해 가압 그린 수소 형태의 에너지

를 생산하여 오프그리드 소비자에게 안정적인 전력을 제공하고 수소를 고용

량 배터리로 저장하여 재전기화한 소비자에게 공급하거나 파이프라인을 통

해 해안으로 수출한다. TechnipFMC가 주도하는 이 프로젝트는 2018년 노

르웨이 연구위원회로부터 105만 유로를 지원받았으며 2021년 Innovation 

Norway로부터 96억 3,500만 유로를 지원받았다.315)

덴마크는 해상풍력 에너지를 이용하여 수소를 생산하고, 이 수소를 기반

으로 친환경 연료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다수 추진하고 있다. 첫째, Green 

Fuels for Denmark316) 프로젝트는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70%

줄이겠다는 덴마크의 목표에 크게 기여하는 동시에 항공 및 해운을 위한 

312) 월간수소경제(2022.4.4.)(검색일: 2024.8.30.)

313) RRIFS Potsdam(2023.06), "Norway's Internal and External Hydrogen Strategy", p. 8.

314) Maritime Executive(2024.6.20)(검색일: 2024.8.30.)

315) Ocean Hyway Cluster(2024.1.7.)(검색일: 2024.8.30.)

316) 해당 프로젝트에는 코펜하겐 공항, A.P. Moller-Maersk, DSV, DFDS, 오스테드 등 대기업이 참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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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가능한 연료를 개발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2~3GW

의 해상풍력으로 구동되는 1.3GW 전해조가 구축될 것이며 규모가 확장될 

시에 매년 25만 톤 이상의 친환경 연료를 운송 부문에 공급할 수 있다.317)

그 밖에도 덴마크 코펜하겐에 위치한 아베되레 홀메(Avedøre Holme) 발

전소는 대규모 해양 재생에너지 생산과 녹색 수소 생산을 목표로 하는 

H2RES 프로젝트318)를 추진하고 있다.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 2MW 전해

조에서 매일 1톤 이상의 녹색 수소를 생산할 계획이다. 

위 내용을 기반으로 산업구조를 분석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는 

대기업이 주도적으로 경쟁하고 있으나, 북극권 국가에 비하면 산업 성숙도가

높지 않다. 노르웨이와 덴마크는 해상풍력과 수소 에너지 분야에서 생산, 

기술 개발, 공급까지 전체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타 국가와의 경쟁보

다는 공동 프로젝트를 통한 국제협력을 기반으로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수소와 암모니아 산업의 특성상 높은 기술력과 자본력이 요구됨에 따라 신

입 진입자의 위협이 크지 않은 편이다. 특히 북극권 국가의 경우, 기술적 

우위와 자원 접근성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어 신규 진입이 더욱 어렵다. 대

체에너지(암모니아, 수소)는 기존 화석 연료를 대체하는 에너지원이다. 우

리나라의 경우, 암모니아, 수소 등 대체에너지 기술 개발 및 적용을 위해 

초기 투자하는 단계로 아직 기존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반면, 

북극권 국가들은 재생에너지 및 대체에너지로 전환 속도가 우리나라보다 

빠른 편으로 다시 화석연료로 회귀할 가능성은 낮다. 우리나라와 북극권 

국가 모두 정부나 대기업이 구매자이며, 정부의 경우, 관련 법을 제정하거나

규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구매자의 교섭력은

높은 편이다. 공급자 역시 우리나라와 북극권 모두 대기업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일부 원자재나 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있어, 교섭력이 낮은 편은 아니다.

317) Ørsted(2021.3.31.)(검색일: 2024.8.30.)

318)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컨소시엄은 오스테드(Ørsted), Everfuel, DSV, 그린 수소 시스템

(Green Hydrogen Systems), 수소 덴마크(Hydrogen Denmark), Nel, 덴마크 TSO Energinet

으로 구성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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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북극권 국가는 자립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어 공급자의 교섭력이 

낮다.

요인 우리나라 북극권 국가

기존 기업
간 경쟁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반으로 국내 
대기업의 경쟁이 높은 편임

�경쟁이 높은 편이지만, 지역적 범위의 
협력이 많이 진행되고 있음

잠재적 진
입자 위협

�대기업이 이미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부
분이 있어 진입 장벽이 높아 신규 진입
자의 위협은 낮은 편임

�해상풍력 및 수소 기술은 대규모 투자
가 필요하고, 특히 북극권 국가의 규제
가 엄격하여 신규 진입이 어려운 편임

대체재의 
위협

�정부의 에너지 전략에서 수소ㆍ암모니
아 기술 개발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
고 있지만, 여전히 화석연료에 대한 의
존도가 높음 

�화석연료의 의존도가 낮아지고 있음에 
따라 대체재의 위협은 낮은 편임

구매자의 
교섭력

�정부가 수소 인프라의 주요 구매자로서 
상당한 영향을 미침에 따라 구매자의 
교섭력은 높은 편임

�주요 구매자는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부와 대기업이기 때문에 교
섭력이 높은 편임

공급자의 
교섭력

�시장을 리드하고 있는 대기업은 규모의 
경제로 인해 협상력이 높은 편임 

�단, 수입 원자재나 해외 기술에 의존하
고 있는 부분이 있어 공급자의 교섭력
을 높임

�노르웨이와 덴마크는 해상풍력을 기반
으로 수소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외
부 공급자에 대한 의존도가 낮으며, 강
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에 따라 교
섭력이 낮은 편임

<표 4-10> 한ㆍ북극권 국가의 해양 수소 산업구조 비교

자료: KMI 작성.

<그림 4-10> 한ㆍ북극권 국가 대체에너지 시스템 산업구조 비교

자료: KMI 작성. 
   주: 우리나라: 선, 북극: 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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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공 사례

1) KRISO–미국 해양 수소ㆍ암모니아 생산 플랫폼 설계 협력

KRISO(한국선박해양플랜트)와 미국선급협회(ABS)는 해양 재생에너지

를 활용해 수소 및 암모니아 생산 플랫폼을 개발하는 공동 프로젝트를 추

진하고 있다. 2023년 9월, KRISO의 해양 수소ㆍ암모니아 생산 플랫폼은 

ABS로부터 원칙 승인을 획득했다. 이 플랫폼은 해상에서 전기 분해로 수소

를 생성하고 이를 이용해 암모니아를 합성하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해수 

담수화 시스템, 전기 분해 시스템, 수소 압축 시스템, 공기 분리 장치, 암모

니아 합성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양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무탄소 

수소ㆍ암모니아 생산 기술을 개발 중인 KRISO는 이 기술로 해양 환경에서

의 탄소중립을 이루고자 한다. KRISO는 플랫폼 설계와 주요 기술 개발을 

담당하고, ABS는 국제 규제 지침 및 안전 요구 사항 분석을 수행하고 있

다.319) 양사는 원격 지역과 섬 지역에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해

양 수소ㆍ암모니아 생산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으로 향후 해양에너지 시장

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320)

2) 삼성물산 노르웨이 암모니아 수입 터미널 협력

삼성물산 엔지니어링 & 건설 그룹(Samsung C&T E&C Group) 노르

웨이 야라 클린 암모니아(Yara Clean Ammonia)는 강원도에 한국 최초

의 암모니아 수입 터미널 건설을 진행 중이다. 터미널은 석탄과 암모니아

를 혼합 연소해 전력을 생산할 계획이며, 암모니아 저장, 하역 및 운송을 

위한 시설도 구축될 예정이다. 또한, 암모니아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3만 톤 규모의 이중벽 저장 탱크 설비도 마련될 예정이다. 연간 최대 110

319) WNN(검색일:2024.8.2.)

320) Ammonia Energy Association(2024.08.02.)(검색일: 202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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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톤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삼성물산은 터미

널 안전의 확보를 위해 실시간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과 차단 시스템을 설

치할 방침이다.321) 한국남부발전(KOSPO)과 협력해 진행 중인 이 프로젝

트는 2027년 완공을 목표하고 있다. 완공 후 암모니아 혼합 연료를 사용으

로 대기 오염 감소와 대기질을 개선에 기여할 예정이다.322)

3) 시사점

해양에서 수소와 암모니아의 생산 및 저장 기술 개발은 한국과 북극권 

국가 간 국제협력이 필요한 이유 중 하나는 기술 개발과 국제 규제 및 안전 

지참 분석 등 역할을 분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기술을 미국선급협회와 같이 북극권 기관이 국제 규제를 분석하고, 법ㆍ제

도적 기반을 구축할 경우, 기술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뿐만 아니

라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할 경우, 국제적으로 표준화되고,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기술은 전통적인 에너지에 대한 의

존도를 감소시키고 에너지 자원의 다양화를 촉진하여 에너지 안보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323) 특히, 에너지 공급이 어려운 북극 지역의 경우, 원격 

운영 기술을 통해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다. 

북극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넘어서 장기적으로 탄소중립 목표 달성

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앞서 설명했듯, 삼성물산의 암모

니아 수입 터미널 프로젝트는 연간 최대 110만 톤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암모니아를 활용한 혼합 연소 방식이 기존

의 석탄 연소 대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새로운 산업 

성장을 경제발전의 모멘텀으로 활용하여 우리나라는 해양에서 수소 및 암

모니아를 저장 및 생산하는 기술로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324)

321) Decarbonisation technology(검색일: 2024.7.20.)

322) Samsung C&T(검색일: 2024.8.20.)

323) The Arctic Institute(검색일: 202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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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협력 모델

해상풍력, 조력 등 해양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수소 생산, 저장, 운송 

등 업스트림부터 다운스트림까지 필요한 인프라 및 기술 개발 및 적용을 

해당 사업의 주요 골자로 한다. 

<그림 4-11> 해양 그린수소 생산 플랫폼 개념화

자료: BHI(검색일: 2024.8.25.)

노르웨이와 덴마크의 경우,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 자원을 활용한 수소 

생산을 시도하고 있지만,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스마트 전력망과 같은 기술적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이다. 반면, 우리

나라는 상대적으로 선진화된 해양플랜트 기술 및 해양 엔지니어링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북극권 국가의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과 우리나라

의 엔지니어링 기술을 결합한다면, 상호보완성 협력 모델을 구축할 수 있

다. 정부 및 공공기관은 수소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령 제정 및 개

정,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기업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또한, 북극권 국가들과 외교적 의제로서 제안하고, 국제 규제 및 표

324) The Arctic Institute(2022.8.1.)(검색일:202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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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을 설정하는 데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대형 에너지 기업의 

경우, 극지 환경에 맞는 해양 수소 생산, 저장, 운송 기술을 개발하고, 북극

에서의 실증사업을 통해 개발된 기술의 성능을 검증하고, 이를 통해 얻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술을 최적화할 수 있다. 

핵심 활동 가치제안 주체

�수소 및 암모니아 생산, 저장, 
운송 기술의 공동 연구 개발

�해양 플렌트 설계 및 구축

�지속가능한 북극 발전

�탄소배출 감소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급

�에너지 자립도 향상

�정부 및 공공기관(한국가스
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대형 에너지 기업(현대중공
업, 두산중공업 등)

�연구기관(한국해양대학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등)

핵심 자원 추진 기간 채널

�극지 해양 플랜트 기술

�부유식 플랜트, 수소 저장 및 
운송시설

�전문 인력

� 2035~2049

�정부 간 협력 채널

�연구 협력 플랫폼

�북극이사회 및 북극경제
이사회

핵심 파트너 정부 역할 고객 관계

� (암모니아)야라 클린 암모니
아(노)

� (전력)에퀴노르(노), RWE
(노), 스타트크래프트(노)

� (수소)에노바(노)

�수소 및 암모니아 시스템 
개발을 위한 정책 마련

�북극권 국가와의 관련 분야 
MOU 체결

�수소 및 암모니아 인프라 
공공 투자 및 개발

�표준화 인증 획득을 위한 
지원

�장기적 파트너십 구축

�지속적 기술 지원

�극지 환경 맞춤형 솔루션 
제공

비용 환경적 영향 수익

�연구 개발

�인프라 구축

�인프라 운영

�대체에너지 사용 확대

�자원 효율성 개선

�탄소 배출 감소

�해양 생태계 보호

�수소 및 암모니아 판매

�기술 라이선싱

�컨설팅 및 기술 서비스

�탄소 배출권 거래

<표 4-11> 해양 수소 생산ㆍ저장 기술 개발ㆍ적용 사업 내용

자료: KMI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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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스마트 항만 구축 사업

1. 동향 분석

스마트 항만은 항만 내 화물이동을 위한 크레인, 자동화 안벽 크레인

(C/C), 자동 야드 크레인(ARMGC), 자동 이송 장비(L-AGV)와 항만 운영

시스템(TOS), 분석 소프트웨어, 유무선 통신망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ㆍ관

리하는 시스템 산업을 포함한다.325)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네덜란드 로테르

담항, 중국 상하이항 등 세계 주요 항만 대비 국내 스마트 항만 기술력 및 

스마트 항만 구축 속도는 약 1.8년(운영시스템)~3.8년(이송 장비 분야)이 

지연된 상태이다.326)

<그림 4-12> 주요국 스마트 항만 기술력 지표 지역별 

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18.12.)

325) 한국무역협회(2023.1.19.)(검색일: 2024.8.27.)

326)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2024),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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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 세계 항만 기술 산업 시장 규모는 2021년 9.4조 원 수준이며, 

스마트 항만 장비 도입 등으로 2024년에는 10.9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

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한국의 항만 기술 산업의 규모는 약 1.2조 원 수준

이며 진행 중인 국내 항만 기술 산업 중 부품 국산화율은 45%에 달한다. 

이에 2023년 해양수산부는 2031년까지 3.9조 원 수준의 규모와 65%의 부

품 국산화율을 목표로 하는327) ‘스마트 항만 기술 산업 육성 및 시장 확대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발표하였다. 한진중공업 등 토종 업체들이 항만 장비 

제작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무인 장비 자동 제어 분야는 서호전기가 세계 

2위 입지를 구축하며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터미널 운영 시스템 시장은 토

탈소프트뱅크, 싸이버로지텍이 상위권에서 명성을 쌓고 있지만 업체 대부분

의 경쟁력은 미약한 수준이다. 부산, 창원 등 약 3,659개 항만 연관 사업이 

소재하고 있지만 대부분 영세하고 혁신 기술이 전무하다.328) 특히, 스마트 

항만은 야드 내 자유롭게 이동하는 자율주행트럭 AGV 기술의 경우, 유럽이

나 싱가포르에 비해 개발 및 적용 시기가 늦은 편이다. 다만, 부산항 신항 

7부두 2~5단계 구역에 국내 최초 완전 자동화 컨테이너 터미널을 개장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항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329) 인천신항 1-2단계 컨테

이너 터미널을 완전 자동화 터미널로 구축해 2027년에 개장할 계획이다.

현재 세계 항만 중 스마트 항만 기술이 가장 발전하고 도입되어 있는 국

가는 중국 다음으로 네덜란드의 로테르담항, 독일의 함부르크항, 벨기에의 

앤트워프항, 미국의 LA 롱비치항 등이 있다. 미국은 북극권 국가 중에서는 

유일하게 완전 자동화 항만을 보유하고 있으며, 완전 자동화 항만인 LA 롱

비치항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허브 항만으로 자리하고 있다. 특

히,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월마트 등 글로벌 소프트웨어, 물류 기업의 

기술과 연계하여 항만의 경쟁력을 상승시켰다. 미국은 바이든 정권 하에 

327)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3.1.19.)(검색일: 2024. 3. 3.)

328) 인더스트리뉴스(2023.8.30.)(검색일: 2024.8.30.)

329) 인더스트리뉴스(2024.3.7.)(검색일: 2024.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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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되었던 인프라 법안(IIJA)을 기반으로 2022년 말 알래스카 연안 지역 

4개 항만에 1억 1,200만 달러 규모를 투자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5년 동안

항만 개발 프로그램(PIDP)에 22억 5,000만 달러의 추가 자금 중 일부를 

지원받게 되었다.330)331) 이와 같이 항만 인프라 개선을 통하여 알래스카 

지역 항만 시설을 재정비하고 항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

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래스카 지역 항만의 스마트화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러시아는 2021년 블라디보스토크 항만을 러시아 최초의 스마트항만으

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FESCO그룹, IT기업인 BINOM, NtechLab 등과 

함께 주요 계약을 체결했다.332) 인공지능, 빅데이터, 원격 시스템 접근 등 

항만 운영 프로세스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항구의 생산성을 개선하고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높여 항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발전은 시

작하였다. 하지만 최근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으로 인한 서방 제재로 인하여 

항만의 차질이 생겼으며 현재 러시아의 재정난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러시아 

내 항만의 스마트화 진행 또한 시간이 소요 될 것이라는 전망이 존재한다.

덴마크의 코펜하겐-말뫼항은 지난 2019년을 시작으로 스마트 항만을 위

하여 지속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333) 뿐만 아니라 항만을 포함한 코펜

하겐 도시 자체적인 스마트 시티 구축을 동시에 진행하여 항만의 효율성 

개선을 가속화했다. 특히, 코펜하겐-말뫼항에 모든 선박 유형을 수용할 수 

있으며 선박의 입출항 또한 원격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항만 부두 검사

에는 드론을 사용하여 효율성을 높였다.334)

스웨덴의 주요 스마트 항만으로는 스톡홀름 항만이 있다. 스톡홀름 항만은

330) Port of Alaska(2022.10.26.)(검색일: 2024.8.29.)

331) Port of Alaska(2022.10.26.)(검색일: 2024.8.29.)

332) Port Technology(2021.9.3.)(검색일: 2024.6.23.)

333) Copenhagen Malmö Port(2019), p. 33.

334) Maritime Professional(2022.6.13.)(검색일: 2024.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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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이른 시기에 항만의 스마트화 발전을 진행하였으며, 차량 자동화, 

원격 트랙킹 등과 같은 스마트 기술을 통하여 항만 통제 시스템과 같은 항

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했다. 스웨덴 해사청은 항만과 관련된 디지털 기

술과 같은 스마트화를 위하여 주요 기업 커뮤니티 등과 협력하여 진행하여 

신속한 스마트 항만 기술을 상용화했다.335)

핀란드는 하미나코트카 항만은 항만의 운영을 위하여 5G 네트워크 체계

를 구축하였으며, 또 다른 핀란드 지역 항만인 오울루항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트윈 모형을 구축하여 항만을 운영하고 있다. 항만 활동으

로 인해 생산된 데이터를 AURA 플랫폼을 통해 수집 및 관리한다.336)

최근 캐나다는 밴쿠버 지역 주요 항만에 5G 네트워크 기술을 구축할 계획

으로 이를 통하여 터미널 운영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IoT 및 AI솔루션을 채

택하여 이를 통하여 터미널 운영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

다. 최근 해운업계에서 탈탄소화와 관련된 환경규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밴쿠

버항은 Climate Smart 프로그램을 통하여 밴쿠버항 운영 간 탄소 배출을 

줄이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337)

위 내용을 기반으로 우리나라와 북극권 국가의 스마트 항만의 산업구조

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극지 환경에도 작동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야 북극 항만에 적용할 수 있음에 따라 북극권 지역 내 새로운 진입자의 

위협은 낮은 편이다. 반면, 우리나라 스마트 항만의 경우, 상대적으로 요구

되는 기술의 복잡성이 낮기 때문에 새롭게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존재한

다. 우리나라와 북극권 국가 모두 스마트 항만 기술을 대체할 기술은 보유

하고 있지 않으며, 주요 구매자는 정부와 대형 항만 운영사로 강한 교섭력

을 가지고 있다. 공급자의 교섭력의 경우, 북극권 국가의 공급자는 극지에 

335) SWARCO(검색일: 2024.8.30.)

336) LOTIS(2021.10.13.)(검색일: 2024.8.30.)

337) Port of Vancouver(검색일: 2024.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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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가능한 고급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교섭력을 

보유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해외 의존도가 높아 공급자의 교섭력이 

높지만, 정부의 주도로 국산화 정책 추진하고 있음에 따라 공급자 간 경쟁

이 심화될 수 있다.

요인 우리나라 북극권 국가

기존 
기업간 
경쟁

�우리나라의 스마트 항만은 상대적으로 성
숙하지 않은 시장으로, 일부 대형 기업과 
기술을 보유한 중견 기업들이 시장을 선도
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은 글로벌 수준에 비해 미약한 편임

�우리나라의 스마트 항만 기술력은 세계시
장 대비 개발 및 적용 속도가 느린 편임에 
따라 향후 기술 개발 경쟁이 심화될 수 있음

�북극권 국가들은 스마트 항만 기술
도입을 위해 적극적인 투자와 개발을 
진행하고 있음

�즉, 기술 발전과 국가간 경쟁이 심화되
고 있음

잠재적 
진입자 
위협

�스마트 항만 산업은 자동화 장비, 시스템 
통합 기술 등 고도의 기술력, 대규모 자본, 
그리고 항만 운영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
요하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높은 편임

�정부는 2031년까지 스마트 항만 산업을 
3.9조 원 규모로 성장시키고, 부품 국산화
율을 65%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북극의 특수한 환경에 맞는 기술적
요구 사항으로  인해 새로운 진입자가 
진입하기 어려움 

대체재의 
위협

�스마트 항만 기술은 기존의 전통적인 항만 
운영 방식을 대체하는 것으로 기술적인 면
에서 대체재의 위협은 낮은 편임

�스마트 항만 기술은 항만 운영의 효율
성을 극대화하고, 환경적 지속 가능성
을 강화하는 핵심 기술임에 따라 대체
재의 위협이 낮은 편임

구매자의 
교섭력

�항만 운영자, 정부 기관, 대형 물류 기업들
이 주요 구매자로서 투자 규모가 크기 때
문에 강한 교섭력을 가질 수 있음 

�특히, 정부가 스마트 항만 구축을 주도하
면서 구매자(정부 및 공공기관)의 교섭력
이 매우 강한 편임

�항만 운영자, 정부 기관, 대형 물류 기업
들이 주요 구매자로서 투자 규모가 크
기 때문에 강한 교섭력을 가질 수 있음 

�특히, 정부가 스마트 항만 구축을 주도
하면서 구매자(정부 및 공공기관)의 교
섭력이 매우 강한 편임

공급자의 
교섭력

�우리나라의 스마트 항만 기술 산업에서 부
품 국산화율은 현재 45% 수준임. 이는 핵
심 기술과 부품이 여전히 해외에 의존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특정 해외 공급자들의 
교섭력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음

�북극권 국가에서 극지환경에 적용 가
능한  마트 항만 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소수임에 따라 공급자의 교섭력을 높
은 편임

<표 4-12> 한ㆍ북극권 국가의 스마트 항만 산업구조 비교

자료: KMI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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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 한ㆍ북극권 국가 스마트 항만 산업구조 비교

자료: KMI 작성. 
   주: 우리나라: 선, 북극: 점선

2. 성공 사례

1) 현대중공업-스위스, 미국 스마트 항만 협력338)

2021년 1월 14일 현대중공업은 스위스 기업 ABB사와 스마트 항만 서

비스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선박 배기가스 배출 최소화를 위한 ‘토털 서비

스 솔루션’ 구축 협정을 체결했다. 동 협정에 따라 양사는 스마트 터미널 

자동화 시스템, 자동 크레인, 로봇 운송 시스템, 자율 선박용 추진 시스템 

및 전력 관리 시스템 개발에 협력하고 있다. 또한, 현대중공업은 미국 기업 

IBM사와 빅데이터 분석 기반 항만 운영 최적화 시스템, 자율 선박 데이터 

분석 및 운영 최적화 솔루션 등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

스템 도입으로 최적화된 항만 운영 및 예측 시스템 개발로 효율적인 운영 

비용 절감을 기대하고 있다.339)

338) ABB, ABB and Hyundai Global Service offer engine optimization to cut ship emissions

(검색일: 2024.5.27.)



172

2) 삼성 SDS-독일, 미국 스마트 항만 협력

2016년 6월 28일 삼성 SDS사와 독일 SAP사는 한국 및 아시아 태평양 지

역 고객에게 클라우드 기반 SAP 솔루션 제공 협정을 체결했다. 협정에 따라 

양사는 스마트 항만 및 물류 시스템 개발에 협력 중이며, SAP의 ERP 시스템

과 삼성 SDS의 물류 솔루션을 결합해 항만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340)

2019년 8월 7일 삼성 SDS는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와 파트너십을 체결했으

며, 양사는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 항만 관리 시스템 개발에 협력 중이다. 이를 

통해 실시간 데이터 분석 및 항만 운영 최적화 방향을 추진하고 있다.341)

3) 한국-북극권 국가 간 스마트 항만분야 협력 

국제 정치 상황을 제외하면 한국과 북극권 국가 간 스마트 항만 분야 협력의

잠재력은 높다. 한국은 러시아와 스마트 항만 및 LNG 운반선 분야에서

협력해 왔다. 대우조선해양(DSME)과 삼성중공업은 러시아 기업과 협력해 

북극 운송을 위한 스마트선박 및 항만 기술을 개발해 왔다.342) 삼성중공업

은 러시아 즈베즈다(Zvezda) 조선소와 아틱 LNG 2(Arctic LNG 2) 프로

젝트에 투입될 LNG 운반선 15척의 건조 계약을 체결했으나,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경제 제재로 10개 블록의 생산이 중단되었다.343) 대우조선해

양(현 한화오션)도 경제 제재로 러시아 선주가 계약금을 지불하지 못해 협

력이 중단되었다. 이러한 상황으로 현재 양국 간 스마트십ㆍ항만 기술 개발 

사업은 중단된 상태다.

339) 브릿지경제(2024.7.26.)(검색일: 2024.8.20.)

340) SAMSUNG SDS(2024.7.26.)(검색일: 2024.7.20.)

341) SAMSUNG(2023.12.26.), Samsung, Microsoft Expand Strategic Partnership to Deliver

Unified Experiences Across Mobile Devices(검색일: 2024.7.2.)

342) The Arctic Institute(2024.7.27.), Shifting Ties: Navigating Complexities in Russia-South 

Korea Relations in Arctic Geopolitics(검색일: 2024.8.2.)

343) The Maritime Executive(2024.7.27.), Samsung Heavy Industries Stops Russian LNGs 

Despite Slowing Orders(검색일: 202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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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우리나라는 핀란드 및 스웨덴과도 스마트 항만 및 친환경 기술 개

발 분야에서 데이터 교환, 물류 최적화 및 친환경 운송 솔루션 개발 분야에

서 협력하고 있다.344) 핀란드와는 주로 스마트 항만 및 친환경 기술 개발 

분야 협력으로 북극해의 환경 오염을 줄이고 안전한 해상운송을 지원하고 

있다. 핀란드는 한국과 AI, 로봇 공항, 자율주행, 무선기술 활용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으며, 국내 스타트업 기업들은 핀란드를 유럽 시장 진출의 열

쇠로 삼고 있다. 스웨덴과는 스마트 항만 분야 지원을 위한 지속 가능한 

운송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다. 구스마트 운송 생태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스웨덴은 데이터 분석, IoT 솔루션, 자율 시스템 등의 스마

트 항만 기술 개발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하고 있다.345)

4) 시사점 

우리나라와 북극권 국가 간 스마트 항만 분야 협력은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나라의 입지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첫째, 북극권 국가들과의 협력

다변화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기존에 러시아와 스마트 항

만 및 LNG 운반 분야에서 협력했으나, 최근 국제 정치적인 상황으로 협력

이 중단된 상태이다.346) 이러한 부분은 우리나라와 북극권 국가들과의 다양

한 협력의 필요성을 부각시킨다. 따라서 북극권 국가들과의 협력은 다변화 

전략의 일환으로 인식되며, 이를 통해 한국은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

고, 북극권에서의 지속적인 기술 개발 및 경제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347)

둘째, 북극권 국가와의 협력은 친환경 기술 개발과 글로벌 환경 규제 대응을 

위해 필수적이다. 우리나라와 핀란드와의 협력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스마트 항만 분야 협력은 친환경 기술 개발로 북극해의 환경 오염 감소 및 

344) The Arctic Institute(2024.7.27.), Finland, Japan, South Korea, Sweden: Middle Power 

Partnership for Enhanced Maritime Capacity in the Arctic(검색일: 2024.7.27.)

345) Business-sweden(검색일: 2024.8.20.)

346) The Maritime Executive(2018.12.15.)(검색일: 2024.7.27.)

347) The Arctic Institute(검색일: 2024.8.2.)



174

안전한 해상운송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는 글로벌 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전략적 수단으로, 한국은 북극권 국가와의 협력으로 

국제적 환경 기준을 준수와 동시에 기술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348)

즉, 북극 국가와의 스마트 항만 부문 협력은 우리나라의 산업 경쟁력 및 

국제 물류 네트워크 강화를 비롯한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349) 또한, 효율적인 항만 운영 기술을 발전시킬 뿐만 아

니라 북극해 항로의 상업적인 잠재력을 높일 수 있다.350) 하지만, 이러한 

협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지정학적 리스크 관리, 환경 규제에 대한 철저한

대응 방안 마련 및 협력의 다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3. 협력 모델

우리나라는 「스마트 항만 기술산업 육성 및 시장 확대 전략」을 수립을 

수립했다. 해당 전략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먼저, 적극적인 국가 연구 개

발(R&D) 투자와 부품국산화 등을 통해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산업간 

연계ㆍ융복합 촉진, 기술 인력 양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351) 국내 기업들

이 국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실적을 쌓고 항만 운영 경험을 축적할 수 있도

록, 정부는 광양항과 부산항 신항 등 국내의 신규 컨테이너 터미널에 스마

트 항만 기술을 도입하여 개발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 항만 기술기업이 해

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타당성 조사비 지원, 관련 정보 제공, 국제협력 

강화 등의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352)

특히 북극 지역에서는 극한의 저온, 강풍, 빙해 등 까다로운 기후 조건에 

348) The Arctic Institute(2024.4.18),(검색일: 2024.7.27.)

349)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3.1.19.)(검색일: 2024.3.3.)

350) 아시아투데이(2021.11.5.)(검색일: 2024.9.1.)

351) 해양수산부(2023.1.19.)(검색일: 2024.3.3.)

352) 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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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는 항만 운영이 필요하다.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항만의 효율성을 높이

고,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함으로써 작업의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다. 또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항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 즉

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또한, 향후 북극 해운이 활성화될 경우, 글로벌 

공급망 루트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더욱 제고한다. 

따라서, 스마트 항만 구축 사업은 한국형 스마트 항만 기술을 개발 및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해당 사업은 정부 및 공공기관(항만공사)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한-북극 산ㆍ학ㆍ연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기획연

구, 연구개발, 장비 및 소프트웨어 최적화 등을 진행함으로써, 북극 환경에 

최적화된 스마트 항만 솔루션을 개발하고, 이를 실증하는 것을 포함한다.

핵심 활동 가치제안 주체

�스마트 항만 기술 개발 및 적용(항만 운영 자
동화 시스템, 디지털 트윈, 자율주행 트럭
(AGV), 자동화 크레인, 실시간 데이터 수집 
시스템)
�인프라 구축(5G 네트워크, 센서, IoT 등)

�운영 효율성 및 
안전성 향상
�비용 절감 
�물류 최적화 
�지속가능성

�정부
�항만공사 
�항만 장비 제조업체

핵심 자원 추진 기간 채널

�기술(항만 자동화 및 자율주행 기술, 스마트 
운영 소프트웨어 등)
�인프라(항만, 테스트 베드 등)
�인적자원

� 2040~2049

�정부간 협력
�컨소시엄 구성
�북극이사회 및 북극경

제 이사회

핵심 파트너 정부 역할 고객 관계

�항만공사 및 항만청(알래스카(미), 트롬쇠
(노), 무르만스트(러) 등)
�기술기업(BINOM(러), NtechLab(러), 마이

크로소프트(미) 등)
�물류기업(아마존(미), 월마트(미) 등)
�연구기관(노르웨이 해양연구소, 핀란드 기술

연구센터, 미국 알래스카 페어뱅크스 대학)

�한국형 스마트 항만 
기술의 표준화 및 
인증 지원
�기술 협력을 위한 법 

및 규제 장벽 최소화
�허가 절차 간소화 

�장기적 파트너십 구축
�지속적 기술 지원
�극지 환경 맞춤형 솔루

션 제공

비용 환경적 영향 수익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운영비용

�탄소 배출 저감
�에너지 사용 최적화
�해양 환경 보호

�스마트 항만 기술 수출
�유지보수 및 서비스
�북극이사회 기여

<표 4-13> 스마트 항만 구축 사업 내용

자료: KMI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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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협력사업 추진 계획(안)

1. 한-북극권 청색경제 협력 로드맵 

해당 절에서는 앞서 도출한 우선순위 협력사업 및 협력사업별 협력대상 

국가를 종합하여 로드맵을 구상했다. 로드맵의 목표는 북극과의 협력 범위를

청색 경제로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북극을 위해 북극이사회 옵서버 회원국

으로서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다. 2050 극지비전 선언, 2050 북극 활동 전

략 등 우리 정부의 북극정책과 속도를 맞추기 위해 로드맵의 기간을 2025

년부터 2050년까지 설정했으며, 총 세 개의 패키지로 구성되어 있다. 단, 

패키지를 구성하는 세부 사업의 경우, 앞서 선정된 우선순위 세부 사업을 

주요 골자로 하되, 세부 사업 간 연계를 위해 필요한 세부 사업을 추가했

다. 또한, 앞서 분석한 내용을 기반으로 협력의 핵심 아이템을 ‘그린수소’

로 선정했으며, 우리나라 그린수소 공급망이 구축되는 과정에서 북극권 국

가와의 협력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했다. 

우선, 첫 번째 패키지는 수소 운송을 중심으로 세부 사업이 구성되어 있

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방안으로 수소 수입을 계획

하고 있다. 즉, 북극에서 생산되는 그린 수소를 우리나라로 수입하기 위해

서는 운송수단과 노선 개발이 필요하다. 따라서, 부산과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를 녹색 해운 항로로 구축하고, 수소 수입용 운송수단으로서 수소 기

반 선박을 이용하도록 한다. 또한, 북극해에서 운항이 가능한 수소 기반 선

박 등 고부가가치 선박 시장을 목표로 함과 동시에 극한지 특화 조선기자

재 생산 기지로서 역할을 한다면 선박 시장의 전체적인 가치사슬 기반 경

쟁력이 제고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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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패키지는 수소 생산을 중점으로 한다. 북극해에 해상풍력을 활

용한 수소 생산단지를 조성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우리

나라는 해상풍력 단지 조성 및 수소 생산단지 조성 사업에 참여하여 관련 

기술 및 해저케이블 등 기자재 수출, 설계 등을 수행할 수 있다. 특히, 해저

케이블의 경우, 풍력발전기를 서로 연결하고, 발전단지와 육지 변전소를 연

결, 송전하는 데 사용된다.353) 따라서, 해상풍력단지에 필요한 해저케이블

을 공급하는 방식으로도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세 번째 패키지는 북극 해운 정보 및 통신을 중점으로 구성했다. 북극권 

항만과 우리나라의 항만을 스마트화하여 유럽~우리나라 간 화물을 효율적

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부산항의 경우 이미 스마트 

항만 구축 초기 단계로서 기술 수출 및 경험 공유가 가능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2036년 스마트 항만 완전 구축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북극에 스마

트 항만을 구축하는 것은 국내 스마트 항만 운항 경험 및 노하우가 축적된 

시점 이후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와 북극권 스마

트 항만 간 오가는 데이터를 북극해운정보센터를 통해 화주, 선사, 물류사, 

항만청 등 이해관계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그 밖에도 자율운항선박

과 항만 간 자동화된 입출항 시스템을 연동하여 최적의 루트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초소형 위성을 개발 및 발사하여 해빙 면적, 두께, 강도 

예측 정보를 생산할 수 있다. 제1차 극지활동진흥기본계획에 따르면 2024

년까지 개발하여 2032년까지 북극권 100% 관측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즉, 항만 간 데이터, 자율운항선박과 항만 간 데이터, 초소형 위성을 통한 

데이터를 북극해운정보센터에 모을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북극해운정보

센터를 통해 북극항로를 이용하는 선박의 안전한 운항을 보장하고,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353) LS전선(2016.6.15), 성공사례: 미국 최초 해상풍력단지에 해저 케이블 공급(검색일: 202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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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
지

협력 사업
추진 일정

’25~’29 ’30~’34 ’35~’39 ’40~’44 ’45~’49 ’50~

1

친환경 연료 기반 추진 

선박 개발ㆍ건조

극한지 특화 조선기자재 
개발ㆍ생산

녹색 해운 항로 개발

2

해상풍력 인프라 구축 

해양 수소 생산ㆍ저장 

기술 개발ㆍ적용

3

초소형 위성 개발ㆍ발사

해저케이블 설치

자율운항선박 개발

스마트 항만 구축

통합운항정보 시스템 구축

<표 4-14> 협력사업 추진 로드맵(안) 

자료: KMI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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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력사업별 추진계획

앞서 언급된 세 개의 패키지 중 우선순위 상위 3개 세부 사업이 모두 포

함된 첫 번째 패키지를 중점적으로 세부 계획을 제안하고자 한다.

1) 첫 번째 패키지

우리나라는 친환경선박법에 따라 제1차 친환경선박 개발ㆍ보급 기본계

획을 수립했다. 산업부는 친환경선박 개발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해수부는 

보급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있다. 해당 계획에 따르면, 수소 등 선박 

기술 확보, 개발, 시험 및 검사기준 마련, 평가 시설 구축 등이 포함되어 

있다. 354) 해당 계획은 2030년 기준 저탄소 및 무탄소 선박 시장 수주 1위

를 목표로 한다.355) 특히, HD현대는 2021년 발표한 수소 가치사슬 구축

을 골자로 한 ‘수소 드림 2030 로드맵’을 발표했으며, 수소운반선 및 수소 

기반 추진선을 개발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러한 국내 여건에 따라 한-북극

권 친환경 연료 기반 선박 개발ㆍ건조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우선, 북극에서 운용 가능한 친환경 연료 기반 추진 선박을 개발하기 위

해서 북극권 연구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구축된 협

력 체계를 기반으로 친환경 연료(그린 암모니아, 메탄올, 수소) 기반의 추

진 시스템 및 연료 전지 개발 등 기술 개발 시 필요한 자문 등 지원받을 

수 있다. 해당 단계에서는 극지 환경에 적합한 기술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것이 주된 목표이다. 예를 들어, 친환경 쇄빙 컨테이너선의 경우, 극지 항

해 지원 시스템 파일럿 실증 및 운용 부분은 노르웨이와 러시아가 선진기

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쇄빙형 컨테이너 설계의 경우, 핀란드의 아커아틱이 

354)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24.2.27.)(검색일:2024.9.30.)

355)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0.12.23.)(검색일:202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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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기업과의 국제연구 협력을 통해 

필요한 자문 및 경험 및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프레임이 필요하다. 그 밖

에도 IMO, ISO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기술 및 환경 규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폴라코드(Polar Code)가 적용되는 지

역임에 따라 북극이사회와의 협의 과정 및 폴라코드의 의제 개발 또한 필

요하다. 또한, 핵심 기술 분야의 표준 개발과 확보된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추진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 기술과 정책이 

마련된 이후 실제 시범 선박을 건조하고, 시범 운항을 통해 운항 시나리오

를 테스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기술의 실효성을 확인하고, 문

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 시범 운항을 성공적으로 완료한 이후, 친환경 연료 

기반 추진 선박에 맞는 연료 공급망을 구축하고, 항만 설비를 개선하는 등 

상용화하기 위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둘째, 극한지 특화 조선기자재 개발ㆍ생산 사업은 극지 환경에서 사용될 

수 있는 기자재의 개발과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선,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북극권 국가와 어떤 핵심 기자재를 개발할지 협의 및 선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극한지 선박기자재 기술 개발 및 생산과 관련한 연구기관, 대학, 

생산업체뿐만 아니라 조선소, 해운사까지 포함한 국제 산ㆍ학ㆍ연 컨소시엄

을 구성하여, 생산부터 판매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 프레임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정부 간 및 기업 간 MOU 및 계약을 체결하는 

등 상호 협력을 강화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개발한 기술을 현지에서 테스트할 수 있도록 협력 체

계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도 우리나라 선박기자재 생산 기지를 활용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조선 관련 업체의 88%가 부산, 울산, 거제, 진해에 

위치해 있다.356) 특히 부산 및 경남지역의 경우, 조선기자재 관련 기술의 

연구시설 및 생산업체가 밀집해 있다. 즉, 이러한 생산단지를 활용한다면, 

356)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BJFEZ)(2005),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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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또한, 부산시의 친환경 스마

트 선박 기자재 통합인증센터를 활용할 수 있다. 해당 센터는 2028년 건립

할 예정으로 중견ㆍ중소기업의 인증 대응이 가능하고, 시험 비용이나 제품 

생산원가를 절감해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357)

마지막으로 녹색 해운 항로 개발이다. 한-북극 녹색 해운 항로를 개발하

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간 협력 MOU를 체결할 필요가 있다. 정부간 양해

각서는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국제협력을 통해 사업 추진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이다. 또한 양국 간 해운협력회의, 양자북극협의회 등 정부간 회의를 

통해 북극 녹색 해운 항로 구축을 의제로 제안할 수 있으며, 협력 범위와 

세부 사항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 그 이후 북극 지역의 특수한 환경 조건을 

고려한 기술적, 제도적, 경제적 타당성 분석이 필요하며, 분석 결과가 반영

된 세부 로드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규제 개선 및 법적 검

토가 필요하다. 또한, 녹색 해운 항로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을 개발

하기 위해 국제 R&D를 수행하여 관련 핵심 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 그 이

후 친환경 연료 기반 추진 선박이 북극항로를 통과하는 시범 운항을 통해 

녹색 해운 항로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실제 수소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항만에 수소 저장ㆍ운송ㆍ처리 등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 우

리나라의 울산항의 경우, 2026년부터 수입 실증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에 

따라358) 그 이후부터 친환경 선박이 북극항로를 통해 울산항으로 입항하는 

시범 운항을 추진할 수 있다.

357) 연합뉴스(2024.6.3.)(검색일: 2024.8.4.)

358) 관계부처합동(2021),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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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두 번째 패키지

해당 협력사업은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하기 어려운 북극 지역을 대

상으로 한다. 즉, 극지 환경에 맞는 재생에너지 기반 수소 공급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기업과 북극권 국가 간 지속적인 기술 협력이 

필요하다. 

첫째, 해상풍력단지 조성의 경우, 이미 우리 기업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

외 해상풍력 발전소 개발에 수주하고 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해상풍력 발

전소의 모노파일 기초 구조물과 기타 부품을 공급할 계획이다.359) 또한, 

전라남도ㆍ노르웨이 기업ㆍ대학360) 혹은 포스코이앤씨ㆍ에퀴노르 등 민간 

기업 간 MOU는 다수 체결되었다. 이처럼 우리 기업은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은 이미 조성되고 있다. 더 나아가 북극권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한-북극양자협의회 등 정부간 협의에서 의제로 제안하여 해상풍

력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할 수 있다. 또한, 해당 MOU에는 해상풍력 

관련 해양공간계획, 인력양성, 연구개발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정부간 

MOU는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관련 규제 및 국제규범 등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 그 외에도 해상풍력 기자재(해저케이블 등) 조달, 공급선, 

설계, 건설 등에 대한 포괄적 진출을 위해 컨소시엄을 구성한다. 컨소시엄

을 위주로 해상풍력 사업을 수주하는 것뿐만 아니라 완공 이후 운영에 관

여할 수 있도록 지분투자를 통해 안정적으로 장기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북극해는 일반 해양과 다른 기후 조건을 갖고 있음에 따라 

극지 환경에서도 작동되는 기자재 및 인프라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북극권 기관과의 연구개발 사업을 기획 및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

한, 컨소시엄을 중심으로 북극권 해상풍력단지 건설 사업에 수주하여 극지 

환경에 맞는 기자재 및 부품, 선박 등을 공급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경제성

359) 이투데이(2024.8.11.)(검색일:2024.9.30.) 

360) 철강금속신문(2024.6.19.(검색일:202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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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 분석을 통해 수익이 확보될 경우, 지분투자를 하여 장기 운영권을 

확보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해상 풍력 발전의 운영 경험을 축적하고, 선진

적인 유지ㆍ관리 기법, 해상풍력 전용 항만 연계 경험을 습득할 수 있다. 

둘째, 해양 수소 생산ㆍ저장 기술 개발ㆍ적용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해

상풍력발전단지에서 생산된 전력을 해상 수전해 설비를 통해 수소 생산 설

비로 전송하여 수소를 생산하여 항만에 저장시설로 이송하는 것을 포함한

다.361) 우리 기업은 해당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북극해 환경에 적용하

기 위해서는 북극권 연구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그림 4-15> 실증 해상 플랫폼 수전해 시스템 개념도

자료: BHI(검색일:2024.9.30.) 

따라서, 한-북극권 정부는 해상 수소 기술 협력을 위한 MOU 및 수소 

공급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 양측의 산ㆍ학ㆍ연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북극해에 대한 정보 및 지식을 공유하고, 북극해에서 기술을 검증할 수 있

도록 협력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와 공공기관이 컨소시엄에 

361) 비즈니스 포스트(2023.11.13.)(검색일:202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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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하면 정책적 지원과 규제 준수를 보다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다. 그 

밖에도 수소 생산, 저장, 운송, 활용 등 전 주기에 해당하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국제재생에너

지기구의 2050년 수소 무역 구도에 따르면 순수 수입국 그룹에 속해있다. 

수소 자급력을 제고하는 것은 우선적 목표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나, 

동시에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서는 공급처의 다각화 또한 필요하다. 

또한, 우리 정부의 수소항만 조성방안에 따르면, 2030년까지 약 200만 톤, 

2050년까지 2,300만 톤의 수소를 수입할 계획이다.362) 또한, 2040년까지 

해외수소 생산기지를 15개 구축할 계획이다. 따라서, 북극권 국가와 수소 

생산, 저장, 운송까지 전 주기를 포함하는 협력사업을 추진한다면, 수소 해

외 공급처를 확보할 수 있다. 

<그림 4-16> 국제재생에너지기구의 2050년 세계 수소 수출입국 전망

자료: SK Eco Plant, (2024.7.16.)(검색일:2024.9.30.)

362) 관계부처합동(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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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 번째 패키지

우리 정부의 극지활동진흥기본계획에 따르면 AI 기반 초소형위성을 개

발하여 북극 전역 실시간 해빙 변화를 관측하여 두께, 면적, 거칠기, 이동

경로 등 정보를 생산하고자 한다.363) 2032년까지 북극권 100%를 관측하

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우리 정부의 초소형위성 개발이행안(로드맵)에 

따르면, 공공분야 초소형위성 개발계획(안)을 수립하여, 초소형위성 감시체

계 구축, 초소형 통신위성 시범망 구축, 우주전파환경 관측용 초소형위성망 

구축 등을 2031년까지 추진하고자 한다.364) 이러한 계획에 맞춰 2032년

부터 초소형위성 데이터를 통합운항정보시스템에 연계할 수 있다. 

그 밖에도 북극해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있다. 핀란드, 스

웨덴 등이 추진하고 있는 북극해 해저케이블 설치 사업이다. 북극권 국가

는 북극지역의 인터넷을 설치함과 동시에 해저케이블에 부착된 센서를 통

해 실시간 데이터를 수집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 

동아시아 및 미국 서부까지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Polar Connect’ 프로젝

트는 EU 지원 하에 스웨덴이 추진하고 있다. 먼저, 노르웨이~스웨덴 육상

을 연결하여 해저 통신망에 도달할 수 있도록 준비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

다. 그 이후 해저 현장 조사를 통해 최적의 루트를 결정하고, 스마트 센서

를 포함한 해저케이블을 설치하는 것이 목표이다. 스웨덴 측은 우리나라에 

적극적으로 협력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 및 기업이 참여

할 수 있도록 협력 방안을 협의할 필요가 있다. 우리 기업은 해저케이블을 

수출할 수 있으며, 해저케이블 설치에 필요한 선박 및 관리 노하우를 공유

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 센서를 통해 북극해 환경 데이터에 접근 가능할 

수 있도록 사전협의하여 향후 통합운항정보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도록 제

안할 수 있다.

363) 관계부처 합동(2022)

36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2021.6.18.)(검색일:202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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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선박을 통한 데이터 수집 단계이다. 우리 정부의 자율운항선박 분

야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에 따르면, 부분운항자율(~2025), 운항자율

(2026~3030), 완전자율(2031~) 등 총 3단계를 통해 자율은항선박을 개발

하고자 한다. 로드맵에 따르면, 2031년까지 완전자율운항선박 기술기준, 

관련 부두 신설 운영 기준, 항만 시스템 구축, 안전기준 등을 마련하고자 

한다. 북극권 국가 내 자율운항선박 관련 기준 마련 시기 역시 비슷할 것으

로 예상되나, 북극해 자율운항선박 기술 개발 및 북극해 운항 기준 마련 

등은 더욱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북극 스마트 항만 구축 사업은 스마트 항만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통합운항정보시스템에 연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국형 스마트 항만을 

북극권 항만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환경 분석, 경제성 분석, 지속가능

성 평가 등을 통해 스마트 항만 구축에 최적화된 위치를 선정할 필요가 있

다. 최적의 항만을 선정하고 나면, 극지방 특화 자율화 장비 및 기술을 국

제R&D를 통해 개발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 항만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법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수출 규제를 완화

하고, 정부간 협력을 통해 북극 항만의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는 등의 지

원 제도가 필요하다. 그 외에도 극지 맞춤형 스마트 항만 기술과 장비가 

국제표준이 될 수 있도록 절차를 지원하여 북극권 시장에서의 신뢰성과 경

쟁력을 높일 수 있다. 검증된 스마트 항만 기술을 북극권 항만에 적용하여 

시범 운영하고, 이를 기반으로 상용화를 추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북극의 스마트 항만과 우리나라 스마트 항만, 친환경 선박 

및 자율운항선박, 초소형 위성, 해저케이블 등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통

합운항정보시스템에 연계하여 북극항로 이해관계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환

경을 조성한다. 통합운항정보시스템은 환경, 기후, 화물, 선박, 항만 등 북

극 해운에 필요한 모든 정보의 흐름을 원활히 하여 최종적으로 북극항로를 

통한 물류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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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결론 

1. 결론 및 요약

북극해 및 북극 지역은 기후ㆍ환경적, 인구ㆍ사회학적, 지정학적 특수성

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청색경제 환경과 다르다. 본 연구의 목적

은 이러한 북극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극지활동진흥기본계획의 Arctic-8 

프로젝트를 구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을 제안하는 것이다. 더불어 

현재 북극권 국가들은 북극지역의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위해 해양과 

관련한 친환경 기술 개발,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

다. 그러나, 친환경 기술은 높은 수준의 기술 및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제협력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북극권 국가 간 북

극지역에서의 청색경제 협력 분야를 도출하고, 이행 방안을 제안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이에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북극권과 우리나라의 청색 경제 여건을 STEEP 분석했다. 

사회ㆍ문화적, 기술적, 경제적, 환경ㆍ생태학적ㆍ정책적 여건을 조사 및 분

석하고, 이에 따른 특징을 도출하였다. 먼저, 사회ㆍ문화적으로는 우리나라의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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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해양 및 북극에 대한 인식이 북극권에 비해 낮은 편이나, 교육을 통

해 해양 환경보호, 북극해에 대한 인식을 변화하고자 한다. 반면, 북극권 

국가는 북극지역이 자국 영토의 일부분임에 따라 북극 원주민의 삶을 반영

한 체계적이고, 세부적인 청색경제 전략을 구축했다. 기술적 여건의 경우, 

우리나라와 북극권 국가 모두 친환경 기술 및 4차산업혁명 기술을 해양에 

적용하고자 한다. 경제적인 여건 역시 우리나라와 북극권 국가 모두 청색 

경제를 성장 동력으로 인식하고 있다. 다만, 러ㆍ우 전쟁의 여파로 북극에

서도 ‘러시아 대 반러시아’ 구도가 뚜렷해지고 있다. 이러한 외교ㆍ안보적 

변화는 우리나라의 북극 정책에도 영향을 미쳤다. 북극 경제 협력의 중점 

사업이었던 쇄빙LNG선박 건조 협력사업을 러시아와 추진하기 어려운 실

정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를 통해 새로운 협력사업과 협력 대상을 제안하

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와 북극권 연구자, 기업인, 교수 등을 대상으로 협

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중요한 평가 항목을 조사하고, 그에 따라 협력사

업의 우선순위를 도출했다. 평가 항목의 경우, 문헌조사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정책적 중요성, 실현가능성, 경쟁력, 경제성, 연구개발, 지속가능성 등 

총 6개의 항목을 도출했다. 설문조사 결과 실현가능성, 경제성, 지속가능

성, 연구개발, 경쟁력, 중요성 순으로 도출되었다. 그 이후 앞서 설명했듯, 

북극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청색 경제를 정의하고 그에 따른 협력 분야 

후보를 도출했다. 북극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청색경제를 정의하기 위해 

북극이사회, 북극경제이사회, 북극권 국가의 북극정책 및 청색경제, 우리나

라의 북극정책 및 청색경제 등을 분석했으며, 전문가 자문을 실시했다. 그 

결과 해양기술, 수산, 해상운송, 친환경에너지, 통신, 선박 기술 등 총 6개

의 대분야와 21개의 세부 사업이 도출되었다. 그 이후 전문가 설문조사 내

용을 바탕으로 대분야별, 세부 분야별, 국가별, 종합적인 우선순위를 도출

하였다. 대분야별 우선순위를 도출한 이유는 정책적 관점에서 우선순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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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하기 위함이며, 세부 분야별 우선순위를 도출한 배경은 특정 분야의 

이해관계자가 협력을 희망할 경우, 구체적인 협력 아이템을 제시하기 위함

이다. 대분류의 경우, 선박 기술, 친환경 에너지, 해상운송, 통신, 해양 기

술, 수산 순으로 우선순위가 도출되었다. 세부 분야별 우선순위의 경우, 해

양 기술 분야는 해양쓰레기 저감 기술, 블랙카본 기술, 해양 바이오 기술, 

해양 폐기물 재활용 기술 순으로 도출되었다. 수산 분야의 경우, 제로웨이

스트 수산 식품, 스마트 양식 기술, 해조류 양식 기술, 수산 식품 클러스터 

순으로 우선순위가 도출되었다. 해상운송 분야는 스마트 항만 구축, 녹색 

해운, 통합정보운영시스템, 크루즈 관광 순으로 도출되었으며, 친환경 에너

지 분야는 대체에너지(수소, 암모니아), 재생에너지 기반 인프라 구축, 마이

크로 그리드 순으로 도출되었다. 통신 분야의 경우, 초소형 위성 개발이 북

극해 해저케이블보다 더 중요하다고 평가되었다. 마지막으로 선박 기술은 

극한지 특화 조선기자재 개발 생산, 친환경 연료 기반 추진 선박, 자율운항

선박, 소형전기어선 순으로 도출되었다. 종합적인 우선순위의 경우, 우리나

라의 우선순위, 북극의 우선순위를 종합하여 스마트 항만 구축, 극한지 특

화 조선기자재 개발 생산 등 10개 세부 사업을 도출했다. 국가별 우선순위

의 경우, 양자협의회, 주한북극권대사관과의 면담, 설문조사 내용을 토대로 

도출했다. 마지막으로 위에 분석한 모든 내용을 종합하여, 단기 및 중장기 

협력사업과 협력할 수 있는 대상국을 제안했다. 단기 협력사업의 경우, 극

한지 특화 조선기자재 개발 생산, 재생에너지 기반 인프라 구축, 스마트 항

만 구축, 대체에너지(수소, 암모니아), 녹색 해운, 친환경 연료 기반 추진 

선박 등 6개 사업이다. 여기에 중장기 협력사업으로 북극해 해저케이블 설

치, 자율운항선박 개발, 통합운항정보시스템 구축, 초소형 위성 개발 등 4

개가 추가로 선정되었다.

제4장에서는 제3장에서 도출한 협력사업을 토대로 중장기 및 단기 추진

계획을 제안하였다. 중장기 추진계획의 경우, 수소에너지 공급 중점 패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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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 녹색 해운 항로 중심 패키지, 북극 해운 정보 및 통신 중점 패키지 

등 총 세 개의 패키지로 제안하였다. 첫 번째 패키지에는 해양 수소 생산ㆍ

저장 기술 개발ㆍ적용, 해상풍력 인프라 구축, 해저케이블 설치가 포함된

다. 두 번째 패키지에는 친환경 연료 기반 추진 선박 개발ㆍ건조, 극한지 

특화 조선기자재 개발ㆍ생산, 녹색 해운 항로 개발을 포함했다. 세 번째 패

키지에는 스마트 항만 구축, 통합운항정보 시스템 구축, 자율운항선박 개

발, 초소형 위성 개발ㆍ발사 등이 포함되어 있다. 단기 추진계획의 경우, 

마이클 포터의 산업 구조 분석을 활용하여 우리나라와 북극권 국가의 동향

을 비교 분석했으며, 해당 분야에서의 국제협력 성공 사례를 분석하여 시

사점을 도출했다. 또한, 환경적 요소 및 정책적 요소를 추가한 비즈니스 모

델 모형을 활용하여 주요 사업 내용과 세부 과제, 일정, 소관 부처 등을 포

함한 추진계획을 제안했다. 

2. 연구의 한계점

본 연구는 지리적 범위, 협력 분야 등 분석 대상이 광범위하다. 지리적 

범위는 북극지역이며, 분야는 청색경제를 포괄한다. 북극지역은 8개 국가

에 걸쳐져 있는 영토일 뿐만 아니라, 북극이사회라는 특수한 거버넌스가 

형성되어 있다. 청색경제는 해상풍력, 수산자원, 선박 건조, 해운 등 다양

한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이처럼 광범위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외 

전문가의 수는 소수이다. 또한, 북극지역에서의 청색경제는 신흥분야이기 

때문에 선행연구 및 데이터가 부족하다. 이런 점으로 인해 국가별 협력 분

야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인터뷰 및 서면 자문 등을 통한 정성적으로 분석

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앞서 설명했듯, 북극의 특수성과 청색경제에 대한 

지식을 모두 가지고 있는 전문가가 부족함에 따라 설문조사 응답자의 폭이 

넓지 못하다는 점은 연구의 한계로 작용했다.



결론 및 정책제언 05

199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청색경제 분야에서 6개의 협력사업을 도출했

다는 점, 협력사업 추진 계획을 제시했다는 점, 극지활동진흥기본계획의 

Arctic-8프로젝트에 언급되어 있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추진 방

안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다만, 향후 연구를 통해 본 연구

에서 선정한 6개 협력사업 중 하나를 선정하여 특정 분야에 대한 세부 추

진 로드맵 및 계획 이행 방안 마련 필요하다.

그 밖에도 극지활동진흥법 제10조에 북극에서의 경제활동에 대한 내용

이 명시되어 있지만, 북극의 범위, 경제활동의 범위 등 구체적인 범위에 대

한 내용이 부재하다. 즉, 북극에서의 경제활동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범위 

설정과 정부가 어떤 시책을 수립할 것인지 등 내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

다. 따라서, 본격적으로 기업이 북극지역에 진출하게 되면, 극지활동진흥법 

개정 방안 연구를 추가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이다.

제2절 정책제언

1. 한-북극권 청색경제 국제R&D사업 추진 및 지원

본 보고서에서 제안한 추진계획에 따르면, 북극권 국가와의 연구개발이 

협력사업의 첫 단계이다. 연구개발은 국가의 기술 혁신과 경제 성장, 글로벌 

경쟁력 강화, 산업의 다각화, 인적 자원 개발 등 중요한 기능을 갖는다.365)

특히 북극의 청색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북극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해양 활동을 하는 북극 원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과 동시에 북극 지역 경

365) 울산경제(2023.9.26.)(검색일: 202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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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이 필수적이다. 우리나라는 해운 및 

조선산업이 발달한 국가로 재편되고 있는 친환경 해운 및 친환경 조선산업 

강국으로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북극권 국가와 우리나

라간 국제R&D사업을 통해 북극권 국가는 북극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기술과 친환경 해운 및 친환경 조선 시장의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할 수 있다. 더불어, 우리나라의 경우 책임감 있는 북극이사회 옵서버

국가로서 지속가능한 북극에 기여할 수 있다.

R&D사업은 기획 단계, 수행 단계, 활용 단계, 평가 단계, 성과관리 단계 

등 3가지 단계로 추진된다. 이 모든 단계에서 우리나라와 북극권 산ㆍ학ㆍ

연 전문가가 참여하여 다각적 시각에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해당 분야의 우리나라 및 북극 전문가뿐만 아니라 제안서 작성, 법률 지원 

등 국제 R&D를 이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제반 사항을 담당하는 R&D 전문

가 역시 포함되어야 한다. 양자공동펀딩 형식으로 양국 정부가 공동연구과

제에 참여하는 자국 연구개발기관에 각각 지원하는 형태로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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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국제R&D사업 추진방안

자료: Standard R&D, “R&D사업화표준연계”(검색일: 2024.10.10.) 자료를 활용하여 KMI 작성.

기획 단계에서는 문제를 정의하고, 개발이 필요한 기술을 제안한다. 이

를 위해서 한국북극연구컨소시엄(KoARC)을 활용할 수 있다. 아래 제안된 

내용(2.KoARC의 경제협력 기능 확대)에 따라 기획 단계에서 필요한 사항

들은 KoARC을 통해 사전 논의될 수 있다. 이후 양측 정부 부처는 사업추

진 방향을 설정하고, 전담 기관을 선정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간 대화 포맷

으로 양자북극협의회를 활용할 수 있다. 양측 전담기관은 컨소시엄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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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과제를 제안한다. 또한, 북극이사회 워킹그룹 프로젝트와 연계한다면, 

외교적 성과와 경제적 성과가 모두 도출될 수 있다.

(韓)해양수산부 (북극) 연관 부처

사업추진방향 설정 사업추진방향 설정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사업기획, 공고접수, 

평가

협약 ↕ <국제공동R&D>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1

국내 수행기관

(출연연)
해외 수행기관 등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N

국내 수행기관
(기업필수)

해외 수행기관

(해당시)

<그림 5-2> 국제R&D사업 추진체계

자료: KMI 작성,

수행단계에서는 한-북극권 양자협의회, 북극서클총회, 북극프론티어 등 

국제회의를 활용하고, 전문가급 워크숍 개최를 의무화하여 의사소통이 활

성화될 수 있도록 한다. 활용 단계에서는 연구개발 성과를 분석하고, 사업

화 방안을 준비하는 단계이다. 우선 국제표준화하여 성과를 확산하고, 해당 

분야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다. 국제표준화는 R&D 성과를 사업화하

고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기업은 

표준화된 기술을 적용해 신제품을 개발하여 신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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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oARC의 경제협력 기능 확대

우리나라와 북극 정책 및 과학 협력을 위한 거버넌스 및 지원 체계는 여러 

방안으로 구축되어 있다. 첫째, 정부 및 연구기관 간 MOU를 체결한 바 있

다. 과학연구 협력을 위한 양자 MOU를 체결했다. 2019년 한-노르웨이 북

극 협력 강화를 위한 연구기관 간 협력 MOU를 체결했으며, 2021년 해양수

산부와 덴마크 고등교육과학부는 ‘극지 과학기술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

다. 둘째, 북극이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 북극협력 네트워크

(KoNAC)를 운영하고 있다. KoNAC은 우리나라 전문가가 6개의 북극이사회

워킹그룹 활동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셋째, 우리 정부는 

국내 전문가들이 과학, 산업, 정책 융복합 연구 주제를 발굴하고, R&D을 수행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북극연구컨소시엄(KoARC)을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과학연구 및 국제협력을 위한 기반은 조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

고, 북극 경제 협력을 위한 기반은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로서는 정부 차원

에서 추진한 경제 협력의 성과는 북극경제이사회 간 MOU 체결이 유일무

이하다. 즉, 정부 차원에서 경제 협력을 위해 산업 전문가가 분야별 의제를 

검토하고, 한-북극권 양자협의회에 제안할 수 있는 플랫폼이 부재한 상황

이다. 그 외에는 개별 기업 및 기관이 각자 협력을 구축하고 있다. 예를 들

어, 2023년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아이슬란드의 그라나플 사(社)는 북극용 

친환경전기소형어선 개발을 위해 MOU를 체결했다. 다만, 앞서 언급한 

KoARC은 정책, 과학, 산업분과로 구성되어 있고, 산업분과에는 기업 소속 

전문가가 포함되어 있음에 따라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KoARC 산업분과

의 기능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기존 KoARC은 경제 협력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면, 개편(안)에 따르면, 연구 성

과가 경제 협력 성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세부 분야별 기업 전문가가 직접 

참여하여 사업화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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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존 북극 협력은 해양수산부 및 외교부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수행

했다. 그러나, 통신, 에너지, 조선(기자재)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는 경제

협력의 경우, 단일 부처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북극지역은 

북극이사회를 중축으로 북극권 정부, 북극 원주민 단체 등 이해관계자가 다

양하다. 따라서, 외교ㆍ정책ㆍ경제적으로 대응이 가능하고, 국내 이해관계

자 의견을 조율하고, 최종적으로 양자협의회 및 북극이사회에 의제를 제안

할 수 있는 범부처 간 의사소통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하다. 아래 그림과 같이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분야별 정책 및 경제 전문가와 소관 정부 부처가 참

여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면,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구체적인 전략을 마

련하여, 한-북극권 양자협의회, 고위급 회담 등 의제로 제안할 수 있다. 

<그림 5-3> KoARC 산업분과 기능 확대 방안

자료: KMI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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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업의 북극 청색경제 관심 제고를 위한 지원 정책 마련

연구 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해서는 기업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연구 개발 구상 단계부터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즉, 기업이 연구 개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탄소국경조정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적인 행

정적 및 재정적 부담을 감소할 수 있도록 지원 제도를 제안할 수 있다. 

2025년까지 기업은 탄소배출량 보고의무만 있지만, 2026년부터는 배출량 

검증,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인증서 구입과 제출의 의무가 추가된다.366) 특히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철

강, 시멘트, 전기, 비료, 알루미늄, 수소 등 6개 품목을 유럽연합(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해당)에 수출하는 기업에 대해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만큼 탄소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이다.367) 따라서, 이 제도는 

선박, 선박기자재, 해상풍력 장치 등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에 재정적, 

행정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368) 즉, 북극지역에서 친환경 기술을 적

용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 탄소 비용 비율을 낮추는 등과 같은 정부간 협의

가 필요하며, 특히 조선기자재 생산업체의 경우 규모가 작은 기업의 비율

이 큼에 따라 해당 기업을 대상으로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고, 탄소국경제

도 대응 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예를 들

어, 우리 정부 및 기업이 노르웨이 해상풍력 단지에 투자할 경우, 파리협정 

제6조에 근거해 탄소 배출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양국 간 구체적인 

협의 및 절차를 통해 탄소 배출권을 인정하는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그 밖

에도 기업이 자발적으로 탄소 감축 사업에 참여하여 탄소 크레딧을 창출하고 

거래할 수 있는 자발적 탄소시장(Voluntary Carbon Market) 제도가 있다. 

366)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2024.2.21.)(검색일: 2024.9.4.)

367) 같은 자료.

368) 한국무역협회(2023.8.24.)(검색일: 202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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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제도를 활용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지원

할 필요가 있다.

4. 북극 경제활동 법적 기반 마련

우리 정부는 2021년 4월 13일 극지활동 진흥법을 제정, 2021년 10월부

터 시행하고 있다.369) 극지활동진흥법은 총 16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중 북극지역에서의 경제활동과 관련한 조항은 제10조(북극에서의 경제

활동 진흥)이다. 동 조는 ‘국가는 북극항로 개척 등 북극에서의 경제활동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370) 동 조 전단은 ‘북극에서의 경제활동’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북극’에서의 ‘경제활동’이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지, 그 범위에 대한 설명이 

없고 이러한 부재로 인해 북극권 협력에 적합하고 우수한 청색기술을 가진 

기업이라도 어떤 분야에 북극 진출이 가능한지, 진출을 한다면 어떤 주체

로 활동을 하는지를 예측하기 어렵다. 제10조 후단은 ‘필요한 시책을 수립

하고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는데, ‘필요한 시책’에 대한 추가적인 내

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어떤 시책이 ‘필요한 시책’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범위, 추진 방식, 정부에 기대할 수 있는 지원 등을 기업 또는 기

업 관계자들이 알기 어렵다. 

만약 극지활동 진흥법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을 한 경우, 

상위법에 직접 규정하지 않고 극지활동 진흥법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과 같

은 하위법령에 ‘북극에서의 경제활동’이나 ‘필요한 시책’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둘 수 있다.371) 극지활동 진흥법 시행령은 2021년 10월 5일에 제정,

369) 극지활동 진흥법(법률 제18055호, 2021.4.13.).

370) 극지활동 진흥법 제10조

371) 헌법재판소 1995. 11. 30. 선고 91헌바1 등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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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달 14일에 시행되었고, 총 10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령은 ‘극

지활동 진흥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제6조 제2항 제11호), ‘실태조사’의 범

위 방법 등에 관한 사항(제7조 제4항), ‘극지활동 기반시설’에 극지활동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의 종류(제11조 제1항 제4호, 극지환경의 안전관리체

계(제14조), 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제16조)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

하고 있을 뿐, 북극 경제활동(제10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찾을 수 없

다.372) 동 법의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역시 제13조 제1항의 ‘극지통합정

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뿐, 북극 경제활동에 대한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373)

위와 같은 구체적인 규정의 부재로 현행법 체계는 기업들의 참여를 촉진

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부족하며, 북극에서의 경제활동의 법적 기반을 마

련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현행법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첫째, 제10조(북

극 경제활동)의 범위를 ‘북극항로 개척 및 이용’,‘해양자원의 지속 가능한 

개발 및 이용’ 등 구체적인 활동 영역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북극 경제

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 위임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둘째, 북극 경제활동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시

책’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이나 ‘부령’에 위임하여, 북극 경제

활동의 범위에 따른 초기사업 추진자금 지원 등 정부의 지원책을 구체적으

로 규정할 필요도 있다. 추가적으로 제2차 극지활동진흥기본계획(2028 

-2032) 수립 시 본 보고서의 중ㆍ단기 협력 분야를 참고하여 분야별 진출

사업 선정 및 육성계획, 민간기업의 북극 진출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실질

적인 북극 경제협력을 돕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372) 극지활동 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025호, 2021.10.5.).

373) 극지활동 진흥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제501호,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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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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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선행 
연구

1

�제목: Blue Governance: 
Governing the Blue 
Economy in Alaska and 
North Norway

�연구자(연도): Andreas 
Østhagen, Andreas 
Raspotnik et al.(2022)

�연구목적: 알래스카와 북노르
웨이에서 청색 경제가 어떻게 
관리되고 규제되는지 분석 제시

�문헌조사

�사례분석

�해양산업에 대한 의존도와 
청색 경제의 잠재력 등 알래
스카와 북노르웨이의 뚜렷한 
특성

�해양자원 관리에 있어 국제
법 특히 해양법의 중요한 
역할을 강조

�해양석유 및 가스, 해상운송, 
환경보호와 같은 산업의 규제
측면을 다루며, 북극 지역 간 
협력과 지식 공유의 중요성 
강조

2

�제목: Fisheries and 
Aquaculture in Alaska and 
North Norway

�연구자(연도): Apostolos 
Tsiouvalas et al.(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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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의 수산업 및 양식업 산업
에 대한 현 상태를 평가하고, 
협엽과 지속가능한 거버넌스 
방안 제시 

�문헌연구 

�사례분석

�북극해의 어업 및 양식업 분석
(알래스카, 북노르웨이)

�어업과 양식업의 사회ㆍ
경제적 측면의 영향력

�경제 발전을 위한 현재와 
미래의 과제 

�알래스카와 노르웨이 지역의 
협력

3
�제목: Blue Maritime 

Transportation
�문헌연구

�알래스카와 북노르웨이의 
해운 및 해상운송

<부록 표 1-1> 청색 경제 관련 주요 선행연구 및 차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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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연도): Malte 
Humpert et al.(2022)

�연구목적: 알래스카와 북노르
웨이의 해상운송 현황과 미래 
잠재력 제시

�사례분석

�북극 알래스카와 북노르웨이
의 미래 해운 활동

�양 지역의 비교와 협력 방안
에 대한 제언

4

�제목: Challenges of the 
Blue Economy: evidence 
and research trends 
focuses on the Blue 
Economy 

�연구자(연도): Rosa Maria 
Martinez.Vazquez et 
al.(2021)

�연구목적: 해양에 의존하는 경
제활동을 포함하는 청색 경제
에 초점을 맞춰 이들 연구 경향
과 연구자료를 분석

�문헌연구

�사례분석

�청색 경제에 대한 기술방법 
변화의 분석

�과학적 생산 연구자료 분석

�청색 경제 연구 키워드 분석

�새롭게 떠오르는 주요 연구 
동향 분석

5

�제목: Evaluating Blue 
Economy Frameworks in 
the Arctic Ocean United 
States and Norway

�연구자(연도): Kufera, 
Caleen et al.(2023)

�연구목적: 북극 지역에서 청색 
경제(BE, Blue Economy) 
정책의 실행을 평가

�문헌연구

�사례분석

�북극 지역에서 청색 경제 
전략의 도전과 발전 분석 

�지속가능성과 경제 성장 
사이 균형을 위한 청색 경제 
전략 적용 과제 조명

�북극 지역의 청색 경제 정책 
통합 실행에 대한 제언

6

�제목: Planning for 
Sustainability An 
Emerging Blue Economy 
in Russia's Coastal Arctic

�연구자(연도): Gao 
Tianming et al.(2021) 

�연구목적: 러시아 연안 북극 
지역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청색 경제 전략을 계획하
는 과정 검토 

�문헌연구

�사례분석

�지속가능한 발전과 청색 
경제 개념이 도시 개발 전략 
분석

�지방정부와 시민사회 기관이 
정책 기획 과정에 참여 여부 
분석

�지속가능한 개발과 해안 청
색 경제 개념이 지자체 개발 
전략에 미치는 영향 분석

�아제르바이잔 연안의 지속가
능한 발전/청색 경제 전략이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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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목: Looking for Common 
Ground: Marine Living 
Resource Development in 
Alaska and Northern 
Norway in the Context of 
the Blue Economy

�연구자(연도):Apostolos 
Tsiouvalas et al.(2022)

�연구목적: 알래스카와 노르웨
이 북부의 어업 및 양식업의 현
황, 도전과제 등 두 지역간의 
부문간 시너지 잠재력 모색

�문헌연구

�사례분석

�알래스카와 북부노르웨이의 
수산식품산업의 발전

�어업과 양식업의 도전과제

�초국가적 청색 경제에 대한 
국가적 협력의 필요성 강조

8

�제목:The Construction of 
Seaports in the Arctic: 
Prospects and 
Environmental 
Consequences

�연구자(연도): Irina 
Makarova et al.(2023)

�연구목적: 북극 해역과 관련된 
청색 경제 안에서 운송 및 관련 
인프라의 지속가능한 개발 방
안 연구 

�문헌연구

�사례분석

�항만 인프라 개발에 관한 문
헌 검토(물류, 생태, 위험)

�스마트 항만, 신기술 및 발전 
전망에 대한 연구 분석

�러시아 북극권의 항구 현황 
및 개발 전망

9

�제목: Marine renewable 
energy for Arctic 
observations

�연구자(연도): Ruth Branch 
et al.(2022)

�연구목적: 북극 해양 재생 에너
지의 잠재력을 평가 분석

�문헌연구

�사례분석

�북극 해양재생에너지 자원
(조력, 풍력, 유빙) 분석과 
전력 생산 방법 분석

�북극 활용 사례 분석

10

�제목: Sustainability 
conflicts in the blue 
economy: planning for 
offshore aquaculture and 
offshore wind energy 
development in Norway

�연구자(연도): Maaike 
Knol.Kauffman et 
al.(2023)

�문헌연구

�사례분석

�노르웨이의 청색 경제 성장 
산업 분석(해상풍력 에너지 
개발, 해상 양식업 개발)

�갈등을 규제하는 확립된 
원칙과 절차 분석

�지속 가능한 변화를 위한 
갈등 관리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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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노르웨이에서 해상 
양식과 해상풍력 에너지 개발 
계획에 따른 청색 경제(Blue 
Economy)를 둘러싼 갈등의 
특성과 제도적 맥락 및 지속가
능성 담론에 의해 어떻게 형성
되는지 분석

11

�제목: Successful Blue 
Economy Examples With 
an Emphasis on 
International 
Perspectives

�연구자(연도): Wenhai 
Lu(2019)

�연구목적: 청색 경제에 대한 
정의와 사례연구

�사례분석

�청색 경제 개념의 정의

�청색 경제 이론적 사례 정의

�청색 경제 적용 사례

�청색 경제의 미래 전망

12

�제목: Blue governanc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cooperation in the Arctic 
Region

�연구자(연도): Mathias 
Carlsson(2020)

�연구목적: 북극권 8개국과 
관련된 북극 국가 전략을 분석
하고, 지속가능한발전을 위한 
초국가적 협력 분석

�문헌연구

�사례분석

�북극권 국가 전략 분석

�이론적 프레임워크 분석(거
버넌스, 레짐, 블루 거버넌스 
개념)

�초국가적 협력 방안 분석

13

�제목: Arctic Blue 
Economic Corridor: 
China’s Role in the 
Development of a New 
Connectivity Paradigm in 
the North

�연구자(연도): Vasilii 
Erokhin et al.(2021)

�연구목적: 중국의 북극 지역에
서의 청색 경제 통로의 역할과 
북쪽의 새로운 연결 패러다임 
개발에 대한 중국의 영향을 평가

�문헌연구

�사례분석

�중국의 북극에 대한 열망 
제시 

� ABEC(Arctic Blue 
Economic Corridor)와 
관련된 북극 해상 항로 

� ABEC, 북극항로와 러시아 
관계 분석

� ABEC와 노르딕 국가와의 
관계

� ABEC의 도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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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KMI 작성.

14

�제목: 청색 경제(Blue 
Economy)의 부상과 과학기
술외교의 효율적 대응전략

�연구자(연도): 홍성범 외
(2013)

�연구목적: 청색 경제 협력 거버
넌스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과학기술외교.협
력과제를 발굴하는 한편 이의 
실현을 위한 전략 제시 

�문헌연구 

�청색 경제 개념 및 배경

�청색 경제와 기술개발(우주
개발, 해양과학기술, 극지
과학기술)

�청색 경제와 과학기술외교

�청색 경제의 부상과 과학기
술외교의 효율적 대응전략

구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주요

선행

연구

1

�제목: A Sustainable Arctic: 
Making Hard Decisions

�연구자(연도): Benjamin D. 
Trump(2018)

�연구목적: 지속가능한 북극 개
발을 위한 의사결정 전략 제시

�의사결정 
분석

�사례분석

�의사결정 분석도구가 정책 
및 프로젝트를 식별하는데 
하는 역할 제시 

�다양한 의사결정 대안의 
유용성 평가

�그린란드 산업(광산) 사례를 
분석 제시

�북극 프로젝트 결정의 도구 
역할로서의 의사결정 분석 
도구 활용안

2

�제목: Sustainable 
Development 
Considerations in the 
Arctic

�연구자(연도): Nikolaj Bock 
et al.(2012)

�연구목적: 북극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고려할 때 정책에 반영되
어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시 

�문헌연구

�사례분석

�북극 지역의 메가트렌드와 
변화의 동인

�북극에서 기후변화의 핵심 
요인

�북극 해운, 어족자원, 오염, 
대륙의 사용, 생물다양성, 
여행, 등 북극 활동 분석

�북극 거버넌스 구조 강화 및 
국제 사회 참여 확대 촉구

3
�제목: Sustainable 

Business Development in 
the Nordic Arctic

�문헌연구

�사례분석

�북유럽 북극의 고용 현황

�대규모 산업 분석

�바이오산업 분석

<부록 표 1-2>  북극 경제 관련 주요 선행연구 및 차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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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연구자(연도): Lise Smed 
Olsen et al.(2016)

�연구목적: 북유럽 북극의 주요 
민간 부문 비즈니스 활동에 
맞춰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기회와 과제 제시

�관광업 분석

�창조산업 분석

4

�제목: Industrial symbiosis 
as an element of 
sustainable development 
of arctic companies

�연구자(연도): Sergei 
Nikonorov et al.(2021)

�연구목적: 북극 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산업 
공생의 역할을 분석

�지수데이터
분석

�문헌연구

�사례분석

�북극의 지속가능한 개발

�산업 공생의 개념

�경제 및 환경 분석

�극지 지수(Polar index) 평가 

�북극의 지속가능성 역학 관계

�균형 잡힌 개발 접근법

5

�제목:  Russian Arctic 
Mineral Resources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Context of Energy 
Transition, ESG Agenda 
and Geopolitical Tensions

�연구자(연도): Dmitrieva, 
Diana et al.(2023)

�연구목적: 글로벌 에너지 전환, 
환경, 사회, 거버넌스(ESG) 
의제, 지정학적 긴장의 맥락에
서 러시아의 북극 광물자원 
개발 현황 연구

�문헌연구

�북극 광물 자원: 현재 개발의 
특징

�지속 가능한 개발에 대한 
현대적 트렌드의 영향

�러시아의 북극 전략에 대한 
GAP 분석

�북극 광물 자원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개념적 
프레임워크

�개발을 위한 기본 시나리오

6

�제목: How Can Blue 
Economy Contribute to 
Inclusive Growth and 
Ecosystem Resources in 
Asia? A Comparative 
Analysis of Economic 
Environmental and Social 
Indicators Among 19 
Asian Cooperation 
Dialogue Members

�문헌연구

�데이터분석

�아시아의 포용적 성장 개요

�경제, 환경, 사회 지표의 
영향력

�어업 및 양식업 생산 분석

�경제 발전과 환경적 지속
가능성 간의 트레이드오프

�아시아의 포용적 성장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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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연구자(연도): Muhammad 
Aamir Mahmood et 
al.(2023)

�연구목적: 포용적 성장을 촉진
하는데 있어 수산 부분 및 기타 
경제 활동의 역할에 대한 실증
적 증거 제공

7

�제목: Regional Public 
Goods in the Blue 
Economy: Lessons from 
14 Cases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연구자(연도): Ronald U. 
Mendoza et al.(2013)

�연구목적: 청색 경제 프레임
워크 내에서 지역 공공재의 
개념을 분석하고, 국제협력
사례를 분석하여 지속가능한 
천연자원 관리 방안을 모색

�문헌연구

�사례분석

�지역 공공재와 청색 경제 
소개

� 14가지 지역 공공재 제공 
사례에서 얻은 교훈

�향후 협력을 위한 시사점

8

�제목: 지속가능한 개발 원칙-
북극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중심으로

�연구자(연도): 서원상(2013)

�연구목적: 북극의 특징을 반영
한 북극의 지속가능한 개발 
분석 및 특징 분석

�문헌연구

�지속가능한 개발 원칙의 
발전

�지속가능한 개발의 개념

�북극에서의 지속가능한 
개발의 특징

9

�제목: 북극해의 현황과 이용
가능성 그리고 한국의 대응

�연구자(연도): 윤승환(2018)

�연구목적: 북극해의 상업적 
이용가능성과 한국의 대응 
현황과 시사점 도출

�문헌연구

�사례분석

�북극해의 상업적 이용가능성
과 자원 개발 가능성 검토

�북극해 연안국들의 대응 
현황

�한국의 대응 현황과 시사점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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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KMI 작성.

구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10

�제목: 북극권 진출로 오호츠크 
해와 베링해 지역 연구: 지속
가능한 개발협력과 시사점

�연구자(연도): 한종만(2019)

�연구목적: 북극에서 지속가능
한 개발 협력 과정에서 나타나는
기능을 분석하며, 한국의 대북
극 진출에 필요한 시사점 도출

�문헌연구

�사례분석

�지속가능한 협력 과정에서 
갈등 요인

�지속가능한 협력과정에서 
경쟁요인

�지속가능한 협력 내역

구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경제협력 및 비즈니스 모델

1

�제목: Blue Maritime 
Transportation

�연구자(연도): Malte 
Humpert et al.(2022)

�연구목적: 알래스카와 북노르
웨이의 해상운송 현황과 미래 
잠재력 제시

�문헌연구

�사례분석

�알래스카와 북노르웨이의 
해운 및 해상운송

�북극 알래스카와 북노르웨이
의 미래 해운 활동

�양 지역의 비교와 협력 방안
에 대한 제언

2

�북극해 항로의 경제적 타당성
에 관한 연구

�연구자(연도): 한철환(2011)

�연구목적: 북극항로 활성화에 
따라 수에즈 운하를 이용할 경
우와 비교하여 북극항로 경제
적 타당성을 파악

�문헌조사

�경제적 분석

�북극해 항로의 여건분석

�기존 연구 검토

�북극해 항로의 경제성 분석

3

�제목: 점-선-면 전략 기반 
러시아 북극개발전략 분석 및 
한러협력 방향

�연구자(연도): 김엄지 외
(2021)

�문헌연구

�정책연구

�북극 지역의 비교우위 분석

�러시아 2035 북극개발전략 
내용 분석

�점-선-면 전략 관점 북극 지
역의 발전 단계 평가

<부록 표 1-3> 국내외 선행연구 현황 및 본 연구의 차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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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연구목적: 북극 지역의 비교 우
위를 분석하고, 점-선-면 전
략관점에서 북극 지역의 발전
단계를 살피고 북극 지역 협력
방향의 실질적 추진 가능성과 
방향성 제시

�북극 지역에서의 한러협력
방안

4

�제목: 북극해의 현황과 이용가
능성 그리고 한국의 대응

�연구자(연도): 윤승환(2018)

�연구목적: 북극해의 상업적 이
용가능성과 한국의 대응현황
과 시사점 도출

�문헌연구

�사례분석

�북극해의 상업적 이용가능성
과 자원 개발 가능성 검토

�북극해 연안국들의 대응현황

�한국의 대응현황과 시사점 
제언

5

�제목: 해양수산 분야 북극권 4
차 산업기술 수요조사 및 분석 
연구

�연구자(연도): 김민수 외
(2018)

�연구목적: 북극권에 적용 가능
한 ‘제 4차 산업혁명’기술에 대
한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을 
통한 북극권의 지속가능한 발
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문헌조사

� AHP

�북극과 4차 산업혁명 

�북극권 국가의 4차 산업혁명 
정책

�북극 4차 산업혁명 기술 설문 
및 분석

�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 북극
진출 중장기 전략 수립

�북극권 기반 성장 동력 확보 
및 신북극 정책 추진 기반 
마련

6

�제목: 친환경에너지 정책 추진
강화에 따른 항만의 신재생에
너지 확대방안

�연구자(연도): 심기섭 외
(2017)

�연구목적: 항만 내 에너지자립
도의 제고를 통한 항만의 국제
경쟁력 제고, 항만산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추진 방안을 제시

�문헌조사

� AHP

�국내 신재생 에너지정책과 
항만의 확대 도입 가능성

�국내외 주요 항만의 신재생
에너지 도입 현황

�항만구역 신재생에너지 도입 
결정요소 분석

�항만구역 내 신재생에너지 
확대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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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7

�제목: 수산업 북극해 진출방안 
수립 연구

�연구자(연도): 홍현표 외
(2014)

�연구목적: 북극해 경제적 진출
을 위한 단계적 액션플랜을 제시

�문헌조사

�설문조사

�전문가 면담

�북극해 수산개발 논의 동향

�북극해 진출 가능성 분석

�수산 분야 북극해 진출을 
위한 국내법 제도 정비 방안

�북극해 경제적 진출을 위한 
단계적 액션플랜

8

�제목: AHP를 활용한 북극항
로 관련 항만경쟁요소의 중요
도 평가 연구

�연구자(연도): 하지희 외
(2014)

�연구목적: 부산항의 북극해 관
련 문제점을 통한 문제해결의 
우선순위 도출 

�문헌조사

� AHP

�북극해의 정의와 현황

�북극항로 개발 및 문제점

� AHP 분석으로 북동항로 
이용 시 부산항의 경쟁력에 
대한 평가요소 도출

�부산항의 문제해결 우선순위 
분석 및 경쟁력 제고 위한 방
향 제시

9

�제목: 북극항로 활용관점에서
의 아시아 주요 항만 경쟁력 
연구

�연구자(연도): 정대환 외
(2021)

�연구목적: AHP 분석을 통해 
북극항로가 상용화 된다는 가
정 하에 동북아  5개 대표항만 
특성을 고려해 가장 경쟁력 있
는 항만 도출

�문헌조사

� AHP

�항로관련요인, 항만시설요
인, 항만운영요인 간 중요도 
평가

� DEA-CCR, DEA-BCC, 
SE 모형 통해 항만효율성 
분석

10

�제목: 광양항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위한 북극항로 화물 
선택과제

�연구자(연도): 박홍균 외
(2014)

�연구목적: 북극항로 개척으로 
광양항에 미치는 영향과 대처
방안 수립한 새 비즈니스모델 
개발

�문헌조사

� Fuzzy-AH
P

�광양항의 북극항로 개설 시 
적합한 화물형태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

�광양항에 미치는 영향 및 
대서방안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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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11

�제목: AHP를 이용한 동북아 
항만경쟁력 비교분석에 관한 
연구

�연구자(연도): 권재연(2011)

�연구목적:  부산항의 항만 경쟁
력을 AHP를 활용하여 분석하
고 동북아라는 동일 항만권역
에서 부산항이 허브항으로 발
전할 수 있는 항만 경쟁력 확보 
방안 제시

�문헌조사

� AHP

�동북아지역의 항만 현황

�항만경쟁력의 이론적 고찰

� AHP 계층구조의 모형구축

�항만 경쟁력 평가 의사결정 
모형구축

12

�제목: 해운ㆍ조선ㆍ에너지, 
자원개발과 연계한 북극항로 
진출 확대 방안

�연구자(연도): 최영석 외
(2018)

�연구목적: 포괄적 교류 협력 하 
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축으로 
한-러 북극항로 시범사업 발
굴과 해운, 조선, 물류, 에너지 
분야에서 새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마련

�문헌조사

�전문가 면담

�러시아의 해운 및 조선산업 
현황

�북극항로 운항 현황

�러시아의 자원개발 및 운송
계획

�러시아 자원개발 및 운송 
사업 참여 방안

13

�기후기술 협력 우선순위 기술
선정 방법론 개발 연구

�연구자(연도): 김형주 외
(2016)

�연구목적: 개발도상국의 수요
와 우리나라의 국익을 동시에 
반영할 수 있는 맞춤형 기술우
선순위 도출 도구 마련

�문헌조사

� AHP

�다기준 의사결정 방법론 
적용 사례 분석 

�경제, 기술, 사회, 환경의 
범주에서 기술 협력 우선순
위 평가 항목 도출 

�우리나라와의 기술 협력을 
위한 기술 우선순위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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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극이사회 개요

북극이사회(Arctic Council)는 북극 이슈에 대해 북극권 국가와 북극 원

주민 간의 교류ㆍ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 간 협의체이다. 북극이사회는 

1996년 오타와 선언(Ottawa Declaration)을 통해 공식 설립된 이래, 북

극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북극 주변 거주민의 복지ㆍ원주민 및 지역 전통 

보호, 생물다양성 유지에 대해 협력 활동을 추진 중이다. 

북극이사회는 북극권 국가 8개국, 6개 상시참여단체, 38개 옵서버로 구

성되어 있다. 먼저 북극에 영토를 가진 미국,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노르

웨이, 러시아, 아이슬란드, 스웨덴 8개국이 북극이사회 회원국이며 북극이

사회의 모든 결정과 성명은 8개국의 합의가 필요하다.374) 그리고 북극이사

회 회원국 간 실질적인 협력은 북극이사회 6개 워킹그룹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6개 워킹그룹은 북극환경오염물질조치프로그램(ACAP), 북극모니터

링평가프로그램(AMAP), 북극동식물보전(CAFF) 워킹그룹, 비상사태예방

준비대응(EPPR), 북극해양환경보호(PAME) 워킹그룹, 지속가능발전 워킹

그룹(SDWG)이다. 각 워킹그룹은 북극 이슈와 관련해 과학적 평가 및 현황

보고 발간, 행동계획 마련, 지식공유, 시범사업 추진, 컨퍼런스 개최 등을 

통해 북극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375) 여기서 38개 옵서버 회

원국으로는 비북극권 유럽 국가인 독일, 네덜란드, 폴란드, 영국,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스위스 8개국과 아시아 국가인 한국, 일본, 중국, 인도, 

싱가포르 5개국 등이 있다. 옵서버 국가는 협의에 참여할 수는 있지만 결정

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의장의 재량에 따라 의견 개진이 가능하다. 

그 외에 해양보호자문위원회, 환극지보전연합, 국제북국과학위원회 등 12

개 비정부기구가 옵서버로 있으며, 국제적십자연맹, 북대서야해양포유류위

374) Arctic Council, About the Arctic Council(검색일: 2024.3.3.)

375) KMI, 북극정책동향백서, p. 6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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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회, 유엔환경계획 등의 13개 국제기구, EU가 잠정 옵서버 회원으로 존재

한다. 상시참여단체(permanent participants)로는 이누이트, 사미족 등 

6개 원주민 단체가 있다.376)

북극이사회는 주로 기후변화 대응, 북극항로, 북극 생태계, 북극 원주민 

삶의 질 향상, 북극 지역 전통 보호 등을 주요 문제로 다루고 있으며 ‘북극 

예외주의(Arctic Exceptionalism)’라 하에 북극을 둘러싼 군사 안보 문제

는 논의에서 제외하기로 오타와 선언에 명시하였다(The Arctic Council 

should not deal with matters related to military security).377)

376) 외교부, 북극이사회(검색일: 2024.3.3.)

377) Arctic Council(1996), Declaration on the Establishment of the Arctic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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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극권 8개 회원국 >
미국, 러시아, 캐나다,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스웨덴 북극이사회

북극이사회 사무국

원주민사무국

< 옵서버 >
- 13개 비북극권 국가

- 13개 정부ㆍ의회 간 기구

- 12개 NGO

* EU는 ´08년 이후 임시옵
서버

<상시참여그룹>
AAC, AIA, GCI, ICC, 
RAIPON, SC 등 북극 원

주민 6개 단체

ㆍ각료회의
(Ministerial Meeting)

ㆍ최고실무회의
(SAO Meeting)

ㆍ블랙카본메탄전문가그룹

(EGBCM)

ㆍ태스크포스

(비상설, 현재 없음)

워킹그룹

ACAP AMAP CAFF EPPR PAME SDWG

북극환경오염
물질조치프로

그램

북극모니터링
평가프로그램

북극

동식물보전

비상사태

예방준비대응

북극

해양환경보호

지속가능발전

워킹그룹

<부록 그림 1-1> 북극이사회 조직도

자료: KMI, 2023 북극정책동향백서, p.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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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북극의 지정학적, 지경학적 중요성 때문이다. 과거 냉전시대 

미소 대립 속에 북극은 지정학적으로 군사적으로 긴장 상태에 있었던 경험이 

있으며, 지구온난화가 가속하면서 자원 문제는 물론 북극항로가 경제적인 

항로로 떠오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북극의 지정학ㆍ지경학적 중요성이 맞

물리면서 북극을 둘러싸고 긴장 조성의 가능성이 크자 이를 배제하고 북극 

지역을 평화적 협력의 공간으로 두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에 

따라 북극권 국가는 북극을 북극 예외주의라는 개념으로 비군사화하기로 

하였으나 최근 전쟁으로 인해 북극거버넌스는 대변혁기를 맞이하고 있다.

3. 기타 협력 가능 분야(스마트 양식)

스마트 수산 양식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양식환경을 최적화 

하고, 어류의 성장과 건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현대적 방법의 양식이다. 

이는 수온, 용존 산소량, 먹이 공급, 어류 건강 상태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

터링하고 조절하여 양식 효율을 높이고, 자원을 절약하는 동시에 환경 영

향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스마트 양식 시스템은 양식장 운영의 

자동화와 최적화를 가능하게 하여, 지속 가능한 수산업 발전에 기여한다.

북극권에서 수산 양식은 북유럽 북극 지역의 전통적 어업 활동을 보완하

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노르웨이와 페로제도의 소규모 해안 지역사회는 

깨끗한 물, 멀리 떨어진 위치, 비교적 높은 해수 온도, 길고 깊은 피오르드 

내 보호된 장소로 인해 특히 양식업에 적당하다. 이런 이유로 노르웨이와 

페로제도는 양식의 선도주자였다. 이들에게 양식업과 관련한 문제 중 하나

는 양식용 사료 생산에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개발을 하려는 시도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

다.378) 북극권에서 스마트 수산 양식은 극한 환경에서도 지속 가능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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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을 통해 어류와 해산물을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혁신적 방법으로 주목

받고 있다. 

북극권 국가 중 노르웨이는 수산물 수출 강국으로 2023년 기준 전 세계 

153개국에 수산물을 수출하고 있다. 연어는 노르웨이 수산물 수출의 핵심

이며 2023년 기준 1,225억 크로네, 대구 122억 크로네, 고등어 67억 크로

네, 송어는 55억 크로네를 수출했다. 이 외에도 10억 크로네 이상의 수출 

가치를 창출하는 수산물은 청어, 명태(Saithe), 해덕(Haddock), 새우와 킹

크랩이 있다.379)

어종 수출액(NOK) 수출 증감(%)

연어 1,225억 +16

대구 122억 0

고등어 67억 +7

송어 55억 +10

청어 40억 +3

명태 40억 +9

해독 17억 -14

새우 13억 +8

킹크랩 12억 +43

블루넙치 968만 +16

<부록 표 1-4> 노르웨이 수산물 수출 현황(2023년 기준)

자료: 노르웨이 수산물 위원회 홈페이지380)

수산업 중에서도 양식업은 가치 기준으로 노르웨이 전체 수산물 수출의 

75%, 물량을 기준으로 46%를 차지했다. 2023년 노르웨이는 130만 톤의 

양식 수산물을 수출했다.381) 노르웨이 남부 지역에서 양식업이 빠르게 성장

378) Olsen, Lise SmedㆍBerlina, Anna et al., p. 29.

379) Fiskerforum, Norway's seafood exports break new records, 

https://fiskerforum.com/norways-seafood-exports-break-new-records/(검색일: 

2024.8.29.)

380) Norwegian Seafood Council 홈페이지(검색일: 202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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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지만, 최북단 3개 카운티 기후 조건에서는 낮은 해수 온도로 인해 

양식업이 대부분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북노르웨이 지역

은 연어 해충 및 기타 질병의 발생을 억제하므로, 전국 양식 어류 생산량의 

40~50%를 차지하고 있다. 양식 연어가 생산량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

다.382) 연어 양식업계는 2009년 바다 이(sea Lice) 규제와 2013년 도입된 

그린 라이센스와 같은 정부 규제 이니셔티브에 대한 대응을 포함하여 수년 

동안 많은 혁신을 수용해 왔다.383) 노르웨이의 어업은 면허에 의해 규제되

는데 면허에 따라 생산할 수 있는 양, 생산 장소, 생산 기술 등이 결정된다. 

환경 규제 강화로 인해 더 이상의 확장은 제한이 있다. 

알래스카에는 현재 미국에서 가장 큰 다시마 농장을 포함하여 92개의 활

성 수산 양식장과 부화장 운영 허가가 있다. 알래스카의 수생 양식장은 조

개류, 해조류, 해삼, 성게 등을 수확하며, 알래스카 남동부, 중남부, 남서쪽 

해안선을 따라 위치하고 있다.384)

<부록 그림 1-2> 양식장 위치

자료: NOAA Fisheries 홈페이지385)

381) 위 웹사이트

382) AlaskaNOR(2022), Blue Fisheries& Aquaculture, p. 43

383) Samson Afewerki et al.(2019), p. 2.

384) NOAA Fisheries 홈페이지(검색일: 202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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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은 양식업을 지속 가능하게 발전시키는 방

법과 장소를 고려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다양한 검증된 과학 기반 도구와 

전략을 마련해 왔다. 2018년 알래스카주와 NOAA는 “알래스카 양식 개발 

계획(Alaska Mariculture Development Plan)”을 발표하였다. A알래스

카 양식 개발 계획에 따른 5개년 행동 계획(‘19~’23)에 따르면, △웹 기반 

중앙 양식 정보 센터 제공 목표, △주 내 해역의 GIS 지도 도구 개발 및 

유지 관리 등을 규정한다.386) 이러한 기술이 적용된 양식장은 야생 포획 

어업을 보완하고 환경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해산물 가공 

및 유통 인프라의 개발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387)

국립수산과학원-인도네시아 스마트 수산양식기술 전술, 한국해양과학기

술원-인도네시아 그린스마트 해양수산교육센터 설립 등을 성공 사례로 간

주할 수 있다. 첫째,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 2023년 10월 31일 해양수산 

공적개발원조(ODA)의 일환으로 ‘인도네시아 양식 생산성 향상을 위한 스

마트 기술 지원 사업’을 위한 한-인니 간 이행약정서를 체결했다. 이번 계

약체결을 통해 국립수산과학원은 인도네시아 특산종인 나폴레옹피쉬, 해조

류 유큐마의 생산성과 품질향상을 위해 바탐과 게이섬에 한국의 스마트 시

설 건조, 저장시설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어류 종자 생산, 양성 기술, 

배합사료 개발 등 양식 기술을 전수하고, 수산 양식 전문가 역량 강화를 

위한 국내 초청 연수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기후변화에 대응한 지

속가능한 수산양식을 위해 양식 품종의 변화와 양식 방법의 전환 등 포괄

적인 협력에 합의했다.388)

385) NOAA Fisheries 홈페이지(검색일: 2024.8.29.)

386) Alaska Department of Fish and Game 홈페이지(검색일: 2024.8.29.)

387) NOAA Fisheries 홈페이지(검색일: 2024.8.29.)

388) 연합뉴스(2023.10.31.)(검색일: 202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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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인도네시아 그린스마트 해양수산교육센터 설

립 사례이다. 지난 12월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과 인도네시아 해양

투자조정부 간 ‘인도네시아 그린스마트 해양수산교육센터 설립 및 역량강

화사업’ 착수보고회가 개최되었다. KIOST가 주관하는 이번 사업은 2028

년까지 진행 예정이다. 한ㆍ인니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MTCRC)의 '치르본 

ODA 사업' 성과를 인도네시아 전역으로 확대하는 후속 사업이다. 인도네

시아의 인적자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해양수산교육센터를 설립하고, 석

박사급 해양 전문가를 양성하며 현장 기술훈련을 제공하는 것이 주요 목표

이다. KIOST는 해양수산교육센터 운영 성과를 향상하고 지속가능성 강화

를 위해 현지 해양 관련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과 다양한 교육훈련과정

을 개발해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MTCRC는 지난 2018년 9월 한국과 인

도네시아 간 해양과학기술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현재 블루카본, 스마트 양식, 해양위성 등 현지 수요 기반 ODA 사업을 수

행하고 있다. MTCRC는 2022년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해양 분야 우수 

양자 협력 사례로 인정받는 등 양국 간 해양과학기술 협력의 중심으로 자

리잡고 있다.389)

389) ETNEWS(2023.12.21.), KIOST, 인도네시아에 해양수산교육센터 설립(검색일: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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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요조사

한-북극권 청색 경제 협력분야 수요조사

안녕하십니까?

극지해양수산 정책분야의 국책연구원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는 한-북극권 청

색 경제에 대한 인식차이와 우선협력분야 조사를 목적으로 북극권 관련 기업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북극권 청색 경제 협력분야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답변은 향후 정부의 한-북극권진출 지원사업 확장을 위한 정책 수립에 참고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업무에 바쁘시더라도 본 설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본 설문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북방ㆍ극지전략연구실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4.

문의 사항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북방ㆍ극지전략연구실
엄단비 전문연구원 (051-797-4766)

PART A. 일반적 사항

Q01. 귀하의 국적은 어디입니까?

① 대한민국   ② 미국   ③ 캐나다   ④ 덴마크(그린란드) 

⑤ 핀란드    ⑥ 노르웨이   ⑦ 스웨덴   ⑧ 아이슬란드   ⑨ 기타 (           )

Q02. 귀하의 소속기관은 어떤 곳입니까?

① 대학            ② 기업         ③ 공공기관     ④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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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03. 귀하는 전문분야는 무엇입니까? (복수응답가능)

① 해양생명공학 ② 해양식품 ③ 해양기술

④ 해상운송 ⑤ 기타 (           )

Q04. 귀하가 북극권 관련 업무에 종사한 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3년 미만 ② 3년 이상 5년 미만 ③ 5년 이상 7년 미만

④ 7년 이상 10년 미만   ⑤ 10년 이상 15년 미만   ⑥ 15년 이상 

PART B. 한-북극권 청색 경제 협력사업에 대한 사항

※ 설문시 참고사항※ 설문시 참고사항※ 설문시 참고사항

한-북극권 청색 경제 협력분야 선정기준

중요성
북극정책을 이행함에 있어서 해당 분야가 타 분야에 대해 상대적으로 
중요한가?

실현가능성

해당 분야의 법, 규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가? 
북극 환경(온도, 습도, 강풍 등)에서 실현 가능한가? 
지정학적 리스크(대러제재 등)에 영향을 받는가?
협력국 내 잠재 수요가 존재하는가? 

경쟁력
타 협력분야에 비해 경쟁우위 및 상대적 이점을 갖고 있는지? 
(기술의 선진화 등)

경제성

(시장성)

해당 분야와 관련하여 국제협력을 함으로써 수익성이 확보되는가? 
비용이 절감되는 부분이 있는가? 
해당 분야의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가?

연구개발
해당분야의 R&D 투자 가능성이 높은가? 
해당 분야의 연구 지속성이 있는가? 

지속가능성
해당 분야가 국제사회 및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는가? 
해당 분야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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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05. 9점 척도를 활용하여 어떤 항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표시해주십시오. 

(회색 v는 예시입니다.) 

① ② ③ ④ ⑤ ④ ③ ② ①

중요성 v 실현 가능성

중요성 v 경쟁력

중요성 v 경제성

중요성 연구개발

중요성 v
지속

가능성

실현 가능성 경제성

실현 가능성 경쟁력

실현 가능성 연구개발

실현 가능성
지속

가능성

경쟁력 경제성

경쟁력 연구개발

경쟁력
지속

가능성

경제성 연구개발

경제성
지속

가능성

연구개발
지속

가능성

Q06. 9점 척도를 활용하여 각 협력분야를 항목별로 평가해주십시오. 

(회색 v는 예시입니다.)

①

매우 낮음
②

③

약간 낮음
④

⑤

보통
⑥

⑦

약간 높음
⑧

⑨

매우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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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분야 중요성
실현

가능성
경쟁력 경제성

연구
개발

지속
가능성

1. 해양기술 ② ③ ③ ④ ⑦ ③

  1-1. 블루카본 기술
해양 환경에서 이산화탄소 (CO2)를 포획하고 

저장하는 기술

③ ③ ④ ⑦ ③ ②

  1-2. 해양쓰레기 저감 기술
해양쓰레기 수거 및 정화 기술 등

  1-3. 해양 폐기물 재활용 기술
해양 폐기물 활용 의류, 가구 생산 등

  1-4. 해양 바이오 제품 개발

해양생물 활용 의약품ㆍ화장품 개발 등

2. 수산업

  2-1. 제로웨이스트 수산식품 생산 

기술 개발
수산물을 생산, 가공, 소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과 자원 낭비를 최소화하고, 최대한 모든 

부분을 활용하여 지속 가능한 해양자원 이용을 실현

  2-2. 스마트 양식 기술 개발
IT 및 자동화 기술을 활용하여 양식농업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기술

2-3. 수산식품 클러스터 구축
수산식품 수출가공 인프라를 중심으로 해당 권역에 

집적된 수산

식품산업체, 기관, 연구소, 대학 등의 집합체

2-4. 해조류 양식 기술 
해양 생태계 재생에 도움이 되고 탄소격리에도 

효과적인 역할을 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를 주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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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상운송

  3-1. 크루즈 관광 
운송보다는 순수관광 목적의 선박 여행으로 숙박, 
음식, 위락 등 관광객을 위한 시설을 갖추고 수준 
높은 관광상품을 제공하면서 수려한 관광지를 
안전하게 순항하는 여행

  3-2. 그린 쉬핑
2개 이상의 항만을 연결하는 무탄소 선박을 통한 
해상운송 항로 개발

  3-3. 통합운항정보시스템 구축
안전운항 실현을 위한 종합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

  3-4. 스마트 항만 구축
자동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정보통신기술(ICT) 등 4차산업혁명 기술을 통해 
자동ㆍ자율적으로 물류 흐름을 최적화하는 4세대 
항만

4. 친환경에너지 

  4-1. 재생에너지 기반 인프라 
해상풍력단지, 해상 태양광 발전소 등

  4-2. 대체에너지(수소, 암모니아)
해양수소저장 시스템, 해상수소 생산시스템 등

  4-3. 에너지 자립기지/ 
마이크로그리드

소지역 특성에 맞게 적용한 전력망(재생에너지, 
수소 등) 구축

5. 통신

  5-1. 북극해 해저케이블 설치 
북극~아시아를 연결하는 해저케이블 설치 사업

  5-2. 초소형위성 개발
북극 전역 실시간 해빙(海氷) 변화 관측 정보(두께, 
면적, 거칠기, 이동경로 등) 생산을 위한 초소형위성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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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6. 선박기술

  6-1. 자율운항선박 
스스로 항로를 탐색하고, 항해 및 조종을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는 선박 

  6-2. 친환경 연료 기반 추진 선박 
수소, 암모니아 등을 기반으로 운항되는 선박

  6-3. 소형전기어선 
연안 및 근해용 완전전기어선

  6-4. 극한지 특화 조선기자재 
개발ㆍ생산

얼음강화 강재, 보온재, 냉각재 등 북극환경에 활용 
가능한 기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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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신통상규범 확대에 따른 수산분야 영향 및 대응방안 박혜진

07 탄소배출규제 대응을 위한 컨테이너 선대 교체 수요 추정연구 최건우

08 연안항개발사업의 경제적 편익에 관한 연구 김성아

09 한국과 미동부 항만 간 녹색해운항로 구축방안 연구 김가현

10
비컨테이너 항만물동량 예측모형 고도화 방안 연구(Ⅲ)

-철광석, 화학공업생산품, 기타광석, 잡화를 중심으로
이나영

11 접안 대기시간 감소에 따른 탄소집약도지수(CII) 변화 분석 김보람

❙2023년

01
해양수산업 조기경보지수 개발 

- 컨테이너 해운시장을 중심으로
권장한

02
AIS 기반 글로벌 선박 배기가스 배출량 분석 연구(II)

- 우리나라 주요 항만을 중심으로
강무홍

03 우리나라 수산식품 소비 활성화 방안 마련 연구 한기욱

04
비컨테이너 항만물동량 예측모형 고도화 방안 연구(Ⅱ) 

- 유류, 철재, 모래, 목재, 양곡을 중심으로
이화섭

05 대기행렬모형을 활용한 선박대기비용 절감 편익 산정 연구 조아현

06 항만개발사업 정책효과 세부항목별 효과산정 방법 연구 이종필

07 해양 지속가능성 평가체계 구축 연구 최희정

08 국내 해운기업의 ESG 경영 확산 방안 연구 황진회

09 해운 경기순환 분석 및 예측 연구 황수진

10 수산물 공급 안정을 위한 수입수산물 전략품목 관리 방안 연구 박혜진

11 항만산업 여성인력 확대방안 연구 이지원

12 선사공동행위의 규제 및 행동 변화에 따른 영향 분석과 정책방안 연구 류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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